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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과 핵심 역량

한문과는 미래 사회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창의적인 삶을 영위

하는 데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인성 역량, 심미

적 감성 등을 중요한 역량으로 삼고 있다. 

고등학교 《한문Ⅰ》 교사용 지도서는 새로운 교육 과정에 따른 《한문Ⅰ》 교과서의 내

용을 상세히 해설하고, 학습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수·학습 방

법을 제시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의사소통 능력

한자와 한문 자료 및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를 활용하여 생각과 감정 등을 효

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능력.

정보 처리 능력

한자와 한문 자료 및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 자료에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그 의미를 평가·선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활용하는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한자와 한문 자료에 담겨 있는 다양한 영역의 폭넓은 지식과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

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인성 역량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과 자

질을 지속적으로 계발·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

는 능력.

심미적 감성

다양한 유형의 한문 고전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향유함으로써 삶의 질과 행복

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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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설정의 이유 이 단원은 고등학교 한문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학습자들이 한문이 나의 삶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학습자들의 삶의 주제를 담은 내용으로 단원을 구성

하였다. 먼저 한자와 한문의 기초 지식을 통해 한문 학습의 기본기를 탄탄히 쌓고, 학습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성어 학습으로 나아가 재미있게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성어는 배움과 우정,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내용으로 엄선하였다. 배움과 우정은 고등학

생 삶의 주제이기도 하다. 성어를 통해 현재 내 삶의 고민과 주제를 선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 역사에서 유래한 성어를 통

해 한자 문화권의 지식과 역사에 대한 상식을 넓히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재미있는 유래가 담겨 있으면서도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성어를 공부하면서 한

문이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➊  한자를 지도할 때는 자전(사전, 옥편) 활용하기, 자원(字源) 활용하기, 부수(部首) 활용하

기, 필순대로 따라 쓰기, 한자 카드 활용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한자

의 기초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순은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한자를 중심

으로 지도하며, 필순의 평가는 단순히 한자를 쓰는 순서를 묻기보다는 한자를 정확하고 

바르게 쓰는 것에 중점을 둔다.

➋  성어는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의미

망을 만들어 지식을 체계적으로 확장하거나 신문이나 방송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는 방

법, 짧은 글을 지어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방법 등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평가에서는 겉뜻뿐만 아니라 속뜻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

소단원 차시 교수·학습 방법학습 내용
교과서 

쪽수

01. 한문의 기초 2 10~13

   한자의 모양·음·뜻 구별하기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하기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구별하기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쓰기

   자원 활용하기

   부수 활용하기

   필순대로 따라 쓰기

02. 배움과 우정 2 14~19
   배움과 우정의 뜻을 담은 성어의 의미 이해하기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성어의 유래 조사·발표하기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03. 역사 이야기 2 20~25
  역사 이야기를 담은 성어의 의미 이해하기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역할 놀이 학습

  그림·만화 활용하기

  의미망 만들기

04. 재미있는 이야기 2 26~31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의 의미 이해하기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수학)를 맥락

에 맞게 활용하기

  짧은 글짓기

  그림·만화 활용하기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1 32~35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기

  실력 확인하기 문제로 점검하기  

  고전 문학 작품 속 한자 어휘 조사·발표하기

  한자 어휘 조사·발표하기

단원 구성과 지도 계획

대단원 학습 목표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는 한자로 이루어진 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한자와 한문은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말의 일부가 되었고, 현재에도 우리의 언

어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먼저 한자와 한문의 기초 지식을 배우고 나서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여러 주제의 성어를 배우게 된다. 성어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배우며 한문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자.

대단원 도입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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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어지럽다

 락 잇다

 련 잇다

 돈 도탑다

 기 벼리

 맥 줄기

 계 잇다

 독 도탑다

 강 벼리

 견 비단

 개 슬퍼하다

 금 거문고

 조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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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고지신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앎. →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발분망식

분(힘)을 내어 먹는 것을 잊음. → 끼니까지도 잊을 정도로 어떤 일에 열중하여 노력함.

단기지계

(짜던) 베를 끊은 경계. 

→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음. 

~의, ~(하)는

유래   맹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 돌아오자, 그 어머니가 짜던 베를 끊어 훈계하였다는 데서 

유래함.

백아절현

백아가 (거문고) 줄을 끊음. →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

유래   중국 춘추 시대에 백아( )는 거문고를 매우 잘 탔고 그의 벗 종자기( )는 그 거문고 

소리를 잘 들었는데, 종자기가 죽어 거문고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게 되자 백아가 절망하여  

거문고 줄을 끊어 버리고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함.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사귐. →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

금란지계

쇠와 난초의 맺음. → 매우 두터운 우정. 

유래   《주역》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 〕를 자를 수 있고, 마음을 

같이한 말은 그 향기가 난초〔 〕와 같다.”라고 한 데서 유래함.

부수가 같은 한자 ‐1

•  규 얽히다 ▶  분규

•  조 짜다 ▶  조직

•  견 비단 ▶  견사

•  계 매다 ▶  연계 

•  기 벼리 ▶  기강 

•  락 잇다 ▶  맥락

•  위 씨줄 ▶  경위

•  계 잇다 ▶  계승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2

•  ≒  분개

•  ≒  경계 

•  ≒  기계

•  ≒  돈독 

음악과 관련된 어휘4

•  가사 •  동요

•  박자 •  악보 

•  연주 •  반주 

어휘 뜻풀이3

•  금슬: 거문고와 비파.

•  매란국죽: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 사군자( ).

두 글자로 이루어진 성어5

•  약관: 스무 살을 달리 이르는 말. 

•  안서: 먼 곳에서 소식을 전하는 편지. 

•  파경: 깨진 거울. 사이가 나빠서 부부가 헤어지는 것.

•  압권: 여러 책이나 작품 가운데 제일 잘된 책이나 작품. 

•  백미: 흰 눈썹. 여럿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

금슬: 부부간의 사랑을 뜻하는  

‘금실’의 원말이기도 함. 

02. 배움과 우정   1716 Ⅰ. 한문을 만나다

16 17

 관중과 포숙의 우정

관중은 공자 규( )를 섬기고 포숙은 공자 소백( )

을 섬겼다. … 관중은 대부 소홀과 함께 공자 규를 모시고 

노( )나라로 도망쳤고 포숙은 공자 소백을 모시고 거( )

나라로 도망갔다. 얼마 뒤 제나라 왕인 양공의 사촌인 공

손무지( )가 반란을 일으켜 제나라에 임금이 없

게 되자 두 공자는 먼저 제나라에 입성하려고 다투었다. 

관중은 소백과 거나라에서 전쟁을 하다 활로 소백의 허리

띠를 맞혔다. 소백은 왕위에 오른 다음 노나라를 협박하여 

공자 규를 죽이도록 했다. 이때 소홀은 죽임을 당했고 관

중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포숙이 환공에게 말했다. “관

중의 능력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환공이 말했

다. “나의 원수다. 죽여야겠다.” 포숙이 말했다. “제가 듣기

로는 현명한 임금은 사사로운 원한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그의 군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께서 만약 

뛰어난 패왕이 되시고자 한다면 관중이 아니면 불가능합

니다. 임금께서는 반드시 그를 풀어 주셔야 합니다.”(

    

 ) - 《열자》 〈역명〉

 성어의 유래  

 금슬( ): 고대 음악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 금과 슬은 

꼭 붙어 다녔다. 둘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아름다운 음

악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금과 슬이 서로 화답한다

는 뜻의 ‘금슬상화( )’나 ‘금슬지락( )’과 

같은 말이 생겨 났다. ‘금( )’은 크기가 작고 여성이 연주

하는 악기였으므로 아내를 뜻하고, ‘슬( )’은 크기도 크

고 남성이 연주하였으므로 남편을 상징한다. 

 - 《살아 있는 한자 교과서》 참조

 안서( ): 한무제( ) 때 소무( )가 흉노의 포

로를 호송하러 갔다가 붙들렸다. 소무는 흉노에게 갖은 

고초를 겪었지만 항복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무제가 죽고 

소제( )가 즉위한 후, 한나라는 흉노에게 소무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흉노는 소무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

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한 사신이 “천자께서 사냥하

시다가 기러기를 잡았는데, 기러기 발에 소무가 살아 있

다는 비단 편지가 매여 있었습니다.”라고 꾀를 내어 말했

다. 흉노왕이 깜짝 놀라며 잘못을 사과하고 소무를 돌려

주었고 소무는 19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  《한서》 〈소무전〉

 한자 카드 게임을 통한 한자 익히기

➊   한자 카드(앞면에는 한자를 쓰고, 뒷면에는 음과 뜻을 

씀)를 만들어 모둠별로 나눠 준다.

➋ 한자 카드를 보며 10분간 한자를 외운다. 

➌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전체 카드를 모아 가운데 두고, 

순서를 정하여 차례대로 한자를 맞히게 한다.

➍   카드의 앞면만 보고 음과 뜻을 맞히면 해당 카드를 가

져가고 맞히지 못하면 다음 사람에게 차례가 넘어간다.

➎ 한자 카드를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이 승리한다.

 사자성어 읽기 지도 방법

네 자로 이루어진 성어를 읽을 때 보통 의미상 두 부분

으로 띄어 읽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예컨대 ‘

(목불식정)’의 경우 문장의 구조와 성분을 고려하여 

띄어 읽는다면 ‘목∨불식∨정[눈이∨알지 못한다∨고무래

를]’과 같이 세 부분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편의적으로 ‘목∨불식정’과 같이 크게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누어 읽기도 한다. 비슷한 예로 ‘용불용설( )’은 

‘용∨불용∨설’로 읽지 않고 ‘용∨불용설’로 읽는다. 

 신출 한자

(분) 분하다, 힘쓰다

, 15

(계) 경계하다

, 7

(현) 줄

, 11

(란) 난초

, 21 

(분) 어지럽다

, 10

(조) 짜다

, 11

(맥) 줄기

, 10

(계) 매다

, 19

(개) 슬퍼하다

, 14

(돈) 도탑다

, 12

(슬) 큰거문고, 비파

, 13

(요) 노래

, 17

(연) 펴다

, 14

(관) 갓

, 9

(압) 누르다

, 17

(단) 끊다

, 18

(백) 맏

, 7

(관) 대롱

, 14

(계) 맺다

, 9

(기) 벼리

, 9

(직) 짜다

, 18

(견) 비단

, 13

(련) 잇다

, 17

(계) 기계

, 11

(독) 도탑다

, 16

(국) 국화

, 12

(박) 치다

, 8

(주) 아뢰다, 연주하다

, 9 

(안) 기러기

, 12

(미) 눈썹

, 9

(기) 틀

, 16

(아) 어금니

, 4

(포) 절인 물고기

, 16

(규) 얽히다

, 8

(강) 벼리

, 14

(락) 잇다

, 12

(위) 씨줄

, 15

(계) 잇다

, 20

(경) 경계하다

, 20

(금) 거문고

, 12

(사) 말씀

, 12

(보) 족보

, 19

(반) 짝

, 7

(경) 거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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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확인하기
문화와 
       활동하기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 성어를 활용하여 다음 글의 제목을 지을 때, □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

○○시가 상가, 주택 단지를 정비하는 환경 개

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옛 지명을 복원

하여 마을의 전통을 되살리고, 주민들에게 마을 

고지도를 나눠 주는 등 역사 복원 사업까지 병행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성어의 속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남.

②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관계.

③ 부지런히 노력해서 마침내 성공함.

④ 생사를 함께할 만한 매우 소중한 벗.

⑤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아무 쓸모없음.

1 다음 두 성어의 공통 주제로 옳은 것은?

  

① 노력 ② 배움  ③ 성공

④ 우정 ⑤ 효도 

대화 속 밑줄 친 부분에 나의 생각을 써 보자.

창의 활동

응. 넌 ‘친구’가 뭐라고 생각해?

음, ‘친구’에 관한 말이네.

친구란
 

 

이 말 멋지지?

포숙은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는 관중( )을 

항상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다. 관중이 혼란에 빠진 세상을 바로잡고 도탄에 빠진  

백성의 삶을 구할 수 있는 재목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

음이다. 믿음은 친구의 뜻을 알아주고 그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관중이 벼슬에 나갔다가 쫓겨났을 때도 
포숙은 그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직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한 것뿐이야. 

중국 춘추 시대, 관중은 젊었을 때 늘 포숙과 
놀았다. 둘은 함께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형편이 어려운 관중이 
더 많이 가지는 게 당연해.

전쟁에 나간 관중이 도망쳐 왔을 때도 
포숙은 그를 겁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네에게는 
모셔야 할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가?

훗날 재상이 된 관중은 친구 포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 , 
,  .

나를 낳아 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도탄( ): 진구렁에 빠지고 숯

불에 탄다는 뜻으로, 몹시 곤궁하

여 고통스러운 지경을 이르는 말. 

02. 배움과 우정   1918 Ⅰ. 한문을 만나다

18 19

 창의 활동 _ 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친구’나 ‘우정’의 말뜻이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

로도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독립심이 형

성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의존성이 강한 시기이다. 학습자

들은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은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업 시 실제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친구의 의미를 주고받는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혹시 스마트폰 사용에 제한이 있는 학교

(학급)의 경우에는 친구의 부류를 나누어(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현재 등 지금까지 학교급별로 만났던 친구들을 구분할 

수도 있음) 발표해 보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예시 답안

 친구란, 

부모님한테 못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존재.

다른 대학에 가더라도 늘 마음만은 함께인 존재.

매일 보며 서로 조금씩 욕하면서 찐한 정이 드는 존재.

나를 응원하다가도 가끔은 나를 미워하고 있는 존재.

 단기지계, 출전 해의( )와 원문

《열녀전( )》은 전한( ) 시대 사상가 유향(

)이 고대로부터 한대( )에 이르는 시기의 중국의 현

모, 열녀들의 약전( ), 송( ), 도설( )을 엮은 책으

로, 모두 7권 10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의 주제는 훌

륭한 어머니〔 〕, 현명한 아내〔 〕, 지혜로운 여

성〔 〕, 예와 신의를 지킨 여성〔 〕, 인간의 도

리를 실천한 여성〔 〕, 지식과 논리를 갖춘 여성〔

〕, 나라와 가문을 망친 여성〔 〕이다. 각 편의 구

성은 역사 인물의 전기를 산문 형식으로 서술한 본문과 그 

주인공의 핵심적인 행위를 짤막하게 요약한 운문 형식의 

송( )이 말미를 장식하고 있다.

[단기지계 원문]     

    

     

     

  …   

   

…      

   

[풀이] 맹자가 어릴 적에 배움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맹자 

어머니가 베를 짜다가 묻기를, “배움이 어디까지 이르렀느

냐?” 하자 맹자가 “전과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맹자 

어머니가 칼로 그 베를 잘랐다. 맹자가 두려워 그 이유를 물

으니 맹자 어머니가 말하기를, “네가 학문을 그만둔 것은 내

가 이 베를 자르는 것과 같다. 무릇 군자는 학문을 배워 이

름을 날리고, 물어서 앎을 넓혀야 한다. 이 때문에 머무를 

때 편안할 수 있고, 행동할 때 해로움을 멀리할 수 있다. 지

금 네가 학문을 그만두면 다른 사람의 부림을 면하지 못하

며, 화환( : 재앙과 환난)에서 멀어질 수 없다.” … 맹자

가 두려워하여 낮밤으로 배움에 힘쓰는 것을 쉬지 않고 자

사( )를 스승으로 섬겨 마침내 천하의 이름난 선비가 되

었다. 군자가 말하기를, “맹자 어머니는 사람의 어머니가 되

는 도리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송( )에 말하였다. ‘맹

자 어머니는 사는 곳을 옮겨가며 자식을 가르쳤네. 자식에

게 육예( )를 선택하여 큰 도리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들

의 배움이 진척되지 않자 짜던 베를 끊어 보여 주었도다. 아

들이 마침내 덕을 이루고 당대에 명예를 얻었도다.’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  백아절현( ):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

의 죽음을 슬퍼함. 

   •  금란지계( ):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 

   ※   두 성어 모두 돈독한 선의의 사귐과 관련된 성

어이다. 

➋  성어의 속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⑤ 

[해설]   단기지계( ):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음. 

➌  성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① 

[해설]   온고지신( ):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서 새것을 앎. ※ 전통을 계승해 마을을 새롭게 발

전시키는 것은 온고지신의 속뜻과 관련이 있다.

 관포지교의 유래와 관중

관중은 말했다. “내가 처음 곤궁할 때 포숙과 장사를 했

는데 이익을 나눌 때 내가 많이 가져갔지만, 포숙은 내가 

욕심이 많다고 여기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 

기 때문이다. 내가 포숙과 일을 도모하다가 더 큰 곤궁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포숙은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

았다. 시기에 좋고 나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세 번 벼슬에 나갔다가 세 번 모두 군주에게 쫓겨났

는데, 포숙은 내가 못났다고 여기지 않았다. 내가 때를 만

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세 번 전투에 

나가 세 번 도망쳤지만 포숙은 나를 겁쟁이로 생각하지 않

았다. 내게 늙은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다. 공자 규( )가 패하자 소홀( )은 죽고 나는 죄인이 

되어 굴욕을 당했지만 포숙은 나를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작은 절개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지

만 세상에 공( )을 세워 이름을 날리지 못하는 것을 부끄

러워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

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

 - 《사기》 〈관안 열전〉

  관중에 대한 인물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비교적 동시대를 살

았던 사람의 평가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논어》에 나타난 공

자와 자공의 대화를 통해 관중의 인물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자공이 물었다. “관중은 인( )한 사람이 아니지요? 환

공이 공자 규를 죽였을 때, 관중은 따라 죽지 않고 환공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관중이 환공의 재상

이 되어 (환공이) 패업을 이루게 하여 천하를 바로잡아 백

성들이 지금까지 그 혜택을 입고 있다. 만약 관중이 아니

었다면 나는 머리를 풀고 옷섶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

가 되었을 것이다. 어찌 보통 사람들이 작은 신의를 위해 

스스로 도랑에서 목숨을 끊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과 

같겠느냐?”(     

     

    

)

 - 《논어》 〈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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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성어는 뜻을 두서너 글자 정도로 함축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성어 속에는 옛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나 지혜가 담겨 있다. 배움과 우정을 주제로 한 성어를 통해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워 보자. 
02

배움과 우정

14 Ⅰ. 한문을 만나다

• 배움과 우정의 뜻을 담은 성어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분 분하다, 힘쓰다

 단 끊다

 기 틀

 계 경계하다

 백 맏

 아 어금니

 현 줄

 관 대롱

 포 절인 물고기

 란 난초

 계 맺다

➊

➋

➊  백아: 중국 춘추 시대 거문고의 명인.

➋  관포: 중국 춘추 시대 제( )나라의 정치가 관중( )과 포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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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과 우정의 뜻을 담은 성어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학습 목표

이 단원에서는 배움과 우정을 뜻하는 성어를 학습한다. 

언뜻 보면 배움과 우정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진 단원인 것 

같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학교생활 중 대부분을 ‘배움’과 

‘우정’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치 교육이나 인성 교육 차

원에서 응용 가치가 큰 단원이다. 학습자들은 ‘배움’과 ‘우

정’에 대한 큰 주제를 배우고 더 나아가 즐거운 학교생활

을 할 수 있는 당위적( )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단원 소개

①   한문을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을 감안하여 학습자들이 

어려운 한자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도

한다. 

②   배움과 관련된 성어를 지도할 때에는 딱딱하고 교훈 위

주의 설명이 되기 쉬우므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단순

히 강조하기보다는 노력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어 지도

한다. 

③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준비하여 우정에 관해 지도하

고, 우정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게 하여 학습자 

주도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④   어조사 ‘ (지)’의 쓰임과 같은 한문 독해에 필요한 핵

심 개념은 필수적으로 지도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풀

이 중심이 아닌 문법 용어 중심의 설명(예⃞ 관형격 조사, 

주격 조사)은 개정 한문과 교육 과정에서 지향하는 바

가 아님에 유의한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02  배움과 우정 

1~2

 성어의 풀이와 이해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앎. 

→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 ’와 ‘ ’의 관계는  = 으로 대등하게 이해할 수

도 있지만, 선후 관계를 따져 보았을 때  > 으로 이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옛것만을 강조한다면 과거의 구습에

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새것만 주장한다면 전통이 무시될 것

이다. ‘ ’에서 ‘ ’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

요하다.

유래    옛것을 알고 새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  )

 - 《논어》 〈위정〉

 

 
분(힘)을 내어 먹는 것을 잊음. 

→ 끼니까지도 잊을 정도로 어떤 일에 열중하여 노력함.

유래    섭공이 자로에게 공자에 대하여 물었는데 자로가 대

답하지 못하자 공자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그

의 사람됨은 분을 내어 먹는 것을 잊고, 배움을 즐겨

서 걱정도 없으며 장차 늙어 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

일 뿐이다.’라고 말하지 못하였느냐?”(

     

 )

 - 《논어》 〈술이〉

  학문에 대해 ‘분( )’하는 마음은 〈술이〉 편의 다른 장에서도 의

미를 찾아볼 수 있다. 공자가 말하였다. “(배우는 사람이 가슴에 

궁금한 것이 가득 차서) 답답해하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그를 계도해 주지 않고, 표현해 내지 못해서 더듬거리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그를 일깨워 주지 않으며, 한 방면을 가르쳐 

주면 나머지 세 방면을 스스로 알아서 반응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복해서 그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 

 

 
(짜던) 베를 끊은 경계. 

→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음.  

유래    맹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오자, 그 어머니가 짜던 

베를 끊어 훈계하였다는 데서 유래함. 

 - 《열녀전》

   옷감을 짤 때 베의 가로 방향에 놓인 줄을 씨줄이라고 하고, 세

로 방향에 놓인 줄을 날줄이라고 한다. 베를 끊는다는 것은 날

줄을 끊는다는 의미다. 직물은 짜서 완성되었을 때 실용성과 가

치가 있는 것이다. 맹모는 짜던 베를 칼로 잘라 쓸모없게 된 베

를 보여 주며 맹자에게 배움 역시 중도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

이 없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絶  

 
백아가 (거문고) 줄을 끊음. 

→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

유래    중국 춘추 시대에 백아( )는 거문고를 매우 잘 탔

고 그의 벗 종자기( )는 그 거문고 소리를 잘 

들었는데, 종자기가 죽어 거문고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게 되자 백아가 절망하여 거문고 줄을 끊어 버리고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함. 

- 《열자》 〈탕문편〉 

 

 

 
관중과 포숙의 사귐. →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

유래    나를 낳은 이는 부모이고 나를 아는 이는 포숙이

다.(  )

 - 《사기》 〈관안 열전〉

 

 
쇠와 난초의 맺음. → 매우 두터운 우정. 

유래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 〕를 

자를 수 있고, 마음을 같이한 말은 그 향기가 난초〔 〕

와 같다.(    )

- 《역경》 〈계사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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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대단원 시작하기

➌ 소단원 전개하기

➋ 소단원 들어가기

➍ 대단원 마무리하기

대단원 설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성취 기준을 제시하여 교수·학습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다. 

단원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여 수업의 맥을 잡을 수 있으며, 교수·

학습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주요 내용과 개념을 참고 자료로 제시하여 

판서나 수업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단원 선정 이유, 학습 목표,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등을 제시하여

소단원 학습 계획을 구성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문항 등 다양한 문제 유형이 담긴 총괄 평가는 

바로 활용할 수 있다.

I단원 총괄 평가 정답  223쪽

한문을    
즐겁게

활동 방법

한자 어휘를 잘 알면 우리 고전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즐기면서 감상할 수 있다. 자전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작품에 쓰인 한자 어휘와 성어를 찾아보고, 뜻을 풀이해 보자.

고전 문학 작품 속 한자 만나기

한자 어휘 찾기

해당 부분을 꼼꼼하게 다시 읽으며 

문장 속에 사용된 한자 어휘를 찾아 

본다.

2 어휘 뜻풀이하기

자전이나 인터넷 사전 등을 

이용하여 한자의 뜻을 찾아보며 

어휘의 뜻을 풀이한다.

3 어휘를 모아 정리하기

단어장 형태로 만들어 전시한다.

4고전 문학 작품 고르기

국어, 문학 교과서나 평소 읽은 고전 

문학 작품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고른다.

1

 수 있다. 자전 또는또는

학생 활동 예시

평가하기

어휘의 한자 표기가 정확한가? ☆ ☆ ☆ ☆ ☆

어휘를 풀이한 뜻이 적절한가? ☆ ☆ ☆ ☆ ☆

결과물을 완성도 있게 제시하였는가?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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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을 즐겁게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학습자들이 고전을 이해하는 데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생소한 한자 어휘 때문이다. 한자를 알아서 어휘의 

뜻을 풀어 보면 고전의 이해가 그다지 어렵지만은 않다. 

‘고전 문학 작품 속 한자 만나기’ 활동은 우리 문학 속에서 

한자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 일인지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전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다. 국어과와 융합 수업을 하기 좋은 제재이다.

 참고 자료 

➊ 허균, 〈홍길동전〉

홍( ) 판서( )는 길동( )이 호부( ) 호형(

) 하기라도 하면 곧바로 꾸짖어 못하게 했다. 그러다 보

니 길동( )은 열 살이 넘도록 감히( -) 아버지와 형

( )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고, 종들에게도 천대( )를 

받아 그 한( )이 뼈에 사무쳐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부를 호, 아버지 부): 아버지라고 부름. 

 (천할 천, 기다릴 대): 업신여기어 천하게 대우하거

나 푸대접함.

➋ 정극인, 〈상춘곡〉

홍진( )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 )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 )에 미칠가 못미칠가

천지간( ) 남자( ) 몸이 나만 한 이 많건마는

산림( )에 묻혀 있어 지락( )을 모르는가

수간모옥( )을 벽계수( ) 앞에 두고

송죽( ) 울울리( )에 풍월주인( ) 

되었어라.

 (붉을 홍, 티끌 진): 붉은 티끌.   

「1」 거마( )가 일으키는 먼지. 「2」 번거롭고 속된 세상.

 (바람 풍, 흐를 류):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이를 지, 즐거울 락):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 

 (셀 수, 사이 간, 띠 모, 집 옥):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    

 (푸를 벽, 시내 계, 물 수):   

물이 맑아 푸르게 보이는 시냇물.

 (빽빽할 울, 〃):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매우 무성함. 

 (바람 풍, 달 월, 주인 주, 사람 인):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관계있는 것은?

옛것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리, 세상의 의미를 파

악해 낸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에

서 나와 다른 남을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

지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과거가 가르쳐 주는 진실

을 통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 《청소년을 위한 역사란 무엇인가》

①  ②  ③ 

④  ⑤ 

01

다음 글의  안에 들어갈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선생님은 우리 반 급훈을 무엇으로 정할지 생

각해 보았다. A 선생님은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

을 알아 배움에 푹 빠지는 의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06

〈보기〉의 성어와 풀이 순서가 같은 것은? 

 

| 보기 |

①  ②  ③   

④  ⑤ 

05

성어의 활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너와 나는 하는 사이가 되자.

② 를 하니 의미가 더 이상해졌는걸.

③ 어려운 일이 생겨도 를 다할 거야.

④ 라고 하니, 좋은 일이 오길 기다리자. 

⑤ 에 올라야만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어.

02

서술형 | 다음 한자들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성어와 

풀이를 쓰시오.

      

07

서술형 |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 |

⑴  〈보기〉 한자 중 하나를 예로 들어 한자의 3요소를 

설명하시오.

 

⑵  〈보기〉 한자 중 하나를 예로 들어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중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08

성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하지.

② 성공하여 좋은 자리에 오르는 걸 말하지.

③ 죽기를 각오하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해.

④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야.

⑤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보다 중요시하는 태도야.

04

성어의 유래로 볼 때 시대가 가장 앞선 것은? 

①  ②  ③     

④  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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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론

2015 개정 교육 과정I

이번 개정은 현행 문·이과 구분에 따른 지식 편식 현상을 개선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초·중등 교육 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연계하여 개편할 계획임을 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교육부는 〈2015 문·이

과 통합형 교육 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하였고(2014. 9월), 이어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2015. 9월).

①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

②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

③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육 과정

①  핵심 역량 설정 →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

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② 문·이과 공통 과목 신설 → 공통 과목 도입, 통합사회·통합과학 신설

③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 강화 → 연극·소프트웨어 교육 등

④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 적정화

⑤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제시 → 교실 수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활동 중심으

로 전환

개정의 배경1

개정의 방향 2

주요 개정 내용3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으로 전환

핵심 개념·원리 중심으로 학습 내용의 적정화, 학생 중심 교실 수업 개선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공통 과목 신설을 통해 문·이과 통합 교육 기반 마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토대로 산업 현장 직무 중심의 직업 교육 체제 구축

▲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개정 방향

창의 융합형 인재: 인문

학적 상상력, 과학 기술 창조

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

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

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사람.

공통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

과학, 과학탐구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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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5 개정 한문과 교육 과정II

한문은 고전 문언문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던 국제적 표기 수

단의 하나였다. 우리 조상들 역시 수천 년 동안 한자와 한문을 사용하여 사상과 감

정을 표현해 왔으므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사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문으로 

기록된 각종 전적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독해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상당 부분의 어휘가 한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다른 교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학습 용어의 상당수가 한자 어휘로 이루어져 있으

므로 원활한 언어생활과 다른 교과에서 사용하는 학습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문 학습이 필요하다. 

한문 기록 속에는 우리의 정신문화가 대부분 축적되어 있어 현재 우리가 당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으므로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한문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생

활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 온 전통문화 역시 한자를 주된 기록 수단으로 하여 보

존·전승되고 있으므로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서 한문 학습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가 통용되는 한자 문화권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1/4

이나 된다. 우리의 문화는 독창적인 민족 문화와는 별도로 이들 한자 문화권에 속하

는 국가들과 일정 부분 공유하는 정신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한자 문화권 내

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한문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① 언어생활과 동양 고전 이해의 도구

 한문과는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

며,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를 수 있는 교과이다. 

② 선조들의 정신문화의 보고

 한문과는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

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

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교과이다.

③ 동아시아 공동의 고전 문언문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

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과이다. 

한문 과목의 성격1

한문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언어생활에서의 활용

과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데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한문

으로 이루어진 각종 자료 및 

이와 관련된 학문과 문화의 

제 분야를 이해하는 데에도 

기본적인 도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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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과는 미래 사회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창의적인 삶을 영

위하는 데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인성 역량, 

심미적 감성 등을 교과의 중요한 역량으로 삼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한자와 한문 자료 및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를 활용

하여 생각과 감정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능력이다.

정보 처리 능력은 한자와 한문 자료 및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 자료

에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그 의미를 평가·선택하고, 이를 효과적

으로 처리하여 활용하는 능력이다.

창의적 사고 능력은 한자와 한문 자료에 담겨 있는 다양한 영역의 폭넓은 지식

과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

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성 역량은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자신의 삶에 필

요한 기초적 능력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계발·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

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

며,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수용·실천함으로써,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력이다.

심미적 감성은 다양한 유형의 한문 고전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향유함

으로써 삶의 질과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고등학교 한문 과목의 역량2

의
사
소
통 

능
력

정
보 

처
리 

능
력

창
의
적 

사
고 

능
력

인
성 

역
량

심
미
적 

감
성

▲ 2015 개정 한문과 역량(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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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한문과 교육 

과정의 목표와 비교해 보면, 

<나>항의 내용이 추가되었

다.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

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

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고등학교 ‘한문Ⅰ’은 중학교 한문 교육의 성과 위에서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중학교 ‘한문’에 비해 보다 심화된 한문 독해 능력의 신

장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바탕으

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

료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

양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  

고등학교 ‘한문Ⅰ’ 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

을 기른다.

나.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로 이루어진 한자 어휘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

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라.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마.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바.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

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고등학교 한문 교육 목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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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   수행(practice), 탐구과정/전략, 사고 과정, 태도, 핵심 역량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학습자가 ‘내용(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기대

하는 것.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기능 1)

한문의 이해

한자와 어휘

한자의 모양·음·뜻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탐구하기

조사하기

분석하기

활용하기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

한자의 짜임

단어의 짜임

실사와 허사

품사의 활용

한문의 독해

문장의 구조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비평하기

감상하기

탐구하기

조사하기

분석하기

토의·토론하기

활용하기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

문장의 유형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한문의 활용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일상용어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탐구하기

조사하기

분석하기

활용하기

학습 용어

성어

한문과 인성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읽기

풀이하기

이해와 공감하기

조사하기

토의·토론하기

적용하기

한문과 문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조사하기

토의·토론하기

적용하기
한자 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내용 체계 _ 고등학교 한문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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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고등학교 한문Ⅱ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한문의 이해

한자와 어휘

한자의 모양·음·뜻

단어의 짜임

실사와 허사

품사의 활용

한문의 독해

문장의 구조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한문의 활용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일상용어

학습 용어

성어

한문과 인성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한문과 문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한자 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 신·구 교육 과정 ‘내용 체계’ 비교

【 2009 개정 교육 과정 】

영역 내용

독해
읽기

이해

문화
한자 문화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한문 지식

한자

어휘

문장

【 2015 개정 교육 과정 】

영역 핵심 개념

한문의 이해

한자와 어휘

한문의 독해

한문의 활용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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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자와 어휘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높은 형상성과 강력한 의미 전달력, 풍부한 조어력을 지

닌 문자이다. 따라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중심으로 한자와 한자 

어휘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문장 학습과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성취 기준 해설 및 교수·학습 방법5

[12한문Ⅰ01-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12한문Ⅰ01-02]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12한문Ⅰ01-03]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12한문Ⅰ01-04] 한자의 짜임을 구별한다. 

[12한문Ⅰ01-05]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12한문Ⅰ01-06]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12한문Ⅰ01-07]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는 ‘품사의 활용’을 구별한다. 

•한자의 모양·음·뜻 

•부수, 자전 찾기 

•필순 

•한자의 짜임: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단어의 짜임: 주술 관계, 술목 관계, 술보 관계, 수식 관계, 병렬 관계  

• 품사, 품사의 활용  

(실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허사) 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

■ 학습 요소 

■ 성취 기준 해설과 교수·학습 방법

[12한문Ⅰ01–04] 한자의 짜임은 일정한 구성 원리와 응용 원리에 따라 크게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전주(轉注)’, ‘가차(假借)’ 

등 6가지로 나뉜다. 이를 육서(六書)라고 한다. 이 중 ‘상형’, ‘지사’, ‘회의’, ‘형

성’은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원리이고, ‘전주’와 ‘가차’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응용하는 원리이다. ‘전주’와 ‘가차’는 학설이 다양하여 학습에 혼동을 주므로,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을 위주로 학습한다.

[12한문Ⅰ01–05] ‘단어의 짜임’은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 단어의 짜임을 문법적 기능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주술(主述) 관계는 주어(主語)와 서술어(敍述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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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술목(述目) 관계는 서술어(敍述語)와 목적어(目的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술보(述補) 관계는 서술어와 보어(補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수식(修飾) 관계는 수식어(修飾語)와 피수식어(被修飾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

어이다. 병렬(竝列) 관계는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단어이

다. 그러나 한문의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의미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문

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단어의 짜임이 달라지기

도 한다. 이는 단어가 문장 속에 위치하여 다른 어휘들과의 관계 아래에서 자

신의 의미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

임을 파악할 때에는 문맥을 고려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한문Ⅰ01–06] 품사(品詞)는 어휘를 의미와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모아 놓은 단어들의 갈래를 말한다. 한문의 품사에는 단

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실사’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허사’가 있

다. 실사에 속하는 품사로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다. 명

사(名詞)는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대명사(代名詞)는 사

람이나 사물, 장소 및 상태나 동작 등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내는 단

어이다. 수사(數詞)는 사물의 수량(數量)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동사

(動詞)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 행위, 심리 활동, 소유, 존재 등을 나타내는 단

어이다. 형용사(形容詞)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이며, 부사(副詞)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여 정도, 범위, 시

간, 부정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허사에 속하는 품사로는 개사, 접속사, 어조

사, 감탄사가 있다. 개사(介詞)는 일반적으로 명사나 대명사 등 명사류(名詞類) 

앞에 놓여 그 명사류를 서술어와 연결해 주면서 처소, 대상, 도구, 시간, 원인, 

비교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접속사(接續詞)는 단어와 단어, 어구(語句)

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이고, 어조사(語助

詞)는 단어나 어구 또는 문장의 앞, 가운데나 뒤에 와서 문법적인 의미나 어기

(語氣)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감탄사(感歎詞)는 문장의 밖에 독립적으로 놓

여 화자(話者)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응답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다만 허사의 

경우 같은 품사에 속하는 허사들 간에도 문법적 기능과 의미 차이가 있으므

로 각 허사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여 정확하게 문장을 독해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12한문Ⅰ01–07] 한문의 단어는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명사는 동사처럼 쓰여 문장에서 그 자체로 술어가 되

허사: 어휘적 의미가 없

거나 실재적이지 않고,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단어. 허사의 종류에는 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가 있

음.

술목 관계에서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 또는 소유(예: 

有, 無)를 나타내고, 목적어는 

그 대상이 된다. 목적어를 먼

저 새기고, 서술어를 나중에 

새긴다. 술목 관계의 단어는 

어순(語順)이 우리말과 다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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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고, 동사 앞에서 부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수사도 동사 앞에서 부사처

럼 쓰이기도 하며 동사는 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형용사는 그 뒤에 명사나 

대명사 등이 올 때 ‘∼라고 여기다’는 뜻을 갖기도 하며 명사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한문의 품사는 본래 지니고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에서의 

쓰임인 활용까지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 요소 교수 학습 방법

한자의 모양·음·뜻 •자전(사전, 옥편) 활용하기 •자원(字源) 활용하기

•부수(部首) 활용하기 •필순대로 따라 쓰기

•한자 카드 활용하기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

한자의 짜임
•한자 구조 분석하기 •한자의 구성 성분 활용하기

•한자 카드 활용하기 

단어의 짜임
•단어 구조 분석하기 •비교 · 분석하기 

•어휘 만들기 •한자 카드 활용하기

실사와 허사 •비교 · 분석하기 •허사 쓰임 유추하기

•한자 카드 활용하기품사의 활용

한자의 구성 성분 활용하기 특정 부분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한자, 예

를 들어 ‘每’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侮’, ‘梅’, ‘悔’, ‘敏’ 등을 함께 제시함으

로써 하나의 구성 성분을 통해 여러 개의 한자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단어 구조 분석하기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계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한자 어휘의 조어(造語) 방법을 이해하고 한문 독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비교 · 분석하기 둘 이상의 어휘를 제시하고 그 어휘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익히도록 한다. 또 짧은 문장을 활용하여 문장 속에서 실사와 허사

를 구분하고 그 쓰임을 비교할 수도 있다. 교사는 지침만 제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허사 쓰임 유추하기 허사가 사용된 문장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허사를 찾아

보도록 한다. 찾은 허사의 여러 가지 쓰임을 알려주고 제시문에서 가장 적절한 

쓰임을 유추해 보도록 한다. 단순 암기보다는 허사가 활용된 예시를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허사의 특징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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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主成分)은 문장

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인 

성분으로, ‘주어’, ‘서술어’, ‘목

적어’, ‘보어’가 있다. 부속 성

분(附屬成分)은 주성분의 내

용을 꾸며 뜻을 더하여 주는 

문장 성분으로, 부사어, 관형

어 따위가 있다.

② 한문의 독해

 한문은 고전 문언문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던 국제적 표기 수

단의 하나로서, 우리 조상들 역시 수천 년 동안 한문을 사용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 왔다. 따라서 문장의 구조와 유형 등 문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내

용과 주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한문 전적에 담긴 조상들의 사상과 감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장의 구조: 주술, 주술목, 주술보, 주술목보 구조 

•절(節) 

•문장 성분의 생락(省略)·도치(倒置) 

•문장의 유형: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화자(話者)와 청자(聽者) 

•소리 내어 읽기와 끊어 읽기 

•글의 내용과 주제 

•한문 산문의 이해와 감상 

•한문 산문의 서술 방식(서사, 의론, 묘사, 서정)

• 한시의 이해와 감상:   

시체(詩體) - 오언시·칠언시, 압운(押韻), 대우(對偶), 시상 전개 방식

■ 학습 요소 

■ 성취 기준 해설과 교수·학습 방법

[12한문Ⅰ02–01]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과 부속 성분, 독립 성분이 있다. 문장 

성분은 하나의 단어뿐만 아니라 몇 개의 단어가 결합한 어구나 그 자체로 주

어와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절(節)일 수 있다. 문장의 구조는 문장을 구성하

는 성분들 사이의 일정한 결합 방식을 말한다. 주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

로 보면 주술 구조, 주술목 구조, 주술보 구조, 주술목보 구조 등이 있다. 

[12한문Ⅰ02-01]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12한문Ⅰ02-02] 문장에서 생략되거나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12한문Ⅰ02-03]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 

[12한문Ⅰ02-04]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12한문Ⅰ02-05]  토가 달려 있는 글을 토나 문장 부호의 역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

[12한문Ⅰ02-06]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12한문Ⅰ02-07]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12한문Ⅰ02-08]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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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한문Ⅰ02–02] 한문의 문장 구조를 살펴볼 때는 제일 먼저 어순(語順)을 보

고, 그 다음에 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어순이 바뀌면 비문(非文)

이 되거나 문장의 성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한문의 문장

은 특정한 환경 아래에서 어순이 도치되어도 문장의 성분이 바뀌지 않는 경우

가 있다. 가령, 술목 구조의 기본 어순은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목적어가 뒤에 

놓인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놓이기도 한다. 

곧, 의문(疑問)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構文)에서 의문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또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지시 대명사나 인칭 대명사가 목적어

로 쓰일 때에는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온다. 또 한문은 문장 안에서 중복을 피

하거나 표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문장 성분

의 생략은 앞 뒤 문장을 살펴보아 생략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12한문Ⅰ02–03] 문장의 유형은 문장을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한 것이

다. 문장의 유형을 화자(話者)가 나타내는 어기(語氣)를 기준으로 나누면 평서

문(平敍文), 의문문(疑問文), 명령문(命令文), 감탄문(感歎文)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평서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

하게 진술하는 문장이다. 긍정의 평서문과 부정의 평서문이 있다. 의문문은 화

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의문문에는 화자가 청자

에게 실제 대답을 요구하는 일반 의문문 외에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대답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의식적으로 물어보는 반어 유형이 있다.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이다. 상대방으로 하

여금 모종의 행동을 금지하게 하는 어조를 표현하는 유형과 원망이나 청유의 

어조를 표현하는 유형이 있다. 감탄문은 사물이나 사실에 느낌을 받아 슬픔, 기

쁨,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12한문Ⅰ02–06] 글을 바르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단문, 산문, 한시 등에 사용

된 단어나 구절의 뜻, 문장이나 문단의 의미,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그리고 문

체와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풀이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

하기 위해서는 글을 구성하는 단어, 구절, 문장, 그리고 시구의 의미를 먼저 알

아야 한다. 글의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문, 산문, 한시 등 글의 내

용 가운데 중심이 되는 내용이나 핵심이 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주제가 표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글의 내용으로부터 주

제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파악할 수 있지만, 글의 주제가 글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글의 전체적 내용으로부터 그 이면에 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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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시(古體詩)는 평측

이나 자수에 제한이 없어 비

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한시

로, 사언·오언·칠언·잡언 따위

가 있다. 근체시(近體詩)는 구 

수(句數), 자수, 평측 등에 대

한 엄격한 규칙이 있는 한시

이다. 고체시와 상대되며, 중

국 당나라 때에 정형이 이루

어져 율시 및 절구가 대량으

로 나타났다.

되어 있는 주제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파악하거나, 글의 제목, 핵심어, 지은이

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한문Ⅰ02–07] 한문 산문은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서술 방식

을 사용한다. 가령, 인물의 언행이나 사건의 경과를 서술하는 글들은 주로 서사

적(敍事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사물의 이치를 따지거나 자신의 사상을 천

명함으로써 남을 설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들은 주로 의론적(議論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산천(山川)의 경물(景物)이나 지리(地理) 또는 사회의 풍

속(風俗)이나 인정(人情)을 기술하는 글들은 주로 묘사적(描寫的)인 서술 방식

을 사용한다. 사람이나 사물, 사건에 대해 느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글들은 

주로 서정적(抒情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한문 산문은 문학적인 글

은 물론 역사적 · 철학적인 글이나 심지어 실용적인 글조차도 각기 감상의 대상

이 되는 하나의 작품이기도 하다. 여기서 감상(鑑賞)은 작품의 내용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작품의 가치를 평가 · 감정(鑑定)하고 아름다움과 재미를 느끼는 

심미적(審美的) 활동이다.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감정할 때에는 작품의 내용

이 가지는 의미를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작품의 아름다움과 

재미를 느낄 때에는 작품에서 자신이 느끼기에 특별히 멋있거나 재미있는 부

분이 왜, 그리고 어떻게 멋있거나 재미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문 산

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서

술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서술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표현의 효과

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12한문Ⅰ02–08] 한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한시의 시체(詩

體), 압운(押韻), 대우(對偶),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 등 한시의 형식적 특징에 대

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한시의 시체(詩體)는 크게 고체시(古體

詩)와 근체시(近體詩)로 나뉘며, 한 구(句)의 자수(字數)에 따라 오언시, 칠언시 

등으로 나뉜다. 압운법(押韻法)은 한시에서 특정한 구(句)의 끝자리를 운모(韻

母)가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때 압운된 글자를 운자(韻字)라고 한

다. 운자는 대체로 짝수 구의 끝자리에 다는데, 첫째 구의 끝자리에도 달 수 있

다. 대우법(對偶法)은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

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우를 이루는 두 구는 앞의 구를 

출구(出句), 뒤의 구를 대구(對句)라고 부른다. 한시(漢詩)의 시상(詩想) 전개 방

식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곧, 네 구(句)

로 된 한시인 절구(絶句)의 경우, 기구(起句)에서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승구(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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句)에서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 · 발전시키며, 전구(轉句)에서 시상에 변화를 주

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비약 · 전환시켰다가, 결구(結句)에서 전체의 시상을 마무

리하는 것이다. 한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려면 시상 전개 과정을 잘 살펴

서 시 전체의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 요소 교수 학습 방법

문장의 구조

•문장 구조 분석하기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비교 · 분석하기

문장의 유형 •비교 · 분석하기

소리 내어 읽기 •낭송하기

끊어 읽기 •토 달아 읽기 

내용과 주제

•토의 · 토론하기 •역할 놀이 학습 

•그림 · 만화 활용하기 •연극 · 방송 대본 만들기 

•역사 신문 만들기 •가상 인터뷰하기

이해와 감상

•토의 · 토론하기 •역할 놀이 학습

•그림 · 만화 활용하기 •연극 · 방송 대본 만들기 

•역사 신문 만들기 •가상 인터뷰하기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감상문 쓰기 

토 달아 읽기 이미 토가 달려 있는 문장을 교사가 먼저 소리 내어 읽으면 학

습자가 함께 읽는 방법, 모둠별로 선창자(先唱者)를 정해 낭독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토는 종류가 매우 많고 현대 국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조

사나 어미가 토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장에 사용된 토를 중심으로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연극 · 방송 대본 만들기 글의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등과 관련하여 연극이

나 방송 대본을 만들어보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

되 대본 자체의 완성도에 치중하지 않도록 한다.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시 · 소설 · 수필 또는 대중가

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찾아보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

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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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망(semanticmapping)

이란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

게 해 주는 일종의 도식으로, 

중심 개념과 관련 있는 단어

들을 범주화하고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의미망 내의 낱말들은 개별적

으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한 낱말은 의미의 유사

성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확

장 관계를 통해 주변 낱말들

과 관련을 맺고, 또한 수평적 

확장 관계에 있는 낱말들은 

서로 간의 공통성으로 인하

여 수직적 확장의 관계를 맺

기도 한다. 의미망 활동은 학

습자가 새로운 용어를 접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사전 정보

를 활용해 적극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므로 효율적인 

어휘 신장을 위한 교수 전략

이라 할 수 있다. 

③ 한자 어휘와 언어 생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어휘는 상당 부분 한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함축적

이고 비유적인 뜻을 지닌 성어를 이용해 표현하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다른 교

과에서 사용하는 학습 용어의 상당수도 한자 어휘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한

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중심으로, 한자에 바탕을 둔 일상용어와 학습 

용어, 성어를 익혀 언어생활을 원활히 하고 다른 교과에서 사용하는 학습 용어

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일상용어 

•학습 용어 

•성어(겉뜻, 속뜻, 유래)

■ 학습 요소 

■ 성취 기준 해설과 교수·학습 방법

[12한문Ⅰ03–02]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 중에는 개념적, 추상적 의미를 

표현하거나 심오한 사상이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한자 어휘가 많다. ‘학습 

용어’는 다른 교과에서 사용되는 어휘 중 해당 학문이나 전문 분야에서 특별

한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 어휘를 말한다. 

내용 요소 교수 학습 방법

일상용어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짧은 글 짓기

•의미망 만들기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학습 용어

성어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짧은 글 짓기

•의미망 만들기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성어의 유래 조사하여 발표하기

의미망 만들기 의미망은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도

식이다. 유의(類義) 또는 반의(反義)의 뜻을 갖는 단어를 조사하는 것도 그중 

한 방법이다.  

[12한문Ⅰ03-01]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12한문Ⅰ03-02]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12한문Ⅰ03-03]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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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매체를 활용한 토

의 · 토론하기 수업을 할 때 문

제 상황은 관점에 따라 다양

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것

을 선정하되 학습 내용의 바

탕에서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④ 한문과 인성 

한문 기록 속에는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예컨대 인간의 

존엄성 상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 물질 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의 만

연 등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따라서 현재적 의미에서 가

치가 있고 실천 가능한 내용을 정선하여 학습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

직한 인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

•현재적 의미와 가치 발견, 생활 적용, 가치관 정립, 인성 함양

■ 학습 요소 

■ 교수·학습 방법과 유의 사항

내용 요소 교수 학습 방법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명언 · 명구 속에서 핵심 사상 찾기 

•영상 매체를 활용한 토의 · 토론하기 

•명언 · 명구 암송하기 

•자경문(自警文) 만들기 

•성찰 일지 쓰기

명언 · 명구 속에서 핵심 사상 찾기 학습한 문장을 바탕으로 그 속에 담긴 핵심 

사상(주제 의식)을 찾아봄으로써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선인들의 인간관, 학문관, 자연관, 역사관 등의 다면적 가치관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상 매체를 활용한 토의 · 토론하기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을 제시

하고 토의 · 토론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토의 · 토론의 과

정에서 논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객관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한다. 

[12한문Ⅰ04-01]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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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문과 문화

우리 생활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전통문화는 대부분 한자를 주된 기록 수단

으로 하여 보존 · 전승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만의 민족 문화와 별도로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과 일정 부분 공유하는 정신문화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 및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

을 익혀 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고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를 증진시킬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 학습 요소 

■ 성취 기준 해설과 교수·학습 방법

내용 요소 교수 학습 방법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토의 · 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전통문화 그림으로 표현하기

•문화유산 답사하기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토의 · 토론을 통한 한자 문화권 이해하기 

•한자 문화권 언어 · 문화 사전 만들기 

•한자 문화권 상호 교류 사례 찾아보기

토의 · 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전통문화가 갖는 현재적 의미, 창조적 

계승 · 발전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하여 모둠별로 토의 · 토론하고 그 내용을 정리

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 발전에 기

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한자 문화권 언어 · 문화 사전 만들기 사전, 서적,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한자 

문화권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한자 문화권 언어 · 문화 사전을 만든다.

[12한문Ⅰ05-01]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12한문Ⅰ05-02]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

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한자 문화권 언어 · 문화 

사전 만들기 수업은 모둠별 

또는 학급별 협동 학습, 프로

젝트 학습 등을 활용하여 장

기적 수행 과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제 수행

의 목표와 개개인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며 교

사는 정기적으로 활동을 관

찰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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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도 계획III

대단원 소단원 지도 내용 차시

Ⅰ. 

한문을 만나다

01. 한문의 기초

•한자의 모양 · 음 · 뜻 구별하기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하기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구별하기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쓰기

2

9

02. 배움과 우정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2

03. 역사 이야기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2

04. 재미있는 이야기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2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대단원 정리하기

(활동) 고전 문학 작품 속 한자 만나기  
1

Ⅱ.

단문, 지혜를 찾다

05. 생활의 지혜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 구별하기 

•토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기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2

9

06. 나를 돌아보는 삶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 구별하기 

•문장 부호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기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 함양하기 

3

07. 더불어 사는 삶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3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대단원 정리하기

(활동) 우리 동네 지명 유래 조사하기 
1

Ⅲ.

이야기, 나를 

성찰하다 

08. 거위의 지혜

•문장의 유형 구별하기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3

7
09. 양심의 소리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3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대단원 정리하기

(활동) 가치 경매하기 
1

Ⅳ.

한시, 노래로 말하다 

10. 고향 생각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통해 한시의 내용 이해하고 감상하기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 

형성하기  

2

5
11. 이별 노래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시를 바르게 감상하기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기
2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대단원 정리하기

(활동) 한시, 그림으로 새롭게 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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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대단원 소단원 지도 내용 차시

Ⅴ.

성어, 유래로 배우다

12. 비유로 말하기

• 문장의 구조 구별하기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2

5
13. 관점을 넓혀 보기 

• 문장의 구조 구별하기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2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대단원 정리하기

(활동) 고사성어 스토리 보드 만들기 
1

Ⅵ.

인물, 삶에서 깨닫다

14. 사관의 정신

•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 구별하기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3

10

15. 예술가의 삶

•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른 품사의 활용 구별하기 

•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3

16. 그리운 영웅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 함양하기 

•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3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대단원 정리하기

(활동) 영화와 함께 보는 역사 
1

Ⅶ.

철학, 길을 묻다

17. 인류의 스승 공자

• 문장에서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하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 함양하기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 

형성하기 

3

10

18. 묵자와 맹자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하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 

형성하기  

3

19. 노자와 한비자 

•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하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 

형성하기 

3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대단원 정리하기

(활동) 제자백가 사색(四色)으로 보기 
1

Ⅷ.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20. 천리마와 백락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하기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 

형성하기 

3

13

21. 고구려의 시조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3

22. 초패왕의 최후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하기 

• 산문의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 

형성하기  

3

23. 목민의 길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하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하기 

3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대단원 정리하기

(활동) 한문 고전 속 인물 인터뷰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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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문을 만나다

한문의 기초01

배움과 우정02

역사 이야기03

재미있는 이야기04

대단원 학습 목표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는 한자로 이루어진 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한자와 한문은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말의 일부가 되었고, 현재에도 우리의 언

어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먼저 한자와 한문의 기초 지식을 배우고 나서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여러 주제의 성어를 배우게 된다. 성어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배우며 한문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자.



대단원 설정의 이유 이 단원은 고등학교 한문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학습자들이 한문이 나의 삶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학습자들의 삶의 주제를 담은 내용으로 단원을 구성

하였다. 먼저 한자와 한문의 기초 지식을 통해 한문 학습의 기본기를 탄탄히 쌓고, 학습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성어 학습으로 나아가 재미있게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성어는 배움과 우정,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내용으로 엄선하였다. 배움과 우정은 고등학

생 삶의 주제이기도 하다. 성어를 통해 현재 내 삶의 고민과 주제를 선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 역사에서 유래한 성어를 통

해 한자 문화권의 지식과 역사에 대한 상식을 넓히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재미있는 유래가 담겨 있으면서도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성어를 공부하면서 한

문이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➊  한자를 지도할 때는 자전(사전, 옥편) 활용하기, 자원(字源) 활용하기, 부수(部首) 활용하

기, 필순대로 따라 쓰기, 한자 카드 활용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한자

의 기초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순은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한자를 중심

으로 지도하며, 필순의 평가는 단순히 한자를 쓰는 순서를 묻기보다는 한자를 정확하고 

바르게 쓰는 것에 중점을 둔다.

➋  성어는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의미

망을 만들어 지식을 체계적으로 확장하거나 신문이나 방송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는 방

법, 짧은 글을 지어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방법 등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평가에서는 겉뜻뿐만 아니라 속뜻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

소단원 차시 교수·학습 방법학습 내용
교과서 

쪽수

01. 한문의 기초 2 10~13

   한자의 모양·음·뜻 구별하기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하기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구별하기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쓰기

   자원 활용하기

   부수 활용하기

   필순대로 따라 쓰기

02. 배움과 우정 2 14~19
   배움과 우정의 뜻을 담은 성어의 의미 이해하기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성어의 유래 조사·발표하기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03. 역사 이야기 2 20~25
  역사 이야기를 담은 성어의 의미 이해하기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역할 놀이 학습

  그림·만화 활용하기

  의미망 만들기

04. 재미있는 이야기 2 26~31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의 의미 이해하기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수학)를 맥락

에 맞게 활용하기

  짧은 글짓기

  그림·만화 활용하기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1 32~35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기

  실력 확인하기 문제로 점검하기  

  고전 문학 작품 속 한자 어휘 조사·발표하기

  한자 어휘 조사·발표하기

단원 구성과 지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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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01
한문의 기초

01
한자와 한문
한자는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사용하는 문자이다. 오랜 시간 동

안 변천 과정을 거쳤는데, 중국 한( )나라 때 지금과 비슷한 글자 모양을 갖추었기 때

문에 ‘ ’라고 부른다. 낱글자인 한자가 모여 이루어진 문장 또는 글을 ‘ ’이라 

한다.

우리 우리 우리 민족의민족의민족의민족의민족의민족의민족의민족의민족의 생각 생각 생각 생각 생각 생각과 과 과 과 
역사를역사를역사를역사를 담고 담고 담고 담고 담고 담고 담고 담고 담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있는 한문 한문 한문 한문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창제되기창제되기창제되기창제되기창제되기창제되기창제되기창제되기창제되기창제되기창제되기창제되기창제되기창제되기창제되기창제되기창제되기창제되기창제되기 전까지 전까지 전까지 전까지 전까지 전까지 전까지 전까지 전까지 전까지 전까지 전까지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민족은 민족은 민족은 민족은 민족은 민족은 민족은 민족은 민족은 민족은 민족은 민족은 민족은 민족은 민족은 민족은 민족은 민족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빌려 와빌려 와빌려 와빌려 와빌려 와빌려 와빌려 와빌려 와빌려 와빌려 와빌려 와빌려 와빌려 와빌려 와빌려 와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사용하였사용하였사용하였사용하였사용하였사용하였사용하였사용하였사용하였사용하였사용하였사용하였사용하였사용하였사용하였사용하였사용하였사용하였사용하였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한글이 창제된 창제된 창제된 창제된 창제된 창제된 창제된 창제된 창제된 창제된 창제된 창제된 창제된 창제된 창제된 창제된 창제된 창제된 창제된 창제된 

후에도 후에도 후에도 후에도 후에도 후에도 후에도 후에도 후에도 후에도 후에도 후에도 후에도 후에도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한문은 오랫동안오랫동안오랫동안오랫동안오랫동안오랫동안오랫동안오랫동안오랫동안오랫동안오랫동안오랫동안오랫동안오랫동안오랫동안오랫동안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민족의 민족의 민족의 민족의 민족의 민족의 민족의 민족의 민족의 민족의 민족의 민족의 민족의 민족의 민족의 민족의 민족의 민족의 민족의 민족의 삶과 생삶과 생삶과 생삶과 생삶과 생삶과 생삶과 생삶과 생삶과 생삶과 생삶과 생삶과 생삶과 생삶과 생삶과 생삶과 생삶과 생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

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 기록하 기록하 기록하 기록하 기록하 기록하 기록하 기록하 기록하 기록하 기록하 기록하 기록하 기록하 기록하는 중요는 중요는 중요는 중요는 중요는 중요는 중요는 중요는 중요는 중요는 중요는 중요는 중요는 중요는 중요는 중요는 중요한 수단한 수단한 수단한 수단한 수단한 수단한 수단한 수단한 수단한 수단한 수단한 수단한 수단한 수단한 수단한 수단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 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었다.었다.었다.었다.었다.었다.었다.었다.었다.었다.었다.었다.었다.었다.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자와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한문을 배우면 배우면 배우면 배우면 배우면 배우면 배우면 배우면 배우면 배우면 배우면 배우면 선조들이선조들이선조들이선조들이선조들이선조들이선조들이선조들이선조들이선조들이선조들이선조들이선조들이선조들이선조들이선조들이선조들이선조들이 이룩해 이룩해 이룩해 이룩해 이룩해 이룩해 이룩해 이룩해 이룩해 이룩해 이룩해 이룩해 이룩해 이룩해 이룩해 이룩해 이룩해 놓은  놓은  놓은  놓은  놓은  놓은  놓은  놓은  놓은  놓은  놓은  놓은 

전통문화전통문화전통문화전통문화전통문화전통문화전통문화전통문화전통문화전통문화전통문화전통문화전통문화전통문화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하고 그하고 그하고 그하고 그하고 그하고 그하고 그하고 그하고 그하고 그하고 그하고 그것을 창것을 창것을 창것을 창것을 창것을 창것을 창것을 창것을 창것을 창것을 창것을 창조적으로조적으로조적으로조적으로조적으로조적으로조적으로조적으로조적으로조적으로조적으로조적으로조적으로조적으로조적으로     

계승·발계승·발계승·발계승·발계승·발계승·발계승·발계승·발계승·발계승·발계승·발계승·발계승·발계승·발전시킬 전시킬 전시킬 전시킬 전시킬 전시킬 전시킬 전시킬 전시킬 전시킬 전시킬 전시킬 전시킬 전시킬 수 있다수 있다수 있다수 있다수 있다수 있다수 있다수 있다수 있다수 있다수 있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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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둘째

셋째

한자 문화권 
나라에 사는 우리

우리나라, 중국, 일본, 타이완, 베트남 같은 

한자 문화권 나라들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한자만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 

한자와 한문을 배우면 한자 문화권 나라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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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학습 목표

이 단원은 ‘오늘날 우리가 왜 한자와 한문을 배워야 하

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먼저 한자와 한문이 무

엇인지 이해하고, 한자의 3요소, 부수와 자전, 한자가 만들

어진 원리, 필순의 일반적 원칙 등 앞으로 한자와 한문을 

배우기 위한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중학교 한문과의 연계성 및 중학교에서 한문을 배우지 

않은 학습자들을 고려하여 쉽게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

다. ‘창의 활동’에서는 우리말 속에서 한자 어휘를 찾아보

는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한자와 한문은 배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삶에 필요 없는 옛날 이야기라

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앞으로 한자와 한문 학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 소개

①   첫 시간은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한자와 한문을 접

한 경험을 발표하는 등 실생활의 사례를 통해 지도한다.

②   한자의 3요소를 알고, 한자를 바르게 읽고 쓰며 비슷한 

모양의 한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한자의 부수와 자전에 대한 이해는 생활 속에서 한자를 

찾는 방법(스마트폰 한자 사전 앱, 인터넷 한자 사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전을 찾는 기본 원리를 충분

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는 상형과 지사, 회의와 형성을 

중심으로 지도하되, 전주와 가차의 원리는 지나치게 강

조하지 않는다.

⑤   한자의 필순은 한자를 직접 써 보면서 자연스럽게 필순

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⑥   평가는 확인하기 문제를 풀며 답을 고르는 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을 떠올리고 배운 내용의 충분한 복습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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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와 한문을 배우는 이유

한문은 한자로 이루어진 문장이나 글이다. 중국에서 만

들어진 한자는 삼국 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되었

는데,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공용 문자로 사용되었다.

선조들은 한자와 한문을 삶과 생각을 기록하는 효율적

인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

사와 문화를 형성하는 근간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한자

와 한문이 우리말 속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현재까지

도 한자 어휘가 우리말 어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한자와 한문은 우리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한자와 한문을 배우면 첫째, 선인들의 사상과 감정은 물

론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

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다. 둘째, 우리말 어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자 어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 원만한 언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셋째, 한자 문화권의 공통 문화를 

이해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에 참여할 수 있어 

한자 문화권 나라 간 상호 이해 증진과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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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코끼리

 계 계수나무

 률 밤

 상 뽕나무

 매 매화

 양 버들

 단 박달나무

 개 끼다

 구 함께

 칠 옻

 유 낫다

 구 두려워하다

 공 공손하다

 권 주먹

 파 잡다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한자의 3요소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 〕, 음( ), 뜻〔 〕의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뜻글자〔 〕이다. 

모양모양모양모양모양모양모양모양모양 음음음음음음음 뜻뜻뜻뜻뜻뜻뜻뜻뜻

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 코끼리코끼리코끼리코끼리코끼리코끼리코끼리코끼리코끼리코끼리코끼리코끼리코끼리코끼리코끼리

부수
부수( )는 한자의 형태에서 공통되는 글자의 한 부분으로, 자전에서 한자를 쉽게 

찾기 위해 만든 것이다. 부수를 알면 한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 (목 나무)’은 나무 모양을 본뜬 글자로 ,  

‘ ’이 부수인 한자는 나무와 관련된 뜻을 나타냄.

  계 계수나무  률 밤  상 뽕나무

  매 매화  양 버들  단 박달나무

※   부수는 다른 글자의 일부로 쓰일 때 모양이 달라지기도 한다. 

사람인    개 끼다 →    구 함께 

물수    천 샘 →    칠 옻  

마음심    유 낫다 → /    구 두려워하다 /  공 공손하다 

손수    권 주먹 →    파 잡다 

자전
자전( )은 한자를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늘어놓고 글자 하나하나의 뜻과 음을 

풀이한 책이다.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방법에는 ‘부수 색인법’, ‘자음 색인법’, ‘총획 

색인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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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의 3요소

한자는 표의 문자로, 하나의 사물이나 개념을 하나의 글

자로 나타낸다. 각각의 한자는 그 모양〔 〕과 그것을 구별

하여 읽는 소리〔 〕, 그 글자가 나타내는 뜻〔 〕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한자의 3요소라고 한다. 

자형( )

자음( ) 천 지 인

자의( ) 하늘 땅 사람

 부수의 이해

부수( )란 자전에서 한자를 쉽게 찾기 위해 만든 것

이다. 한자의 자형( ) 구성 면에서 각 글자마다 내포되

어 있는 의미 부호( ) 부분을 추출하고, 그 부분이 공통

된 형태의 한자들을 분류하여 부수( )로 설정한 것이

다. 부수는 어떤 한자의 핵심 의미이자 한자 분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전에서 부수는 1

획에서 17획까지 214자이다. 부수에 대한 이해는 한자의 

음과 뜻을 익히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부수의 역사적 유래

한자를 자전( )에 수록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한다. 

후한 때 허신( , 30~124)은 《설문해자( )》에서 

540부를 세우고 한자 9,353 글자를 분류하여 수록하는 부

수법을 고안하였다. 허신의 부수법은 그 뒤 여러 방식으

로 개편되었다. 청나라 강희제의 명으로 이루어진 《강희자

전》에서는 5만여 글자를 214개의 부수로 분류하고 부수를 

필획의 순으로 늘어놓았다. 우리나라, 일본, 타이완은 대

개 강희자전식 부수법을 따른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부수

를 재조정하였다. 1953년의 《신화자전》은 189부를 세웠고, 

1986년~1993년의 《한어대사전》은 200부를 세웠다. 

《강희자전》의 부수법은 글자를 빨리 찾기 위한 실용성

을 중시하였지만, 《설문해자》의 부수법은 철학적 관념을 

중시하였다. 《설문해자》는 한자를 육서( )의 원리에 따

라 분석하여 의부( )의 구실을 하는 글자를 모두 부수

자로 세우고, 그 부수자를 철학적 원리에 따라 배열하였

다. 태극을 상징하는 ‘ (일)’부에서 시작하여 십이지(

)의 마지막 ‘ (해)’부로 마치는데, 이것을 ‘시일종해(

)’라고 한다. 전체 부수의 개수는 ‘음수 6 × 양수 9 

× 10배 = 540부’이다. 

사실 한자는 부수보다 발음으로 찾는 것이 편리하다. 그

래서 옛날에는 한자를 운( )에 따라 분류한 운서( )가 

더 발달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운( )을 배우지 않아 

운서를 가지고 글자를 찾기 어려우므로 각 나라에서는 자

국의 발음 순서에 따라 글자를 배열하는 방식의 색인을 더 

많이 사용한다.

※   《자전석요( )》: 대한 제국 융희( ) 3년

(1909)에 지석영이 펴낸 자전. 글자의 소리와 뜻을 한

글로 달고, 책 끝에 그림을 넣어 한자로 풀이하였다. 1

책의 인본( ). 《자전석요》는 한글로 한자를 풀이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자전이다.

▲ 《자전석요( )》, 서울대 병원 의학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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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새로운 한자를 만드는 원리에는 그림이나 부호로 나타내는 

방법인 상형과 지사, 이미 만들어진 한자를 결합하는 방법인 회의와 형성이 있다.

 우 깃

 화 벼

 시 화살

 근 도끼

 구 언덕

 답 논

 첨 뾰족하다

 석 쪼개다

 악 큰 산

 수 가두다

 방 꽃답다

 주 고을

 주 물가

 토 토하다

 자 이

 사 제사

 도 길

한자를 응용하는 원리에는 이

미 있는 글자의 음과 뜻을 확

장하여 사용하는 방법인 전주

( )와 이미 있는 글자의 

음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법인 

가차( )가 있다.

▲ 갑골문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

 우 깃  화 벼  시 화살  근 도끼  구 언덕

상형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으로 나타낸 것.

 하 아래  말 끝 일 하나  상 위  본 근본

지사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되,   

그 글자들이 지닌 뜻을 합쳐서 새로운 뜻을 나타낸 것. 

•  물 +  밭 〓  답 논

•  크다 +  작다 〓  첨 뾰족하다

•  나무 +  도끼 〓  석 쪼개다

•  언덕 +  산 〓  악 큰 산

•  사람 +  울타리 〓  수 가두다

회의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뜻을 만들되,   

일부는 뜻을 나타내고 일부는 음을 나타낸 것.

• ( ) 초 풀 +  방 〓  방 꽃답다

• ( ) 수 물 +  주 〓  주 물가

•  구 입 +  토 〓  토 토하다

•  심 마음 +  자 〓  자 사랑

•  시 보이다 +  사 〓  사 제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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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해자》로 보는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➊ 상형

    

상형이란 그려서 그 사물을 이루는 것으로, 형체를 따라 

구불구불한 모양이 되니 ‘ ’과 ‘ ’이 그러하다. 

 
→   상형은 사물의 모양을 그리는 데 있어 선을 구부리거

나 펴서 만드는 방법이다. 사물의 형태를 본뜨는 상

형은 문자 발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➋ 지사

    

지사란 보아서 알 수 있고 살펴서 그 뜻이 나타나는 것

으로 ‘ ’과 ‘ ’가 그러하다.

 
→   지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의 추상적 개념

을 상징적인 부호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 (본)’이나 

‘ (말)’처럼 이미 만들어진 한자에 기호를 더하여 표

현하기도 한다. 

 

➌ 회의

   

회의란 여러 종류의 한자를 배열하고 뜻을 합쳐서 나타

내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 ’와 ‘ ’이 그러하

다.

 
→   회의는 두 개 이상의 상형자나 지사자를 합하여 그 

의미와 의미를 결합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방

법이다. 회의는 한자를 만드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

한, 진일보한 한자를 만드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➍ 형성

    

형성이란 사물로써 뜻을 삼고 발음이 같은 글자의 소리

를 취하여 서로 이루는 것으로, ‘ ’과 ‘ ’가 그러하다. 

 
→   형성은 모양〔 : 의미 부분〕과 소리〔 : 발음 부분〕

를 구분해서 결합하는 방법이다. 형성의 조자( ) 

원리는 방법이 쉽고 체계적인 정리가 가능하여 한자

의 발전과 확장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➎ 전주

   

전주란 같은 유( )의 글자를 한 수( )에 세워 같은 뜻

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 ’와 ‘ ’가 그러하다. 

 
→   전주는 같은 뜻을 지닌 글자들이 서로 풀이의 관계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의 의미를 설명하

고 해석해 주는 방법이다. 기존 글자의 의미를 변화

시켜 활용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➏ 가차

    

가차란 본래 그 글자가 없어 소리에 의거해서 사물을 

기탁하는 것으로, ‘ ’과 ‘ ’이 그러하다.

 
→   가차는 글자를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

(장)’은 ‘길다’는 뜻이지만 현령( )과 현장( )

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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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뜬 글자.

①  ②  ③ 

④  ⑤ 

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두 글자로 써 

보자.

• 자전에서 한자를 찾기 위해 만든 것.

• 한자의 형태에서 공통되는 글자의 한 

부분.

  

4 필순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받침은 먼저 쓴다.

② 아래에서 위로 쓴다.

③ 바깥쪽은 나중에 쓴다.

④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⑤   파임은 삐침보다 먼저 쓴다.

1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모양〔 〕 음( ) 뜻〔 〕

필순
한자를 이루는 점이나 선을 획( )이라고 한다. 획을 

쓰는 순서를 필순( )이라고 하는데, 필순의 원칙에 

따라 쓰면 글자를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다.

•위에서 아래로 쓴다.   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천

•삐침과 파임이 만나면 삐침을 먼저 쓴다.   인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면 가로획을 먼저 쓴다.   십

•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때는 바깥쪽을 먼저 쓴다.   고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중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소

•받침은 나중에 쓴다.   도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찍는다.   견

다음 문장 속에서 잘못 쓰인 한자 어휘를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 그게 제일 문안한 것 같아요.

  

• 그의 요청을 거절하자니 후한이 두렵다. 

  

• 저는 올해 향년 16세로, 꽃다운 나이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불필요한 논쟁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말 속 한자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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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의 필순

한자의 점과 획을 차례차례 써서 하나의 글자를 형성해 

가는 순서를 필순( )이라고 한다. 필순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고안된 서법( )으로, 글자의 모양을 빠르고 맵시 

있게 쓰기 위한 것이다. 

예전에 글을 쓸 때는 대부분 붓을 이용했으므로, 서체의 

변화와 발전은 붓글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붓을 한 

번 움직여 쓸 수 있는 부분을 한 획( )이라고 하며, 획은 

형태에 따라 점과 선으로, 선은 다시 직선과 곡선으로 구

별한다. 필순은 결국 점과 선을 잇는 과정이다.

한자는 정방형( )을 기본 모양으로 하기 때문에 

한쪽을 너무 길거나 넓게 써서 글자 모양의 균형이나 비례

가 맞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자의 필순을 알면 

한자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글자를 쓸 때 자체

( )의 균형과 비례를 유지할 수 있어서 모양을 아름답

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한자를 

써 내려갈 수 있다. 

 우리말 속 한자 어휘 

➊ 활동 취지와 지도 방법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문을 공용 문자로 사용하

였기 때문에 일상의 언어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한자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

습자들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환경에 매우 익숙해져 있

어서 한자 어휘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어휘를 이루고 

있는 한자를 알지 못해 어휘를 귀에 들리는 대로 쓰는 과

정에서 고유어와 한자어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무심코 잘못 쓰는 한자 어

휘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우리말 속 한자 어휘와 한자·

한문 학습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➋ 정답과 해설

① 문안 → 무난  ※ 무난( ): 별로 어려움이 없음.

② 후한 → 후환  ※ 후환( ): 뒷날 생기는 걱정과 근심. 

③ 향년 → 방년  ※   방년( ): 한창 젊은 꽃다운 나이.  

향년( ):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 

④ 지향 →   지양  ※   지양( ): 하지 않음.  

지향( ): 뜻이 쏠리어 향함.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한자의 3요소를 구별하는 문항

[정답] 음( ): 상, 뜻〔 〕: 코끼리

[해설]   한자는 모양과 그것을 읽는 소리, 그리고 그 글자가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다.

➋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하는 문항

[정답] ④ 

[해설]   ‘ (시)’는 화살 모양을 본뜬 상형자이다.

➌ 부수의 의미를 묻는 문항

[정답] 부수  

[해설]   부수를 알면 한자의 뜻을 짐작할 수 있으며, 부수는 

다른 글자의 일부로 쓰일 때 모양이 달라지기도 한다.

➍ 필순의 원칙을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필순은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쓰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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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신출 한자

(상) 코끼리

, 12

(상) 뽕나무

, 10

(단) 박달나무

, 17

(칠) 옻

, 14

(공) 공손하다

, 10

(우) 깃

, 6

(근) 도끼

, 4

(첨) 뾰족하다

, 6

(수) 가두다

, 5

(주) 물가

, 9

(사) 제사

, 8

(계) 계수나무

, 10

(매) 매화

, 11

(개) 끼다

, 4

(유) 낫다

, 13

(권) 주먹

, 10

(화) 벼

, 5

(구) 언덕

, 5

(석) 쪼개다

, 8

(방) 꽃답다

, 8

(토) 토하다

, 6

(도) 길

, 11

(률) 밤

, 10

(양) 버들

, 13

(구) 함께

, 10

(구) 두려워하다

, 21

(파) 잡다

, 7

(시) 화살

, 5

(답) 논

, 9

(악) 큰 산

, 8

(주) 고을

, 6

(자) 이

, 10

 한자 수업 지도 방법 

한자 수업은 기초 한자(1,800자)의 음과 뜻을 아는 것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한자 학습은 우리말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학습자들에게 우리말 어휘력을 높이고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이 교착어( )

라는 점을 이해하게 한다. 특히 의미 단위를 이루고 있는 하나

의 한자가 몇 개 이상만 모여도 수많은 조어( )를 이룰 수 

있음을 설명해 준다. 한자 어휘 학습 효과의 전이( )가 높은 

대표적인 것은 용언류이다. 

 예⃞ 분( ):   분( )하다, 분통( ), 분노( ), 격분( ),   

분개( ), 비분강개( ) … 

  단( ):   단식( ), 단면( ), 단절( ), 절단( ),   

판단( ), 결단( ) …

※   교착어( ): 언어의 형태적 유형의 하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

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로, 한국어, 터키어, 일본어 따위가 여기에 속함.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효시( ): 우는살.   

→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시작되어 나온 맨 처음.   

유래   효시는 전쟁을 시작할 때 우는살을 먼저 쏘았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장자》 〈재유편( )〉의 “증삼과 

사추가 걸왕이나 도척의 효시가 되지 않는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문장에

서 그 쓰임을 찾아볼 수 있다. 

 사추( ): 중국 춘추 시대 위( )나라 사람으로, 강직한 인물.

   도척( ): 중국 춘추 시대의 큰 도둑으로, 몹시 악한 사람.

 오악( / ): 우리나라의 이름난 다섯 산. 동의 금강

산, 서의 묘향산, 남의 지리산, 북의 백두산, 중앙의 삼각

산을 이름. 오악은 동서남북과 중앙 지역을 대표하는 산

으로, 봄가을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는 국가가 관장했다. 

오악의 개념은 산악에 대한 신앙으로 중국 전국 시대 이

후 오행 사상( )에 의하여 생겼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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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한자는 몇 글자나 될까

고유의 음과 뜻을 가진 한자는 4~5만 자 정도이다. 《강

희자전》에는 약 4만 9천여 자가 실려 있지만, 현대 중국의 

《신화자전》에는 1만 3천여 자가 실려 있다. 기원후 100년

에 나온 《설문해자》에 9천여 자가 실려 있던 것을 생각하

면, 실제 사용되는 한자의 수는 그리 늘지 않았다. 실상 한

자 문화권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는 4~5천 자 정도이다. 주

요 한문 고전을 대상으로 한자 사용 빈도를 조사하면, 2천 

500자가 96%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한자 수

BC 1000 갑골문 4,500자

AD 100 설문해자 9,353자

1066 유편( ) 31,319자

1716 강희자전 47,035자

1990 한어대사전 54,678자

2012 국제문자부호집 유니코드 한자 76,000여 자

 
- 심경호, 《한학 입문》 참조 

   《유편( )》: 중국 북송 때의 학자이자 정치가 사마광( , 

1019~1086) 등이 편찬한 자서. 

 육서( )

《주례》 〈지관 보씨( )〉에 따르면 귀족의 자제들

은 여덟 살에 소학( )에 들어가 보씨( )에게 육서

( )를 배웠다고 한다. 《주례》에 주석을 붙인 후한 말기

의 정현( )은 정중( )의 주를 인용하여 상형, 회의, 

전주, 처사( ), 가차, 해성( )을 육서라고 하였다. 또 

《한서》 〈예문지( )〉의 ‘소학( )’에서는 보씨가 귀

족 자제들에게 상형, 상의( ), 상성( ), 전주, 가차의 

육서를 가르쳤으며 이는 조자( )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현재와 같은 육서의 분류와 분류 기준이 정착된 것은 허

신이 저술한 《설문해자》에 근거하였다. 허신은 이 책의 서

론에서 육서를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로 분류하

였다. 이후 육서는 한자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었고, 한자의 

어원을 탐색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한자에서 각 분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형자와 지사자가 가장 낮고, 형성자가 

가장 높다.

종류 자수 비율 비고

상형 608자 2.5% 창조 원리 

문( )지사 107자 0.4%

회의 740자 3.1% 결합 원리 

자( )형성 21,810자 90%

전주 372자 1.5% 운용 원리 

용자( )가차 598자 2.4%

합계 24,235자 100%

 ▲ 송나라 정초( )의 육서 분류법, 《통지( )》

 부수의 위치와 이름

부수( )는 글자에서 놓인 위치에 따라 이름이 각각 

다르다. 변, 방, 엄, 머리, 몸, 받침, 발, 제부수의 8가지로 나

눈다. 부수의 위치를 이해하면 한자를 쉽게 익힐 수 있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변
한자의 왼쪽에 있는 부수

예  (마을 촌, 부수: )

방
한자의 오른쪽에 있는 부수

예  (공 공, 부수: )

엄
위와 왼쪽 아래로 위치한 경우의 부수

예  (자리 좌, 부수: )

머리
한자의 윗부분에 있는 부수

예  (꽃 화, 부수: )

몸
글자를 에워싸고 있는 위치의 부수

예  (나라 국, 부수: )

받침
왼편에서 아랫부분까지의 부수

예  (길 도, 부수: )

발
한자의 아랫부분에 있는 부수

예  (더울 열, 부수: )

제부수
한자 그대로가 부수

예  (날 일, 부수: ) 

   부수(전체 214자)를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로 분류하면 상형자가 

149자, 추상적 상징의 약속인 지사자가 17자, 의미끼리의 결합인 

회의자가 21자, 의미와 발음의 결합인 형성자가 27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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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성어는 뜻을 두서너 글자 정도로 함축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성어 속에는 옛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나 지혜가 담겨 있다. 배움과 우정을 주제로 한 성어를 통해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워 보자. 
02

배움과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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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과 우정의 뜻을 담은 성어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학습 목표

이 단원에서는 배움과 우정을 뜻하는 성어를 학습한다. 

언뜻 보면 배움과 우정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진 단원인 것 

같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학교생활 중 대부분을 ‘배움’과 

‘우정’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치 교육이나 인성 교육 차

원에서 응용 가치가 큰 단원이다. 학습자들은 ‘배움’과 ‘우

정’에 대한 큰 주제를 배우고 더 나아가 즐거운 학교생활

을 할 수 있는 당위적( )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단원 소개

①   한문을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을 감안하여 학습자들이 

어려운 한자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도

한다. 

②   배움과 관련된 성어를 지도할 때에는 딱딱하고 교훈 위

주의 설명이 되기 쉬우므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단순

히 강조하기보다는 노력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어 지도

한다. 

③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준비하여 우정에 관해 지도하

고, 우정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게 하여 학습자 

주도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④   어조사 ‘ (지)’의 쓰임과 같은 한문 독해에 필요한 핵

심 개념은 필수적으로 지도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풀

이 중심이 아닌 문법 용어 중심의 설명(예⃞ 관형격 조사, 

주격 조사)은 개정 한문과 교육 과정에서 지향하는 바

가 아님에 유의한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02  배움과 우정 

1~2

 성어의 풀이와 이해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앎. 

→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 ’와 ‘ ’의 관계는  = 으로 대등하게 이해할 수

도 있지만, 선후 관계를 따져 보았을 때  > 으로 이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옛것만을 강조한다면 과거의 구습에

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새것만 주장한다면 전통이 무시될 것

이다. ‘ ’에서 ‘ ’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

요하다.

유래    옛것을 알고 새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  )

 - 《논어》 〈위정〉

 

 
분(힘)을 내어 먹는 것을 잊음. 

→ 끼니까지도 잊을 정도로 어떤 일에 열중하여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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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과 우정의 뜻을 담은 성어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분 분하다, 힘쓰다

 단 끊다

 기 틀

 계 경계하다

 백 맏

 아 어금니

 현 줄

 관 대롱

 포 절인 물고기

 란 난초

 계 맺다

➊

➋

➊  백아: 중국 춘추 시대 거문고의 명인.

➋  관포: 중국 춘추 시대 제( )나라의 정치가 관중( )과 포숙( ).

02. 배움과 우정   15

15

유래    섭공이 자로에게 공자에 대하여 물었는데 자로가 대

답하지 못하자 공자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그

의 사람됨은 분을 내어 먹는 것을 잊고, 배움을 즐겨

서 걱정도 없으며 장차 늙어 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

일 뿐이다.’라고 말하지 못하였느냐?”(

     

 )

 - 《논어》 〈술이〉

  학문에 대해 ‘분( )’하는 마음은 〈술이〉 편의 다른 장에서도 의

미를 찾아볼 수 있다. 공자가 말하였다. “(배우는 사람이 가슴에 

궁금한 것이 가득 차서) 답답해하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그를 계도해 주지 않고, 표현해 내지 못해서 더듬거리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그를 일깨워 주지 않으며, 한 방면을 가르쳐 

주면 나머지 세 방면을 스스로 알아서 반응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복해서 그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 

 

 
(짜던) 베를 끊은 경계. 

→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음.  

유래    맹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오자, 그 어머니가 짜던 

베를 끊어 훈계하였다는 데서 유래함. 

 - 《열녀전》

   옷감을 짤 때 베의 가로 방향에 놓인 줄을 씨줄이라고 하고, 세

로 방향에 놓인 줄을 날줄이라고 한다. 베를 끊는다는 것은 날

줄을 끊는다는 의미다. 직물은 짜서 완성되었을 때 실용성과 가

치가 있는 것이다. 맹모는 짜던 베를 칼로 잘라 쓸모없게 된 베

를 보여 주며 맹자에게 배움 역시 중도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

이 없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絶  

 
백아가 (거문고) 줄을 끊음. 

→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

유래    중국 춘추 시대에 백아( )는 거문고를 매우 잘 탔

고 그의 벗 종자기( )는 그 거문고 소리를 잘 

들었는데, 종자기가 죽어 거문고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게 되자 백아가 절망하여 거문고 줄을 끊어 버리고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함. 

- 《열자》 〈탕문편〉 

 

 

 
관중과 포숙의 사귐. →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

유래    나를 낳은 이는 부모이고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

다.(  )

 - 《사기》 〈관안 열전〉

 

 
쇠와 난초의 맺음. → 매우 두터운 우정. 

유래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 〕를 

자를 수 있고, 마음을 같이한 말은 그 향기가 난초〔 〕

와 같다.(    )

- 《역경》 〈계사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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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규 얽히다

 직 짜다

 계 매다

 경 경계하다

 분 어지럽다

 락 잇다

 련 잇다

 돈 도탑다

 기 벼리

 맥 줄기

 계 잇다

 독 도탑다

 강 벼리

 견 비단

 개 슬퍼하다

 금 거문고

 조 짜다

 위 씨줄

 계 기계

 슬 큰 거문고, 비파 

 국 국화

 연 펴다

 경 거울

 사 말씀

 주 아뢰다, 연주하다

 압 누르다

 요 노래

 반 짝

 미 눈썹

 박 치다

 관 갓

 보 족보

 안 기러기

온고지신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앎. →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발분망식

분(힘)을 내어 먹는 것을 잊음. → 끼니까지도 잊을 정도로 어떤 일에 열중하여 노력함.

단기지계

(짜던) 베를 끊은 경계. 

→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음. 

~의, ~(하)는

유래   맹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 돌아오자, 그 어머니가 짜던 베를 끊어 훈계하였다는 데서 

유래함.

백아절현

백아가 (거문고) 줄을 끊음. →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

유래   중국 춘추 시대에 백아( )는 거문고를 매우 잘 탔고 그의 벗 종자기( )는 그 거문고 

소리를 잘 들었는데, 종자기가 죽어 거문고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게 되자 백아가 절망하여  

거문고 줄을 끊어 버리고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함.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사귐. →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

금란지계

쇠와 난초의 맺음. → 매우 두터운 우정. 

유래   《주역》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 〕를 자를 수 있고, 마음을 

같이한 말은 그 향기가 난초〔 〕와 같다.”라고 한 데서 유래함.

부수가 같은 한자 ‐1

•  규 얽히다 ▶  분규

•  조 짜다 ▶  조직

•  견 비단 ▶  견사

•  계 매다 ▶  연계 

•  기 벼리 ▶  기강 

•  락 잇다 ▶  맥락

•  위 씨줄 ▶  경위

•  계 잇다 ▶  계승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2

•  ≒  분개

•  ≒  경계 

•  ≒  기계

•  ≒  돈독 

음악과 관련된 어휘4

•  가사 •  동요

•  박자 •  악보 

•  연주 •  반주 

어휘 뜻풀이3

•  금슬: 거문고와 비파.

•  매란국죽: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 사군자( ).

두 글자로 이루어진 성어5

•  약관: 스무 살을 달리 이르는 말. 

•  안서: 먼 곳에서 소식을 전하는 편지. 

•  파경: 깨진 거울. 사이가 나빠서 부부가 헤어지는 것.

•  압권: 여러 책이나 작품 가운데 제일 잘된 책이나 작품. 

•  백미: 흰 눈썹. 여럿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

금슬: 부부간의 사랑을 뜻하는  

‘금실’의 원말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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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중과 포숙의 우정

관중은 공자 규( )를 섬기고 포숙은 공자 소백( )

을 섬겼다. … 관중은 대부 소홀과 함께 공자 규를 모시고 

노( )나라로 도망쳤고 포숙은 공자 소백을 모시고 거( )

나라로 도망갔다. 얼마 뒤 제나라 왕인 양공의 사촌인 공

손무지( )가 반란을 일으켜 제나라에 임금이 없

게 되자 두 공자는 먼저 제나라에 입성하려고 다투었다. 

관중은 소백과 거나라에서 전쟁을 하다 활로 소백의 허리

띠를 맞혔다. 소백은 왕위에 오른 다음 노나라를 협박하여 

공자 규를 죽이도록 했다. 이때 소홀은 죽임을 당했고 관

중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포숙이 환공에게 말했다. “관

중의 능력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환공이 말했

다. “나의 원수다. 죽여야겠다.” 포숙이 말했다. “제가 듣기

로는 현명한 임금은 사사로운 원한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그의 군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께서 만약 

뛰어난 패왕이 되시고자 한다면 관중이 아니면 불가능합

니다. 임금께서는 반드시 그를 풀어 주셔야 합니다.”(

    

 ) - 《열자》 〈역명〉

 성어의 유래  

 금슬( ): 고대 음악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 금과 슬은 

꼭 붙어 다녔다. 둘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아름다운 음

악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금과 슬이 서로 화답한다

는 뜻의 ‘금슬상화( )’나 ‘금슬지락( )’과 

같은 말이 생겨 났다. ‘금( )’은 크기가 작고 여성이 연주

하는 악기였으므로 아내를 뜻하고, ‘슬( )’은 크기도 크

고 남성이 연주하였으므로 남편을 상징한다. 

 - 《살아 있는 한자 교과서》 참조

 안서( ): 한무제( ) 때 소무( )가 흉노의 포

로를 호송하러 갔다가 붙들렸다. 소무는 흉노에게 갖은 

고초를 겪었지만 항복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무제가 죽고 

소제( )가 즉위한 후, 한나라는 흉노에게 소무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흉노는 소무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

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한 사신이 “천자께서 사냥하

시다가 기러기를 잡았는데, 기러기 발에 소무가 살아 있

다는 비단 편지가 매여 있었습니다.”라고 꾀를 내어 말했

다. 흉노왕이 깜짝 놀라며 잘못을 사과하고 소무를 돌려

주었고 소무는 19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  《한서》 〈소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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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카드 게임을 통한 한자 익히기

➊   한자 카드(앞면에는 한자를 쓰고, 뒷면에는 음과 뜻을 

씀)를 만들어 모둠별로 나눠 준다.

➋ 한자 카드를 보며 10분간 한자를 외운다. 

➌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전체 카드를 모아 가운데 두고, 

순서를 정하여 차례대로 한자를 맞히게 한다.

➍   카드의 앞면만 보고 음과 뜻을 맞히면 해당 카드를 가

져가고 맞히지 못하면 다음 사람에게 차례가 넘어간다.

➎ 한자 카드를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이 승리한다.

 사자성어 읽기 지도 방법

네 자로 이루어진 성어를 읽을 때 보통 의미상 두 부분

으로 띄어 읽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예컨대 ‘

(목불식정)’의 경우 문장의 구조와 성분을 고려하여 

띄어 읽는다면 ‘목∨불식∨정[눈이∨알지 못한다∨고무래

를]’과 같이 세 부분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편의적으로 ‘목∨불식정’과 같이 크게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누어 읽기도 한다. 비슷한 예로 ‘용불용설( )’은 

‘용∨불용∨설’로 읽지 않고 ‘용∨불용설’로 읽는다. 

 신출 한자

(분) 분하다, 힘쓰다

, 15

(계) 경계하다

, 7

(현) 줄

, 11

(란) 난초

, 21 

(분) 어지럽다

, 10

(조) 짜다

, 11

(맥) 줄기

, 10

(계) 매다

, 19

(개) 슬퍼하다

, 14

(돈) 도탑다

, 12

(슬) 큰거문고, 비파

, 13

(요) 노래

, 17

(연) 펴다

, 14

(관) 갓

, 9

(압) 누르다

, 17

(단) 끊다

, 18

(백) 맏

, 7

(관) 대롱

, 14

(계) 맺다

, 9

(기) 벼리

, 9

(직) 짜다

, 18

(견) 비단

, 13

(련) 잇다

, 17

(계) 기계

, 11

(독) 도탑다

, 16

(국) 국화

, 12

(박) 치다

, 8

(주) 아뢰다, 연주하다

, 9 

(안) 기러기

, 12

(미) 눈썹

, 9

(기) 틀

, 16

(아) 어금니

, 4

(포) 절인 물고기

, 16

(규) 얽히다

, 8

(강) 벼리

, 14

(락) 잇다

, 12

(위) 씨줄

, 15

(계) 잇다

, 20

(경) 경계하다

, 20

(금) 거문고

, 12

(사) 말씀

, 12

(보) 족보

, 19

(반) 짝

, 7

(경) 거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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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확인하기
문화와 
       활동하기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 성어를 활용하여 다음 글의 제목을 지을 때, □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

○○시가 상가, 주택 단지를 정비하는 환경 개

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옛 지명을 복원

하여 마을의 전통을 되살리고, 주민들에게 마을 

고지도를 나눠 주는 등 역사 복원 사업까지 병행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성어의 속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남.

②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관계.

③ 부지런히 노력해서 마침내 성공함.

④ 생사를 함께할 만한 매우 소중한 벗.

⑤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아무 쓸모없음.

1 다음 두 성어의 공통 주제로 옳은 것은?

  

① 노력 ② 배움  ③ 성공

④ 우정 ⑤ 효도 

대화 속 밑줄 친 부분에 나의 생각을 써 보자.

창의 활동

응. 넌 ‘친구’가 뭐라고 생각해?

음, ‘친구’에 관한 말이네.

친구란
 

 

이 말 멋지지?

포숙은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는 관중( )을 

항상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다. 관중이 혼란에 빠진 세상을 바로잡고 도탄에 빠진  

백성의 삶을 구할 수 있는 재목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

음이다. 믿음은 친구의 뜻을 알아주고 그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관중이 벼슬에 나갔다가 쫓겨났을 때도 
포숙은 그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직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한 것뿐이야. 

중국 춘추 시대, 관중은 젊었을 때 늘 포숙과 
놀았다. 둘은 함께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형편이 어려운 관중이 
더 많이 가지는 게 당연해.

전쟁에 나간 관중이 도망쳐 왔을 때도 
포숙은 그를 겁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네에게는 
모셔야 할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가?

훗날 재상이 된 관중은 친구 포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 , 
,  .

나를 낳아 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도탄( ): 진구렁에 빠지고 숯

불에 탄다는 뜻으로, 몹시 곤궁하

여 고통스러운 지경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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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 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친구’나 ‘우정’의 말뜻이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

로도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독립심이 형

성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의존성이 강한 시기이다. 학습자

들은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은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업 시 실제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친구의 의미를 주고받는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혹시 스마트폰 사용에 제한이 있는 학교

(학급)의 경우에는 친구의 부류를 나누어(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현재 등 지금까지 학교급별로 만났던 친구들을 구분할 

수도 있음) 발표해 보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예시 답안

 친구란, 

부모님한테 못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존재.

다른 대학에 가더라도 늘 마음만은 함께인 존재.

매일 보며 서로 조금씩 욕하면서 찐한 정이 드는 존재.

나를 응원하다가도 가끔은 나를 미워하고 있는 존재.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  백아절현( ):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

의 죽음을 슬퍼함. 

   •  금란지계( ):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 

   ※   두 성어 모두 돈독한 선의의 사귐과 관련된 성

어이다. 

➋  성어의 속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⑤ 

[해설]   단기지계( ):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음. 

➌  성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① 

[해설]   온고지신( ):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서 새것을 앎. ※ 전통을 계승해 마을을 새롭게 발

전시키는 것은 온고지신의 속뜻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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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단기지계, 출전 해의( )와 원문

《열녀전( )》은 전한( ) 시대 사상가 유향(

)이 고대로부터 한대( )에 이르는 시기의 중국의 현

모, 열녀들의 약전( ), 송( ), 도설( )을 엮은 책으

로, 모두 7권 10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의 주제는 훌

륭한 어머니〔 〕, 현명한 아내〔 〕, 지혜로운 여

성〔 〕, 예와 신의를 지킨 여성〔 〕, 인간의 도

리를 실천한 여성〔 〕, 지식과 논리를 갖춘 여성〔

〕, 나라와 가문을 망친 여성〔 〕이다. 각 편의 구

성은 역사 인물의 전기를 산문 형식으로 서술한 본문과 그 

주인공의 핵심적인 행위를 짤막하게 요약한 운문 형식의 

송( )이 말미를 장식하고 있다.

[단기지계 원문]     

    

     

     

  …   

   

…      

   

[풀이] 맹자가 어릴 적에 배움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맹자 

어머니가 베를 짜다가 묻기를, “배움이 어디까지 이르렀느

냐?” 하자 맹자가 “전과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맹자 

어머니가 칼로 그 베를 잘랐다. 맹자가 두려워 그 이유를 물

으니 맹자 어머니가 말하기를, “네가 학문을 그만둔 것은 내

가 이 베를 자르는 것과 같다. 무릇 군자는 학문을 배워 이

름을 날리고, 물어서 앎을 넓혀야 한다. 이 때문에 머무를 

때 편안할 수 있고, 행동할 때 해로움을 멀리할 수 있다. 지

금 네가 학문을 그만두면 다른 사람의 부림을 면하지 못하

며, 화환( : 재앙과 환난)에서 멀어질 수 없다.” … 맹자

가 두려워하여 낮밤으로 배움에 힘쓰는 것을 쉬지 않고 자

사( )를 스승으로 섬겨 마침내 천하의 이름난 선비가 되

었다. 군자가 말하기를, “맹자 어머니는 사람의 어머니가 되

는 도리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송( )에 말하였다. ‘맹

자 어머니는 사는 곳을 옮겨가며 자식을 가르쳤네. 자식에

게 육예( )를 선택하여 큰 도리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들

의 배움이 진척되지 않자 짜던 베를 끊어 보여 주었도다. 아

들이 마침내 덕을 이루고 당대에 명예를 얻었도다.’

 관포지교의 유래와 관중

관중은 말했다. “내가 처음 곤궁할 때 포숙과 장사를 했

는데 이익을 나눌 때 내가 많이 가져갔지만, 포숙은 내가 

욕심이 많다고 여기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 

기 때문이다. 내가 포숙과 일을 도모하다가 더 큰 곤궁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포숙은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

았다. 시기에 좋고 나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세 번 벼슬에 나갔다가 세 번 모두 군주에게 쫓겨났

는데, 포숙은 내가 못났다고 여기지 않았다. 내가 때를 만

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세 번 전투에 

나가 세 번 도망쳤지만 포숙은 나를 겁쟁이로 생각하지 않

았다. 내게 늙은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다. 공자 규( )가 패하자 소홀( )은 죽고 나는 죄인이 

되어 굴욕을 당했지만 포숙은 나를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작은 절개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지

만 세상에 공( )을 세워 이름을 날리지 못하는 것을 부끄

러워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

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

 - 《사기》 〈관안 열전〉

  관중에 대한 인물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비교적 동시대를 살

았던 사람의 평가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논어》에 나타난 공

자와 자공의 대화를 통해 관중의 인물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자공이 물었다. “관중은 인( )한 사람이 아니지요? 환

공이 공자 규를 죽였을 때, 관중은 따라 죽지 않고 환공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관중이 환공의 재상

이 되어 (환공이) 패업을 이루게 하여 천하를 바로잡아 백

성들이 지금까지 그 혜택을 입고 있다. 만약 관중이 아니

었다면 나는 머리를 풀고 옷섶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

가 되었을 것이다. 어찌 보통 사람들이 작은 신의를 위해 

스스로 도랑에서 목숨을 끊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과 

같겠느냐?”(     

     

    

)

 - 《논어》 〈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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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은 중국 역사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를 공통으로 사용한다. 초와 한, 그리고 

위·촉·오 삼국의 전쟁과 같이 중국 역사상 흥미진진한 장면에서 유래한 성어를 배우며 역사 속에서 치열

하게 살았던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 보자.

03
역사 이야기

20 Ⅰ. 한문을 만나다

20

 역사 이야기를 담은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학습 목표

이 단원에서는 중국 역사에서 유래하여 한자 문화권 나라

에 널리 알려진 고사성어를 배우게 된다. 성어는 춘추 전국 

시대부터 진( )나라를 거쳐 위( ), 촉( ), 오( ) 삼국 시

대까지의 시대별로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성어의 유래가 된 흥미진진하면서도 주요한 

역사 사건과 배경 이야기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중국의 역

사에 대한 상식을 넓힐 수 있다. 또한 성어의 유래를 통해 

속뜻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가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교훈까지도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소개

①   본문 고사성어는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중국 역사

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성어의 유래를 시대순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중국 역사와 관련한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②   고사성어는 개인별, 모둠별 학습이 가능하다.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짧은 글짓기, 의미망 만들기, 신문이

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성어의 유래 조사하여 발표하

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성어의 겉뜻뿐만 아니라 속뜻을 알고 일상생활

에서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03  역사 이야기

1~2

 성어의 풀이와 이해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한배에 타고 있음.

→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

유래    오나라와 월나라는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이지만 그

들이 한배를 타고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다고 가정한

다면 원수처럼 맞붙어서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

려 양쪽 어깨에 붙은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처럼 서로 

도울 것이다. - 《손자》 〈구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 

→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름.

유래    진( )나라의 조고( )가 이세 황제( )에

게 사슴을 말이라고 속여 바친 일에서 유래함.

- 《사기》 〈진시황 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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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이야기를 담은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오 나라 이름

 월 뛰어넘다, 나라 이름

 주 배

 록 사슴

 배 등

 진 진 치다

 초 나라 이름

 도 복숭아

 참 베다

 속 일어나다

➊

➊  마속: 중국 삼국 시대 촉한( )의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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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등지고 치는 진.

→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맞섬.

유래    한( )나라의 한신( )이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군사들이 물러서지 못하고 힘을 다해 싸우도록 하여 

조( )나라의 군사를 물리쳤다는 데서 유래함. 

  한신이 조나라와 싸울 때 강물을 등 뒤에 두고 진을 쳐서 이기

자 여러 장수가 그 까닭을 물었다. 한신이 “병법에 ‘죽을 곳에 

빠진 뒤라야 살 수 있고, 망할 곳에 놓인 뒤라야 남을 수 있다.’

고 하지 않았는가. 또한 내가 평소에 훈련받은 사대부들을 따

르게 한 것이 아니라 시장 바닥의 사람들을 몰아다가 싸우게 

한 것이다. 그 형세로 보아 죽을 곳에 놓아두어 군사들에게 스

스로 싸우게 하지 않고 지금 살 곳을 준다고 하면 모두 달아날 

것이니, 어찌 그들을 얻어서 쓸 수가 있었겠소?”라고 대답하였

다.(    

   

   )

- 《사기》 〈회음후 열전〉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

→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

   (면): ⑴ 얼굴  ⑵ 방위, 방향

유래    한( )나라 군사들이 밤중에 사방에서 초( )나라 노

래를 부르자 고향 생각에 사기가 떨어진 초나라 군사

들이 도망가 패배한 데서 유래함.

 - 《사기》 〈항우 본기〉 

 

 
복숭아나무 동산에서 의형제를 맺음.

→   뜻이 맞는 사람끼리 같은 목적을 위해 행동을 같이할 

것을 약속함.

   결의( ): 남남끼리 형제, 자매, 부자 등 친족의 의리를 맺음.

유래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 )에서 의형제를 맺은 데

서 유래함.

 - 《삼국지연의》

 

 
울며 마속의 목을 벰.

→ 큰 목적을 위해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 

유래    삼국 시대 촉( )나라 제갈량이 군령을 어겨 가정(

) 싸움에서 크게 패한 마속을 눈물을 머금고 참형

에 처하였다는 데서 유래함. 

- 《삼국지》 〈촉서·마속전〉

 출전 

 《사기( )》: 중국 전한의 사마천( )이 상고 시대

의 오제( )부터 한나라 무제 태초 연간(B.C. 104~101)

의 중국과 그 주변 민족의 역사를 포괄하여 저술한 통사. 

 《삼국지연의( )》: 중국의 위, 촉, 오 세 나라의 

역사를 바탕으로 전승되어 온 이야기들을 14세기에 나관

중( )이 장회 소설( )의 형식으로 편찬한 

장편 역사 소설. 

 《삼국지( )》: 중국 진( )나라 때 진수( )가 편

찬한 위, 촉, 오 삼국의 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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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돈 돼지

 포 태, 세포

 리 속

 초 뛰어넘다

 간 간

 영 헤엄치다

 요 허리

 간 대쪽, 간략하다

 장 창자

 위 밥통

 통 아프다

 복 겹치다

 견 어깨

 장 오장

 적 따다

 잡 섞이다

 폐 허파

 뇌 뇌

 굴 굽히다

 구 갖추다

 추 뽑다  진 베풀다, 묵다  부 썩다  확 넓히다  축 줄이다

 횡 가로  종 세로  고 돌아보다  려 오두막집  쌍 두

 순 입술  함 다  차   어긋나다, 사신 보내다

오월동주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배에 타고 있음.

→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 →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름.

배수지진

물을 등지고 치는 진. →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맞섬.

유래   한( )나라의 한신( )이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군사들이 물러서지 못하고 힘을   

다해 싸우도록 하여 조( )나라의 군사를 물리쳤다는 데서 유래함.

사면초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

→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

유래   한( )나라 군사들이 밤중에 사방에서 초( )나라 노래를 부르자 고향 생각에 사기가   

떨어진 초나라 군사들이 도망가 패배한 데서 유래함.

도원결의

복숭아나무 동산에서 의형제를 맺음.

→   뜻이 맞는 사람끼리 같은 목적을 위해 행동을 같이할 것을 약속함. 

읍참마속

울며 마속의 목을 벰. → 큰 목적을 위해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 

유래   삼국 시대 촉( )나라 제갈량이 군령을 어겨 가정( ) 싸움에서 크게 패한 마속을   

눈물을 머금고 참형에 처하였다는 데서 유래함.

부수가 같은 한자 ‐ (⺼)1

•  육 고기 ▶  돈육 

•  견 어깨 ▶  비견

•  배 등 ▶  배영

•  뇌 뇌 ▶  뇌리 

•  간 간 ▶  간장 

•  폐 허파 ▶  폐포

•  위 밥통 ▶  위장

•  요 허리 ▶  요통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2

•  지 ⑴ 가리키다 ▶  지적      

 ⑵ 손가락 ▶  굴지 

•  월 ⑴ 뛰어넘다 ▶  초월

 ⑵ 나라 이름  ▶  오월 

뜻이 서로 상대 관계에 있는 어휘3

•  간단 ⇔  복잡

•  진부 ⇔  참신 

•  구체 ⇔  추상

•  확대 ⇔  축소 

역사에서 유래한 성어 4

•  합종연횡:   합종책과 연횡책. 〓  합종연횡

 → 약자끼리 연합하여 강자에게 대항하거나 강자와 화해함. 

•  삼고초려:   제갈량의 초옥으로 세 번이나 찾아감.

 →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함. 

•  국사무쌍: 나라에서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빼어난 선비.

•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림.

 → 이해 관계가 밀접하여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려움.

굴지: ‘손가락을 꼽는다’는 뜻으

로, 매우 뛰어나 수많은 가운데

서 손꼽히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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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역사 상식

 신화의 시대: 성군( )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

절. 태평성세( )의 대명사. → 

 하(  B.C. 약 207~B.C. 약 1600): 전설상의 하나라.

 은(  B.C. 1600~B.C. 1046): 갑골문의 은나라. = 상( ) 

 주(  B.C. 1046~B.C. 256): 중국 역사에서 가장 길게 존

재하여 중화 문명의 토대가 된 봉건제의 주나라. 

 춘추 시대(  B.C. 770~B.C. 403): 주나라가 동쪽

으로 도읍을 옮긴 후부터 약 360년간의 전란 시대. 공자

가 지은 역사책인 《춘추》에서 유래.  

 전국 시대(  B.C. 403~B.C. 221): 진( )나라가 중

국을 통일하기 전까지 약 200년간의 과도기. ‘전국 칠웅’이

라는 일곱 개의 제후국이 세력을 다툰 시기. →  

 진(  B.C. 221~B.C. 207):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 기원전 

207년 한고조 유방에게 멸망. → 

 한(  B.C. 202~220):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대결

에서 유방의 승리로 한나라 건국. → , 

 삼국 시대(  220~280): 위( )나라 조비에게 후

한( )이 몰락한 후 기원전 3세기경 위, 촉, 오 삼국이 

대립한 약 40년 동안의 시기. → ,  

 성어의 유래 

 합종연횡( ): 전국 시대의 유세가였던 장의( )

와 소진( )이 주장했던 정책인 합종책과 연횡책을 일

컬음. 강대국이었던 진( )나라에 대항하여 6개의 나라(한, 

위, 조, 연, 제, 초)가 연합하자고 주장한 소진의 계책이 합

종책. 6개의 나라가 강한 진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진나

라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장의의 연횡책.

  국사무쌍( ): 한( )나라의 명장 소하( )가 한

신을 한고조 유방에게 추천할 때, “한신만은 국사로서 둘

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 데서 

유래함. 

  순망치한( ): 춘추 시대 말 진( )나라 헌공이 괵

(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통과국인 우( )나라에게 그곳

을 지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자 우나라 신하 궁지기가 

이를 반대하며 “괵나라와 우나라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 

사이라 괵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옛말에 

‘수레의 짐받이 판자와 수레는 서로 의지하고, 입술이 없

어지면 이가 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괵나

라와 우나라의 관계를 말합니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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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수업 지도 방법 _부수가 같은 한자

‘ ( )’ 부수는 신체와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 뜻을 설명하도록 한다. 

예⃞   ‘ (위)’는 [위 모양을 본뜬 글자의 변형]과 부수 

을 합한 글자로, 위장( ), 위통( ), 위암( ), 

비위( ) 등에서 활용된다.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축록( ): 사슴을 뒤쫓는다는 뜻으로, 제위나 정권 따

위를 얻으려고 다투는 일을 이르는 말.

 간장( ): 간과 창자. ≠ (간장): 간이라는 장기.

 요절( ): 허리가 부러진다는 뜻으로, 몹시 우스워 허

리가 아플 [ 웃는 것을 이르는 말.

 신출 한자

(오) 나라 이름

, 7

(월) 뛰어넘다, 나라 이름

, 12

(주) 배

, 6

(록) 사슴

, 11

(배) 등

, 9

(진) 진 치다

, 10

(초) 나라 이름

, 13

(도) 복숭아

, 10

(참) 베다

, 11

(속) 일어나다

, 17

(돈) 돼지

, 11

(간) 간

, 7

(장) 창자

, 13

(견) 어깨

, 8

(폐) 허파

, 8

(포) 태, 세포

, 9

(영) 헤엄치다

, 8

(위) 밥통

, 9

(장) 오장

, 22

(뇌) 뇌

, 13

(리) 속

, 13

(요) 허리

, 13

(통) 아프다

, 12

(적) 따다

, 14

(굴) 굽히다

, 8

(초) 뛰어넘다

, 12

(간) 대쪽, 간략하다

, 18

(복) 겹치다

, 14

(잡) 섞이다

, 18

(구) 갖추다

, 8

(추) 뽑다

, 8

(진) 베풀다, 묵다

, 11

(부) 썩다

, 14

(확) 넓히다

, 18

(축) 줄이다

, 17

(횡) 가로

, 16

(종) 세로

, 17

(고) 돌아보다

, 21

(려) 오두막집

, 19

(쌍) 두

, 18

(순) 입술

, 11

(함) 다

, 9

(차)   어긋나다,  

사신 보내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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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확인하기
문화와 
       활동하기 

2 다음 성어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네.

②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야.

③ 뜻이 맞는 사람과 일하면 결과도 좋은 법이지. 

④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협력하는 것도 필요해.

⑤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성어의 주인공이 된 역사 인물들

3 ㉠에 들어갈 알맞은 성어를 한자로 써 보자. 

  

 함흥차사

 계란유골

1 ㉠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는?

㉠

<가로 열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

<세로 열쇠>

울며 마속의 목을 벰.

①  ②  ③  ④  ⑤ 

㉠㉠㉠

과하지욕( ):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으로, 훗날

을 위해 굴욕을 참는 것을 말함. 

창의 활동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으로 마인드맵을 그려 보며 고사

성어 관련 지식을 넓혀 보자.

한신, ‘과하지욕’을 참아 내다

한신이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 가난한 한신

을 모욕하며 “네가 죽을 용기가 있다면 칼로 나

를 찌르고, 그럴 용기가 없다면 내 가랑이 밑으

로 기어 나가라!”라고 하자 한신은 그의 가랑이 

밑으로 몸을 굽혀 기어 나갔다. 한신은 먼 훗날

을 생각하여 순간의 치욕을 참을 줄 알았기 때

문에 후에 한( )나라 건국의 일등 공신이 될 

수 있었다.

황희, 비 오는 날 곯은 달걀을 삶아 먹다

세종이 황희( , 1363~1452)의 청빈함을 안타깝게 여겨 하루 동안   

숭례문 안으로 들어오는 물건을 모두 황희에게 가져다주라고 

명하였다. 그런데 마침 그날 종일 큰비가 내려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다. 저녁때가 되어 달걀 한 꾸러미가  들

어왔는데, 황희가 그 달걀을 삶아 먹으려고 

보니 그나마도 모두 곯아서 먹을 수가 

없었다. ‘ ’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났는데도 운수가 나빠 일

이 잘 안된 경우에 쓰는 말이다.

이성계, 함흥으로 온 차사를 감금하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 1335~1408)는 만년에 조정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세자에게 왕

위를 넘겨준 후 처음 왕업을 일으킨 

함흥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태

종 이방원은 아버지가 노여움을 풀

고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번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태조는 그때마다 차사( )를 죽이거나 가두어 돌려보내지 않

았다. 이때부터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을 ‘ ’라 부르

게 되었다.

 

을 모두 황희에게 가져다주라고 고 

 종일 큰비가 내려 드나드는 

어 달걀 한 꾸러미가 들

 삶아 먹으려고 

먹을 수가먹을 수가먹을 수가먹을 수가   

럼 좋은 럼 좋은 럼 좋은 

빠 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 ㉠ )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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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성어 마인드맵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 관련 사전 지식을 

점검해 보며 성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이 활동은 성

어를 배우기 전이나 성어를 배우고 나서 겉뜻과 속뜻, 유

래와 의미 등을 정리해 보기 유용하다.

  고사성어 한 개를 골라 가운데 칸에 제시하고, 다양한 마인드맵

을 그려 본다.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삼국지나 초한지와 관련해 

다양한 내용으로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다.

 학생 예시 작품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➊  성어에 쓰인 한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  읍참마속( ): 큰 목적을 위해 자기가 아

끼는 사람을 버림.

 •  지록위마( ):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름.

➋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오월동주( ):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 

➌  언어생활에서 성어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 )

[해설]   배수진( ):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에서 죽

기를 각오하고 맞섬.  

※ 은 줄여서 ‘ (배수진)’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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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삼국지( )》와 《삼국지연의( )》

《삼국지》와 《삼국지연의》는 다르다. 《삼국지》는 위, 촉, 

오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정사( )이고, 《삼국지연의》는 

원나라 때 나관중( , 1330?~ 1400)이 삼국의 역사 

이야기에 허구와 과장을 덧붙여 창작해 낸 장편 역사 소설

이다. 《삼국지연의》는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하는 것

에서 시작하여 오나라 마지막 황제 손호( )가 항복하

여 천하가 통일될 때까지 삼국의 영웅들이 패권을 둘러싸

고 벌이는 힘과 지혜의 다툼을 흥미진진하게 기록하고 있

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 나라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해

져 왔다. 오늘날에는 17세기 모종강( )이 다듬은 ‘모

본( )’이 정본으로 여겨지고 있다.

[활동] 다음 이야기는 허구일까? 진실일까?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하다  

 →   도원결의 장면은 허구다. 다만 《삼국지》 〈관우전〉

에 ‘선주(유비)는 두 사람과 같은 침상에서 잤는데, 

그 은혜가 형제와 같았다.(  

)’고 서술되어 있다.

  제갈공명, 적벽 대전에서 동남풍을 일으키다

 →   적벽 대전 또한 《삼국지》에서는 승패를 ‘큰 역병’이 

갈라놓았다고 했다. ‘동남풍’이라는 언급은 있지만 

제갈공명이 일으켰다는 서술은 없으며 제갈공명

의 지략에 관한 서술 또한 보이지 않는다. 《삼국지》 

〈선주전〉에 ‘선주(유비)는 제갈량을 보내 손권과 연

합하였다. 손권은 주유와 정보 등에게 수군 수만 

명을 보내 유비와 힘을 합쳐서 조조와 적벽에서 싸

워 대파하고 조조의 군선을 불태웠다. … 당시 역

병이 발생하여 위나라 군사가 많이 죽었으므로 조

조는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화타, 독화살을 맞은 관우를 치료하다

 →   《삼국지》에 관우가 뼈를 갉아 독을 제거하는 수

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나 그 의사가 화타라

는 기술은 없다. 《삼국지》 〈관우전〉에 의원이 말하

길, “화살촉에 독이 있어 뼛속에 들었으니 팔에 상

처를 째고 뼈를 긁어서 독을 제거해야 병이 없어

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삼국지 관련 성어

 계륵( ): 닭의 갈비라는 뜻으로, 그다지 큰 소용은 없

으나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이르는 말.   

유래  조조와 유비가 한중( ) 땅을 두고 다툴 때 조조

의 군대는 전진하기도 수비하기도 곤란한 상태가 되었

다. 마침 조조에게 닭국이 바쳐졌는데, 조조는 닭의 갈비

가 꼭 지금 상황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때 하후돈이 야간 

암호를 정하려고 찾아왔는데 조조가 ‘계륵’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암호를 들은 양수( )가 “닭의 갈비는 먹을 

것도 없고, 버리기도 아깝다. 공은 돌아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조조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퇴군할 짐

을 쌌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함.

 괄목상대( ): 눈을 비비고 서로를 대함.   

유래  오나라 여몽은 무식한 장수였는데 손권의 충고로 

전장에서도 책을 읽으며 공부하여 학식을 갖추게 되었다. 

전부터 여몽을 잘 알고 지내던 노숙은 여몽이 박식해짐

을 칭찬하자 여몽이 “선비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면 눈

을 비비고 다시 대해야 할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하는 법

이라네.”라고 말한 데서 유래함. 

 비육지탄( ): 넓적다리에 살이 붙음을 탄식한다

는 뜻으로,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유래  유비가 유표에게 의지하고 있을 때, 유비가 변소에서 

일을 보다 말을 타지 않아 넓적다리에 살이 붙은 것을 보

고 나이가 들어서도 공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

한 일에서 유래함. 

 식소사번( ): 먹을 것은 적은데 할 일은 많음.   

유래  두 번째 출사표를 내고 위나라 공략에 나선 제갈량

이 사마의와 대치하고 있을 때, 사마의가 촉나라 사신에

게 제갈량을 두고 한 말에서 유래함.  

 칠종칠금( ): 일곱 번 잡았다가 일곱 번 풀어 준

다는 뜻으로, 상대를 마음대로 다룸을 비유하거나 인내를 

가지고 상대가 숙여 들어오기를 기다린다는 말.   

유래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이 맹획( )을 일곱 번

이나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었다는 데서 유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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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04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는 이야기의 배경을 알면 속뜻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나온 고사성어를 배우고, 언어생활에서 활용해 보자.

재미있는 이야기

26 Ⅰ. 한문을 만나다

26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학습 목표

이 단원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선인들의 삶과 지

혜가 담긴 성어를 배우게 된다. 언어생활에서 자주 활용되

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어를 통해 학습자

들은 한문으로 이루어진 고사성어가 우리의 언어생활과 

괴리된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어를 실

생활에서 활용하는 연습을 통해 보다 폭넓은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성어의 유래가 된 우언( )을 통해 진짜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선인들이 생각하는 삶의 지혜란 어

떤 것인지 등을 깊이 사색해 보는 활동을 통해 성어 속에 

담긴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삶

의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소개

①   우언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는 풍자적이고 교훈적인 성

격이 강하다. 표면적 의미를 이해한 후 다양한 측면에

서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

다. 예를 들어 성어와 비슷한 현실 사례를 찾아보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성어의 겉뜻뿐만 아니라 속뜻을 알고 일상생

활에서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 성

어의 이면적 의미를 논술하여 수행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좋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04  재미있는 이야기

1~2

 성어의 풀이와 이해 

 

 
변방 노인의 말.

→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려움.

    ⑴ (새) 변방 ⑵ (색) 막히다     (지): ~의

유래    변방 노인이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서 노

인이 낙심하였는데, 그 말이 준마를 끌고 와서 그 덕

분에 좋은 말을 얻게 되었으나 노인의 아들이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노인이 다시 낙심함. 

결국 그로 인하여 노인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어 죽음을 면한 일에서 유래함. 

 - 《회남자》 〈인간훈〉 

《회남자( )》: 중국 전한( )의 회남왕( ) 유안( )

이 빈객과 방술가 수천을 모아서 편찬한 책으로, 원래 내외편(

)과 잡록( )이 있었으나 현재는 내편만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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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새 변방 / 색 막다

 옹 늙은이

 우 어리석다

 주 그루

 토 토끼

 사 뱀

 첨 더하다

 군 무리

 학 학

 룡 용

➊

➊  용문: 중국 황하( ) 상류의 협곡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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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공이 산을 옮김. 

→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

   (공): (주로 남자의 성이나 성명 뒤에 쓰여) 그 사람을 높여 부

르거나 이르는 말.

   (우공): ‘어리석은 사람’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산을 옮기겠다

는 노인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은근히 풍자하고 있는 표현임. 

유래    우공( )이라는 노인이 집 앞을 가로막은 산을 옮

기려고 산의 흙을 파서 나르자 이에 감동한 천제가 

산을 옮겨 주었다는 데서 유래함. 

 - 《열자》 〈탕문〉

《열자( )》: 《노자》 , 《장자》 등과 함께 도가 사상( )을 

담고 있는 중국 고전으로, 전국 시대 열어구( )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책.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림.

→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유래    한 농부가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토끼가 부딪쳐 죽

은 것을 잡은 후, 또 그와 같이 토끼를 잡을까 하여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데서 유래함.

- 《한비자》 〈오두〉

 

 
뱀을 다 그리고 나서 발을 덧붙여 그림.

→ 쓸데없는 일을 덧붙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 = (사족)

유래    여러 사람이 술 한 잔을 놓고 뱀을 먼저 그리는 자가 

그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 뱀을 가장 먼저 그린 사

람이 술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 있지도 않은 뱀의 발

을 더 그려 내기에서 졌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함. 

 - 《전국책》 〈제책〉

 

 
여러 마리의 닭 가운데서 한 마리의 학.

→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

유래    중국 삼국 시대 위( )나라 죽림칠현( ) 중 

한 명인 혜강의 아들 혜소는 아버지를 닮아 매우 똑

똑하고 헌칠했다. 혜소가 벼슬을 받아 처음 낙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혜소를 보고 (혜강

의 친구) 왕융에게 “혜소의 기상이 마치 닭 무리 속

에 있는 한 마리의 야생 학 같았습니다.”라고 말한 데

서 유래함. 

 - 《진서》 〈혜소전〉

 

 
용문에 오름. 

→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

   용문( ): 중국 황허〔 〕의 중상류에 있는 곳으로, 강기슭이 

좁고 심한 급류가 있어 배나 물고기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고 함.

유래    물고기가 용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유래함. 

- 《후한서》 〈이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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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조 잡다  기 꺼리다  피 피하다  태 게으르다  자 방자하다

 각 깨닫다  신 삼가다  근 삼가다  만 거만하다  오 거만하다

 욕 욕심  탐 탐하다  삭 깎다  비 쓰다  천 밟다

 둔 둔하다  예 날카롭다  변 가  배 곱  좌 자리

 표 표하다  경 지름길  구 몰다  전 구르다  화 재앙

 교 바로잡다  니 진흙  투 싸우다  구 개

새옹지마

변방 노인의 말.

→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려움.

유래   변방 노인이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서 노인이 낙심하였는데, 그 말이 준마를 

끌고 와서 그 덕분에 좋은 말을 얻게 되었으나 노인의 아들이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

리가 부러져 노인이 다시 낙심함. 결국 그로 인하여 노인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

어 죽음을 면한 일에서 유래함.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김. →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

수주대토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림.

→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유래   한 농부가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토끼가 부딪쳐 죽은 것을 잡은 후, 또 그와 같이 토끼

를 잡을까 하여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데서 유래함.

화사첨족

뱀을 다 그리고 나서 발을 덧붙여 그림.

→ 쓸데없는 일을 덧붙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 =  사족

군계일학

여러 마리의 닭 가운데서 한 마리의 학. →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

   등용문

용문에 오름. →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

유래   물고기가 용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유래함.

화사첨족: 여러 사람이 술 한 잔

을 놓고 뱀을 먼저 그리는 자가 

그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 뱀

을 가장 먼저 그린 사람이 술잔

을 들고 다른 손으로 있지도 않

은 뱀의 발을 더 그려 내기에서 

졌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함.

유래

부수가 같은 한자 ‐  ( )1

•  심 마음 ▶  조심

•  태 게으르다 ▶  근태

•  감 느끼다 ▶  감각

•  만 거만하다 ▶  오만 

•  기 꺼리다 ▶  기피

•  자 방자하다 ▶  방자

•  신 삼가다 ▶  근신

•  욕 욕심 ▶  탐욕 

뜻이 서로 상대되는 한자2

•  첨 더하다 ▶  첨가

⇔  삭 깎다 ▶  삭제 

•  허 비다 ▶  허비

⇔  실 차다 ▶  실천 

수학과 관련된 어휘3

•  둔각: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 ⇔  예각

•  대변: 다각형에서 한 변이나 한 각과 마주 대하고 있는 변. 

•  배수: 어떤 수의 갑절이 되는 수. 어떤 정수의 몇 배가 되는 수.

•  좌표: 평면이나 공간 안의 임의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나 수의 짝.

•  직경: 지름. 원에서 중심을 지나는 직선으로 그 둘레 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

성어 4

•  승승장구: 싸움에 이긴 형세를 타고 계속 몰아침.

•  전화위복: 재앙과 화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  교각살우: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임. 

 →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

•  이전투구: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 →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비열하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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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비자와 수주대토

한비자는 많은 유학자들이 과거와 같은 도덕주의만 지

향하는 행태가 마치 토끼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쳐 죽어 

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어리석음과 같다고 힐난하였

다. 한비자는 유가를 자주 비판하였는데, 진반도갱(

)도 비슷한 의미이다.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 놀 때 마른 흙을 밥이라 하고, 진흙을 국

이라 하며, 나무를 고기라고 한다. 그러나 해가 저물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 밥을 먹는 건 진반도갱( : 흙덩이 밥과 

진흙 국)을 가지고 놀 수는 있어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

릇 (유가들은) 상고( )의 노래를 전하며 칭송하는 자들은 말

은 잘하나 진실하지 않다. 선왕의 인의( )를 말하나 나라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이 또한 장난이지 그것으로 나라를 다스

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의를 사모하여도 약해지고 혼란스러

운 것은 삼진( )이고, 인의를 사모하지 않고도 강하게 다스

려진 것은 진( )나라이다. 그러나 아직 황제가 되지 못한 것은 

법치가 다하지 못해서이다.

 - 《한비자》 〈외저설좌상〉

   삼진( ): 중국 춘추 시대 말기에 진( )나라를 받든 세 재상인 

위사( ), 조적( ), 한건( )이 각각 세운 위( )나라, 조

( )나라, 한( )나라를 이르는 말. 

 수학과 관련된 어휘 

수학 교과와 관련된 어휘는 한자로 뜻풀이를 하고 수학

적 개념과 연결지어 보는 수업을 하면 흥미로울 수 있다. 

➊ 지도 방법

➊   스마트폰 자전을 통해 한자를 찾아 음과 뜻을 쓴다. 

➋   단어를 직접 풀이해 보도록 한다.

➌   해당 단어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

람을 찾아 발표하게 한다. 

➋ 수학 교과 용어

 (반 반, 지름길 경): 반지름. 원이나 구의 중심에서 

그 원둘레 또는 구면상의 한 점에 이르는 선분의 길이.

 (함 함, 셀 수): 상자에 넣은 수. 두 개의 변수 x, y 사

이에서, x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값이 변하는 데 따라서 

y의 값이 종속적으로 정해질 때, x에 대하여 y를 이르는 

말. y가 x의 함수라는 것은 y = f(x)로 표시함.

 (모을 집, 모을 합): 모으거나 모임. 특정 조건에 맞

는 원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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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출 한자

(새) 변방 / (색) 막다

, 13

(주) 그루

, 10

(첨) 더하다

, 11

(룡) 용

, 16

(피) 피하다

, 17

(각) 깨닫다

, 20

(만) 거만하다

, 14

(탐) 탐하다

, 11

(천) 밟다

, 15

(변) 가

, 19

(표) 표하다

, 15

(전) 구르다

, 18

(니) 진흙

, 8

(옹) 늙은이

, 10

(토) 토끼

, 8

(군) 무리

, 13

(조) 잡다

, 16

(태) 게으르다

, 9

(신) 삼가다

, 13

(오) 거만하다

, 13

(삭) 깎다

, 9

(둔) 둔하다

, 12

(배) 곱

, 10

(경) 지름길

, 10

(화) 재앙

, 14

(투) 싸우다

, 20

(우) 어리석다

, 13

(사) 뱀

, 11

(학) 학

, 21

(기) 꺼리다

, 7

(자) 방자하다

, 10

(근) 삼가다

, 18

(욕) 욕심

, 15

(비) 쓰다

, 12

(예) 날카롭다

, 15

(좌) 자리

, 10

(구) 몰다

, 21

(교) 바로잡다

, 17

(구) 개

, 8

 화사첨족 이야기의 배경 

기원전 323년 초( )나라 장수 소양( )은 위( )나라

를 공격하여 순식간에 여덟 개의 성을 빼앗는 대승을 거

두고 여세를 몰아 제(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제나

라 왕이 어쩔 줄 몰라 하자 진( )나라 출신 유세가(책사)

인 진진( )은 ‘화사첨족’의 비유를 들어 소양을 설득하

여 철군하도록 하였다. 진진은 소양에게 당신은 이미 위나

라를 공격하여 커다란 공을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관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수라도 하면 ‘뱀의 발〔 〕’

을 그리려다 술을 빼앗긴 자와 같게 되니 때를 알고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 비유해 말해 준 것이다.

- 《전국책》, 〈제책〉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견토지쟁( ): 개와 토끼의 다툼이라는 뜻으로, 

두 사람의 싸움에 제삼자가 이익을 봄을 이르는 말.

 용두사미( ):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

로, 처음은 왕성하나 끝이 부진한 현상을 이르는 말. 

 만성( ): 「1」 버릇이 되다시피 하여 쉽게 고쳐지지 않

는 상태나 성질. 「2」 병이 급하거나 심하지도 않으면서 

쉽게 낫지도 않는 성질. ⇔ 급성( )  

 토사구팽( ):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

도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

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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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확인하기
문화와 
       활동하기 

우공이산의 유래

3 다음 대화 내용과 가장 관계있는 것은?

어휴, 이 많은 단어를 언제 다 외우지?

하루에 3개씩만 외워도 한 달이면 

다 외울 수 있어.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그림과 관계있는 성어의 속뜻으로 옳은 것은?

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 

②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름.  

③ 쓸데없는 일을 덧붙여 도리어 잘못됨. 

④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함. 

⑤   인생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려움. 

1 다음 한자 카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를 

쓰고 풀이해 보자.

성어: 

풀이: 

창의 활동

우공이라는 노인이 사방 칠 백 리, 높이가 
만 길이나 되는 산을 맞대고 살고 있었다. 

산으로 막혀서 
다니기 영 불편하구나. 
내가 옮겨야겠다. 

내가 오늘부터 
산을 헐어 땅을 평탄하게 
하려는데, 괜찮겠는가? 당신의 

힘으로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겠어요?

어떤 노인이 우공의 행동을 비웃었다.

인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하다 생각하시오?

천제가 우공의 말을 듣고 그 정성에 감동

하여 두 산을 옮겨 주었다.  

내가 죽어도 자식과 손자가 있고, 
손자가 또 자식을 낳으며 자자손손 
끝이 없지만, 산은 불어나지 않으니 

어찌 못하겠습니까?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다음 글을 읽고, 우공의 행동을 한 줄로 평가해 써 보자.

㈎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세상에 잘 맞추는 사

람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도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우직함으로 

인하여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화해 간다. 

㈏ 하나의 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에만 매진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안 되는 건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현

명하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유연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공은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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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우공이산’은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마침내 성

공한다는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요즘 시대에는 ‘우공’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

라볼 수도 있다. ‘우공’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관

점을 읽고 자신의 생각은 어떤 것과 더 가까운지 생각해 

보며 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확장 활동] 

‘우공( )’에게 5자 평을 남겨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우공, 당신은 □□□□□!

 예시 답안

 우공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약삭빠르게 이

익을 계산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우공은 미련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을 헤아리

지 않고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➊  성어를 이루고 있는 한자의 음과 뜻을 아는지 묻는 문항

[정답]   •성어:   

•풀이: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림. 

[해설]  (수) 지키다, (주) 그루, (대) 기다리다,   

(토) 토끼

➋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화사첨족( ): 뱀을 다 그리고 나서 발을 덧

붙여 그림. → 쓸데없는 일을 덧붙여 도리어 잘못되

게 함. = (사족)

➌  언어생활에서 성어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우공이산( ): 우공이 산을 옮김.   

→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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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새옹지마 깊이 보기 

동양에서는 만물을 파악할 때, ‘음양( )’의 양면이 존

재한다고 여겼다. 해가 있으면 반대적 속성을 가진 달이 

있고, 산에 양지가 있으면 반대편은 음지임을 간파했다. 

한 개의 사물이 한 가지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

황에 따라서 상반된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동양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일면을 보여 주는 성어

가 바로 새옹지마이다. 새옹지마의 노인은 지혜를 상징한

다. 노인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감정의 동요 

없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다’고 했다.

새옹지마의 노인이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을 거시적,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안목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의 좁은 안목이 부딪히고 깨지는 인

생의 경험 속에서 넓어지고 깊어진 것이다. 새옹지마의 주

인공이 ‘노인’인 이유는 바로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며 

시간이 빚어내는 삶의 경험들에서 지혜가 생겨나고 깊어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활동]  

‘인공 지능은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는 물음에 답해 보자. 

→   지혜란, (이)다.  

그렇기에 인공 지능은 지혜를 가질 수 없다 / 있다 

 

 수주대토와 함께 읽는 정인매리( )

정( )나라에 신발을 사려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발을 자로 잰 다음 그 치수 잰 것을 자리에 놓아

두었다. 그러고 나서 신발을 사러 시장에 갔는데 그 (치수 

잰) 것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다. 이미 신발은 골라 놓았지

만, 그 사람은 “치수 잰 것을 안 가져왔다.”라고 말하며 (집

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가져왔다. 하지만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시장은 모두 파했고, 그는 결국 신발을 살 수

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찌하여 신발을 발에 신

어보질 않았소?” 하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자로 잰 

것은 믿어도, 내 발은 못 믿소.”라고 하였다. 

 - 《한비자》 〈외저설좌상( )〉

 등용문의 원문과 풀이

‘선비로서 그의 접대(인정)를 받는 사람을 이름하여 등용

문이라 한다.(  )’ 이 문장의 주

해( )에 “(등용문) 하진( )은 일명 용문이니 물이 험

해서 통하지 못하여 물고기나 자라의 무리도 올라갈 수가 

없다. 강과 바다의 큰 물고기가 용문 아래에 모여든 것이 수

천이었으나 올라갈 수 없었고 올라가면 용이 되었다.(

       

   )”라고 하였다. 

 - 《후한서》 〈이응전( )〉

 우공이산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세상 사람은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당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를 세상에 잘 맞추는 사람인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야말로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이런 어리

석은 사람의 우직함으로 인하여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

화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

직한 어리석음, 그것이 곧 지혜와 현명함의 바탕이고 내

용입니다.  - 신영복, 《나무야 나무야》

 하나의 목적이나 목표를 정해 계속해 파고드는 것은 수

직적 사고 방식이다. 우공이산은 수직적 사고의 대표적 

사례이다. 반면 수평적 사고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고정

관념이나 과거의 지배적 사고만 고집하지 않고 새롭고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수평적 사고

는 새로운 가정에 끊임없이 도전하게 한다. “안 되면 되

게 하라”가 아니라 “안 되는 건 과감히 포기하라”, “막히

면 돌아가라”는 것도 수용해야 한다. “한 우물만 파라”는 

격언도 이젠 바꿔야 할 때가 됐다. “파보다 나오지 않으

면 얼른 다른 우물을 파라.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우물은 

있다.”  - 김경집, 〈산을 옮긴 우공은 몰랐던 수평적 사고〉

[서술형 문제]

‘우공이산’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의 두 글을 읽고, 자

신은 두 가지 입장 중 어떤 삶의 태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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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을    
즐겁게

활동 방법

한자 어휘를 잘 알면 우리 고전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즐기면서 감상할 수 있다. 자전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작품에 쓰인 한자 어휘와 성어를 찾아보고, 뜻을 풀이해 보자.

고전 문학 작품 속 한자 만나기

한자 어휘 찾기

해당 부분을 꼼꼼하게 다시 읽으며 

문장 속에 사용된 한자 어휘를 찾아 

본다.

2 어휘 뜻풀이하기

자전이나 인터넷 사전 등을 

이용하여 한자의 뜻을 찾아보며 

어휘의 뜻을 풀이한다.

3 어휘를 모아 정리하기

단어장 형태로 만들어 전시한다.

4고전 문학 작품 고르기

국어, 문학 교과서나 평소 읽은 고전 

문학 작품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고른다.

1

 수 있다 수 있다. 자전 . 자전 또는또는

학생 활동 예시

평가하기

어휘의 한자 표기가 정확한가? ☆ ☆ ☆ ☆ ☆

어휘를 풀이한 뜻이 적절한가? ☆ ☆ ☆ ☆ ☆

결과물을 완성도 있게 제시하였는가?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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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을 즐겁게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학습자들이 고전을 이해하는 데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생소한 한자 어휘 때문이다. 한자를 알아서 어휘의 

뜻을 풀어 보면 고전의 이해가 그다지 어렵지만은 않다. 

‘고전 문학 작품 속 한자 만나기’ 활동은 우리 문학 속에서 

한자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 일인지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전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다. 국어과와 융합 수업을 하기 좋은 제재이다.

 참고 자료 

➊ 허균, 〈홍길동전〉

홍( ) 판서( )는 길동( )이 호부( ) 호형(

) 하기라도 하면 곧바로 꾸짖어 못하게 했다. 그러다 보

니 길동( )은 열 살이 넘도록 감히( -) 아버지와 형

( )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고, 종들에게도 천대( )를 

받아 그 한( )이 뼈에 사무쳐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부를 호, 아버지 부): 아버지라고 부름. 

 (천할 천, 기다릴 대): 업신여기어 천하게 대우하거

나 푸대접함.

➋ 정극인, 〈상춘곡〉

홍진( )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 )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 )에 미칠가 못미칠가

천지간( ) 남자( ) 몸이 나만 한 이 많건마는

산림( )에 묻혀 있어 지락( )을 모르는가

수간모옥( )을 벽계수( ) 앞에 두고

송죽( ) 울울리( )에 풍월주인( ) 

되었어라.

 (붉을 홍, 티끌 진): 붉은 티끌.   

「1」 거마( )가 일으키는 먼지. 「2」 번거롭고 속된 세상.

 (바람 풍, 흐를 류):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이를 지, 즐거울 락):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 

 (셀 수, 사이 간, 띠 모, 집 옥):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    

 (푸를 벽, 시내 계, 물 수):   

물이 맑아 푸르게 보이는 시냇물.

 (빽빽할 울, 〃):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매우 무성함. 

 (바람 풍, 달 월, 주인 주, 사람 인):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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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단원 총괄 평가 정답  223쪽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관계있는 것은?

옛것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리, 세상의 의미를 파

악해 낸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에

서 나와 다른 남을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

지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과거가 가르쳐 주는 진실

을 통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 《청소년을 위한 역사란 무엇인가》

①  ②  ③ 

④  ⑤ 

01

다음 글의  안에 들어갈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선생님은 우리 반 급훈을 무엇으로 정할지 생

각해 보았다. A 선생님은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

을 알아 배움에 푹 빠지는 의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06

〈보기〉의 성어와 풀이 순서가 같은 것은? 

 

| 보기 |

①  ②  ③   

④  ⑤ 

05

성어의 활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너와 나는 하는 사이가 되자.

② 를 하니 의미가 더 이상해졌는걸.

③ 어려운 일이 생겨도 를 다할 거야.

④ 라고 하니, 좋은 일이 오길 기다리자. 

⑤ 에 올라야만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어.

02

서술형 | 다음 한자들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성어와 

풀이를 쓰시오.

      

07

서술형 |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 |

⑴  〈보기〉 한자 중 하나를 예로 들어 한자의 3요소를 

설명하시오.

 

⑵  〈보기〉 한자 중 하나를 예로 들어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중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08

성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하지.

② 성공하여 좋은 자리에 오르는 걸 말하지.

③ 죽기를 각오하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해.

④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야.

⑤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보다 중요시하는 태도야.

04

성어의 유래로 볼 때 시대가 가장 앞선 것은? 

①  ②  ③     

④  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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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문, 지혜를 찾다

생활의 지혜05

나를 돌아보는 삶06

더불어 사는 삶07

대단원 학습 목표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토나 문장 부호가 달려 있는 글을 토나 문장 부호의 구실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 비추어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긴 글보다 짧은 문장이 마음을 울리고, 삶을 바꾸어 놓을 때가 있다. 속담과 격언

은 길이는 짧지만, 옛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를 온전히 담고 있어 우리에게 감동과 

가르침을 준다. 

이 단원에서는 한역(漢譯)되어 전해오는 속담과 여러 한문 고전(古典)에 뿌리를 

둔 격언을 배우게 된다. 생활 속에서 깨달은 지혜가 담긴 말과 개인과 사회를 바

라보는 깊이 있는 생각을 담은 문장을 감상해 보고 마음에 새길 만한 구절이 있는

지 찾아보자. 



대단원 설정의 이유 속담과 격언은 짧은 글 속에 옛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한문으로 전해지는 속담과 짧은 격언을 배우며 옛사람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 속

담에 담긴 지혜를 배우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자신을 돌이켜 보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➊  단어의 짜임은 한자 어휘를 이해하고 한문 독해 능력 신장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➋  일상용어를 학습할 때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지도하며 단순한 암기보다

는 지시적, 문맥적, 비유적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➌  명언·명구는 그 속에 담긴 핵심 사상과 주제를 찾아봄으로써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정

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➍  주제를 정해 모둠별로 토의·토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활동 등을 통해 자연

스럽게 선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형

성할 수 있도록 한다.

  ➎  한문과에서 인성 교육은 개념적 원리나 지식보다는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바람

직한 태도가 형성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문 풀이에 그치지 않고 배운 내용

을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소단원 차시 교수·학습 방법학습 내용
교과서 

쪽수

05. 생활의 지혜 2 38~43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 구별하기 

   토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 바르게 끊어 읽기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한자 문화권 속담 비교를 통한 

속담의 의미 이해하기

06. 나를 돌아보는 삶 3 44~49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 구별하기 

  문장 부호의 역할을 이해하고 바르게 끊어 읽기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이해하기

    명언·명구의 이해를 통한 나의 

좌우명 쓰기

07. 더불어 사는 삶 3 50~55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영상 매체를 활용한 사회 문제 

토의·토론하기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1 56~59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기

  실력 확인하기 문제로 점검하기

  한자로 이루어진 지역 이름 조사·발표하기

    명언·명구 속에서 핵심 사상  

찾기

  지역 문화유산 답사하기

단원 구성과 지도 계획

대단원 도입   57



차시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오는 말로, 간결한 표현 속에 풍자와 해학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오랜 세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 온 속담을 배우면서 옛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지혜를 느껴 보자. 
05

생활의 지혜

이라. 《순오지》

이라. 《송남잡지》

이라. 《동언해》

38 Ⅱ. 단문, 지혜를 찾다

38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토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는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학습 목표

속담( )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

나 잠언을 말한다.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에서 우러난 진리를 간결하고 친숙한 말로 표

현한 것으로, 교훈적이거나 풍자적인 내용을 비유와 과장 

등의 방법으로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 그 내용을 이

해하기 쉽다. 또한 속담에는 그것이 통용되는 공동체의 문

화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속담을 통해 공동체

의 문화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기도 하다.

이 단원을 통해 학습자들은 현재 우리의 삶과 연계해 생

각해 볼 거리를 제공하는 한역( ) 속담을 배우면서 한

문 문장 속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과 한문 읽기에서 토의 역

할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속담을 한문 문장으로 배우면서 한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 소개

①   현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현토 자체를 지

나치게 강조하여 학습의 흥미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

의하고, 평가는 토의 역할과 문법적 기능을 이해하고 있

는지에 중점을 둔다.

②   단어의 짜임은 한자 카드를 배열하여 짜임에 맞는 단어

를 만들어 보게 하거나 단어가 적혀 있는 카드를 보여 

주고 짜임을 물어 보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속담의 주제와 관련해 선인들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05  생활의 지혜

1~2

 속담의 풀이와 이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아무 관계도 없는 일들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 남의 

의심을 받게 됨.

   주술 관계: 주어 + 서술어  

예    (오) + (비) → 까마귀가〔주어〕 + 날다〔서술어〕   

(이) + (락) → 배가〔주어〕 + 떨어지다〔서술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 같은 조건이면 보기 좋은 것을 가짐.

   수식 관계: 수식어 + 피수식어  

예    (동) + (가) → 같은〔수식어〕 + 값〔피수식어〕  

(홍) + (상) → 다홍〔수식어〕 + 치마〔피수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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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토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는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은 라. 《순오지》

면 라. 《이담속찬》

라도 라. 《이담속찬》

 리 배

 상 치마

 고 외롭다

 장 손바닥

 적 쌓다

 탑 탑

 타 떨어지다

 복 배

 포 배부르다

 노 종

 기 주리다

 아 주리다

 침 베개

 궐 그

05. 생활의 지혜 39

39 

 
외손뼉은 울기가 어렵다.

→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

   술보 관계: 서술어 + 보어   

예    (난) + (명) → 어렵다〔서술어〕 + 울기가〔보어〕

, .

 
공을 (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 정성을 다한 일은 그 결과가 헛되지 않음.

속담  공든 탑이 무너지랴.

   (지): 어조사. ※ ‘ (지)’는 앞말이 뒷말을 꾸며 주는 구조로 쓰

이며, ‘~의’, ‘~(하)는’ 등으로 풀이한다. 소리 내어 읽을 때는 의 

뒤에서 잠깐 휴지( )를 주어 읽는다.

, .

 
내 배가 이미 부르면 종의 배고픔을 살피지 않는다.

→ 자신의 처지가 나아지면 남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게 됨.

, .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그 씨앗을 베고 눕는다(죽는다).

→ 「1」   어리석고 인색한 사람은 죽고 나면 재물이 소용없

음을 모름. 

  「2」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투철한 의식을 지

닌 사람.

 한문 개념 _단어의 짜임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계. 

 주술 관계: 주어 + 서술어 예  

 수식 관계: 수식어 + 피수식어 예  

 술목 관계: 서술어 + 목적어 예  

 술보 관계: 서술어 + 보어 예  

 병렬 관계: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단어.

 •서로 상대되는 의미의 한자로 이루어진 경우  예  

 •서로 비슷한 의미의 한자로 이루어진 경우   예  

 속담의 발생과 문화적 의미

속담의 발생은 크게 역사(특정 사건)에 대한 묘사 등에

서 발생된 것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묘사로 형

성된 것이 있다. 속담은 보통 개인이 사용한 비유적 표현

에서 시작하지만 사회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추고 있을 때 완성된다. 역사 사건이나 문학 작품 속 인

물이나 벼슬 이름 등이 사용된 속담들이 많은 것은 그러한 

특정 명사들이 이미 언중들의 생활 속에서 일반적 특징을 

지닌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속담은 발생 배경과 함께 

그 의미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속담이 정착함에 

따라 발생 배경과 결합된 의미도 함께 내포하여 속담의 문

화적 의미가 본격적으로 생성된다. 

- 《한·중 속담의 문화 언어학적 비교 고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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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매 묻다

 곽 성곽

 분 무덤

 비 여종

 몰 빠지다

 경 지경

 괴 무너지다

 치 값

 초 주춧돌

 환 고리

 붕 무너지다

 내 견디다

 역 지경

 묘 무덤

 익 날개

 노 힘쓰다

 구 구분하다

 비 비석

 헌 집

 유 젖

 취 냄새

 식 쉬다

 방 곁

 루 포개다

 상 평상

 루 다락

 몽 꿈

 각 누각

 수 따르다

 고 시어머니, 잠시

 외 두렵다

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아무 관계도 없는 일들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 남의 의심을 받게 됨.

단어의 짜임  주술 관계: 주어 + 서술어 예⃝ 〔까마귀가〕 + 〔날다〕

동가홍상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 같은 조건이면 보기 좋은 것을 가짐.

단어의 짜임  수식 관계: 수식어 + 피수식어 예⃝ 〔같은〕 + 〔값〕

고장난명

외손뼉은 울기가 어렵다. →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 

단어의 짜임  술보 관계: 서술어 + 보어 예⃝ 〔어렵다〕 + 〔울기가〕

적공지탑 불타

공을 (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속담  공든 탑이 무너지랴.

→ 정성을 다한 일은 그 결과가 헛되지 않음.

아복기포 불찰노기

내 배가 이미 부르면 종의 배고픔을 살피지 않는다.

→ 자신의 처지가 나아지면 남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게 됨.

농부아사 침궐종자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그 씨앗을 베고 눕는다(죽는다).

→   「 1 」 어리석고 인색한 사람은 죽고 나면 재물이 소용없음을 모름.  

「 2 」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투철한 의식을 지닌 사람.

토 한문의 문장에 붙이는 우리말로 된 조사나 어미. 예⃝ ~은/는, ~면, (이)라 등

※  토는 문장의 뜻을 풀어 줄 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기능도 부분적으로 밝혀 줌. 

개
념

부수가 같은 한자 ‐1

•  매 묻다 ▶  매몰

•  역 지경 ▶  구역

•  경 지경 ▶  환경

•  분 무덤 ▶  고분 

•  기 터 ▶  기초

•  성 성 ▶  성곽

•  묘 무덤 ▶  묘비 

•  괴 무너지다 ▶  붕괴 

모양이 비슷한 한자2

•  조 새 ▶  비익조 

≠  오 까마귀 ▶  오죽헌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3

•  ≒  노비

•  ≒  인내 

•  ≒  가치 

•  ≒  노력 

성어4

•  구상유취: 입에서 아직 젖내가 남. → 말이나 행동이 유치함.

•  누란지위: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위태로움. →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

•  공중누각: 공중에 떠 있는 누각.

 → 아무런 근거나 토대가 없는 사물이나 생각.

•  고식지계: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꾀. → 임시로 꾸며 내는 계책. 

•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꿈. 

 →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

비익조: 암컷과 수컷의 눈과 날

개가 하나씩이어서 짝을 짓지 않

으면 날지 못한다는 전설의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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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개념 _한문을 끊어 읽는 방법 

한문을 끊어 읽는 방법에는 권점( ), 띄어쓰기, 구결

( ), 현토( ), 구두법( ) 등 여러 가지가 있음. 

 권점( ): 글을 맺는 끝에 찍는 고리 형상의 둥근 점. 

 구결( ): 한문을 읽을 때 그 뜻이나 독송( )을 위

하여 각 구절 아래에 달아 쓰던 문법적 요소를 통틀어 이

르는 말. ‘ (은/는)’, ‘ (이)’와 같이 한자를 쓰기도 하였

지만, ‘ ( (이)의 한 부)’, ‘ ( (애)의 한 부)’와 같이 한

자의 일부를 떼어 쓰기도 하였다. ≒ 현토

 구두법( ): 문장 부호를 쓰는 방법.

 토( ): 한문의 문장에 붙이는 우리말로 된 조사나 어미.  

예  ~은/는, ~면, (이)라 등

 현토( )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한문을 읽을 때 사용

했던 방법이다. 주로 한자의 약체자( )를 이용하거나 획

을 줄여서 구결(토)을 달아 사용하였다. 예컨대, 《동몽선습》의 

‘ ’라

는 문장은 “  (애) (이) 

(하니) (는) (라)”처럼 각 구절 아

래 ‘ (애), (이), (하니), (은/는), (라)’와 같은 한자

를 붙여 읽었다.

 어휘 뜻풀이  

  비익조( ): 「1」 암컷과 수컷의 눈과 날개가 하나

씩이어서 짝을 짓지 않으면 날지 못한다는 전설상의 새.  

「2」 남녀나 부부 사이의 두터운 정.

 오죽( ): 볏과의 여러해살이 식물. 대의 일종으로 높

이는 2~20미터, 지름은 5~8cm이다. 줄기는 첫해에는 녹

색으로 솜대와 비슷하지만 다음 해부터 자흑색으로 변하

고, 잎은 피침 모양이다. 약 60년을 주기로 꽃이 피고, 열

매를 맺은 후 말라 죽는다. 성숙한 것은 죽세공( )

의 재료로 쓰고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 (비익조) ▲ (오죽) 

  (사진 출처: http://stdweb2.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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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심복( ): 「1」 배와 가슴. 「2」 썩 긴하여 없어서는 안 될 

사물. 「3」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아귀( ): 불교에서, 팔부의 하나. 계율을 어기거나 탐

욕을 부려 아귀도에 떨어진 귀신으로, 몸이 앙상하게 마

르고 배가 엄청나게 큰데, 목구멍이 바늘구멍 같아서 음

식을 먹을 수 없어 늘 굶주림으로 괴로워한다고 한다.  

「2」 염치없이 먹을 것을 탐하는 사람.

   팔부( ): 사천왕에 딸린 여덟 귀신. 

  궐공( ) : ‘그’를 낮잡아 이르는 말.

  붕어( ): 임금이 세상을 떠남.

  ※ 《예기》 〈곡례〉 편에서, 천자가 죽으면 붕( ), 제후는 훙

( ), 대부는 졸( ), 사는 불록( ), 서민은 사( )라고 하였

다.(     )

  고식지계( ):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꾀

나 방법. 한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임시로 둘러맞추어 

처리하거나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며 내는 계책. 

 신출 한자

(리) 배

, 11

(상) 치마

, 14

(고) 외롭다

, 8

(장) 손바닥

, 12

(적) 쌓다

, 16

(탑) 탑

, 13

(타) 떨어지다

, 15

(복) 배

, 13

(포) 배부르다

, 14

(노) 종

, 5

(기) 주리다

, 11

(아) 주리다

, 16

(침) 베개

, 8

(궐) 그

, 12

(매) 묻다

, 10

(몰) 빠지다

, 7

(초) 주춧돌

, 18

(역) 지경

, 11

(구) 구분하다

, 11

(곽) 성곽

, 11

(경) 지경

, 14

(환) 고리

, 17

(묘) 무덤

, 14

(비) 비석

, 13

(분) 무덤

, 15

(괴) 무너지다

, 19

(붕) 무너지다

, 11

(익) 날개

, 17

(헌) 집

, 10

(비) 여종

, 11

(치) 값

, 10

(내) 견디다

, 9

(노) 힘쓰다

, 7

(유) 젖

, 8

(취) 냄새

, 10

(루) 포개다

, 11

(루) 다락

, 15

(각) 누각

, 14

(고) 시어머니, 잠시

, 8

(식) 쉬다

, 10

(상) 평상

, 7

(몽) 꿈

, 14

(수) 따르다

, 16

(외) 두렵다

, 9

(방) 곁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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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확인하기
문화와 
       활동하기 

조재삼( , 1808~1866)은 《송남잡지》에서 속담을 비롯한 우리 고유의 

어휘들을 수록하고, 그 유래와 뜻을 풀이하였다.

.  작사도방

길가에 집 짓기.

➜   「1」 무슨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주견 없이 남의 간섭이나 의견만 좇다가는 아무 일도 제대로 끝을 맺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수우적강남

친구 따라 강남 간다.

➜   자기는 하고 싶지 않으나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됨을 이르는 말.

홍만종( , 1643~1725)은 《순오지》에 

130여 개의 속담을 수록하였다.

▲ 《순오지( )》

우리 속담 사전

18세기 이후 우리 문화와 언어를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우리말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본 학자들은 속담을 수집하고 한역( )한 책을 썼다.

일 일 지 구

, 
부 지 외 호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약용( , 1762~1836)은 우리 속담 214개를 한역한 《이담속찬》을 썼다.

▶ 《이담속찬( )》

3 다음 속담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겠어.

② 의심받을 행동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겠어.

③ 내 장점을 바로 알고 상대방을 잘 파악해야 해.

④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중요해.

⑤   분명히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소문이 났겠지.

1 밑줄 친 ㉠과 단어의 짜임이 다른 하나는?

㉠ .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문장의 ㉠, ㉡에 들어갈 알맞은 토를 써 보자.

( ㉠ ) ( ㉡ )

 
㉠: 

㉡: 

창의 활동

다음은 중국과 일본의 속담이다. 비슷한 뜻을 가진 우리 

속담으로 바꾸어 써 보자.

  강산은 쉽게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은 바뀌기 어렵다.

 江
장 산 이 가이 

山易改, 本
번 싱 난 이

性难移｡

  참새는 백 살이 되도록 춤추는 것을 잊지 않는다.

 雀百まで踊り忘れず｡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

 民
민 이 스 웨이 톈

以食为天｡

  꽃보다 경단.

 花
하나요리 단고

より団子｡

  

  조조를 말하면 조조가 온다.

 说曹操, 曹操就到｡

  소문을 말하면 그림자가 비친다.

 噂
우와사오 스레바 가게가사스

をすれば影がさす｡

  

  

스즈메 햐쿠마데 오도리 와스레즈

숴 차오차오 차오차오 주 다오

  

*예시 답안: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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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각 나라의 속담에는 그 나라의 문화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속담을 

살피고, 속담의 주제와 소재를 비교해 보며 한자 문화권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예시 답안 

  [중국] , 。

 [일본] まで り れず。 

 [한국]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 제 버릇 개 줄까.

  [중국] 。

 [일본] より 。

 [한국]   금강산도 식후경. /   

수염이 대 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중국] , 。

 [일본] をすれば がさす。

 [한국]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⑤

[해설] (동가): 같은 값. → 수식 관계 

    ① : 외손뼉. ② : 내 배.  

③ : 농사 짓는 사람. ④ : 굶어 죽음.  

⑤ : 울기 어려움. → 술보 관계

➋  토의 역할을 이해하고 끊어 읽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면, 라. 

[해설]   내 배가 이미 부르면 종의 배고픔을 살피지 않는다. 

➌  속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오비이락’은 관계없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 남의 의

심을 받게 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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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오지( )》 

1678년 홍만종( )이 36세 때 지은 잡록으로 2권 1

책으로 되어 있다. 책이 보름만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십

오지( )’라고도 한다. 처음에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

본으로만 전해져 왔기 때문에 자구( )가 틀리거나 빠진 

것도 있고 단항( )의 누락이나 분합, 또는 상권과 하권

의 구분마저 없는 경우도 있다. 《순오지》의 책머리에는 김

득신( )의 서( )와 홍만종의 자서( )가 있다. 

“무오년 가을에 내가 병으로 서호에 누워 있으니 낮에

도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여 등불

을 켜고 일어나 앉아 있었으나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

다. 이전부터 들은 것과 글 짓는 사람들의 여러 말과 민가

의 속담 등을 기록한 후 사람을 시켜 책 한 권을 만들고 

보니 이것을 시작한 날로부터 끝마친 날까지 겨우 십오 일

이 걸렸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을 ‘순오지’라고 하였다. 책

의 내용은 대개 내가 날이나 보내고 근심을 잊고자 한 것

뿐이지 여러 대방가( : 문장이나 학술이 뛰어난 사

람)에게 보이자고 한 것은 아니다.”(   

    

    

   

)

 《송남잡지( )》 

조선 후기의 학자 조재삼( )이 편찬한 유서( )

로 각종 전적에서 사물을 총망라하여 33부문으로 유집하

고, 소항목을 설정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송남잡지》의 재미있는 속담 풀이 

• (일야만리성): 지금은 남녀가 하룻밤을 자

고 인연을 맺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일본군이 우

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비록 단 하룻밤을 자고 가더

라도 반드시 성을 쌓았다. 적을 막기 위해서다. 그래

서 학자들은 이 속담이 원래 “하룻밤을 자도 만인(

: 미개한 종족)은 성을 쌓는다”인데 그 말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본다.   

※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   

→ 잠깐 사귀어도 깊은 정을 맺을 수 있음. 

 

 《이담속찬( )》

1820년(조선 순조 20년) 정약용( )이 명나라의 왕

동궤( )가 엮은 《이담( )》에 우리나라 고유의 속

담을 증보하여 편찬한 속담집이다. 1936년 신조선사(

)에서 간행된 활자본 《여유당전서》 1집 24권에도 들

어 있다. 이 책의 역( )은 양재건( )으로 되어 있는

데 《이담속찬》  210수와 《이담속찬습유( )》 

(   ) 31수, 중국 속담 177수가 실려 있다. 

첫머리에 찬자의 머리말이 있는데 ‘이담’이란 ‘고금비

언지췌( )’라 하였으며, 이어 중국 속언 170

여 조를 소개하고 각 속언 밑에 주석을 달아 출전이나 뜻

을 밝히기도 하였다. 다음에 ‘이하동언( )’이라 하

여 우리 속담 241수를 실었다. 예를 들면, ‘세살 버릇 여든

까지 간다.’를 ‘  (삼세지습 지우팔십)’이

라 한역하여 싣고, 밑에 ‘어렸을 때 일은 마침내 나쁜 버릇

이 되어 늙은 뒤에도 고쳐지지 않음을 말한다.(

 )’라고 뜻을 풀이해 놓았다. 맨 끝에 

실린 네 개 속담만이 4자 또는 12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

는 모두 8자로 되어 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이담속찬》의 맨 끝에 실린 4개 속담 

• (유장무장): 매 위에 장사 있나.

• (경투하사):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수소유초): 작은 고추가 더 맵다.

•  (영측십장수심 난측일

장인심):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

른다.

 

 《동언해( )》 

편자 미상의 《공사항용록( )》에 기록되어 있

는 한문 속담집으로 서법( )은 《순오지》와 같으나 한

역이 《순오지》보다 미숙하고 배열도 자수대로 되어 있지 

않고 조잡한 편이다. 《순오지》, 《열상방언》, 《송남잡지》, 

《이담속찬》 등과 비교해 보면 번역이 다분히 우리 국어의 

어순( )대로 직역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 《열상방

언》이나 《이담속찬》처럼 음악적 성률( )을 고려한 압

운식( )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국어국문학자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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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격언은 오랜 생활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다. 삶에 대

한 통찰로 내면을 울리는 격언을 배우고 내 삶의 지침을 세워 보자.
06

나를 돌아보는 삶

는 라. 《후한서》

는 요 라. 《홍재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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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문장 부호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는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학습 목표

격언( )은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

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

은 글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표현의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속담과 비슷하지만, 주로 

살아가는 데 지표로 삼을 만한 내용을 담은 글을 지칭하며 

속담에 비해 유래나 출처가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단원에서는 짧은 문장으로 표현된 한문 격언의 풀이

를 통해 한문 문장을 바르게 읽고 풀이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에게는 현재적 의미에서도 가치가 

있는 격언을 배우면서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느끼고 내

면화하여 현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

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

이다.

 단원 소개

①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계에 대

한 학습을 통해 한자 어휘의 조어( ) 방법을 이해하

고 한문 독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격언을 고르고 주제를 정해 모둠별로 토의·토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

럽게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에 대해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실천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한문으로 이루어진 격언뿐 아니라 현재의 삶이나 인생

에서 가치 있고 의미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명언의 예시

를 통해 학습자들이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06  나를 돌아보는 삶

1~3

 문장의 풀이와 이해 

, .

 
뜻이 있는 사람은 일을 마침내 이룬다.

 (야): ~(이)다.

《후한서( )》: 중국 남북조 시대( )에 남조( ) 

송의 범엽( )이 편찬한 기전체( ) 사서. 중국 역대 왕조의 

정사( )인 ‘25사( )’ 가운데 사마천( )의 《사기( )》, 

반고( )의 《한서( )》, 진수( )의 《삼국지( )》와 함

께 ‘4사( )’로 꼽힘.  

,  , .  

 
대개 어떤 일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모두 하지 않는 것이

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범): 대개     (자): ~(이)라는 것

《홍재전서( )》: ‘홍재( )’는 정조의 호로, 정조가 동궁 

시절부터 국왕 재위 기간 동안 지었던 여러 시문( ), 윤음(

), 교지 및 편저 등을 모아 편집한 문집. 

64   Ⅱ. 단문, 지혜를 찾다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문장 부호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는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경 마침내

 모 아무

 손 덜다

 겸 겸손하다

 모 업신여기다

 혜 지름길

 회 뉘우치다

하고 이니라. 《서경》

에 니라. 《맹자》

이라도 니라. 《사기》

하고 하라. 《명심보감》

06. 나를 돌아보는 삶 45

45

, .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받는다.

《서경( )》: 오경( )의 하나로, 중국 상고 시대( )의 

정치를 기록한 책. 고대에는 제도상으로 사관( )이 있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 변동, 문물 제도 등을 

낱낱이 기록하였다고 함.   

, .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스스로 업신여긴 뒤에 남이 그를 

업신여긴다.

→   남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가는 모두 자기 하기에 달

렸음.

 (인) 남 ↔ (기) 자기   (지): 그(대명사) 

《맹자( )》: 유교 경전인 사서( )의 하나. 맹자와 그 제자들의 

대화 따위를 기술한 책.

, .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아래에는 

저절로 길이 생긴다.

→   뛰어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자기를 선전하지 않아도 사

람들이 그를 흠모하게 됨. 

  복숭아와 자두는 맛이 있어 따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 나무 

밑에는 자연히 길이 생긴다는 뜻이다. 덕행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남을 따르게 할 수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사기》 

〈이장군 열전( )〉에서 사마천이 한나라 장군 이광

( )의 큰 덕을 비유한 표현에서 유래하였다. 이광( )은 

한( )나라 무제( ) 때 장군이다. 흉노와 싸우면서 변경을 

지킨 경험이 많은 노장이었는데, 그의 활은 백발백중이고 행동

은 나는 듯이 빨라서 흉노는 이광을 ‘나는 장수’라는 의미의 ‘비

장군( )’이라고 불렀다. 이광이 북우평을 지키는 기간 동

안 흉노는 한 번도 그곳을 쳐들어오지 못했다. 이광은 ‘사석위

호( )’ 돌을 범인 줄 알고 쏘았더니 돌에 화살이 꽂혔

다는 뜻의 성어로 유명하다. 

, .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으면 

후회하지 마라.

 (물): ~하지 마라   (여): 주다

《명심보감( )》: 고려 때 어린이들의 학습을 위하여 중국 

고전에 나온 선현들의 금언( )·명구( )를 편집하여 만든 책.

 격언의 이해

격언( )은 법언( ), 금언( ), 잠언( ), 경구

( )라고도 한다. 도리에 합당하여 삶의 지표로 삼을 만

한 내용을 간결한 표현으로 나타낸, 널리 알려진 말을 말

한다. 격언은 관용어의 한 종류인데, 관용어에는 격언 외

에도 속담, 금기어( ), 단순한 비유, 은어 등이 포함

된다. 격언과 속담은 말해진 내용 이상의 포괄적이고 일반

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격언과 속담은 

언술의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

에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힘들다. 격언은 주로 삶의 바

른 이치, 도덕과 행동 규범 등이 강조된 것을 가리키지만, 

속담 역시 삶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많다. 격언은 

속담에 비해 발생 유래나 출처가 분명한 편이다.

-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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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정 바로잡다

 험 시험

 지 기록하다

 증 주다

 소 호소하다

 해 갖추다

 찬 기리다

 도 뛰다

 송 송사하다

 박 넓다

 송 기리다

 약 뛰다

 상 자세하다

 유 꾀다

 홍 크다

 마 갈다

 소 밝다

 도 이끌다

 상 갚다

 공 바치다

유지자 사경성야

뜻이 있는 사람은 일을 마침내 이룬다.

범 왈 모 사 난 자 개 불 위 야 비 불 능 야

대개 어떤 일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하지 않는 것이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만초손 겸수익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받는다.

인필자모연후 인모지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자신을) 업신여긴 뒤에 남이 그를 업신여긴다.

→ 남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가는 모두 자기 하기에 달렸음.

남 ↔ 자기 그(대명사)

도리불언 하자성혜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아래에는 저절로 길이 생긴다.

→ 뛰어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자기를 선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게 됨.

단어의 짜임  병렬 관계: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단어.  

예⃝ 〔복숭아나무〕 + 〔자두나무〕

시은물구보 여인물추회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으면 후회하지 마라.

~하지 마라  주다

단어의 짜임  술목 관계: 서술어 + 목적어 예⃝ 〔베풀다〕 + 〔은혜를〕

구두법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끊어 읽는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

•문장의 끝: 온점( . ), 물음표( ? ), 느낌표( ! ) •구절과 구절 사이: 반점( , )

•대화를 표시하는 , 의 뒤: 쌍점( : ) •대화: 큰따옴표(“ ”)

•인용: 작은따옴표(‘ ’)

개
념

 헌 드리다

 강 굳세다

 반 소반

 앙 가운데

 형 반딧불이

 명 새기다

 료 마치다

 기 그릇

 구 진실로

 오 즐기다

 분 떨치다

 림 임하다

 절 꺾다

 탕 끓다

 지 못

부수가 같은 한자 ‐1

•  정 바로잡다 ▶  정정

•  상 자세하다 ▶  소상

•  해 갖추다 ▶  해박

•  지 기록하다 ▶  잡지   

•  소 호소하다 ▶  소송

•  시 시험 ▶  시험

•  유 꾀다 ▶  유도

•  찬 기리다 ▶  찬송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2

•  ⑴ 알리다 ▶  홍보

 ⑵ 갚다 ▶  보상 

•  ⑴ 더불다 ▶  여민동락

 ⑵ 주다 ▶  증여 보 여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3

•  ≒  도약

•  ≒  공헌 

•  ≒  종료 

•  ≒  연마

•  ≒  중앙 

•  ≒  오락 

성어4

•  백절불굴: 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굽히지 않음. 

•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나 속은 곧고 굳셈.  

•  형설지공: 반딧불이와 눈으로 이룬 공. → 고생하면서도 꾸준히 공부함.

•  대기만성: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림. 

 →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

•  고군분투: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군사가 많은 수의 적군과 용감하게 잘 싸움.

 →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힘에 벅찬 일을 잘해 나감.

여민동락: ‘임금이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으로, 통치자는 백

성과 동고동락해야 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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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개념 _구두법

구두법( )은 문장과 문장 사이 및 문장 내의 구절

과 구절들 사이를 적당하게 끊어서 읽는 것으로, 구( )는 

문장과 문장 사이 휴지( )가 필요한 곳, 즉 하나의 문

장이 완결되는 자리를 끊어 읽는 것이며, 두( )는 하나의 

문장 내에서 구절과 구절들 사이에 정돈( )이 필요한 

곳을 끊어 읽는 것임.

  문장의 끝: 온점( . ), 물음표( ? ), 느낌표( ! )  

  구절과 구절 사이: 반점( , )

  대화를 표시하는 , 의 뒤: 쌍점( : )    

  대화: 큰따옴표(“ ”)      

  인용: 작은따옴표(‘ ’)

    반점( ): 쉼표. ‘ , ’의 이름.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연결할 때 쓰

거나,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열거의 순서를 나타낼 때, 문장의 연

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도치된 어구 사이 등을 

표시할 때 쓴다. 

   쌍점( ): ‘ : ’의 이름. 표제어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

명을 붙일 때 쓰거나, 희곡 따위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시

( )와 분( ), 장( )과 절( ) 따위를 구별할 때, 의존 명사 대

( )가 쓰일 자리에 쓰인다. 

 성어의 유래 _형설지공 

손강( )은 집이 가난하여 기름이 없어 항상 눈을 비

추어 글을 읽었다. 젊은 시절에는 탐욕이 없고 강직하였으

며, 사람을 올바르게 사귀었다. 뒤에 어사대부( )

에 이르렀다. 진( )나라 차윤( )은 자( )가 무자(

)이며, 남평( ) 사람이다. 공손하고 부지런하여 게으

르지 않았는데, 집이 가난하여 항상 기름을 구하지 못해 

여름이면 비단 주머니를 만들어 수십 마리의 반딧불이를 

담아 책을 비추어 밤으로 낮을 이었다. 환온( )이 형주

( )에 있을 때 그를 발탁하여 종사( )로 삼았는데, 

명석하고 의리가 있어 매우 중히 여겼다. 차츰 벼슬이 바

뀌어 장사( )가 되었고, 드디어 조정에 이름이 드러났

다. 당시 차윤과 오은지( )는 청빈하고 학식이 넓은 

것으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 또 감상하는 모임을 좋아

했는데 성대한 자리가 있을 때 차윤이 있지 않으면 모두 

말하기를, “차공( )이 없으니 즐겁지가 않소.”라고 했

다. (벼슬은) 이부 상서( )로 마쳤다.

 - 《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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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경야( ): 밤을 새움.  = 달야( ). 

  진앙( ): 지진의 진원( ) 바로 위에 있는 지점. 

  기구( ): 세간, 도구, 기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기구( ): 「1」 조직이나 기관의 구성 체계. 「2」 기계적으로 구

성되어 있는 조직의 내부 구성. 「3」 역학적인 운동이나 작용을 하

도록 구성되어 있는 기계나 도구의 내부 구성. 

  초반( ): 「1」 운동 경기나 바둑, 장기 따위에서 승부의 

처음 단계. 「2」 어떤 일이나 일정한 기간의 처음 단계.

  좌우명( ):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 

 성어의 유래 _대기만성

밝은 길은 어두운 듯하고, 나아가는 길은 물러나는 듯하

고, 평탄한 길은 울퉁불퉁한 듯하고, 높은 덕은 낮은 계곡

과 같고, 아주 하얀 것은 더러워 보이고, 넓은 덕은 부족한 

것 같다. 건실한 덕은 빈약해 보이고, 질박한 도는 어리석

어 보인다. 아주 큰 사각형은 귀(모서리)가 없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고, 아주 큰 소리는 들을 수 없고, 아주 큰 형

상은 모양이 없다. 도는 숨어 있어서 이름이 없다. 오직 도

만이 잘 빌려주어 만물을 성하도록 돕는다. 

- 《노자》 〈제41장〉

 신출 한자

(경) 마침내

, 11

(모) 아무

, 9

(손) 덜다

, 13

(겸) 겸손하다

, 17

(모) 업신여기다

, 9

(혜) 지름길

, 17

(회) 뉘우치다

, 10

(정) 바로잡다

, 9

(소) 호소하다

, 12

(송) 송사하다

, 11

(상) 자세하다

, 13

(소) 밝다

, 9

(험) 시험

, 23

(해) 갖추다

, 13

(박) 넓다

, 12

(유) 꾀다

, 14

(도) 이끌다

, 16

(지) 기록하다

, 14

(찬) 기리다

, 26

(송) 기리다

, 13

(홍) 크다

, 5

(상) 갚다

, 17

(증) 주다

, 19

(도) 뛰다

, 13

(약) 뛰다

, 21

(마) 갈다

, 16

(공) 바치다

, 10

(헌) 드리다

, 20

(앙) 가운데

, 5

(료) 마치다

, 2

(오) 즐기다

, 10

(절) 꺾다

, 7

(강) 굳세다

, 10

(형) 반딧불이

, 16

(기) 그릇

, 16

(분) 떨치다

, 16

(탕) 끓다

, 12

(반) 소반

, 15

(명) 새기다

, 14

(구) 진실로

, 9

(림) 임하다

, 17

(지) 못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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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문화와 
       활동하기 

나를 지켜 주는 말

명( )은 쇠붙이나 돌, 그릇, 비석 등에 남의 공적을 찬양하는 내용이나 사물의 내

력을 새겨 놓은 문구로, 그것을 곁에 두고 자주 보거나 오래 보면서 마음에 교훈으로 

삼고자 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탕지반명

 임지청사

‘임지( )’는 ‘연못에 임한다’는 말로, 붓글씨 곧 서예( )를 뜻한다. ‘맑은 일

〔 〕’은 마음을 맑게 한다는 뜻이다. 

이름난 서예가들이 못가에서 글씨 연습을 하며 

붓을 빨아 연못이 검게 변하였다는 

고사를 빗대어 서예 공부의  

마음가짐을 다지고자 한   

송준길의 벼루이다.

못가에서 못가에서 글씨 연습글씨 연습을 하며 을 하며 

였다는 

1 ㉠~㉤ 중 단어의 짜임이 다른 하나는?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 문장의 주제와 가장 관계있는 것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이 단원에서 배운 문장 또는 평소 알고 있는 한문 문장 중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 문장을 골라 손 글씨로 써 보고, 그 

이유를 발표해 보자. 

창의 활동

2 다음 문장을 구두법에 유의하여 풀이해 보자.

, .

풀이: 

| 예시 | 

| 이유 | 

얼마 전 TV에서 달인 요리사를 보았는데 힘든 일이지

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요리를 맛있게 먹어 주는 사람

들을 생각하며 일한다는 말이 매우 감동 깊었다. 평소에 

나는 무슨 일이든 남보다 빨리 지루해하는 성격이라서 

앞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라고 생각한다. 

▲   송준길( , 1606~1672)의 벼루 

진실로 어느 하루 새로워졌거든

나날이 새로워져야 하고,

또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

중국 고대 은( )나라 탕왕은 자신을 반성하기 

위해 세숫대야에 명을 새겨 놓고 날마다 보면서 자신을 경계하였다. 

탕왕( , ?~?): 중국 은나라의 

초대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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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한문 문장을 일상생활에 활용하여 선인의 지혜와 사상

을 이해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건전한 가치관과 인성을 함

양할 수 있는 활동이다. 학생 작품의 다양한 예시를 보여 

주는 것이 좋고, 작품을 만든 후 자신의 생활에서 가장 오

래 머무르거나 자주 접하는 공간에 붙여 놓고, 자주 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문장 예시 

  (유비무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 《서경》

  (영과이후진): 물은 조금이라도 낮은 곳이 있

으면 먼저 그곳을 가득 채운 뒤에 앞으로 나아감.   

→ 학문은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야 함. - 《맹자》 

  (자승자강):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

한 사람임. - 《노자도덕경》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

내는 것임.  - 《화엄경》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알고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도리):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 → 병렬 관계 

➋  문장 부호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

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뒤에 남이 그를 업

신여긴다. 

[해설]   구두법( ): 글을 쓸 때 문장 부호를 쓰는 방법.  

➌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유지자 사경성야): 뜻이 있는 사

람은 일을 마침내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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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가 말하였다. “인( )하지 않은 자와 더불어 말할 

수 있겠는가. 위태로움을 편안히 여기고, 재앙을 이롭게 

여겨, 망하게 되는 짓을 좋아한다. 인하지 않으면서도 더

불어 말할 수 있다면 어찌 나라를 망하게 하고 집안을 패

하게 하는 일이 있겠는가. 유자( )가 노래하기를 ‘창랑

( )의 물이 맑거든 나의 소중한 갓끈을 빨 것이요, 창

랑의 물이 흐리거든 나의 더러운 발을 씻겠다.’ 하였다. 공

자가 말하기를 ‘소자들아 저 노래를 들어보라. 물이 맑으

면 갓끈을 빨고,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 하니, 이는 물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하셨다.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

신여긴 뒤에 남이 그를 업신여기며, 집안은 반드시 스스로 

망한 뒤에 남이 그 집안을 망하게 하며, 나라는 반드시 스

스로 공격한 뒤에 남이 공격하는 것이다. 《태갑》에 이르기

를 ‘하늘이 만든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거니와,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하여 살 수 없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 - 《맹자》 〈이루상〉

  

태사공은 말한다. “《논어》에 ‘그 자신이 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시행되고, 그 자신이 바르지 않으

면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이 구절

은 바로 이장군( )을 두고 한 말인가? 내가 이광 장

군을 목도한 적이 있는데, 성실하고 후덕하기가 마치 시골 

사람 같았으며 언변도 능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에 천하에 그를 알든지 몰랐든지 간에 모두 그를 위해서 

매우 애통해하였다. 그의 충실한 마음은 참으로 사대부들

에게 존경을 받았다. 속담에 이르길 ‘복숭아나무와 자두나

무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아래에는 저절로 (작은) 길이 생

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비록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지

만 그 속에는 큰 이치가 비유되어 있다.”(   

     

   

    

   ) 

- 《사기》 〈이장군 열전( )〉

  

맹자가 말했다. … 왕께서 왕 노릇하지 못하는 것은 하

지 않아서이지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 왕(제선왕)이 말했다.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맹자가 말했다. 태산을 

옆구리에 끼고 북해를 뛰어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러나 어른을 위해 나뭇가지를 꺾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하지 않아서이지 할 수 없어

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왕께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하시는 

것은 태산을 끼고 북해를 뛰어넘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왕께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하시는 것은 바로 나뭇가지를 

꺾는 종류인 것입니다.” - 《맹자》 〈양혜왕상〉 

  

순( )임금이 말하였다. “우( )야, 유묘( )가 나를 

따르지 않으니 네가 가서 정벌하라.” 우( )가 마침내 여러 

제후들을 불러 모아놓고 군사들에게 맹세하였다. “정연한 

군사들이여,  모두 나의 명령을 들어라. 무지한 유묘( )

가 어둡고 미혹하며 공경스럽지 못하여 남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어진 체하며 정도( )를 어기고 덕을 무너뜨려

서 군자가 초야에 묻혀 있고 소인이 높은 지위에 오르니, 

백성들이 그를 버리고 보호하지 않으며 하늘이 그에게 재

앙을 내리신다. 마침내 내가 너희 군사들을 거느리고 황제

의 말씀을 받들어 죄를 지은 자를 치려 하니, 너희들은 부

디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쳐야 능히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30일 동안을 유묘( )의 백성들이 명을 거역하

자, 익( )이 우( )에게 조언하였다. “덕( )은 하늘을 감

동시키니 아무리 먼 곳이라도 미치지 않음이 없습니다. 교

만(가득참)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받게 되니 이

것이 바로 천도( )입니다.(   ) 

… 지극한 정성은 신명( )을 감동시키는 법이거늘, 하

물며 이 유묘( )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우( )가 

익( )의 훌륭한 말에 절하면서 “아아, 너의 말이 옳다.” 

하시고는 군대를 거두어 돌아왔다. 순임금이 마침내 문덕

( )의 교화를 크게 펴시어, 방패를 잡고 추는 춤과 일

산( )을 잡고 추는 춤을 빈주( )의 뜰에서 추게 하

셨는데, 70일 만에 유묘( )가 와서 항복하였다.

- 《서경》 〈대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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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07 선현들은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다. 고전 속 문장을 읽으며 어떤 마음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자.

더불어 사는 삶

에 이 요

에 이 니라. 《논어》

이면 하고 이면 이라. 《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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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학습 목표

선인들은 자신을 바로 세우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원만한 관계의 시작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강조된 오늘날

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경

우가 많다. 

선인들이 남긴 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 생

각해 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지 나와 남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 소개

①  대우법이 사용된 글은 그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

게 소리 내어 읽도록 지도한다. 

②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이해하여 글의 주제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그룹 활동을 통한 토의, 인터뷰 활

동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③  격언은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

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

은 글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단원을 통해 문장의 풀이에서 더 나아가 삶을 살아

가는 태도에 대해 선인들이 가졌던 지혜와 사상을 바

르게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

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07  더불어 사는 삶

1~3

 문장의 풀이와 이해 

, , , 

, , . 

 
나라에 도( )가 있을 때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끄러운 것

이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부유하고 귀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 《논어》 〈헌문〉

   (차): 또, 또한

   (언): ~ 그것(거기)에서 = ,  

이해    공자( )는 올바른 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관직에 나아가 자신의 역할을 해야 마땅하므로 가난

하고 천한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반대

로 무도한 통치가 자행되는 나라에서는 그에 협조하

지 않아야 마땅하므로 부유하고 귀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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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방 나라

 천 천하다

 언 어조사

 치 부끄럽다

 창 곳집

 름 곳집

 욕 욕되다

 양 흙

 택 가리다

은 이라 로 하고

는 라 로 이라. 《사기》

➊

➋

➊  태산: 중국의 산 이름. = .

➋  하: 중국의 강 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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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이 가득 차 있으면 예절을 알게 되고, 입을 옷과 먹을 

것이 풍족하면 영예와 치욕을 알게 된다.

 - 《관자》 〈목민〉

   (창름): 곳간, 창고.

 (족): 넉넉하다, 풍족하다

이해    관중( )은 백성들은 먹고사는 일이 해결된 뒤에

야 예의염치를 알게 되므로, 먼저 나라가 잘살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음.

《관자( )》: 중국 춘추 시대의 제나라 재상인 관중( )이 지었

다고 전해지는 책. 부민( ), 치국( ), 포교( )를 서술하고 

패도 정치를 역설하였다.

, , ,

, , . 

 
태산은 (적은) 흙을 사양하지 않으므로 그 거대함을 이룰 

수 있고, 황하와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으므로 

그 깊음을 이룰 수 있다. - 《사기》 〈이사 열전〉

   (태산): 중국의 산 이름. = (태산)

   (고): 그러므로

   (불택): 선택해서 가려 내지 않고 다 받아들임. 

이해    이사( )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무

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너그러이 포용해야 태산이

나 하해같이 크고 깊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였음. 

 참고 자료 _   

지금 사람을 뽑아 쓰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물의 사람됨이 옳은지 그른지를 묻지 않고 굽은지 곧

은지를 말하지 않고, 진( )나라 사람이 아니면 물리치고 

빈객이면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색

이나 음악이나 주옥은 소중히 여기고 사람은 가벼이 여기

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하에 군림하며 제후들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듣건대, ‘땅이 넓으면 곡식이 

많이 나고, 나라가 크면 인구도 많으며, 군대가 강하면 병

사도 용감하다.’고 합니다. 태산은 (적은) 흙을 사양하지 않

으므로 그 거대함을 이룰 수 있으며, 황하와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으므로 그 깊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왕은 여러 백성을 물리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덕을 천하

에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는 사방의 

구분이 없고 백성들에게는 다른 나라가 없습니다. 사계절

이 조화되어 아름답고 귀신은 복을 내립니다. 이것이 오제

와 삼왕에게 적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

- 《사기》, 〈이사 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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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질 차례

 보 보배

 졸 못나다

 서 여러

 저 밑

 용 떳떳하다

 렬 못하다

 사 말씀, 사양하다

 철 통하다

 묘 사당

 유 넉넉하다

 포 싸다

 정 길, 한도

 비 낮다

 궁 다하다, 궁하다

 목 화목하다

 고 곳집

 우 넉넉하다

 반 나누다

 배 밀치다

방 유 도 빈 차 천 언 치 야 방 무 도 부 차 귀 언 치 야

나라에 도( )가 있을 때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부유하고 귀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공자( )는 올바른 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관직에 나아가 자신의 역

할을 해야 마땅하므로 가난하고 천한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반대로 무도한 

통치가 자행되는 나라에서는 그에 협조하지 않아야 마땅하므로 부유하고 귀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였음.

이해

창 름 실 즉 지 예 절 의 식 족 즉 지 영 욕

곳간이 가득 차 있으면 예절을 알게 되고,

입을 옷과 먹을 것이 풍족하면 영예와 치욕을 알게 된다.

곳간, 창고 넉넉하다,  풍족하다 영예와 치욕.

 관중( )은 백성들은 먹고사는 일이 해결된 뒤에야 예의염치를 알게 되므로, 

먼저 나라가 잘살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음.

이해

태 산 불 양 토 양 고 능 성 기 대 하 해 불 택 세 류 고 능 취 기 심

태산은 (적은) 흙을 사양하지 않으므로 그 거대함을 이룰 수 있고,  

황하와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으므로 그 깊음을 이룰 수 있다.

 이사( )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너

그러이 포용해야 태산이나 하해같이 크고 깊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였음.
이해

 척 물리치다

 량 살펴 알다

 고 마르다

 뢰 의뢰하다

 관 너그럽다

 쇠 쇠하다

 배 짝

 서 용서하다

 호 호걸

 려 생각하다

 예 기리다

 망 망령되다

 렴 청렴하다

 번 번성하다

 교 공교하다

부수가 같은 한자 ‐1

•  서 차례 ▶  질서

•  도 법도 ▶  정도

•  용 떳떳하다 ▶  중용 

•  저 밑 ▶  철저 

•  고 곳집 ▶  보고

•  묘 사당 ▶  종묘 

뜻이 서로 상대 관계에 있는 어휘2

•  존귀 ⇔  비천

•  부유 ⇔  곤궁 

•  우수 ⇔  졸렬

•  양반 ⇔  서민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3

•  ≒  사양

•  ≒  화목 

•  ≒  포용 

•  ≒  배척 

어휘 뜻풀이4

•  신뢰: 굳게 믿고 의지함.

•  배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  청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  양해: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임. ≒  이해

•  관용: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  용서 

단어 만들기5

•  영 영화롭다 ▶  영예   번영   영고성쇠 

•  언 말씀 ▶  호언   망언   교언영색  교언영색: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

리는 태도.

\

07. 더불어 사는 삶 5352 Ⅱ. 단문, 지혜를 찾다

52 53

 한문 개념 _대우법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

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 앞의 구를 출구( ), 뒤의 구

를 대구( )라고 부른다. 대우법( )은 표현의 단조

로움을 없애고 문장에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병렬되는 표

현의 가락을 맞추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이 맞춰진 가락에 

의해 산출된 운율( )은 표현을 아름답게 하는 한편 그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효과가 있다. 

대우법이 활용된 문장의 예

(대팽두부과강채)

가장 좋은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 나물이고 

(고회부부아녀손)  

가장 훌륭한 모임은 부부, 아들딸, 손자라네.

 ‘대팽두부’ 대련( )이라 불리는 이 연구( ) 밑에는 작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말이 써 있다. ‘이것은 촌 늙은이의 제일가

는 즐거움이다. 비록 허리춤에 큰 황금 도장을 차고 밥상 앞에 

시중드는 여인이 수백 명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런 맛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어휘 뜻풀이 

  중용( ): 「1」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

치지도 않은,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 「2」 《중

용》에서 말하는 도덕론.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도리

에 맞는 것이 ‘중( )’이며, 평상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용

( )’이다. 「3」 유학 경전인 사서( )의 하나. 공자의 손

자인 자사( )가 지은 것으로 중용의 덕과 인간의 본성

인 성( )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종묘( ): 조선 시대에,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

시던 왕실의 사당. 태조 3년(1394)에 착공하여 정전을 짓

고 세종 3년(1421)에 영녕전을 세웠으나 임진왜란 때 타 

버리고 광해군 즉위년(1608)에 다시 세운 것이 지금 종로 

3가에 남아 있다. 

  영고성쇠( ): 인생이나 사물의 번성함과 쇠락함

이 서로 바뀜. 

  교언영색( ): 공자가 말하였다. “그럴듯하게 꾸민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듯이 꾸민 반질한 얼굴에는 인이 

적도다.(   )” - 《논어》 〈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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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천양지차( ):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   

  용렬( ):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함.

  척화비( ): 조선 고종 8년(1871)에 흥선 대원군이 

척양( )을 결의하며 서울과 지방 각처에 세운 비석. 

‘침범하는 양이( )와 화친( )할 수 없다.’라는 뜻

을 새겨 넣었다.

   의뢰( ): 「1」 굳게 믿고 의지함. 「2」 남에게 부탁함.

 성어의 유래 _욕속부달

  욕속부달( ): 일을 빨리하려고 하면 도리어 이루

지 못함. 

  유래  자하가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매사에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마라. 서두르다 보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한 데

서 유래함. 

- 《논어》 〈자로〉

 신출 한자

(방) 나라

, 7

(천) 천하다

, 15

(언) 어조사

, 11

(치) 부끄럽다

, 10

(창) 곳집

, 10

(름) 곳집

, 16

(욕) 욕되다

, 10

(양) 흙

, 20

(택) 가리다

, 16

(질) 차례

, 10

(저) 밑

, 8

(철) 통하다

, 15

(정) 길, 한도

, 12

(고) 곳집

, 10

(보) 보배

, 20

(용) 떳떳하다

, 11

(묘) 사당

, 15

(비) 낮다

, 8

(우) 넉넉하다

, 17

(졸) 못나다

, 8

(렬) 못하다

, 6

(유) 넉넉하다

, 12

(궁) 다하다, 궁하다

, 15

(반) 나누다

, 10

(서) 여러

, 11

(사) 말씀, 사양하다

, 19

(포) 싸다

, 5

(목) 화목하다

, 13

(배) 밀치다

, 11

(척) 물리치다

, 5

(뢰) 의뢰하다

, 16

(배) 짝

, 10

(려) 생각하다

, 15

(렴) 청렴하다

, 13

(량) 살펴 알다

, 15

(관) 너그럽다

, 15

(서) 용서하다

, 10

(예) 기리다

, 21

(번) 번성하다

, 17

(고) 마르다

, 9

(쇠) 쇠하다

, 10

(호) 호걸

, 14

(망) 망령되다

, 6

(교) 공교하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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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문화와 
       활동하기 

관중과 이사 읽기

관중, 현실주의로 나라를 다스리다

기원전 770년 주나라가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동쪽으

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동주 시대, 즉 춘추 전국 시대가 시

작되었다. 왕의 힘은 약해지고 제후들이 저마다 세력을 키

워서 분열과 혼란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때 강력한 힘을 바

탕으로 제후국 간의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하는 제후인 ‘패자

( )’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나라 환공( , B.C. 

685~643 재위)을 첫 번째 패자로 만든 사람이 바로 ‘관포

지교’의 주인공 관중( )이다. 

제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 

관중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백성들이 

먹고살 직업과 거처를 마련해 주는 일이었다. 다음으로 행정과 

치안을 정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관중은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바람과 동떨어진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사, 차별 없는 인재 등용을 주장하다

이사( , ?~B.C. 208)는 전국 시대 초나라 사람이다. 이사는 초나라에서는 큰 

뜻을 이루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진( )나라 재상 여불위( )의 가신으로 들어가

서 훗날 객경에 올랐다. 이때 진나라에서는 치수( ) 사업 도중 발생한 간첩 사건

으로, 다른 나라 출신 관리들을 모두 추방하라는 ‘축객령( )’을 내렸다. 이사 

역시 쫓겨날 처지가 되자 진나라 왕에게 ‘축객령’을 거두어 달라는 글을 써서 올렸다. 

 “태산은 (적은) 흙을 사양하지 않으므로 그 거대함을 이룰 수 있고,  

황하와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으므로 그 깊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 관중( , ?~B.C.  645)

▲   《관자( )》는 관중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책으로, 

부민( ), 치국( ), 포교( )를 서술하고 패

도 정치를 역설했다. 

좋아함과 싫어함을 
백성들과 함께한다.
( )

2 다음 문장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① 백성의 신뢰를 얻어야 해. 

② 백성에게 예절을 가르쳐야 해. 

③ 백성의 생업을 먼저 보살펴야 해. 

④ 백성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해.

⑤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1  안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

↕         ↕

,   , . 

3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읽고 풀이해 보자.

, , .

 
읽기: 

풀이: 

창의 활동

대우법( )이란,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

로나 어법상으로 짝을 이루는 것이다. 대우법을 활용하여 

다음 문장과 이어지는 문장을 완성해 보자.

• 태산은 (적은) 흙을 사양하지 않으므로   

그 거대함을 이룰 수 있고,

• 황하와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으므로  

그 깊음을 이룰 수 있고,

객경( ): 다른  나라에서 와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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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개인의 삶에서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생각해 

볼 만한 내용 중에 대우의 형식으로 표현된 글을 제시하여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예시 답안

 자연은 작은 생명체도 가리지 않으므로 위대함을 이룰 

수 있었다. 

 만리장성은 작은 돌을 가리지 않으므로 그 장대함을 이

룰 수 있었다.

 허준은 작은 풀도 가리지 않았으므로 동양에서 가장 위

대한 동의보감을 쓸 수 있었다. 

   만리장성( ): 중국의 북쪽에 있는 성. 춘추 전국 시대의 

조( )·연( ) 등이 변경 방위를 위하여 축조한 것을 진( )의 

시황제가 크게 증축하여 완성하였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명나

라가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여 쌓은 것이다. 길이는 2,700km.  

   《동의보감( )》: 조선 시대에, 의관( )인 허준이 선

조의 명에 따라 편찬한 의서( ). 동양에서 가장 우수한 의학

서의 하나로 평가되며, 탕약편( )에는 수백 종의 향약명

( )이 한글로 적혀 있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➊  문장을 바르게 읽고 풀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빈) ⇔ (부), (천) ⇔ (귀)

➋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곳간이 가득 차 있으면 예절을 알게 되고, 입을 옷

과 먹을 것이 풍족하면 영예와 치욕을 알게 된다. 

→ 백성들은 먹고사는 일이 해결된 뒤에야 예의염

치를 알게 되므로, 먼저 나라가 (백성을) 잘살게 해 

주어야 함.

➌  문장을 바르게 읽고 풀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읽기: 하해, 불택세류,  

풀이: 황하와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는다.

[해설]   (하해): 황하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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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말했다. “도( )를 돈독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

하며, 죽음으로 지켜 도를 잘 실천해야 한다. 위태로운 나

라에는 들어가지 말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말 것이

며,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와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숨어

야 한다. 나라에 도( )가 있을 때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

끄러운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부유하고 귀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 - 《논어》, 〈헌문〉

  

무릇 땅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힘쓸 일은 사

계절의 농사일이요 지켜야 할 것은 곡식 창고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사람이 오

게 될 것이고, 토지가 모두 개간되면 백성이 머물러 살 것

이다. 곳간이 가득 차 있으면 예절을 알게 되고 입을 옷과 

먹을 것이 풍족하면 영예와 치욕을 알게 된다. 윗사람이 

법도를 지키면 육친( )이 돈독해지고, 사유( , 예의

염치)를 베풀면 군주의 명령이 지켜진다. 그러므로 형벌을 

줄이는 요체는 사치와 교묘한 것을 금하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법도는 사유를 펼치는 데 있다. 백성을 따르게 하

는 법도는 귀신을 밝히고, 산천에 제를 올리며 종묘를 높

이고 조상을 공경하는 데 있다. 천시( )에 힘쓰지 않으

면 재물이 생기지 못하고, 지리( )에 힘쓰지 않으면 창

고를 채우지 못하고, 들판을 황무지로 비워 두면 백성들은 

간사해지고 위에 법도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령이 든다. 사

치를 금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문란해진다. … 사유를 펼치

지 않으면 나라는 마침내 멸망하게 된다.(  

      

      

     

      

      

    …  

) - 《관자》, 〈목민〉

   사유( ): 나라를 다스리는 데 지켜야 할 네 가지 원칙.   

곧 예( )·의( )·염( )·치( )를 이름.

 《사기》 〈관안 열전〉

관중( ) 이오( )는 영수( : 현재 허난성 서북

부 지역) 출신이다. … 관중이 기용되어 제나라 정치를 맡

으니, 제나라 환공은 패주가 되어 아홉 번 제후들을 규합

하여 단번에 천하를 바로 잡았다. 관중의 계책 덕분이었다. 

… 관중이 국정을 맡아 제나라의 상이 되어 바닷가의 작

은 제나라를 화물이 서로 통하고 재화가 쌓이는 부유한 나

라와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로 만들고 백성들과 좋고 싫음

을 함께했다. 그래서 관중은 이렇게 말했다. … “곳간이 가

득 차 있으면 예절을 알게 되고 입을 옷과 먹을 것이 풍족

하면 영예와 치욕을 알게 된다. 위에서 법도를 지키면 육

친이 굳건해진다. 예의와 염치가 느슨해지면 나라가 망한

다. 아래로 내리는 명령은 물이 땅으로 흐르듯 민심에 따라

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말은 간결하고 실행은 쉬워졌다. 풍

속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에 맞추어 주었고, 풍속이 원치 

않으면 그에 따라 없애 주었다. 관중은 국정을 수행하면서 

화가 될 것도 복이 되게 하고, 실패할 것도 성공시켰다. 물

가를 중시했고 거래를 신중하게 처리했다. … 가( )나라

의 회맹에서 환공이 조말( )과의 약속을 어기려고 하자 

관중이 약속을 지키게 함으로써 제후들이 제나라로 귀의

하게 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얻는 것임을 아는 것이 정치

의 요체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관중은 공실보다 더 부유

하여 삼귀( )와 반점( )을 갖추고 있었으나 제나라 

사람들은 그가 사치스럽다고 여기지 않았다. 관중이 죽고

도 제나라는 그 정치를 준수하여 늘 제후들보다 강했다. …

(    

    

    

     

     

  …   

     

    

  …) 

- 《사기》 〈관안 열전〉

   삼귀( ): 관중이 축조한 삼귀대( )라는 화려한 누대. 

   반점( ): 술잔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자리. 《논어》에 한 나라

의 임금이라야 두 임금이 만날 때 반점을 둘 수 있는 것이라고 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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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할 지명 선정하기

우리 동네 지명 중 조사하고 싶은   

지명을 선택한다. 

1 모둠 구성하기

같은 지명을 선택한 친구끼리 모여 

모둠을 만든다.

2

인터넷 등으로 조사하기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 지명에 대해 조사한다. 

3

조사한 내용 정리하기

조사한 내용 중 주요 내용은 한자로 

표기해서 정리한다.  

4

활동 방법

평가하기

한문을    
즐겁게

지명의 한자 표기가 정확한가? ☆ ☆ ☆ ☆ ☆

제출한 과제에 사용된 한자 어휘의 의미가 적절한가? ☆ ☆ ☆ ☆ ☆

모둠원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졌는가? ☆ ☆ ☆ ☆ ☆

서울 성수 대교 남쪽 압구정동은 본래 ‘압구정’이라는 정자

가 있어서 그 이름을 갖게 되었다. 조선 전기 한명회( , 

1415~1487)가 그곳에 정자를 짓고, 자연과 벗하면서 살겠다

는 뜻에서 ‘압구( )’라는 이름을 붙였다. ‘압구’는 《열자》

에서 유래된 말로, ‘압( )’은 ‘아주 가깝게 지낸다’는 

뜻이고, ‘구( )’는 ‘갈매기’라는 뜻이다.

해변에 사는 어떤 사람이 갈매기와 친하여 갈매기

들이 늘 가까이 와서 놀았다.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갈매기 한 마리를 잡아 오라고 했다. 그가 아버지 말대로 다음 날 바닷가

로 나가 갈매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갈매기는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았다. 그의 

욕심을 알아차린 것이다. 

《열자》에는 ‘압구( )’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지 않지만, 이후 조정에서 벼슬하던 

사람이 재야에 숨는 일을 ‘압구’라 한 것은 이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압구정동의 유래

지명은 마을 이름뿐만 아니라, 산과 강, 길 등과 같이 특징 있는 모든 지형지물( )

의 이름을 통칭한다. 지명은 그 이름이 생긴 당시의 언어와 그곳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

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지명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선조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

까지도 알 수 있다. 모둠을 만들어 우리 동네 지명을 조사하고 발표해 보자.

우리 동네 지명 유래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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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을 즐겁게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지명( )의 유래를 조사하며 우리의 문화유산을 바르

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

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유산 답사를 통하여 활동지를 작성하고, 답사 후 활

동으로 동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발표

하도록 한다. 활동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심미적 가치를 발견하

고 계승·발전을 위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가락동( ): 조선 시대 ‘가락골’이라는 이름에서 유래

되었다는 설과 예전에 한강이 범람해 송파 일대가 침수되

자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가히 살 만한 땅’이라고 하

여 가락리( )라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음. 

  명륜동( ): 조선 시대 유학 교육을 맡은 최고 기관

인 성균관( ) 유생들을 가르치던 ‘명륜당( )’

에서 유래함. 

  세검정( ):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조

선 영조(1748년) 때 세운 창의문( ) 밖에 있던 정자

로, 인조반정 때 이귀, 김유 등이 이곳에 모여 광해군 폐위

를 결의하고 ‘칼을〔 〕 갈아 씻었던〔 〕 자리’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 함.

  왕십리( ): 조선 초 무학 대사가 도읍을 정하려고 할 

때 이곳에서 도선 대사의 변신인 늙은 농부로부터 십 리

를 더 가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왕십리’라 전해짐.

  이태원( ): 조선 시대에 이태원( )이라는 역원

( )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이 마을에 ‘배

나무’가 많이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고도 함.

  제물포( ): 강화도 조약(1876년) 이후, 1883년에 인

천이 개항될 때 ‘물자가 건네지는〔 〕 포구( )’라는 뜻

에서 제물포라는 지명이 유래함.

  태릉( ): 태릉은 불암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사적 201

호로, 조선 11대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 

왕후 윤씨의 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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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단원 총괄 평가 정답  223쪽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해.

②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포용하겠어.

③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지키는 삶을 살겠어.

④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인들을 잊지 말아야지. 

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소중히 아껴 써야지.

06

(가)~(마) 중에서 토를 붙인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02

서술형 | 다음 문장의 음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문장 부호를 표시할 것. 

| 조건 |

07

서술형 | 다음 문장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08

(다)의 ‘ ’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②   ③    

④  ⑤ 

04

다음 내용과 가장 관계있는 것은? 

백성들은 먹고사는 일이 해결되어야 예의와 염

치를 알게 되므로 먼저 나라가 백성들을 잘살게 

해 주어야 한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03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단어의 짜임이 같은 것은?

, . 

| 보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01

[01~04]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이라.

(나) ㉡ 은 라.

(다) ㉢ 면 라.

(라) 은  ㉣ 이라.

(마)  ㉤ 이면 하고 이면   

이라.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05

[05~06]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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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야기, 나를 성찰하다

거위의 지혜08

양심의 소리09

대단원 학습 목표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많은 정보가 때로는 판단력을 더 흐리게 하기도 하고, 경제의 발전이 배금주의라

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현대인이 직면한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옛글을 읽다 보면 선인들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며 살았다는 것

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한문으로 쓰인 하나의 완결된 글을 배우게 된다. 호흡에 맞게 문장

을 띄어 읽으면서 글을 감상해 보자.



대단원 설정의 이유 인간은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성숙한 존재로 거듭난

다. 성찰은 욕심이나 이기심을 다스려 인격을 성장하게 한다. 성찰은 자신의 내면과 현실을 

돌이켜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는 인생의 부단한 여정이다. 

이 단원에서는 두 편의 완결된 문장을 학습하고자 한다. ‘거위의 지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게 하고, ‘양심의 소리’는 도덕 불감증에 걸린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두 옛글이지만 호흡에 맞춰 문장을 띄어 읽으며 행간의 의미를 짚다 

보면 무엇이 인생을 값지게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되묻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두 글을 통해 학습자들은 성찰은 거창한 질문에 답을 찾는 것만이 아

니라 일상에서 자신의 삶이나 행동을 되돌아보며 실천으로 완성해야 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➊  새로 나온 한자와 단어는 그 음과 뜻을 정확히 알아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➋  이야기가 있는 완결된 글을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단원이므로 학생들이 지루해하거나 

어렵지 않게 지도하고, 스스로 문장을 직접 풀이하는 연습을 하게 하여 한문 독해 능력

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➌  문장의 유형은 문장을 바르게 풀이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므로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문장을 풀이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➍  세 글자로 이루어진 성어는 유래를 통해 속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난 후, 신문 기사나 인

터넷 등을 활용해서 실생활에서 성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찾아보게 하여 언어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➎  단원 학습 목표에 유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교과서에서 제시한 평가 문

항에 국한하지 말고 창의 활동과 대단원 활동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소단원 차시 교수·학습 방법학습 내용
교과서 

쪽수

08. 거위의 지혜 3 62~67

    문장의 유형 구별하기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하기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과학)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학습 용어 조사하기

09. 양심의 소리 3 68~73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이해와 공감하기

  토의·토론하기 

  자경문 만들기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1 74~77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기

  실력 확인하기 문제로 점검하기  

    가치관 경매 게임을 통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

는 가치에 대해 발표하기

  활용하기

  토의·토론하기

단원 구성과 지도 계획

대단원 도입   79



차시

주인이 주는 밥을 먹지 않고 열흘을 굶은 야생 거위가 있다. 날 수 없어도 편하게 먹으며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지켜 내고 다시 자유롭게 하늘을 날 것인가? 야생 거위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롭고 의미 있

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08
거위의 지혜

하여 한대

하여 라.

62 Ⅲ. 이야기, 나를 성찰하다

62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학습 목표

행복이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행복이란 자신에게 알

맞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나 결과에서 기쁨이나 즐거움 혹은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삶의 목표와 가치관

의 부재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시선과 사회가 정한 잣대에 

자신을 맡긴 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삶의 균형과 

평화를 잃기도 한다. 

이 단원에서 만나게 되는 야생 거위는 육체의 편안함이 

주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이 본래 가진 야생성을 잃

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예전처럼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주인

이 주는 먹이를 더 이상 먹지 않고 몸이 가벼워져서 다시 

하늘로 날아갔다.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은 진정

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 거위의 심리적 

변화에 유의하여 한문으로 쓰여진 완결된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단원 소개

①   새로 나온 한자와 어휘는 음과 뜻을 정확히 알고 언어생

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문을 읽을 때는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구두와 문

장의 어기에 유의하도록 읽는다.

③  일화에 등장하는 야생 거위가 보여 준 지혜로움이 무엇

인지 말해 보고 현재적 의미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한다.

④  문장의 유형은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므로,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습의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한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08  거위의 지혜

1~3

 본문의 풀이와 이해 

, , 

 
사람 중에 야생 거위를 기르는 사람이 있어서 

(거위에게) 불에 익힌 음식을 많이 주었는데

   (야아): 야생 거위.

   (여): 주다

   (연화지식): 불에 익힌 음식. →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

, . 

 
거위가 곧 몸이 무거워져서 날 수 없었다.

   (변): 곧,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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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축 가축 / 휵 기르다 

 아 거위

 홀 갑자기

 순 열흘

 릉 오르다

 지 지혜

에 하니 하여

이나 이라.

하니 라.

이 : “ 라! 로다.” 《관물편》

08. 거위의 지혜   63

63 

, , . 

 
후에 갑자기 먹지 않으니 사람이 병이 났다고 여겨 

(거위에게) 먹을 것을 더욱 주었으나 먹지 않았다.

   (이위): ~(이)라고 여기다

   (이): 그러나

, . 

 
열흘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순일): 열흘.

   (능공): 하늘 높이 오르다

   (이): ~하여

: “ ! .” 

 
옹이 그것을 듣고 말하였다. 

“지혜롭구나! 스스로 잘 지켰도다.”

   (옹): 늙은이. 여기서는 성호 이익을 말함.

   (선): 잘하다

   (지재): 지혜롭구나! → 감탄문    

※ (재): ~(이)도다!, ~(이)구나! 

  야생 거위가 자신을 지키는 길은 눈앞의 먹이를 거부하는 것이

었다. 거위의 행동에 나타난 거위의 심리(변화)를 살펴 보자. 

거위의 행동 거위의 심리(변화)

불에 익힌 음식을 먹음. 눈앞의 이익에 몸을 맡김.

몸이 무거워져 날 수가 없음. 편안한 삶에 길들여짐. 

갑자기 음식을 먹지 않음.
자신의 본성(야생성)을 잃게 

된 것을 깨달음.

주인이 먹을 것을 더 주어도 

먹지 않음.

자신의 본성(야생성)을 찾기 

위해 인내함. 

열흘 쯤 지나자 몸이 가벼워짐. 야생의 본성을 다시 찾게 됨. 

하늘로 날아감.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자신의 

본성을 찾아 날아감.

- 《관물편》 

 작가와 출전

  이익( , 1681~1763): 조선 영조 때의 학자. 본관은 여

주( ), 자는 자신( ), 호는 성호( ). 유형원의 

학풍을 이어받아 실학의 대가가 되었으며 특히 천문, 지

리, 의학, 율산( ), 경사( )에 업적을 남겼다. 관계

( )에 나가지 않고 경기도 광주군 첨성리( , 현

재 경기도 안산)에서 평생 동안 초야의 학자로 지내며 저

술과 후진 양성에 전력하였다. 주변에 있던 ‘성호( )’

라는 호수의 이름을 따서 스스로 호를 지었다고 한다. 저

서에 《성호사설》, 《성호문집》이 있다.

  《관물편( )》: 성호 이익( )이 식물, 가축, 새 등 

생활 주변의 사물을 면밀히 관찰하고 느낀 것을 틈틈이 

기록한 메모를 모은 책으로, 77조의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물( )’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송( )나라

의 철학자 소옹( , 1011~1077)인데, 그는 눈으로 보는 ‘이

목관물( )’, 마음으로 보는 ‘이심관물( )’, 이

치로 보는 ‘이리관물(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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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격 격식

 보 깁다, 돕다

 란 난간

 선 돌다

 부 부치다

 공 이바지하다

 창 푸르다

 금 새

 납 들이다

 제 끌다

 위 거짓

 수 짐승

 신 펴다

 건 굳세다

 혜 지혜

 아 싹

 좌 돕다

 강 편안하다

 질 병

 배 북돋우다

 관 익숙하다

 구 공

 균 버섯, 세균

 삭 초하루

 핵 씨

 원 집

 조 밀물

 렬 찢다

 역 전염병

 촉 닿다

 자 자줏빛

 다/차 차

 매 중매

 현 검다

인 유 휵 야 아 자 다 여 연 화 지 식

사람 중에 야생 거위를 기르는 사람이 있어서 (거위에게) 불에 익힌 음식을   

많이 주었는데

아 변 체 중 불 능 비

거위가 곧 몸이 무거워져서 날 수 없었다.

후 홀 불 식 인 이 위 병 익 여 지 식 이 불 식

후에 갑자기 먹지 않으니 사람이 병이 났다고 여겨 (거위에게) 먹을 것을 더욱 주었으나 

먹지 않았다.

순 일 이 체 경 능 공 이 거

열흘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옹 문 지 왈 지 재 선 자 보 야

옹이 그것을 듣고 말하였다. “지혜롭구나! 스스로 잘 지켰도다.”

※ 지혜롭구나! → 감탄문

주다 ~의, ~(하)는

곧, 바로

~라고 여기다  그러나 

하늘 높이 오르다  ~하여

늙은이. 여기서는 성호 이익을 가리킴. 잘하다 

문장의 유형

화자( )가 나타내는 어기( )를 기준으로 나누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평서문: 화자가 청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명령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 

•감탄문: 기쁨, 놀라움 등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 

개
념

부수가 같은 한자 ‐ ( )1

•  인 사람 ▶  인격

•  신 펴다 ▶  신축

•  공 이바지하다 ▶  제공 

•  부 부치다 ▶  납부

•  좌 돕다 ▶  보좌

•  건 굳세다 ▶  건강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2

•  공 ⑴ 비다 ▶  공란

 (2) 하늘 ▶  창공  

•  선 ⑴ 착하다 ▶  위선  

 (2) 잘하다 ▶  선방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3

•  ≒  지혜

•  ≒  선회 

•  ≒  질병 

•  ≒  금수 

과학과 관련된 어휘4

•  발아 •  배양

•  관성 •  삭망

•  간조   •  촉매

•  적혈구 •  핵분열

•  자외선 •  현무암 

단어 만들기5

•  병 병 ▶  병균   병원   역병 

•  관성: 물체가 밖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등속 운동

의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

•  촉매: 「1」 자신은 변하지 않으

면서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

을 매개하는 물질. 「2」 어떤 

일을 유도하거나 변화시키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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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개념 _문장의 유형

화자( )가 나타내는 어기( )를 기준으로 나누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➊  평서문( ):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 문장 끝

에 ‘ (야)’, ‘ (의)’ 등의 종결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긍정의 평서문과 부정의 평서문이 있다. 

  예    .: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   

.: 말은 묻지 않았다. 

➋  의문문( ):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

구하는 문장. 보통 ‘ (하)’, ‘ (수)’, ‘ (숙)’ 등의 의문

사를 쓰고 문장 끝에 의문을 나타내는 어조사 ‘ (호)’ 

등을 씀.  

예  ?: 예와 음식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

➌  명령문( ):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 ‘ (물)’, ‘ (무)’, ‘ (청)’ 

등 금지 또는 요청의 뜻을 나타내는 말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  .: 예가 아니면 보지 말라. 

➍  감탄문( ): 사물이나 사실에 느낌을 받아 슬픔, 

기쁨,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 문장 앞에 감

탄사인 ‘ (오호)’ 등을 사용하거나 ‘ (호)’, ‘ (재)’ 

등 감탄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조사를 문장 끝에 씀.  

예  !: 지혜롭구나! 

 성어의 유래

  노마지지( ): 늙은 말의 지혜. → 「1」 아무리 하

찮은 것일지라도 저마다 장기나 장점을 지니고 있음. 「2」 

경험을 쌓은 사람이 갖춘 지혜.

  성어  제( )나라 관중( )과 대부 습붕( )이 환공을 

따라 고죽국( )을 정벌하였다. 전쟁이 길어져 봄이 

가고 겨울이 돌아왔는데 길을 잃었다. 관중이 말했다. “늙

은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 늙은 말을 풀어 전군이 그 뒤

를 따라 행군한 지 얼마 안 되어 길을 찾았다. 

 - 《한비자》 〈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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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선풍( ): 「1」 회오리바람. 「2」 돌발적으로 일어나 세상

을 뒤흔드는 사건.

  가금( ):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주로 알이나 고기를 

식용하기 위하여 기른다. 닭·오리·거위 따위.

  자외선( ): 파장이 엑스선보다 길고, 가시광선보다 

짧은 전자기파.  

  ※ 가시광선( ):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등적색, 

등색, 황색, 녹색, 청색, 남색, 자색의 일곱 가지가 있다.

 학습 용어 _과학

  퇴적암( ): 퇴적 작용으로 생긴 암석.

  화성암( ): 마그마가 냉각·응고되어 이루어진 암석.  

  ※ 현무암( ): 화성암의 하나. 검은색이나 검은 회색을 

띠고 기둥 모양인 것이 많으며, 입자가 미세하고 치밀함.  

  변성암( ): 퇴적암 또는 화성암이 땅 밑 깊은 곳에

서 온도, 압력 따위의 영향으로 변질하여 이루어진 암석. 

  ※ 암석은 생성 과정(원인)에 따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

로 분류된다. 

 신출 한자

(축) 가축 / (휵) 기르다

, 10

(아) 거위

, 18

(홀) 갑자기

, 8

(순) 열흘

, 6

(릉) 오르다

, 10

(지) 지혜

, 12

(격) 격식

, 10

(부) 부치다

, 5

(납) 들이다

, 10

(신) 펴다

, 7

(좌) 돕다

, 7

(보) 깁다, 돕다

, 12

(공) 이바지하다

, 8

(제) 끌다

, 12

(건) 굳세다

, 11

(강) 편안하다

, 11

(란) 난간

, 21

(창) 푸르다

, 14

(위) 거짓

, 14

(혜) 지혜

, 15

(질) 병

, 10

(선) 돌다

, 11

(금) 새

, 13

(수) 짐승

, 19

(아) 싹

, 8

(배) 북돋우다

, 11

(관) 익숙하다

, 14

(삭) 초하루

, 10

(조) 밀물

, 15

(촉) 닿다

, 20

(매) 중매

, 12

(구) 공

, 11

(핵) 씨

, 10

(렬) 찢다

, 12

(자) 자줏빛

, 12

(현) 검다

, 5

(균) 버섯, 세균

, 12

(원) 집

, 10

(역) 전염병

, 9

(다/차) 차 

, 10

08. 거위의 지혜   83



참고 자료

확인하기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

 다산

2 윗글의 내용상 흐름으로 보아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안됐구나!  ② 슬프구나!

③ 지혜롭구나!  ④ 어리석구나!  

⑤ 큰일 났구나!

3 윗글의 주제와 가장 관련 있는 것은?

①   ② 

③   ④ 

⑤ 

1 밑줄 친 한자의 쓰임에 유의하여 ㉮, ㉯를 풀이해 보자.

㉮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 , 

. , ㉮ , ㉯

. , . : 

“( ㉠ )! .” 

〈수오재기〉에서 ‘나’를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써 보자.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나를 지킨다는 의미

 정약용( , 1762~1836)의 큰형은 집에 ‘수오재( )’라는 이름을 

붙였다. ‘수오재’는 ‘나를〔 〕 지키는〔 〕 집〔 〕’이라는 뜻이다. 다산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나는 나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데, 왜 나를 지켜야 할까? 도대체 나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온갖 것은 모두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마땅히 지켜야 한다. 내 

밭을 등에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머리에 이고 도망

갈 자가 있는가? …… 저가 비록 한둘쯤 훔쳐 간다 하더라도 세상을 다 가져갈 수 있

겠는가? 그러므로 세상의 온갖 것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그러나 오직 ‘나’라는 것은 그 성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일

정함이 없다. 나는 나 자신과 가까이 꼭 붙어 있어서 마치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

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가 버리고, 위

협과 재앙으로 겁을 주어도 가 버린다. 슬프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떠나가고, 푸

른 눈썹에 하얀 이를 가진 미인의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모르니 잡아서 끌고 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보다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마땅히 실과 끈으로 잡아매고 빗장을 걸고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 <수오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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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수오재기( )〉는 ‘나를 지키는 집(서재)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다. 정약용( )은 이 글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나〔 〕’를 지켜야 한

다고 하였다. 〈수오재기〉를 읽고 ‘나’를 지킨다는 것이 무

엇인지,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작성해 보며 현

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예시 답안

  나를 지킨다는 의미: 겉으로 보이는 ‘나’만이 진정한 내가 

아니다. 본질적 자아는 내 속에 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본질적 자아를 지킨다는 의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

치는 겉으로 보이는 가치에 매몰되기 쉽다. 눈에 보이는 

가치,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가치(약속)를 지키며 사는 것이 진

정 나의 삶이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지키고 싶다. 예를 들어 가족, 친구들과의 우정, 자기 자

신과 한 약속 등이다.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 사람이 병이 났다고 여기다. 

   ㉯ 먹을 것을 더욱 주었으나 먹지 않았다.

[해설] ㉮ (이위): ~(이)라고 여기다

   ㉯   (이): 그러나

➋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지재): 지혜롭구나! 

➌  글의 주제를 바르게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⑤ 

[해설]   (선자보야): 스스로 잘 지켰도다! 

   ※ ‘ (선)’의 여러 가지 뜻 

    ⑴ 착하다  예  (선악), (선량)

    ⑵ 좋다  예  (최선), (다다익선)

    ⑶ 잘하다  예  (선전), (선방)

84   III . 이야기, 나를 성찰하다



참고 자료

 《관물편( )》 읽기 

  벌레의 지혜를 깨닫다

옹이 뽕나무를 키웠다. 나무가 처음 자랄 때부터 벌레

가 있었는데 이름은 양갑( )이다. 나무껍질을 갉아 내

고 그 속에 새끼를 낳았다. 새끼가 자라면서 나무 속을 갉

아 먹는데 가지에서부터 줄기로, 줄기에서부터 뿌리로 갉

아 먹어 가면서 중간중간 나무에 구멍을 뚫어 공기가 통하

는 창을 만들었다. 벌레를 제거하자니 나무가 상할 것이고 

내버려 두자니 나무가 말라 죽게 생겼다. 결국 말라 죽게 

놓아둘 바에야 차라리 껍질을 가르고 벌레를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나무를 쪼개서 찾도록 했다. 그런데 창구

멍이 서쪽에 있으면 벌레는 동쪽에 있고, 창구멍이 남쪽에 

있으면 벌레는 북쪽에 있었다. 깊숙이 숨어서 해를 멀리한 

것이다. 아! 미물이지만 지혜롭구나.(   

      

      

      

  )

  닭에게서 배우다

닭이 벌레를 잡자 다른 닭이 그것을 빼앗았다. 미처 삼

키기 전까지는 서로 쫓아다니며 뺏으려 들었지만 다 삼키

고 나면 곧 그만두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였

다. 옹이 말하였다. “사람이 세상에서 명예와 이익을 다툴 

때에는 일이 이미 끝났는데도 화를 더욱 심하게 내고 혹은 

서로 살상하는 지경까지 이르니, 닭을 보고 마땅히 부끄러

운 줄 알아야 한다.”(    

      

     )

  꿀벌에게서 인간 세상을 보다

꿀벌에는 여왕벌이 있다. 여왕벌은 지혜와 힘이 있는 것

이 아닌데도 벌들을 거느리며 모든 벌이 복종한다. 뭇 벌

은 뭇 벌을 낳고 여왕벌은 여왕벌을 낳으니 분수가 정해져

서 바뀌지 않는다. 옹이 말하였다. “천하의 국가를 꾸려 나

가는 세습 전통을 벌에게서 보는구나.”(  

     

   ) 

 이달충( ) 〈애오잠병서( )〉

유비자( ) 무시옹( )에게 찾아가서 이르기

를, “근자에 여럿이 모여서 인물을 평론하는데 어떤 사람

은 옹( )을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옹을 사람이 아니

라고 하니 옹은 어찌하여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 대접을 받

고,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지요.” 옹이 

듣고 해명하기를, “남이 날 보고 사람이라 하여도 내가 기

뻐할 것이 없고, 남이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하여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사람다운 사람은 나를 사람이라 하고 

사람 아닌 사람은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만 같지 못

하다. 나는 나를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나

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른다.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나는 기뻐할 일이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나는 또한 

기뻐할 일이며,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나는 두려워할 일이요, 사람 아닌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또한 두려워할 일이다. 기뻐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히 나를 사람이라 하고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

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지를 살필 일

이다. 그러므로 오직 인( )한 사람이어야 능히 사람을 사

랑할 수 있으며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나니, 나를 사람

이라 하는 사람이 인한 사람인지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인한 사람인지.”라고 하였다. 유비자가 웃으면서 

물러갔다. 무시옹이 이것으로 잠( )을 지어 자신을 일깨

웠다. 잠에 이르기를, “자도( : 춘추 시대 정( )나라의 

미남자)의 어여쁜 것이야 뉘가 아름답다 아니하며 역아(

: 제나라 환공( )의 신하로 음식을 잘 만들기로 유명

함)의 음식 만든 것이야 뉘가 맛있다 아니하랴. 좋아함과 

미워하는 것이 시끄러울 때 어찌 자기 몸에 반성하지 아니

하랴.”

 - 〈한국고전번역원(이가원 역)〉 

이달충 〈애오잠병서〉의 이해 

어떤 사람이 평가하느냐에 따라 사물에 대한 평가는 다

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나 나에 대

한 평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행실을 떳떳하

고 올바르게 한다면 어떠한 평가도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다. 진정한 평가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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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중국 후한 시대, 양진이 동래 태수가 되어 부임해 가던 길에 창읍에 묵게 되었다. 깊은 밤, 양진이 머물던 

곳으로 예전에 자신이 벼슬에 천거해 주어서 이제는 창읍의 현령이 된 왕밀이 찾아오는데……. 
09

양심의 소리

이 하여 하고

에 하여 이라.

: “ 은 이로되 이 은 오?”

➊ ➋

➌

➊  왕밀: 중국 후한( ) 때 산동성( ) 창읍( )의 현령( ).

➋  창읍: 중국 산동성( ) 창읍시( ).

➌  진: 중국 후한( ) 때 형주( ) 자사( ) 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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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학습 목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과 공기와 음식 같은 외부 

조건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

해서는 내적인 규범도 반드시 필요하다. 양심과 부끄러움

은 개인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도덕 규범이다. 양심은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도덕적 의식이고, 부끄러움은 양심에 거리끼어 볼 낯이 없

거나 떳떳하지 못한 자기 성찰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중국 후한 시대 양심을 지키며 살았던 양

진의 일화를 배우게 된다. 양심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규범임을 이해하고, 양심과 부

끄러움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

간을 가질 수 있다. 

 단원 소개

①  글을 읽을 때는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구두와 문

장의 어기에 유의하도록 읽는다.

②  내가 만약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했

을지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 내게 하여 토론해 보고 이

야기의 현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양심을 지키며 참된 삶을 살고 있

는 인물들에 대해 조사해 보고,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

적인 덕목과 의미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④  문장의 유형(부정문)은 문장을 바르게 읽고 풀이하기 

위해 설명하되,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습의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09  양심의 소리

1~3

 본문의 풀이와 이해 

, , , 

, , .  

 
왕밀이 창읍의 현령이 되어 (양진을) 찾아뵙고 

밤이 되자 황금 열 근을 품고서 양진에게 바쳤다.

   (왕밀): 중국 후한( ) 때 산동성( ) 창읍( : 중

국 산동성 창읍시)의 현령.

   (알현):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뵘.

   (근): 무게의 단위. 1근은 16냥( )으로, 한대( )에는 1근이 

약 223g이었음. 

   (양진): 중국 후한( ) 때 형주( ) 자사( ). 

: “ , , ?” 

 
양진이 말했다. “나는 그대를 아는데 그대가 나를 모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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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알 뵙다

 회 품다

 진 벼락

 위 말하다

 괴 부끄럽다

: “ 라 니이다.”

: “ 하고 하고 하고 한대 오?”

이 하다. 《후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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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 옛 친구. 여기서는 양진이 자기 자신을 가리킴. 

   (군): 그대(2인칭 대명사)

   (불): 첫소리가 ‘ㄷ’이나 ‘ㅈ’인 글자 앞에서는 ‘부’로 읽음.  

예  (부동), (부족)

문장의 유형

• : 그대가 나를 모르다 → 부정문 

• , ?: 그대가 나를 모르는 것은 어째서

인가? → 의문문 

 

: “ , .” 

 
왕밀이 대답했다. “늦은 밤이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야( ): 이슥하여 어두운 밤

성어    모야무지( ): 이슥한 밤에 하는 일이라서 보

고 듣는 사람이 없거나 알 사람이 없음.

: “ , , , , ?”  

 
양진이 말했다.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자): 그대(2인칭 대명사)

. 

 
왕밀이 부끄러워하고 나갔다.

성어    사지( ): 두 사람만의 비밀이라도 어느 때고 반드

시 남이 알게 됨.

- 《후한서》 〈양진전〉

 참고 자료 _《목민심서》에 나온 청렴 이야기

  송( )나라 농부가 밭을 갈다가 옥을 얻었다. 이를 사성

( ) 자한( )에게 바쳤더니 그는 받지 않았다. 농부

가 청하기를, “이것은 저의 보배입니다. 상국( )께서

는 받으소서.” 하였다. 자한이 “그대는 옥을 보배로 삼고 

나는 받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으니, 내가 받는다면 그대

와 내가 다 보배를 잃는 셈이다.” 하였다.(

     

    

 )

  공의휴( )가 노( )나라 정승으로 있을 때 어떤 사

람이 물고기를 선물하였는데 받지 않았다. 그 사람이 말

하기를, “당신이 물고기를 즐긴다고 해서 선물하는 것인

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하니, 공의휴가 “물고기를 즐기

기 때문에 받지 않소. 이제 재상이 되었으니 스스로 물고

기를 마련할 수 있소. 지금 물고기를 받다가 도리어 면직

되면 다시 누가 내게 물고기를 주겠소? 내가 그런 까닭에 

받지 않는 것이오.” 하였다.(   

       

     

)

 - 《목민심서》 〈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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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속 무리  연 납  아 버금  동 구리  상 형상

 괴 덩이  강 강철  쇄 쇠사슬  봉 봉하다  광 쇳돌

 주 쇠 불리다  주 두루  면 솜  비 숨기다  수 보내다

 모 꾀하다  방 방해하다  조 가지  건 물건  구 잡다

 진 떨치다  확 굳다  귀 귀신  령 신령  혼 넋

 참 부끄럽다  번 뒤집다  복 다시, 뒤집히다  호 오랑캐  접 나비

 단 아침  평 평하다  황 거칠다  점 점  거 막다

왕 밀 위 창 읍 령 알 현 지 야 회 금 십 근 이 유 진

왕밀이 창읍의 현령이 되어 (양진을) 찾아뵙고 

밤이 되자 황금 열 근을 품고서 양진에게 바쳤다.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뵘.

무게의 단위. 1근은 16냥( )으로, 한대( )에는 1근이 약 223 g이었음.

진 왈 고 인 지 군 군 부 지 고 인 하 야

양진이 말했다. “나는 그대를 아는데 그대가 나를 모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옛 친구. 여기서는 양진이 자기 자신을 가리킴. 그대(2인칭 대명사)

첫소리가 ‘ㄷ’이나 ‘ㅈ’인 글자 앞에서는 ‘부’로 읽음.

※ 그대가 나를 모르다 → 부정문

밀 왈 모 야 무 지 자

왕밀이 대답했다. “늦은 밤이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 왈 천 지 신 지 아 지 자 지 하 위 무 지

양진이 말했다.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그대(2인칭 대명사)

밀괴이출

왕밀이 부끄러워하고 나갔다.

●  사지: 두 사람만의 비밀이라도 어느 때고 반드시 남이 알게 됨.

부수가 같은 한자 ‐1

•  금 쇠 ▶  금속

•  동 구리 ▶  동상

•  철 쇠 ▶  강철

•  광 쇳돌 ▶  광물 

•  연 납 ▶  아연

•  은 은 ▶  은괴

•  쇄 쇠사슬 ▶  봉쇄

•  주 쇠 불리다 ▶  주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2

•  밀 ⑴ 빽빽하다 ▶  주도면밀 

 (2) 숨기다 ▶  비밀   밀수 

‘부정’의 뜻을 가진 한자3

•  무 없다 ▶  무모   무방   무조건 

•  불/부 아니다 ▶  불구   부진   불확실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4

•  ≒  귀신

•  ≒  참괴 

•  ≒  영혼

•  ≒  번복 

세 글자로 이루어진 성어5

•  호접몽: 나비에 관한 꿈. → 인생의 덧없음.  

•  월단평: 매월 초하루의 평. → 사람에 대한 평. 

•  파천황: 천황을 깨뜨림. → 이전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해냄. 

•  홍일점: 한 송이의 붉은 꽃.

 → 여럿 속에서 색다른 하나. 또는 많은 남자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의 여자. 

주도면밀: 주의가 두루 미쳐 자

세하고 빈틈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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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개념 _부정문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부정사를 사용함.

  (불):   아니다 ※ 형용사와 동사류를 부정함.   

예  (부지): 알지 못한다. 

  (무):   ~이/가 없다 ⇔ (유)  

예  (무성): 소리가 없다. 

  (비):   ~이/가 아니다 ※ 주로 명사류를 부정함.  

예  (비인자): 어진 사람이 아니다. 

  (미):   아직 ~이/가 없다, 일찍 ~이/가 아니다  

예  (미문): 아직 듣지 못했다. 

  (막):   (어떤 것)이/가 없다. ※ 대명사를 포함한 부정사 

예  (막비왕토):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다.

※ 금지를 나타내는 뜻을 가진 한자

  (물):   ~하지 말라. 

 예  , .(기소불욕 물시어인)  

  (무):   ~하지 말라.  예  (신물언아사)

  (무):   ~하지 말라.  예  (무도인지단)

 성어의 유래 _월단평

중국 후한( ) 때 허소( )의 자( )는 자장( )

으로, 여남( , 현재 허난성)의 평여( ) 사람이다. 젊

어서 명예와 절개가 높았고, 인륜을 좋아하였으며, 평가하

는 것이 많았다. … 조조( )가 이름나기 전 천했을 때 

항상 말을 낮추고 예물을 두텁게 갖추고 자기를 지목해 품

평해 줄 것을 청하였다. 허소가 조조의 사람됨이 천하다고 

생각해 상대하려고 하지 않자 조조는 몰래 엿보다가 허소

를 위협하였고 허소는 어쩔 수 없이 말했다. “당신은 평화

로운 시대에는 간사한 도적이 될 것이고, 어지러운 세상에

서는 영웅이 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조조가 크게 기뻐

하며 갔다. … 처음 허소와 그의 형 허정( )은 모두 명

성이 높았는데, 함께 마을 사람들을 자세히 따져 논평하는 

것을 좋아해 매달 제목을 바꾸어 품평하였다. 그래서 여남

의 풍속에 ‘월단평( )’이 있게 되었다.(  

    …  

   

      

…    

  ) - 《후한서》 〈허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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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진원( ): 「1」 최초로 지진파가 발생한 지역. 지진의 원

인인 암석 파괴가 시작된 곳으로, 위도와 경도 지표에서부

터의 깊이로 표시한다. 「2」 사건이나 소동 따위를 일으킨 

근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아성( ): 유학에서 공자 다음가는 성인( )이라고 하

여 맹자( )를 이르는 말. 

  주조( ): 녹인 쇠붙이를 거푸집에 부어 물건을 만듦. 

  호마( ): 예전에, 중국 북방 등지에서 나던 말.

  단석( ): 「1」 조석( ) 「2」 시기나 상태 따위의 위급

함이 절박한 모양. 

 성어의 유래_ 호접몽

  호접몽( ): 나비에 관한 꿈. → 인생의 덧없음.

 =   장주지몽( ): 장자의 꿈. → 나와 외물( )은 본

디 하나이던 것이 현실에서 갈라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치

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 

유래   옛날에 장주( )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 펄펄 나는 

나비였는데 스스로 기분 좋고 뜻에 맞아 내가 장주인지 

알지 못했다. 얼마 후 꿈에서 깨어 보니 갑자기 장주가 되

었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나비가 꿈에 장

주가 되었던 것인지 알지 못했다. 장주와 나비는 분명한 

구별이 있으니 이것을 사물의 변화〔 〕라고 한다. 

 - 《장자》 〈제물론〉

 신출 한자

(알) 뵙다

, 16

(회) 품다

, 19

(진) 벼락

, 15

(위) 말하다

, 16

(괴) 부끄럽다

, 13

(속) 무리

, 21

(연) 납

, 13

(아) 버금

, 8

(동) 구리

, 14

(상) 형상

, 14

(괴) 덩이

, 13

(강) 강철

, 16

(쇄) 쇠사슬

, 18

(봉) 봉하다

, 9

(광) 쇳돌

, 23

(주) 쇠 불리다

, 22

(주) 두루

, 8

(면) 솜

, 14

(비) 숨기다

, 10

(수) 보내다

, 16

(모) 꾀하다

, 16

(방) 방해하다

, 7

(조) 가지

, 11

(건) 물건

, 6

(구) 잡다

, 8

(진) 떨치다

, 10

(확) 굳다

, 15

(귀) 귀신

, 10

(령) 신령

, 24

(혼) 넋

, 14

(참) 부끄럽다

, 15

(번) 뒤집다

, 21

(복) 다시, 뒤집히다

, 18

(호) 오랑캐

, 9

(접) 나비

, 15

(단) 아침

, 5

(평) 평하다

, 12

(황) 거칠다

, 10

(점) 점

, 17

(거) 막다

, 8

09. 양심의 소리   89



참고 자료

확인하기
문화와 
       활동하기 

사불삼거( ): 네 가지를 

하지 않고, 세 가지를 거절함. 

서리( ): 관아에 속하여 말단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구실아치. 

선혜청( ): 대동미, 대동목, 대

동포 등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

2 밑줄 친 ㉮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워 보자.

읽기: 

풀이: 

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남의 말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해. 

② 누가 보지 않아도 자기 양심은 지켜야 해. 

③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

④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해.

⑤   다른 사람의 비밀은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해. 

1 ㉠~㉤ 중 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① ㉠: 되다  ② ㉡: 뵙다 

③ ㉢: 주다  ④ ㉣: 그대 

⑤ ㉤: 부끄러워하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심( )이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선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한다. 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사불삼거’를 생각해 보자. 

나는  않겠습니다.

나는  않겠습니다.

나는  않겠습니다.

나는  않겠습니다.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하지 않고 세 가지를 거절하다

창의 활동

청백리( )란, 재물에 욕심 없이 곧고 깨끗한 관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청백’

은 ‘청렴결백( )’에서 나온 것으로, 동양의 전통에서 가장 이상적인 관료의 

덕목이다. 조선 시대 관료의 청렴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불삼거’가 있었다.

재임 중 부업을 갖지 않는다. 

 재임 중 땅을 사지 않는다. 

재임 중 집을 늘리지 않는다. 

재임 중 그 고을의 특산품을 먹지 않는다. 

상사나 세도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다. 

공무를 집행하고 답례를 거절한다.

경조사의 부조를 거절한다.

영조 때 호조의 서리 김수팽( )이 선혜청의   

서리인 동생 집에 들렀을 때, 마당에 줄지어 있는   

동이에 검푸른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무엇에 쓰는 것인가?”

“아내가 염색하는 일을 합니다.”

김수팽이 노하여 동생을 매질하며 호통을 

쳤다.

“  우리 형제가 모두 나라의 녹을 

받는데도 이런 부업까지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

을 생업으로 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동이를 엎으니, 푸른 염료가 마당에 흘

러 가득 찼다.

양심( )이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선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한다. 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사불삼거’를 생각해 보자. 

“무엇에 “무엇에 쓰는 것인쓰는 것인가?”가?”

“아내가 “아내가 “아내가 “아내가 “아내가 “아내가 “아내가 염색하는 일을 합니다.”

김수팽이 김수팽이 김수팽이 김수팽이 김수팽이 노하여 동노하여 동

쳤다.쳤다.

““우리 형제

받는데도 

을 생업으

쳤다.쳤다.쳤다.쳤다.쳤다.쳤다.

하며 호통하며 호통을 을 

중종 때 정붕( )이 청송 부사( )로 있을 

때, 영의정이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잣과 꿀을 요구

했다. 그러자 정붕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잣나무는 산꼭대기에 있고, 꿀은 민가의 벌통 속

에 있습니다. 부사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의정이 부끄러워하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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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양심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조선 시대 

‘사불삼거( )’를 활용해 ‘하지 않아야 할 것〔

〕’과 ‘거절해야 할 것〔 〕’을 나의 삶에 적용해 보는 

활동이다.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행동을 돌아보고, 바른 

양심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자세를 기를 수 있도

록 하는 데 활동 취지가 있으므로, 배운 내용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임승차의 유혹을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학교 폭력의 유혹을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무단 외출의 유혹을 거절하겠습니다.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문장 속 한자의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 (회금십근): 황금 10근을 품고서,   

•㉠ (위창읍령): 창읍의 현령이 되어  

•㉡ (알현): 찾아뵙다.  

• ㉣ (고인지군): 옛 친구가 그대를 아는데  

• ㉤ (밀괴이출): 왕밀이 부끄러워하고 나 

갔다. 

➋  문장을 바르게 읽고 풀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읽기: 군부지고인, 하야?  

•풀이: 그대가 나를 모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해설]   (군): 그대(2인칭 대명사), (하): 어찌(의문의 뜻)  

➌  문장의 주제를 이해하고 바르게 감상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사지( ): 네 가지가 알고 있음. → 두 사람만의 

비밀이라도 어느 때고 반드시 남이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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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양진전〉 

양진의 자( )는 백기( )이고, 홍농( ) 화음( ) 

사람이다. … 양진은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태상

( ) 환욱에게서 《구양상서》를 수학했다. 경전을 두루 섭

렵했으며 자세하고 깊게 연구했다. 당시 선비들은 그를 ‘관

서의 공자 양백기’라고 하였다. 호주( : 현재 저장성)에 

은거하면서 주군의 명에 수십년 간 응하지 않아 여러 사람

들이 그를 ‘만모( : 벼슬에 나가는 시기가 매우 늦음)’

라 말했다. … 양진의 나이가 오십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군

에 벼슬하였다. 대장군 등즐( )이 양진의 현명함을 듣고 

그를 무재( )로 뽑았는데, 네 번 벼슬을 옮겨 형주 자사

( )와 동래 태수( )가 되었다. 군으로 부임

할 때 창읍을 경유하였는데, 예전에 (양진이 형주 자사로 

있을 때) 천거해 주었던 형주의 무재 왕밀이 창읍의 현령이 

되어 (양진을) 찾아뵙고 밤이 되자 황금 열 근을 품고서 양

진에게 바쳤다. 양진이 말했다. “나는 그대를 아는데 그대

가 나를 모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왕밀이 대답했다. “늦은 

밤이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진이 말했다. “하늘이 알

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

이 없다고 하는가?” 왕밀이 부끄러워하고 나갔다. 후에 탁

군 태수( )가 되었다. 양진은 성품이 공정하고 청

렴하여 개인적인 인사(선물)는 받지 않았다. 자손들은 항상 

거친 밥을 먹고 걸어다녔는데 옛 친구와 어른들이 자손들

을 위해 가산( )을 장만하게 하려고 하자 양진이 좋아

하지 않으며 말하였다. “후세들에게 청백리의 자손이라 불

리는 것을 남겨 주는 것이 가장 후하지 않겠습니까?” 원초

( ) 4년에 태복( )이 되었고, 태상( )으로 승진하

였다. 이전에 박사를 천거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많았는데, 

양진이 천거한 진류, 양륜 등의 명사는 학업에 뛰어나 선비

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양진은 널리 명성을 떨치면서 거듭

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 영녕 원년에는 유개( )를 대신

해 사도에 올랐다.(     

        

    

    

     

  

   )

- 후한서, 〈양진전〉

 우리 시대 청백리 제도의 조건

지금 우리 시대는 사회 문화에 맞는 청백리 코드를 발견

해야 한다. 좋은 제도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면서도 외부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비롯된 사회도덕을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고찰해

야 한다. 가령 조선 시대의 주자 성리학하에서는 ‘근검’이 

사회의 주요 덕목이었지만, 오늘날의 자유 민주주의 이념

하에서는 ‘행복’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살림살이를 

경영하지 않아 가족들의 식량이 자주 떨어지는’ 공직자보

다는 ‘경제적 여유 속에서 어려운 이웃도 돕고 재능 기부도 

하는’ 공직자를 더 선호하는 시대에 맞는 공직 윤리를 함께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 이때 조선 시대의 청백리 사례

와 유적지는 ‘전통의 창조(invention of tradition)’ 차원에

서 접근되어야 한다. 박물관 유물 찾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현대인들에게 울림이 없이 ‘옛날에 이러저러 했다’

라는 말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전통을 새롭게 만든다.’는 차

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목적을 위해 

낡은 모델을 활용한’ 사례가 세종과 정조에게서 나타난 것

처럼, 경기 청백리의 사례와 유적지 역시 “반( )허구” 수

준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한마디

로 청백리 역사에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여해야만 오늘

날 계속해서 호명 되어 왔다가 공허하게 되돌아가는 반복

을 그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백리 제도의 배경이 되는 

사회 상황을 충분히 감안한 가운데 내재적 공직 윤리를 도

출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른바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세종 시대에 청백리를 선발하고, 제도화

하는 이면에는 ‘뇌물로 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 부패로 인

한 위기 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어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조말생 뇌

물 사건의 경우 수년간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켰

으며, 모든 공직자에게 서경( : 임금이 새 관원을 임명

한 뒤에 그 성명, 문벌, 이력 따위를 써서 사헌부와 사간원

의 대간( )에게 그 가부를 묻던 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촉발했다. 중요한 것은 세종이 이 과정을 경연 등

의 어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다루면서 그 대상자까지도 

수용할 정도의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공

론화 과정을 거쳐서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청백리 제도

가 나와야 한다.

- 박현모, 〈경기 청백리에서 한국형 리더십 스토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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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을    
즐겁게

평가하기

경매에 올린 가치가 실질적인가?  ☆ ☆ ☆ ☆ ☆

가치 구입에 비용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 ☆ ☆ ☆ ☆ ☆

활동 소감문 작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 ☆ ☆ ☆ ☆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한정된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이 모

든 가치를 소유하고 살기는 힘들다. 가치 경매 활동을 통해 삶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순위를 정해 보고,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가치 경매하기
한 개의 가치에 

많은 금액을 걸면 나머지 가치를 

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경매에 신중하게 참여해 보자.

가치 경매 활동지 예시

 

진행자는 원하는 가치를 사기 위해 

가상으로 1,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린다.

1  

가치 목록에서 무엇을 얼마에 사고 

싶은지 우선순위와 예상 금액을 

정한다. 

2

 

진행자가 가치 목록을 부르면 

사고 싶은 사람은 빨리 값을 부르며 

경매를 진행한다.

3  

더 이상 비싼 값이 나오지 않으면   

최고 낙찰액과 낙찰자를 정한다.

4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소감문으로 

작성한다.

5

활동 방법

가치 목록 우선순위 예상 금액 낙찰 금액 낙찰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지식

성실하고 정직한 삶의 자세

부정과 속임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외모

평생 동안 유지되는 우정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
⋯

경매를경매를 진행한다.진행한다.

완벽한 지식

정의로운 세상

배려
하는
 마음

매력
적인
 외모

정직한 삶의 자세

시간과 환시간과 환시간과 환시간과 환시간과 환시간과 환시간과 환경 속에서경 속에서경 속에서경 속에서경 속에서경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 모이 모이 모이 모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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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을 즐겁게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시간과 돈, 에너지 등의 재화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

에 따라 그것을 사용한다. ‘가치 경매하기’ 활동은 학습자

들은 각자 추구하는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체계화하여 살

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가치의 특성과 

가치관의 의미를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학

생들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➊ 활동 소감문 작성 시 유의 사항 예시

➊   경매에서 내가 산 가치는 무엇인가?

➋   경매를 하면서 가장 사고 싶었던 가치는 무엇인가?

➌   내가 정한 우선순위와 내가 산 가치는 일치하였는가?

➍   내가 낙찰자가 되었거나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➎   경매를 하기 전 내가 가장 사고 싶었던 가치는 무엇인가?

➏   사고 싶었는데 사지 못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➐   경매를 마치고 난 뒤의 느낌을 자유롭게 작성하시오.

➋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찾기 활동 예시

➊   A4 종이를 한 장씩 준비한다.   

→ A4 종이를 반씩 4번 접으면 16개의 칸이 생긴다. 

➋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16가지 정도 적어 본다.  예  가족, 친구, 건강, 사랑 … 

➌   종이에 적은 가치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한다.

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에 적은 16가지 중에 8가지를 버려

야 할 위기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버릴 것인지 심사숙고

하여 × 표시를 해 보자. 

⑵  또 다시 어려운 상황이 닥쳐 위에 남은 8가지 중 또 다시 

4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떤 것을 버릴 것인지 × 표시를 

해 보자. 

⑶  살아가면서 또 다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여 위의 4가지 

중 1가지만을 남기고 모두 버려야 한다면 어떤 것을 버

릴 것인지 × 표시를 해 보자. 

 
➍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 같이 그 가치를 동시에 큰소리로 외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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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유형은?

① 긍정문 ② 부정문 ③ 의문문

④ 명령문 ⑤ 감탄문

06

㉡의 이유로 옳은 것은?

① 날아가기 위해서      

② 심한 병에 걸려서      

③ 먹이를 주지 않아서      

④ 먹이가 맛이 없어서    

⑤ 먹이를 더 얻어 내기 위하여

02

서술형 | 윗글에서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어휘를 

찾아 풀이하시오.

07

서술형 | ‘ ’이 ㉢과 같이 말한 이유를 5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08

윗글의 내용상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① 지혜롭구나! 스스로를 잘 지켰으니.     

② 놀랍구나! 오랫동안 먹지를 않았으니.

③ 안타깝구나! 먹지 않고서 날아가다니.   

④ 어리석구나! 불에 익힌 음식을 먹다니.

⑤ 불쌍하구나! 많이 먹고서 날지 못하다니.

04

㉢에 해당하는 숫자는?

① 3일 ② 5일  ③ 10일      

④ 15일 ⑤ 30일

03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01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의 음으로 옳은 것은?

① 알견 ② 알현  ③ 의견      

④ 상현 ⑤ 접견

05

[05~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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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시, 노래로 말하다

고향 생각10

이별 노래11

대단원 학습 목표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시를 바르게 감상한다. 

 한시의 형식과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이해하고 감상한다.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한자와 한자 어휘가 지닌 상징성과 함축성, 음악성 등은 한문학에서 ‘한시’라는 독

특한 예술미를 형성하였다.

이 단원에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헤어짐의 슬픔을 노래한 한시를 만나게 

된다. 한시의 형식이 낯설겠지만 마음을 열고 시인이 살았던 삶과 시대에 관심을 

가지면 시를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시인의 마음을 상상해 보고 시의 아름

다움을 느끼며 우리의 정서를 풍요롭게 해 보자.



대단원 설정의 이유 이 단원에서는 상징성과 함축성, 음악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시’를 배우게 된다. 한시는 

정교한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위안을 주며 시대를 노래하는 시( )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먼저 이백과 두보라는 중국 문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두 시인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을 담은 시를 비교 감상하면서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별의 슬픔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노래한 시를 만나게 된다. 우리나라 

이별시의 백미라 일컬어지는 고려 시대의 뛰어난 시인 정지상의 〈송인( )〉과 조선 시대 

문장의 대가 박지원의 〈연암억선형( )〉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남긴 한시의 멋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➊  한시의 형식과 특징, 시상 전개 방식 등 한시에 관한 기초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➋  한시의 기초 지식을 토대로 시 전체의 분위기를 읽어 내고 한시 속에 담긴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해 지도한다.

➌  이백과 두보의 시, 정지상과 박지원의 시는 주제가 같으므로 두 시를 비교·분석해 보는 

수업을 기획하는 것도 좋다. 

   ※   한시의 내용과 관련 있는 소설·수필 또는 대중가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른 

창작물을 찾아보게 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➍  한시의 평가는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다양한 산출물 및 참여 태도를 종합하여 평가 자료

로 활용한다. 고등학교에서 한시를 처음 배우는 만큼 한시의 형식적 특징을 배워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소단원 차시 교수·학습 방법학습 내용
교과서 

쪽수

10. 고향 생각 2 80~85

   한시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통해 한시의 내용 이해하고 

감상하기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하려는 태도 

형성하기

   감상하기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11. 이별 노래 2 86~91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시 바르게 감상하기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 이해하고 감상하기

   감상문 쓰기

   낭송하기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1 92~95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기

   실력 확인하기 문제로 점검하기 

    한시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전통문화 그림으로 표현하기

단원 구성과 지도 계획

대단원 도입   95



차시

중국 문학사에서 최고의 시인으로 불리는 이백과 두보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나라의 번영과 전란을 함께 

겪었다. 두 시인이 시 속에 담은 마음은 무엇일까? 같은 주제를 노래한 두 시를 비교하며 감상해 보자.

하니

이라.

하고

이라. ‐ 이백, 《전당시》

고향 생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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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학습 목표

이 단원은 한문학의 꽃이라 불리는 한시를 배우는 단원

이다. 수많은 한시 중에서 중국 문학사에서 최고의 시인으

로 꼽히는 이백과 두보의 대표 작품을 골라 단원을 구성하

였다. 이백과 두보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각자의 개성으

로 자기만의 영역을 개척해 ‘이두( )’라고 칭해질 만큼 

중국의 대표 시인이 되었다. 

위대한 두 시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한자 문화권 문화

에 대한 상식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인물의 

대조적인 삶을 비교해 보면서 같은 주제를 다르게 표현한 

시를 감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한시와 문학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소개

①  한시는 그 형식과 특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

지만 형식과 특징을 한시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것은 지

루하고 어려울 수 있다. 한시의 형식적 특징을 동요, 시

조, 랩 등의 학습자와 친숙한 장르와 연결해 공통점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②  한시의 학습은 이해와 감상이 중요하므로 그림·만화 

활용하기, 가상 인터뷰하기,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감상문 쓰기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한시는 회화적 성격을 가졌다. 한시를 배우기 전에 한

시를 그림과 연관하여 살펴보는 수업(대단원 도입 활

동)을 기획해도 좋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10  고향 생각

1~2

 〈정야사〉의 이해와 감상

  고요한 밤의 생각             

,  침상 앞 달빛을 보니

.  아마도 땅 위의 서리인가.

,  고개 들어 산 위의 달을 바라보고

.  고개 숙여 고향을 생각한다.

- 이백, 《전당시》

 
한시의 특징  

•한시의 형식: 오언시    

•운자: (광), (상), (향)

•대우: 제2구(출구), 제3구(대구)

•시간적 배경: 가을밤.

•주제를 심화시키는 소재: 산 위의 달

•시선의 이동: 침상 앞 달빛. → 산 위의 달.

《전당시( )》: 중국의 당시( )를 모은 책. 청나라 성조 44

년(1705)에 칙명에 따라 팽정구( ) 등이 완성하고, 1707년에 

성조의 서문( )을 붙여 간행하였다.

(서리로 착각) (고향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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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상 평상

 의 의심하다

 벽 푸르다

 유 더욱

 연 불타다

이요

이라.

하니

고? ‐ 두보, 《두공부집》

10. 고향 생각 81

81 

감상    객지에서 맞은 고요한 밤, 침상에 비치는 달빛을 보

니 마치 땅 위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듯하다. 고개를 

들어 달을 보니 문득 고향에도 저 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만다. 감정을 직접 표출

하지 않고 작은 몸짓을 통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을 표현하였다.

 이백의 비수( )의 시는 비수 나름으로 탁월하다. 널리 알려

져 회자되는 이 오언 절구가 그 점을 잘 말해 준다. “침상 앞에 

월광을 본다.” ‘ (상)’은 침대. 중국의 침대는 서양의 그것만한 

크기이거나 그것보다 크며, 방 중앙에 둔다. 사람들은 밤에만 

거기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다. 낮에 할 일 없는 시간에도 그 위

에서 뒹굴뒹굴한다. 그런데 지금은 밤이다. 침상 앞의 바닥까지 

스며들어온 달빛. 그것은 땅 위에 내린 서리처럼 희고도 미세하

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이미 침상 위에 몸을 눕혀도 좋을 시

간이다. 하지만 고요한 밤에 상념에 젖은 사람은 우두커니 서 

있다. 혹은 그 언저리를 서성이고 있다. 그러고는 “고개 들어 산 

위 달을 바라보고, 머리 숙여선 고향을 생각한다.”  

 - 《당시 읽기》 

 〈절구〉의 이해와 감상

 절구

,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고,

.  산이 푸르니 꽃이 불타는 듯하네.

,  올봄도 보건대 또 지나가니

?  어느 날이 돌아갈 해인가?

- 두보, 《두공부집》

 
한시의 특징  

•한시의 형식: 오언 절구 •운자: (연), (년)

•대우: 제1구(출구), 제2구(대구) •시간적 배경: 늦은봄.

《두공부집( )》: 두보( )의 시문집으로 북송( )의 왕

수( )가 편찬. ‘공부( )’는 두보의 벼슬 이름. 

감상    봄빛은 아름다울수록 더욱 슬프게 다가온다. 푸른색

과 흰색, 붉은색이 어우러진 화려한 봄 풍경과 전란

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시적 화자의 처지가 대

비된다. 잠깐 본 사이 에 계절이 또 지나갔다는 표현

으로 세월이 지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

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이 시는 언제 지은 것인지 판가름할 수 없다. 마흔여덟 살 이후 

처자식을 이끌고 방랑길에 나선 뒤 어느 만춘( )에 지은 것

임에는 틀림없다. 제목에 절구라고 한 것은 짧은 노래라는 뜻이

다. 첫 번째 구 “강물 파랗고 새 더욱 흰데”에서 … ‘ (벽)’이란 

글자의 본래 뜻은 푸른 옥〔 〕이다. 따라서 ‘ (강벽)’이란 

말도 벽옥처럼 심녹색( )을 띠는 수면을 뜻한다. … 그런

데 그 심녹의 수면 위를 날아가는, 혹은 그 위에 떠 있는 순백색

의 새. 순백이라는 색깔은 왠지 나그네의 슬픔을 자아낸다. … 

이 짤막한 시의 밑바닥에는 중국 시에서 늘 유력한 두 감정이 

흐르고 있다. 하나는 앞서 말한 추이( )의 감각이다. 추이하

는 만물의 하나로서 인간 생명도 시시각각 추이하여 늙어 간다. 

비애의 시는 거기에서 생겨난다. 환락의 시도 또한 거기에서 생

겨난다. 천지( )의 추이는 유구한 데 비하여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 … 또 한 가지. 인간은 불완전한 데 비하여 자연은 완

전하다고 하는 감정이다. 자연, 특히 산천초목은 늘 질서와 조

화가 가득하고, 알맞은 행위를 알맞은 시기에 드러내 보일 수 

있다. …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 자연과 인간 그 둘은 

그래서 격리되어 있다. 이 격리에 대한 슬픔. 그것은 두보의 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국 시 속에 흐르고 있는 보편적 감정

의 하나다.  - 《당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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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고요한 밤의 생각

상전간월광 침상 앞 달빛을 보니

의시지상상 아마도 땅 위의 서리인가.

 ~인 듯하다

거두망산월 고개 들어 산 위의 달을 바라보고

저두사고향 고개 숙여 고향을 생각한다.

 객지에서 맞은 고요한 밤, 침상에 비치는 달빛을 보니 마치 땅 위에 하얗게 서리

가 내린 듯하다. 고개를 들어 달을 보니 문득 고향에도 저 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만다. 감정을 직접 표출하지 않고 작은 몸짓을 통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

음을 표현하였다.

감상감상감상감상감상감상감상감상

  절구

강벽조유백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고

산청화욕연 산이 푸르니 꽃이 불타는 듯하네. 

금춘간우과 올봄도 보건대 또 지나가니 

하일시귀년 어느 날이 돌아갈 해인가?

↕ ↕↕

↕ ↕ ↕↕↕

 봄빛은 아름다울수록 더욱 슬프게 다가온다. 푸른색과 흰색, 붉은색이 어우러진 

화려한 봄 풍경과 전란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시적 화자의 처지가 대비된다. 잠깐 

본 사이에 계절이 또 지나갔다는 표현으로 세월이 지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

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감상감상감상감상감상감상감상감상

한시의 형식과 특징

•  한시의 형식:   한시의 시체( )는 크게 근체시( )와 고체시( )로 나뉘며, 

한 구의 글자 수에 따라 오언시와 칠언시 등으로 나뉨.

•  (압운법): 특정한 구의 끝자리를 운( )이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

•  (대우법):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   

※ 앞의 구를 ‘출구( )’, 뒤의 구를 ‘대구( )’라고 함.

개
념

부수가 같은 한자 ‐ ( )1

•  화 불 ▶  진화

•  렬 세차다 ▶  맹렬 

•  숙 익다 ▶  숙련

•  연 불타다 ▶  연소 

•  재 재앙 ▶  재앙

•  번 괴롭다 ▶  번뇌

•  열 덥다 ▶  열광

•  로 화로 ▶  화로 

‘보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2

•  간 ▶  간판 

•  관 ▶  개관 

•  견 ▶  탁견

•  시 ▶  착시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3

•  ≒  정적

•  ≒  광휘 

•  ≒  사유

•  ≒  효신 

국어와 관련된 어휘4

•  비교 •  대조

•  정서 •  서술

•  함축  •  상징 

단어 만들기5

•  침 잠자다 ▶  침대   침수   침구류

•  년 해 ▶  윤년   연배   연륜  

 압 누르다  운 운  우 짝  진 누르다  재 재앙

 앙 재앙  맹 사납다  번 괴롭다  뇌 괴로워하다  숙 익다

 련 단련하다  광 미치다  소 불사르다  로 화로  판 널

 탁 높다  개 대개  착 섞이다  적 고요하다  유 생각

 휘 빛나다  효 새벽  신 새벽  교 견주다  조 비추다

 서 실마리  서 펴다  술 펴다, 짓다  함 머금다  축 쌓다

 징 부르다, 징표  침 잠자다  대 대  수 잠자다  류 무리

 윤 윤달  배 무리  륜 바퀴  당 당나라

문학에서 ‘함축’은 표현의 의미

를 문맥을 통해 여러 가지 뜻을 

암시하거나 내포하는 것이고, 

‘상징’은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

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

로 나타내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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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의 형식

➊  한시의 시체( )

  고체시( ): 중국 당( ) 이전에 널리 쓰여졌던 시

의 형태로, 평측이나 자수와 같은 형식에 제약이 없는 비

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한시. 근체시와 상대되며, 사언·오

언·칠언·잡언 따위가 있다. 고시( ) 혹은 고풍( )

이라고도 한다. 

  근체시( ): 중국 당나라 때에 정형이 이루어진 형태

로, 구 수( ), 자수, 압운( ), 평측( ) 등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는 한시. 율시( ), 절구( ), 배율(

) 따위가 있다. 근체( ) 혹은 금체( )라고도 한다.  

  절구( ): 근체시( ) 형식의 하나. 기( )·승

( )·전( )·결( )의 네 구로 이루어졌는데, 한 구가 

다섯 자로 된 것을 오언 절구, 일곱 자로 된 것을 칠

언 절구라고 한다.

  율시( ): 여덟 구로 되어 있는 한시체( ). 

한 구가 다섯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오언 율시라고 하

고, 일곱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칠언 율시라고 한다.  

  배율( ): 오언( )이나 칠언( )의 율시를 열 

구 이상 늘어놓은 한시.

 한시의 특징

➊  압운법( ): 특정한 구의 끝자리를 운( )이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 이때 압운된 글자를 운자( )라고 

한다. 운자는 보통 짝수 구의 끝 글자에 다는데, 오언 

절구의 경우 제1구는 압운하기도 한다. 

  압운은 랩의 라임(rhyme)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다. 

➋  대우법( ):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 대우를 이루는 

두 구는 앞의 구를 ‘출구( )’, 뒤의 구를 ‘대구( )’

라고 한다. 율시는 함련과 경련에서 반드시 대우를 이루

어야 하지만, 절구의 경우 기구와 승구(1, 2구), 전구와 결

구(3, 4구)에서 대우를 이루기도 한다. 대우로 표현하면 

운율이 형성되기 때문에 대우법은 표현을 아름답게 하

는 한편 그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효과를 갖는다. 

  대우법의 쉬운 예: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➌  평측법( ): 한시를 지을 때 구를 이루는 각 글자

가 있어야 할 자리에 평성에 해당하는 한자와 측성에 

해당하는 한자를 일정하게 배치하는 규칙.

  고등학교 한문 과목에서는 평측법을 따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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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유월( ): 그달 그믐을 넘김. 

  윤년( ): 윤달이나 윤일이 든 해. 지구가 태양을 한 번 

공전하는 데에 365일 5시간 48분 46초 걸리므로 태양력

에서는 그 나머지 시간을 모아 4년마다 한 번 2월을 하

루 늘리고, 태음력에서는 1년을 354일로 정하므로 계절

과 역월( )을 조절하기 위하여 19년에 일곱 번, 5년에 

두 번의 비율로 1년을 13개월로 하여 윤년으로 만든다.

 성어의 유래 _마이동풍

  마이동풍( ):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

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

을 이르는 말. 

  유래  당나라 시인 이백의 〈답왕십이한야독작유회(

)〉 시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듣

고도 머리를 흔드니 마치 동풍이 말귀를 스치는 격이

네.( , )”에서 유래하였다. 

 신출 한자

(상) 평상

, 8

(의) 의심하다

, 14

(벽) 푸르다

, 14

(유) 더욱

, 13

(연) 불타다

, 16

(압) 누르다

, 8

(운) 운

, 19

(우) 짝

, 11

(진) 누르다

, 18

(재) 재앙

, 7

(앙) 재앙

, 9

(맹) 사납다

, 11

(번) 괴롭다

, 13

(뇌) 괴로워하다

, 12

(숙) 익다

, 15

(련) 단련하다

, 17

(광) 미치다

, 7

(소) 불사르다

, 16

(로) 화로

, 20

(판) 널

, 8

(탁) 높다

, 8

(개) 대개

, 15

(착) 섞이다

, 16

(적) 고요하다

, 11

(유) 생각

, 11

(휘) 빛나다

, 15

(효) 새벽

, 16

(신) 새벽

, 11

(교) 견주다

, 13

(조) 비추다

, 13

(서) 실마리

, 15

(서) 펴다

, 11

(술) 펴다, 짓다

, 9

(함) 머금다

, 7

(축) 쌓다

, 14

(징) 부르다, 징표

, 15

(침) 잠자다

, 14

(대) 대

, 14

(수) 잠자다

, 13

(류) 무리

, 19

(윤) 윤달

, 12

(배) 무리

, 15

(륜) 바퀴

, 15

(당) 당나라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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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활동하기 

확인하기
창의 활동

<정야사>의 ‘달’과 다음 시의 ‘달’이 주는 느낌과 역할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당시

, 이백과 두보 

한시는 중국 역사상 당나라 때 가장 

발달하였고 비교적 엄격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한시의 역사 속에서 

‘이두( )’로 불리는 이백과 두보 

역시 당나라 때의 시인이다.

호방한 성격으로 젊어서 여러 지역을 유람하였고,  

도교에 심취하여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당나라의 부패한 정치에 불만이 많았고, 정치

적 야망이 있었다. 현종의 부름을 받아 입궁했지만(742년), 궁궐 시인으로 시만 지어 

올렸고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지는 못한 채 궁궐에서 쫓겨났다. 이백은 인간 세상을 초

월하여 자유를 꿈꾸었다. 시에 자주 등장하는 ‘술, 방랑, 달’은 문학의 원천이 되었다.

인간의 내면 심리와 자연에서 감동을 찾아내는 세밀한 감수성을 지녔다. 어려서부

터 시를 잘 지었으나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해 각지를 떠돌며 평생을 불우하게 살았다. 

안녹산의 난 때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숙종이 즉위하자 출사하였지만 곧 좌천되

었다. 이후 외지로 떠돌며 민중들의 고통을 목격하고 시 속에 개인의 슬픔과 시대의 

아픔을 담았다.

시선( ), 이백( , 701~762)

시성( ), 두보( , 712~770)

[1~3]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 .

, .

(나) , .

, ?

2 (나) 시에서 대우법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 읽고 풀이

해 보자.

읽기: 

풀이: 

1 (가) 시의 시적 화자가 달빛을 보고 착각한 것을 찾아 

써 보자.

두보두보

나라나라때때가장가장

형식을형식을

역사역사속에서속에서

이백과이백과두보두보

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ㄱ. (가)는 색채의 대비가 뚜렷하다. 

ㄴ. (가)는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 

ㄷ. (나)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 

ㄹ. (나)의 운자는 백( ), 년( )이다.

▲ 이백

▲ 두보

이백과 두보의 생애

755년
출생

724년

고향을 떠나 유람함.

이백과 두보는 낙양( )에서 만나

함께 여행하고, 이듬해 노군( )에서 
다시 만났다가 헤어짐.

762년

사망

이백

742년

‘한림공봉’ 벼슬을 함.
744년~745년

701년

712년

출생

735년

과거에 낙방함.

770년

사망

두보

764년

‘공부원외랑’ 벼슬을 함.

756년

안녹산 군에 잡힘.

763년

안녹산의 난

꽃 사이에 술 한 병 놓고
(  화간일호주)

함께 마실 사람 없어 홀로 따르네.
(  독작무상친)

잔 들어 밝은 달 맞이하니
(  거배요명월)

그림자와 마주하여 셋이 되었네.
(  대영성삼인)

- 이백, 〈월하독작( )〉 제1수 중수중중중중중

당시( ): 중국 당나라 때의 시

인들이 지은 시. 이때 율시( )

와 절구( ) 같은 근체시(

)의 형식이 완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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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달을 사랑하기로 유명한 이백의 〈월하독작( )〉

에서 달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비교하며 감상하는 활동

이다. 모둠별로 시를 풀이해 보고 시적 상황을 파악하게 

한 후, 시구의 의미를 정리하도록 한다.

 예시 답안 

  정야사에 등장하는 달은 두 가지의 모습이다. 한 가지는 

‘ (지상상)’으로 서리처럼 서늘하고 차가운 느낌이

다. 이어 등장하는 달은 ‘ (산월)’로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달이다. 두 가지의 느낌을 조합하면 〈정야사〉의 달

은 나그네의 서늘하고 쓸쓸한 외로움을 보여 주는 달임

을 알 수 있다. 

  〈월하독작〉에서의 달은 꽃밭에서 나와 그림자와 함께 벗

하며 술 마시는 친구처럼 등장한다. 〈정야사〉에 비해 낭

만적인 감성이 느껴지지만 사람이 아닌 달과 내 그림자

와 벗한다는 것에서 이백에게는 떨칠 수 없이 깊은 외로

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한시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땅 위의 서리) 

[해설]   ‘아마 땅 위의 서리인가( )’라는 승구를 

통해 달빛으로 착각한 것이 땅 위의 서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➋  한시에 사용된 대우법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읽기: 강벽조유백, 산청화욕연.   

   •풀이: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고,   

산이 푸르니 꽃이 불타는 듯하네.

[해설]   (강벽조유백), (산청화욕연).

➌  한시의 특징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가) 시는 ‘달〔 〕’과 ‘서리〔 〕’라는 시어를 통해 

‘가을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고, (나) 시

는 ‘올봄〔 〕’이라는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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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과 두보

이백과 두보는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 같은 시기에 살았

다. 똑같이 당시의 언어와 시적 형식을 이용하여 선비 세계

에서 시를 지었으며, 마찬가지로 각지를 방랑하다 생애를 

마쳤다. 실제로 이 두 시인은 낙양에서 만난 적이 있다. 위

대한 두 시인, 방랑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두 시인은 낙

양( , 중국 허난성〔 〕 서북부에 있는 성)에서 마

주쳐 교유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의 시는 비교하

기 곤란할 정도로 각각 전혀 다른 경지를 전개하고 있다.

➊  두 시인의 공통점: 이백과 두보 모두 일찍이 관직에 뜻

을 품었다. 고관대작의 집에 드나들며 시재로 이름이 나 

관직에 나가길 희망했다. 십여 년 만에 어렵게 관직을 

얻게 되지만 서툰 처세로 관직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것

도 비슷하다. 이후 십여 년 동안 중국 전역을 방랑하는 

것도 유사하다. 관직을 얻기 전에는 고관대작에게 벼슬

을 구걸했고, 관직을 잃고 난 후에는 지방 관리들에게 

생활을 의지하는 비참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특히 둘의 

삶은 ‘안사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건 때문에 굴절되었

다. 이백은 방랑을 삶을 살다 안사의 난을 겪는데, 현종

의 아들인 영왕의 군대에 참여했다가 반역의 무리로 지

목되어 죽을 고비를 넘겼다. 두보는 어렵게 관직을 얻어 

가족을 데리러 가던 길에 안사의 난을 겪었다. 반군에 

의해 장안에 억류되거나 현종 계열로 분류된 방관 일파

로 지목되어 관직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된다. 둘의 죽

음도 비슷하다. 둘 모두 방랑 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

한다. 항간에는 이백이 술에 취해 물 속의 달을 잡으려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고, 두보는 오랜만에 얻은 소

고기를 먹고 배탈이 나 죽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백은 

옆구리가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객사했다는 설이 유력

하며(762년, 향년 62세), 두보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명

확하지 않고 배를 타고 상강을 내려가다 악주 근처에서 

생애를 마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770년, 59세).

➋  이백과 두보의 차이점: 둘은 출신이 매우 달랐다. 두보

는 대대로 관리를 지낸 명문가 출신이었으나, 이백은 

아버지의 성도 이름도 확실치 않은 상인이었다. 관직에 

나가기 위해 두보는 과거를 보려 하지만, 이백은 출신 

때문에 과거를 볼 자격이 없었다. 따라서 이백은 실력자

의 추천(몇 번 시험에서 낙방한 두보 역시 이 길을 택하

게 된다)이나, 왕실과 유착되어 있던 도교 교단을 통해 

조정에 진출하는 방법을 찾았고, 결국 도사 오균의 추

천으로 (도사의 신분으로) 천자를 알현하게 된다. 이백

이 바라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의 〈고풍( )〉이

라는 시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고 퇴청하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춤과 노래를 즐기는 호사스런 생활이라고 표

현하고 있다. 반면 관료 가문 출신의 두보는 국가와 인

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려 했

고, 그는 전쟁의 참화가 없는 평화로운 사회와 그 속에

서 유지되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다. 이백이나 두보 모

두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 무던히 애썼지만 결국 그 목

적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둘은 사람을 대하는 모습 

또한 매우 차별점을 가졌다. 주위 사람에 대한 태도 또

한 상반되는데, 이백은 가는 곳마다 누구와도 금방 친

해지지만 금방 헤어지고 또 다른 친구를 사귄다. 두보는 

교제의 범위는 좁지만, 몇 안 되는 벗들과 깊은 친교를 

유지했거나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백과 두보의 관계

에서도 그런 각자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백은 두보를 

곧 잊은 듯하지만 두보는 두고두고 이백을 떠올리며 전

달될 가망성이 없는 편지를 시로 짓곤 했던 것이다.

- 다카시마 도오시, 《이백, 두보를 만나다》 참조 

 〈정야사〉의 시체

《전당시》의 〈정야사〉는 《이태백문집》과 마찬가지로, ‘

   ’이다. 

《이두시선》에서 ‘    

’라 하였듯이 〈정야사〉는 일찍부터 오언 고시로 

알려져 왔다. 곽무청의 《악부시집》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악부풍의 시로 간주되었으며, 《만수당인절구》에 수록되어 

절구로도 간주되었다. 

  압운: 평수운( )으로 보면 하평성( ) 제7 

(양운)의 (상)과 (향)을 격구 압운했다고 할 수 있

다. 제1구 (광) 자도 역시 하평성 (양운)이어서 첫 

구에도 압운한 것이 된다.  

  평측: 제3구가 근체시의 2-4부동( )과 점법( )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근체시의 절구와는 맞지 않는다.  

 이 시는 오언 고시로 보거나 절구의 형식과 유사하되 절구의 

근체시 형식보다 앞서는 고절구( )로 보는 것이 옳다. 하

지만 고절구를 절구의 일종으로 보는 설에 따르면 오언 절구라

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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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이별을 경험한다. 헤어짐의 슬픔과 그리운 마음은 때로는 긴 글보다 짧게 함축하

여 표현할 때 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한다. 이별의 슬픔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절묘하게 담은 두 시를 감상

해 보자.

한대

라.

고?

라. ‐ 정지상, 《동문선》

➊

➋

이별 노래
11

➊  남포: 대동강 하구의 포구.

➋  대동강: 평안남도에 있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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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시를 바르게 감상한다.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

한다.

 학습 목표

이 단원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이별의 정한을 담고 

있는 두 한시를 배운다. 이별은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될 

일로 고등생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제재이다. 특히 이별의 한

시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두 작가의 작품을 선

정하였다. 널리 알려져 있는 정지상의 〈송인〉은 우리나라 

이별시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이다. 화려한 수사와 정교한 

표현이 한시의 맛을 느끼기에 충분한 작품이다. 그리고 박

지원의 〈연암억선형〉은 산문에 뛰어났던 박지원의 보기 드

문 한시 작품으로 가족과의 이별을 담담히 표현한 수작이

다. 두 작품을 통해 임과의 이별, 가족과의 이별이 주는 슬

픔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소개

①  한시의 학습은 이해와 감상이 중요하므로 그림·만화 

활용하기, 가상 인터뷰하기,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감상문 쓰기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송인〉은 국어(문학) 교과서에서도 많이 수록된 작품이

다. 한문 수업에서 원문으로 배우는 것이 국어 수업에

서 번역문으로 배우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직접 번역해 보는 과정을 통해 

한시를 원문으로 읽는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③  〈연암억선형〉은 한시 자체로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박

지원의 작가론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박지

원의 〈백자 증정 부인 박씨 묘지명〉과 비교하여 가족

을 잃은 슬픔이 산문으로 표현되는 것과 시로 표현되

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

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11  이별 노래

1~2

 〈송인〉의 이해와 감상 

 임을 보내며

,

.

?

비 그친 긴 둑에 풀빛 짙은데

남포에서 그대 보내니 슬픈 노래 들려오네.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까?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니.

- 《동문선》

 
한시의 특징  

•한시의 형식: 칠언 절구    

•운자: (다), (가), (파)

•주제: 이별의 슬픔. 

•시상 전개 방식: 기승전결, 선경후정

•수사법: 과장법, 도치법, 설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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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시를 바르게 감상한다.

•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헐 쉬다

 제 둑

 포 물가

 루 눈물

 연 제비

 발 터럭

 사 같다

 건 수건

 몌 소매

 영 비치다

오?

이라.

가?

이라. ‐ 박지원, 《연암집》

➌

➌  연암: 박지원의 호( )이자 황해도 금천군 어느 골짜기의 지명.

11. 이별 노래 87

87

감상    비 온 뒤 맑게 갠 강가의 풍경이 유난히 푸르고 새롭

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을 슬퍼하는 이별 노래이다. 아름다운 풍경과 슬픈 

노래가 대비되는 가운데 문득 시인의 눈앞에는 끝없

이 아득한 대동강이 보인다.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

는 것은 남포에서 이별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더해져

서일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친다. 이 시는 이별의 슬

픔을 눈물로 강물이 불어난다는 과장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송인〉은 고려 시대 시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정지상이 개경에서 

유학하기 전 평양에 살 때 지은 작품이다. 1, 2구는 비 온 뒤 맑게 

갠 유난히 푸릇푸릇함이 가득한 풍경의 아름다운 날 하필 이별을 

마주하는 대비적 모습이 매우 돋보인다. 이 시의 묘미는 3, 4구인

데 기발한 착상과 전환이 묘미가 드러난다. ‘대동강 물은 어느 때

나 마를까’라는 표현으로 시상의 단절로 주었고, 사람들의 눈물로 

대동강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과장법을 썼다. ‘이별’의 아픔은 대

동강 물이 마르지 않듯 영원할 거라는 읊조림을 통해 이별을 인간

이라면 누구나 겪을 공감의 슬픔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전구와 결

구의 의미상의 도치와 과장법 등의 화려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별

에 대한 섬세한 표현으로 한국 이별시의 백미로 손꼽히고 있다. 

 〈연암억선형〉의 이해와 감상 

 

연암에서 돌아가신 형님을 생각하며  

? 

.   

?   

. 

우리 형님 모습 일찍이 누구와 닮았던가?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날 때마다 우리 형님을 보았네. 

오늘 형님을 그리워하니 어디에서 볼까?

스스로 옷차림을 갖추고 시내에 비추러 가야겠네.

- 《연암집》

 
한시의 특징  

•한시의 형식: 칠언 절구

•운자: (형), (행)

•주제: 죽은 형에 대한 그리움.

감상    돌아가신 아버님과 형님은 외모가 닮았다. 아버님이 

그리울 때는 형님의 얼굴을 보며 그리움을 참을 수 

있었다. 이제 형님마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형님이 

그리울 때면 혹시 자신의 모습에서 형님을 볼 수 있

을까 싶어 시냇가로 얼굴을 비추러 간다.

 〈연암억선형〉은 개성 외곽에 있는 연암에 숨어 살 때 선형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이다. 정조 11년(1787) 연암의 형 박희원(

)이 향년 58세로 별세하였다. 연암 골짜기로 몸을 피해 있

던 박지원은 형님이 그리워졌다. 이제 형님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것인가? 그때 형님과 자신이 닮았다는 생각이 떠올랐

다. 의관을 정제하고 나가서 흐르는 냇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 

보며 형님의 자취를 찾아보는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표현으로 

부친과 자식, 형과 아우의 관계를 그려냈다. 

  출전 

  《동문선( )》: 신라 때부터 조선 숙종 때까지의 시문

( )을 모아 엮은 책. 조선 성종 9년(1478)에 서거정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정편( ) 130권과 중종 때 신용개, 

숙종 때 송상기 등이 편찬한 속편( ) 21권이 있다. 우

리나라 한문학의 총결산이라 할 만하다. 154권 45책.

  《연암집( )》: 조선 정조 때의 실학자 박지원의 시문

집. 시문·서간과 〈열하일기〉 따위가 수록되어 있으며, 광

무 5년(1901)에 김택영이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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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임을 보내며

우 헐 장 제 초 색 다

비 그친 긴 둑에 풀빛 짙은데

많다, 짙다 

송 군 남 포 동 비 가

남포에서 그대 보내니 슬픈 노래 들려오네.

움직이다, 울려 퍼지다

대 동 강 수 하 시 진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까?

별 루 연 년 첨 록 파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니.

 기  비 온 뒤 맑게 갠 강가의 풍경이 유난히 푸르고 새롭다. 승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슬퍼하는 이별 노래이다. 전  아름다운 풍경과 슬픈 노

래가 대비되는 가운데 문득 시인의 눈앞에는 끝없이 아득한 대동강이 보인다. 결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남포에서 이별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더해져서일 것이라는 데 생

각이 미친다. 이 시는 이별의 슬픔을 눈물로 강물이 불어난다는 과장법을 사용하여 표현

하였다.

감상감상감상감상감상감상감상감상

  연암에서 돌아가신 형님을 생각하며

아 형 안 발 증 수 사

우리 형님 모습 일찍이 누구를 닮았던가?

얼굴과 머리카락. → 모습.

매 억 선 군 간 아 형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날 때마다 우리 형님을 보았네.

돌아가신 아버지.

금 일 사 형 하 처 견

오늘 형님을 그리워하니 어디에서 볼까?

어느 곳.

자 장 건 몌 영 계 행

스스로 옷차림을 갖추고 시내에 비추러 가야겠네.

가지다 두건과 소매. → 옷차림.

 돌아가신 아버님과 형님은 외모가 닮았다. 아버님이 그리울 때는 형님의 얼굴을 

보며 그리움을 참을 수 있었다. 이제 형님마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형님이 그리울 때면 

혹시 자신의 모습에서 형님을 볼 수 있을까 싶어 시냇가로 얼굴을 비추러 간다.

감상감상감상감상감상감상감상감상

부수가 같은 한자 ‐ ( )1

•  영 꽃부리 ▶  영민

•  장 장엄하다 ▶  장엄

•  증 찌다 ▶  한증

•  소 나물 ▶  채소 

•  망 아득하다 ▶  망연

•  장 장사 지내다 ▶  장의

•  련 연꽃 ▶  목련

•  폐 가리다 ▶  은폐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2

•  리 (1) 떠나다 ▶  이별

 (2) 떨어지다 ▶  거리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3

•  ≒  연모

•  ≒  용모 

•  ≒  간절

•  ≒  정제 

국어의 표현법과 관련된 어휘 5

•  과장법: 사물을 실상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하는 표현법. 

•  도치법: 변화를 끌어내기 위하여 말의 차례를 바꾸어 쓰는 표현법. 

•  영탄법: 감탄사 등을 이용하여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법.

•  점층법: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거나 크게 하여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표현법.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4

•장부  : 다 자란 씩씩한 남자. 

 : 계산을 적어 두는 책. 

•가공  :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듦. 

 : 이유나 근거가 없이 꾸며 냄. 

 민 민첩하다

 증 찌다

 은 숨다

 간 간절하다

 장 어른

 장 베풀다

 점 점점

 망 아득하다

 한 땀

 리 떠나다

 절 끊다, 간절하다

 장 장막

 도 넘어지다, 거꾸로

 층 층

 장 장엄하다

 련 연꽃

 거 떨어지다

 모 모양

 부 장부

 치 두다

 장 장사 지내다

 소 나물

 련 그리워하다

 정 가지런하다

 가 시렁, 지지하다

 영 읊다

 의 거동

 폐 가리다

 모 그리워하다

 제 가지런하다

 과 자랑하다

 탄 탄식하다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 ‐ 기승전결

起 시상을 불러일으킴.

承 일으킨 시상을 이어받음.

轉 변화를 주어 전환함.

結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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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 _기승전결

‘기승전결’은 동양의 전통적인 시작법( )의 한 종

류로, 한시에서 시구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네 줄로 이루

어진 절구(絶 )는 각 구의 명칭을 기구(1구), 승구(2구), 

전구(3구), 결구(4구)라고도 부르는데, 기승전결법은 이 네 

구의 교묘한 구성으로 한 편의 절구를 만드는 방법이다. 

즉 기구에서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승구에서 일으킨 시상

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며, 전구에서는 장면과 사상에 변화

를 주어 새롭게 전환시키고, 결구는 전체를 묶어서 여운과 

여정이 깃들도록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해 끝맺는 것이다.

 특히 전구는 변화를 주어 긴박한 부분으로, 옛사람들은 전구

를 중요시하였다. 전구는 활쏘기에서 시위를 당기는 것에, 결구

는 화살을 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 〈송인〉 시를 보면 전구

의 역할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

를까?’라는 뜬금없는 표현을 통해 어안이 벙벙해져 있을 무렵,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니.’라는 결구를 읽고 

나면 대동강 물과 이별의 눈물이 등치되는 경지가 눈앞에 펼쳐 

보이기 때문이다. - 《중국 시학의 이해》 참조

 어휘 뜻풀이 _수사법

수사법( )은 효과적·미적 표현을 위하여 문장과 

언어를 꾸미는 방법을 말한다. 크게 비유법, 강조법, 변화

법으로 나눈다. 

  비유법( ):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

유하여 표현하는 수사법.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의성법, 

의태법, 풍유법, 제유법, 환유법, 중의법 따위가 있다.

  강조법( ):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수사법. 열거법, 과장법, 반복법, 대

조법 따위가 있다. 

  변화법( ): 문장이나 말의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덜

기 위하여 변화를 주는 수사법. 도치법, 대구법, 설의법, 인

용법, 반어법, 역설법, 생략법, 문답법, 돈호법 따위가 있다. 

 설의법( ):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편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수사법이다. 평서문

으로 진술해도 좋을 문장을 일부러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변

화를 주고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 등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방법

이기 때문에 수사적 의문문이라고도 한다. 답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 예를 들면 “정말 아름답지 않니?”라는 표현은 아름답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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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간헐천( ): 일정한 간격을 두고 뜨거운 물이나 수

증기를 뿜었다가 멎었다가 하는 온천. 화산 활동이 있는 

곳에서 많이 나타난다.  

  연미복( ): 남자용 서양 예복. 보통 검은 나사로 만

드는데, 가슴은 두 겹이고 단추는 셋이며, 저고리의 앞은 

허리 아래가 없고 뒤는 두 갈래로 길게 내려와 마치 제비

의 꼬리처럼 보인다. 

  빙장( ): 다른 사람의 장인( )을 이르는 말.

 시어의 유래 _남포

‘남포( )’는 중국 초나라 시인 굴원( )이 “그대 손

잡고 동쪽으로 가서 사랑하는 임을 남포로 떠나보내네.(

, )”라고 읊은 후에 ‘이별’을 상

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실제 헤어지는 장소가 어디든 이별

의 장소를 ‘남포’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정지상의 〈송인〉은 고려 시대 가장 아름다운 한시로 꼽히는데, 

부벽루 현판에 걸린 〈송인〉을 본 중국 사신들조차 시의 아름다

운 표현을 극찬했다고 한다.

 신출 한자

(헐) 쉬다

, 13

(제) 둑

, 12

(포) 물가

, 10

(루) 눈물

, 11

(연) 제비

, 16

(발) 터럭

, 15

(사) 같다

, 7

(건) 수건

, 3

(몌) 소매

, 9

(영) 비치다

, 9

(민) 민첩하다

, 11

(망) 아득하다

, 10

(장) 장엄하다

, 11

(장) 장사 지내다

, 13

(의) 거동

, 15

(증) 찌다

, 14

(한) 땀

, 6

(련) 연꽃

, 15

(소) 나물

, 16

(폐) 가리다

, 16

(은) 숨다

, 17

(리) 떠나다

, 19

(거) 떨어지다

, 12

(련) 그리워하다

, 23

(모) 그리워하다

, 15

(간) 간절하다

, 17

(절) 끊다, 간절하다   

, 4

(모) 모양

, 14

(정) 가지런하다

, 16

(제) 가지런하다

, 14

(장) 어른

, 3

(장) 장막

, 11

(부) 장부

, 19

(가) 시렁, 지지하다

, 9

(과) 자랑하다

, 13

(장) 베풀다

, 11

(도) 넘어지다, 거꾸로

, 10

(치) 두다

, 13

(영) 읊다

, 12

(탄) 탄식하다

, 15

(점) 점점

, 14

(층) 층

, 15

11. 이별 노래   105



참고 자료

문화와 
       활동하기 

확인하기
창의 활동

[1~3]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 ,  . 

?  ㉡ ㉢ .   

(나)  ?  ㉣ .

㉤ ?  ㉮ .

2 (가) 시의 전구와 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② 과장된 표현으로 이별의 슬픔을 강조했다.

③ 색채 대비로 시각적 이미지가 뚜렷해졌다.

④ 두 개의 사물을 비교하여 주제가 명확해졌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드러냈다.

1 ㉠~㉤ 중 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① ㉠: 긴 둑  ② ㉡: 이별의 눈물

③ ㉢: 해마다  ④ ㉣: 돌아가신 형

⑤ ㉤: 어느 곳

누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박지원( , 1737~1805)은 가난과 병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신 큰누님을 애도

하는 글에서, 누님이 시집가던 날의 생생한 추억담으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아, 슬프다! 누님이 시집가던 날 새벽에 단장하던 일이 

엊그제 같다. 나는 그때 겨우 여덟 살이었는데 누님 앞에 

발랑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점잔 빼는 새신랑의 말

투를 흉내 냈다. 누님은 부끄러워하다가 그만 빗을 떨어

뜨렸는데 그게 내 이마에 부딪혔다. 내가 화가 나서 울며 

분가루에 먹물을 뒤섞고 거울에 침을 뱉었다. 누님은 옥으

로 만든 오리 인형과 금으로 만든 벌 모양 노리개를 

꺼내 주며 나를 달랬다.

그러고 나서 벌써 28년이 되었다. 강가에 말을 세우고 멀리 바라보니 

붉은 명정이 휘날리고 돛 그림자가 너울거렸다. 배가 기슭을 돌아가고 

나무에 가려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강가의 먼 산들은 누님의 쪽 찐 머

리같이 검푸르고, 강물빛은 거울 같고, 새벽달은 고운 눈썹 같았다. 눈물을 

흘리며 누님이 빗을 떨어뜨리던 그날의 일을 생각하니 유독 어렸을 적 

일은 또렷한데 그때는 즐거움도 많았고 세월도 더디었다. 중년에 들어서는 

늘 우환에 시달리고 가난을 걱정하다가 꿈속처럼 훌쩍 지나갔으니 남매가 되어 

지냈던 날들은 또 어찌 그리도 짧았던가!”

‐ 박지원, <백자 증정 부인 박씨 묘지명>

다음 〈한시 감상 단계〉를 참고하여 이 단원에서 배운 

한시 중 하나를 골라 감상해 보자. 

 

명정( ): 다홍 바탕에 흰 글씨

로 죽은 사람의 품계, 관직, 성씨 

등을 기록한 기( ).

3 (나) 시에서 시적 화자가 ㉮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30자 내외로 써 보자.

 

뜨렸는데 

분가루에 분가루에 

로 만든 로 만든 로 만든 

하던 일이 

 누님 앞 누님 앞에 에 

랑의 말랑의 말

빗을 떨어

 나서 울 나서 울며 며 

누님은 옥으으으

리개를 리개를 리개를 

강가에 말을 세우고 멀리 바라보니 

| 한시 감상 단계 | 

제목을 보고 시의 내용을 상상해 보기

시상 전개 방식을 고려하여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짧은 글로 써 보기

한자의 뜻에 유의해 시구 풀이해 보기

한시를 소리 내어 읽으며 

형식적 특징을 이해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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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한시를 배우면 학생들은 자신의 힘으로 한시를 보고 내

용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배운 한시

를 직접 풀이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한시 감상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예시 답안  

〈송인〉 시는 칠언 절구이며 기승전결의 시상 전개 방식

이 매우 잘 표현된 시이다. 제1구와 제2구에서는 비온 뒤 

대동강변의 싱그러운 풍경과 이별의 슬픔을 대비시켜 이

별의 안타까움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그리고 제3구에서 

시상을 반전하여 갑자기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르냐는 표현

을 통해 시의 묘미를 살렸다. 제4구에서는 이별의 한을 대

동강물에 비유해 이별 슬픔을 극대화했다. 시 한 편 속에 

대조법과 도치법, 과장법 등의 다양한 표현 기교를 사용했

다는 점에서 작가가 매우 고심하여 지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화려한 수사로 임과 이별하는 슬픈 정서가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보태

져 대동강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표현은 시간이 지난 지금

에서도 매우 신선하다고 느껴질 만큼 수작이다.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한시를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선군): 돌아가신 아버지.

➋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과 특징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이별의 눈물 때문에 대동강이 마르지 않는다는 과

장된 표현을 통해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➌  한시를 풀이하고 시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돌아가신 형님과 닮은 자기 모습에서 그리운 형님

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여.

[해설]  ‘스스로 옷차림을 갖추고 시내에 비추러 가야겠네.’

라는 구절을 통해 돌아가신 형님이 그리울 때면 형

님과 닮은 내 모습을 시내에 비추어 보며 형님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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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정지상( , ?~1135)

고려 인종 때의 문신·시인. 서경( )인으로 초명은 지

원( ). 호는 남호( ).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편

모 슬하에서 성장했다. 1112년(예종 7)에 과거에 급제하여 

1113년에 지방직으로 벼슬을 시작했다. 시( )에서뿐만 아

니라 문( )에서도 명성을 떨쳐 당대에 김부식( )과 

쌍벽( )을 이루었다. 1135년 묘청의 난에 연루되어 김

부식에게 피살되었다. 시에 뛰어난 고려 12시인 중의 한 

사람으로 꼽혔으며, 역학과 노장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저서에 《정사간집( )》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백운소설》에 실린 정지상과 김부식 이야기

시중( ) 김부식( )과 학사 정지상은 문장으로 

함께 한때 이름이 났는데, 두 사람은 알력이 생겨서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다. 세속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상

이, ‘임궁( )에서 범어를 파하니( ) 하늘 빛

이 유리처럼 깨끗하네( )’라는 시구를 지은 적

이 있었는데, 김부식이 그 시를 좋아한 끝에 그를 구하여 

자기 시로 삼으려 하자, 정지상은 끝내 들어 주지 않았다. 

뒤에 정지상은 김부식에게 피살되어 음귀( )가 되었다. 

김부식이 어느 날 봄을 두고 시를 짓기를, ‘버들 빛은 일천 

실이 푸르고( ) 복사꽃은 일만 점이 붉구나(

)’ 하였더니, 갑자기 공중에서 정지상 귀신이 부

식의 뺨을 치면서, “일천 실인지, 일만 점인지 누가 세어보

았는냐? 왜, ‘버들 빛은 실실이 푸르고( ) 복사

꽃은 점점이 붉구나( )’라고 하지 않는가?” 하

자, 김부식은 마음속으로 매우 그를 미워하였다. 뒤에 김

부식이 어느 절에 가서 측간에 올라 앉았더니, 정지상의 

귀신이 뒤쫓아 와서 음낭을 쥐고 묻기를, “술도 마시지 않

았는데, 왜 낯이 붉은가?” 하자, 부식은 서서히 대답하기

를, “언덕에 있는 단풍이 낯에 비쳐 붉다.” 하니, 정지상의 

귀신은 음낭을 더욱 죄며, “이놈의 가죽 주머니는 왜 이리 

무르냐?” 하자, 부식은, “네 아비 음낭은 무쇠였더냐?” 하

고 얼굴빛을 변하지 않았다. 정지상의 귀신이 더욱 힘차게 

음낭을 죄므로 부식은 결국 측간에서 죽었다 한다. 

 - 〈한국고전번역원(김동주 역)〉

 박지원( , 1737~1805)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실학자. 자는 중미( )·미중

( ). 호는 연암( )·연상( ). 돈령부지사를 지낸 

조부 슬하에서 자라다가 16세에 조부가 죽자 결혼, 처숙

( ) 이군문( )에게 수학, 학문 전반을 연구하다가 

30세부터 실학자 홍대용과 사귀고 서양의 신학문에 접하

였다. 1777년 권신 홍국영에 의해 벽파로 몰려 신변의 위협

을 느끼자, 황해도 금천의 연암협으로 이사, 독서에 전념하

다가 정조 4년(1780)에 진하사( ) 박명원( )의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동행하여 청나라의 실제적인 생활과 

기술을 눈여겨 보고 귀국, 기행문 《열하일기》를 저술하여 

유려한 문장과 진보적 사상으로 이름을 떨쳤다. 1786년부

터 본격적인 벼슬을 하였고 1797년 면천 군수가 되었다. 이

듬해 왕명을 받아 농서 2권을 찬진하고 1800년(순조 즉위) 

양양 부사에 승진, 이듬해 벼슬에서 물러났다. 당시 홍대

용, 박제가 등과 함께 청나라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이른

바 북학파의 영수로 이용후생( )의 실학을 강조하

였으며, 자유 기발한 문체를 구사하여 여러 편의 한문 소설

을 발표, 당시의 양반 계층 타락상을 고발하고 근대 사회를 

예견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창조함으로써 많은 파문과 영

향을 끼쳤다. 문집에 《연암집( )》이 있다.

- 두산백과 참조

[활동] 박지원이 〈연암억선형〉을 지은 시기의 상황을 보

고, 시적 화자의 감정을 추측해 보자. 

1세  1737년.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남.

16세 결혼.

23세 모친 사망. 장녀 출생.

31세 부친 사망.

35세 큰누이 사망. 

42세  어린 시절을 돌봐 주던 형수 사망. 연암 골짜기 이주.

44세 한양으로 돌아옴. 청나라 연행. 

   《열하일기》 저술 시작. 《호질》, 《허생전》 지음.

51세 부인 사망. 형 사망. 〈연암억선형〉 지음.

   
? .

? .  

69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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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을    
즐겁게

옛사람들은 한시를 지을 때, 앞부분〔 〕에 풍경〔 〕을 제시하고 뒷부분〔 〕에 

시인의 감정과 정서〔 〕를 드러내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화가가 그림 속에 마음

을 숨겨 두는 것처럼 한시 또한 풍경 속에 시인의 마음 한 자락을 숨겨 놓는 경우가 많았다. 

한시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시 속의 풍경을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림을  통해 한시 속 풍경을 보는 방법을 직접 체험해 보자. 

한시, 그림으로 새롭게 보기

평가하기

제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 ☆ ☆ ☆ ☆

그림에 담은 뜻을 잘 설명하였는가? ☆ ☆ ☆ ☆ ☆

작품을 완성도 있게 제시하였는가? ☆ ☆ ☆ ☆ ☆

활동

평가하기

“꽃을 밟고 돌아가니 말발굽에서 향기가 난다.”

다음 화제를 읽고, 내용에 맞는 그림을 그려 보자. 

예시

중국 송( )나라 휘종은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자주 열었다.

때로는 직접 시의 한 구절에서 따온 제목을 걸기도 했다. 한번은 이런 제목을 걸었다.

“어지러운 산이 옛 절을 감추었다.” 

1등을 차지한 사람의 그림에서 절의 풍경은 찾을 수 없었다. 물동이를 진 승려가 깊은 산에 난 

작은 오솔길을 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물을 긷기 위해 나온 승려가 있다면 근처에 절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어지러운 산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때로는때로는때로는

1등을1등을1등을 차지한차지한

작은작은작은작은작은오솔길을

분명한데,분명한데,분명한데,분명한데,분명한데,분명한데,분명한데,분명한데,분명한데,분명한데,분명한데,분명한데,분명한데,분명한데,분명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꽃향기를 
어떻게 그릴까?

〕에 〕에 〕에 〕에 

 마음 마음 마음 마음

| 나의  그림  해설 |

※ 화제( ): 그림의 이름 또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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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을 즐겁게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한시는 음악성과 함께 회화적인 성격도 강하다. 한시 한 

편이 그대로 한 폭의 풍경화처럼 묘사되는 경우도 있고, 

경치가 앞에 놓여 시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한시

에서 풍경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한시를 이해하

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림을 읽는 연습을 통해 한

시에서 경물( )에 담긴 의미를 읽어 내는 방법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 ‘들 물엔 건너는 사람이 없

어 외로운 배 하루 종일 가로 걸렸네.’ 이 제목이 주어졌

을 때, 2등 이하로 뽑힌 사람 가운데 어떤 이는 물가에 매

여 있는 빈 배의 뱃전에 백로가 한쪽 다리로 서서 잠자고 

있는 장면을 그렸고, 또 어떤 이는 아예 배의 봉창 위에 

까마귀가 둥지를 튼 모습을 그렸다. 그런데 1등을 한 그

림은 그렇지가 않았다. 사공이 뱃머리에 누워 피리를 빗

겨 불고 있었다. 시는 어디까지나 건너는 사람이 없다고 

했지 사공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아예 사공도 

없이 텅 빈 배보다는 하루 종일 기다림에 지친 사공이 드

러누워 있는 배가 오히려 이 시의 무료하고 적막한 분위

기를 드러내기에는 제격일 듯싶다.

  , . ‘어린 초록가지 

끝에 붉은 한 점, 설레는 봄빛은 짙다고 좋은 것은 아닐

세.’ 궁정 화가들은 일제히 초록빛 가지 끝에 붉은 하나의 

꽃 잎을 그렸다. 모두 등수에는 들지 못했다. 어떤 사람

은 푸 른 산과 푸른 강이 화면 가득한 가운데, 그 산허리

를 학 한 마리가 가르고 지나가는데, 그 학의 이마 위에 

붉은 점 하나를 찍어 ‘홍일점’을 표현하였다. 그런데 정

작 일등으로 뽑힌 그림은 화면 어디에서도 붉은색을 쓰

지 않았다. 다만 버드나무 그림자 은은한 곳에 자리 잡은 

아슬아슬한 정자 위에 한 소녀가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을 그렸을 뿐이었다. 중국 사람들은 흔히 여성을 ‘홍

( )’으로 표현하곤 하였으므로, 결국 그 소녀로써 홍일점

을 표현했던 것이다.   - 정민, 《한시 미학 산책》

 홍일점( )은 ‘많은 푸른 잎 가운데 한 송이 붉은 점, 사람

을 울리는 봄빛은 많을 필요가 없네.’(  

) 왕안석의 〈영석류화( )〉에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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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단원 총괄 평가 정답  223쪽

(나) 시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면?

시상에 변화를 주어 분위기를 비약·전환시키는 곳.  

①   ②    

③   ④    

⑤  

㉮를 풀이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풀이하는 것은?

①  ②   ③ 

④  ⑤ 

(가), (나)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의 작자는 두보이다.

② 두 시는 운자의 위치가 같다.

③ 두 시는 모두 대우법이 쓰였다.

④ 다른 주제를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⑤ 두 시의 3, 4구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서술형 | (가) 시와 관련해 〈보기〉의 ㉠에 들어갈 것을 

시에서 찾아 쓰시오. 

시인이 바라본 것 시인이 생각한 것

→ ( )

→ ( ㉠ )

| 보기 |

(나) 시에서 서로 닮은 사람을 모두 나열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  

⑤ ,  

(가) 시에서 3, 4구가 의미상 도치되어 생기는 표현상

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각적 이미지가 뚜렷해졌어.

②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렸어. 

③ 의미의 단절로 반전의 효과가 생겼어.

④ 짝을 이루는 구가 생겨 의미가 명확해졌어. 

⑤ 대조의 수법으로 심상을 더욱 심화하고 있어.

㉠~㉤의 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① ㉠: 비가 와서 쉬다 ② ㉡: 해마다

③ ㉢: 모습  ④ ㉣: 돌아가신 아버지

⑤ ㉤: 옷차림

[01~04]  다음 한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  . 

 ㉮ ?   ㉡ .

  - 〈 〉

(나)  ㉢ ?   ㉣ .  

 ?   ㉤ .

- 〈 〉
㉠을 풀이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풀이하는 것은?

①  ②   ③ 

④  ⑤ 

[05~08]  다음 한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 

 ,  . - 〈靜夜思〉

(나) ㉠ ,  .  

 ,    ?   - 〈絶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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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성어, 유래로 배우다

비유로 말하기12

관점을 넓혀 보기13

대단원 학습 목표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성어는 수천 년 전 이야기에서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도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

한다. 성어의 유래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선인들의 지혜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 단원에서는 생동감 있는 비유가 담긴 성어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성어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를 짧은 글로 읽게 된다. 글을 읽으면서 한문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동시에 생각의 폭을 넓혀 보자.



대단원 설정의 이유 우리말 표현 속에는 수많은 성어가 있다. 고사성어( )는 수천 년 역사의 현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다. 성어의 유래가 되는 고사〔 , 유래가 있는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살

았던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의 삶과 지혜를 만날 수 있다. 

Ⅰ단원에서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성어를 이해하고 언어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데 중점이 있었다면, 이번 단원에서는 성어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를 한문 원

문으로 배우게 된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문으로 배우게 되면 글을 바르게 읽고 풀이하는 능

력은 물론 한문의 기본적인 문법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와 뛰어난 비유로 표현된 글을 통해 원문을 직접 풀이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

을 것이다.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➊  새로 나온 한자와 단어는 그 음과 뜻을 정확히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➋  성어의 유래가 되는 문장을 통해 학생들이 한문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➌  고사성어의 뜻과 유래를 이해한 후 신문 기사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고

사성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조사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➍  문장의 구조와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읽고 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➎  학습 목표에 유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 성어를 맥락에 맞

게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소단원 차시 교수·학습 방법학습 내용
교과서 

쪽수

12. 비유로 말하기 2 98~103

   문장의 구조 구별하기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성어의 유래 조사하여 발표하기

    문장의 구조 비교·분석하기

13. 관점을 넓혀 보기 2 104~109

    문장의 구조 구별하기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1 110~113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기

   실력  확인하기 문제로 점검하기 

    고사성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토리 보드를 

만들고 상황에 따른 역할극 하기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역할 놀이 학습

단원 구성과 지도 계획

대단원 도입   111



차시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비슷한 현상이나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

다. 비유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대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옛사람들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비유를 사용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했는지 알아보자. 

12
비유로 말하기

이 러니 이 으로 어늘

: “ 는 라.”하고

에 하여 라. 《여씨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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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학습 목표

우언( )은 사람이나 인격화한 동식물, 기타 사물 등

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이다. 우언은 보통 다른 이야기를 통해 진

실을 비유하거나 작은 사실을 빌어 큰 사실을 비유하는 형

식으로 표현되며, 대개 짧고 간단한 이야기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 비유로 표현된 우언은 진지하거나 딱딱한 주제나 

내용이 간단한 이야기 구조 속에 녹아 있어서 말하고자 하

는 내용을 쉬우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장점이 있

다. 철학적 성격과 사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교훈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주로 사용한다. 중국 역사 속

에서는 제자백가 사상가들이 철학과 사리를 바탕으로 상

대를 설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이 단원에서는 ‘각주구검( )’, ‘조장( )’이라

는 고사성어로 널리 알려져 있는 두 개의 우언( )을 배

우게 된다. 학습자들은 교훈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우언을 

배우며 한문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소개

①  비유로 말하는 고사성어를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문을 읽을 때는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구두와 

문장의 어기에 유의하도록 읽는다.

③  문장의 구조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지

나치게 강조하여 학습의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12  비유로 말하기

1~2

 각주구검의 풀이와 이해

, , , ,  

 
초나라 사람 중에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칼이 배 안에서부터 물에 떨어지자

   (자): ~로부터

: “ , .” 

 
급히 그 배에 새기면서 말하였다. 

“여기가 내 칼이 떨어진 곳이다.”

   (계): 맺다, 새기다. = (각)

 (시): 이곳, 여기

 (지): ~이/가

 (소): 곳(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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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➊  송: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송나라.

 섭 건너다

 검 칼

 추 떨어지다

 거 급히

 송 나라 이름

 민 근심하다

 묘 싹

 알 뽑다

 망 까끄라기

 여 나

 추 달리다

 고 마르다

이 러니

하여 :

“ 에 로다! 로다!”하거늘

가 하니 라.

➊

《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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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가 멈추자 그 새긴 곳을 따라 물에 들어가 그것을 찾았다.

   (입수구지): ‘ (지)’는 ‘칼〔 〕’을 가리키는 대명사.

   각주구검( ) = 계주구검( )

- 《여씨춘추》 〈찰금〉

성어    각주구검( ): 배에 새겨 두고 칼을 찾음.   

→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

하는 어리석음.

《여씨춘추( )》: 중국 진( )나라의 여불위가 학자들에게 

편찬하게 한 사론서( ). 유가를 주로 하고 도가와 묵가의 설

도 다루었으며 12기( ), 8람( ), 6론( )으로 분류하였다.

   여불위( , ?~ B.C. 235): 중국 전국 시대 말기 진( )나라의 

재상( ). 조( )나라에 인질이 되어 있었던 진나라 장양왕(

)을 도와 그 공로로 승상( )이 되고 시황제로부터 중부

( )로 존칭되었지만 밀통( ) 사건에 연루되어 실각( )

하였다.

 조장의 풀이와 이해

, 

 
송나라 사람 중에 그 벼 싹이 자라지 않는 것을 걱정하여 

그것을 뽑아 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민): 걱정하다 = (우)    (알): 뽑다

, : 

“ , ! !” 

 
매우 피곤한 모양으로 돌아와서는 집안사람들에게 말하 

였다. “오늘은 피곤하구나! 내가 벼 싹이 자라는 것을 도와

주었다!”

   (망망연): 피곤한 모양.        

   (기인): 집안사람들. = (가인) 

   (병): 피곤하다 

   (의): 어조사. ※ 문장 끝에 쓰여 완료(종결)의 뜻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냄.

, . 

 
그 아들이 달려가서 그것을 보았더니 벼 싹이 말라 있었다.

   (즉): 접속사. ※ 인과 관계나 전환의 뜻을 나타냄. 

- 《맹자》 〈공손추상〉

성어    조장( ): 자라는 것을 도와줌.  

→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김.

※   알묘조장( ): 곡식의 싹을 뽑아 올려 성장을 도움. 

→ 서두르다 도리어 해를 봄. 

Q  왜 하필 송나라 사람일까?

A  송나라는 춘추 시대 주나라가 은( ) 왕조의 후손에

게 봉토를 주었던 제후국이었다. 은 왕조의 후예인 

송나라 사람들이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희화화하거나 폄하하여 

어리석은 사람으로 기록한 예가 많다. 한비자의 ‘수

주대토( )’이야기에서도 밭 갈던 농부가 송

나라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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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각 새기다

 황 하물며, 상황

 견 보내다

 검 검소하다

 축 쫓다

 재 싣다 

 연 인연, 잡고 오르다

 침 잠기다

 상 형상

 홍 넓다

 걸 빌다

 봉 벌

 단 단

 수 드디어

 묵 잠잠하다

 탁 씻다

 밀 꿀

 원 돕다

 무 안개

 루 새다

 천 천거하다

 박 머무르다

 표 뜨다

 검 검사하다

 구/귀 거북

 고 북

 등 오르다

 장 단장하다

 파 갈래

 사 조사하다

 감 거울

 록 기록하다

 령 떨어지다

●  배에 새겨 두고 칼을 찾음. →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초 인 유 섭 강 자 기 검 자 주 중 추 어 수

초나라 사람 중에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칼이 배 안에서부터 물에 떨어지자

~부터  ~에 

거 계 기 주 왈 시 오 검 지 소 종 추

급히 그 배에 새기면서 말하였다. “여기가 내 칼이 떨어진 곳이다.”

새기다 = (각) 새기다   ~이/가   ~한 곳

주 지 종 기 소 계 자 입 수 구 지

배가 멈추자 그 새긴 곳을 따라 물에 들어가 그것을 찾았다.

●  자라는 것을 도와줌. →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김. 

송 인 유 민 기 묘 지 부 장 이 알 지 자 망 망 연 귀 위 기 인 왈

송나라 사람 중에 그 벼 싹이 자라지 않는 것을 걱정하여 그것을 뽑아 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매우 피곤한 모양으로 돌아와서는 집안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걱정하다  뽑다 피곤한 모양. 집안사람들. 

금 일 병 의 여 조 묘 장 의 기 자 추 이 왕 시 지 묘 즉 고 의

“오늘은 피곤하구나! 내가 벼 싹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 아들이 달려가서 그것을 보았더니 벼 싹이 말라 있었다.

피곤하다

문장의 구조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의 일정한 결합 방식.

• 주술 구조: 주어+서술어 예⃝ 〔배가〕+ 〔멈추다〕

• 주술보 구조: 주어+서술어+보어 예⃝ 〔칼이〕+ 〔떨어지다〕+ 〔물에〕

개
념

부수가 같은 한자 ‐ ( )1

•  침 잠기다 ▶  침묵

•  치 다스리다 ▶  치장

•  세 씻다 ▶  세탁

•  파 갈래     ▶  파견 

•  박 머무르다 ▶  숙박

•  황 상황 ▶  상황

•  류 흐르다 ▶  표류 

•  홍 넓다 ▶  홍수 

모양이 비슷한 한자2

•  검 칼 ▶  구밀복검

≠  검 검사하다 ▶  검사 

≠  검 검소하다 ▶  근검 

•  구 구하다 ▶  구걸

≠  구 구원하다 ▶  구원 

한자 문화가 담긴 어휘3

•  귀감: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

•  각축: 서로 이기려고 다투며 덤벼듦.

•  봉기: 벌 떼처럼 떼 지어 세차게 일어남.

•  무산: 안개가 걷히듯 흩어져 없어짐. → 흐지부지 취소됨.

•  고무: 북을 치고 춤을 춤. → 힘을 내도록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움. 

단어 만들기4

•  등 오르다 ▶  등록   등재   등단

•  락 떨어지다 ▶  누락   등락   영락 

구밀복검: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

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

칠 생각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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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개념 _문장의 구조 ⑴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의 일정한 결합 방식.

  주술 구조: 주어 + 서술어

예 (주) (지)

풀이 배가 멈추다

성분 주어 서술어

  주술보 구조: 주어 + 서술어 + 보어 

예 (검) (추) (어수)

풀이 칼이 떨어지다 물에

성분 주어 서술어 보어

  주술목 구조: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예 (우공) (이) (산)

풀이 우공이 옮기다 산을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성어의 유래 _ 구밀복검

중국 당( )나라 현종( ) 때 이임보( )가 재상

일 때, 재주와 명망, 공과 업적이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임

금에게 두터운 총애를 받아 세력과 지위가 장차 자기를 압

박할 만한 사람은 반드시 온갖 계책으로 제거하였고, 문

학을 하는 선비들은 더욱 꺼려서 혹은 그와 함께 잘 지내

는 척하다가 달콤한 말로 속이고 몰래 그를 함정에 빠뜨리

니 세상 사람들이 이임보는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라고 하였다.(    

    

    

)

 - 《자치통감》

      이임보( , ?~752): 중국 당( ) 현종( ) 때의 재상(

). 교활하고 권모술수에 능해 아첨을 일삼고 유능한 관리들을 

배척하였다. 조정에 있는 19년 동안 권력을 장악해 당을 쇠퇴의 

길로 이끈 인물로, 간신( )의 전형( )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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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섭렵( ): 물을 건너 찾아다닌다는 뜻으로, 많은 책을 

널리 읽거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경험함.

  고목( ): 말라 있는 나무.

 ※ 고목( ): 말라서 죽어 버린 나무. 죽은 나무.

  각축( ): 서로 이기려고 다투며 덤벼듦.  

  누설( / ): 「1」기체나 액체 따위가 밖으로 새어 

나감. 「2」 비밀이 새어 나감.  

 ‘구밀복검’과 비슷한 뜻을 가진 성어

  면종복배( ):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

으로는 배반함. 

  소리장도( ): 웃는 마음속에 칼이 있음. → 겉으

로는 웃고 있으나 마음속에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음. 

  표리부동( ): 겉과 속이 다름. → 겉으로 드러나

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

 신출 한자

(섭) 건너다

, 10

(검) 칼

, 15

(추) 떨어지다

, 15

(거) 급히

, 17

(송) 나라 이름

, 7

(민) 근심하다

, 12

(묘) 싹

, 9

(알) 뽑다

, 12

(망) 까끄라기

, 7

(여) 나

, 4

(추) 달리다

, 17

(고) 마르다

, 14

(각) 새기다

, 8

(침) 잠기다

, 7

(묵) 잠잠하다

, 16

(박) 머무르다

, 8

(장) 단장하다

, 12

(황) 하물며, 상황

, 8

(상) 형상

, 8

(탁) 씻다

, 17

(표) 뜨다

, 14

(파) 갈래

, 9

(견) 보내다

, 14

(홍) 넓다

, 9

(밀) 꿀

, 14

(검) 검사하다

, 17

(사) 조사하다

, 9

(검) 검소하다

, 15

(걸) 빌다

, 3

(원) 돕다

, 12 

구/(귀) 거북

, 16

(감) 거울

, 22

(축) 쫓다

, 11

(봉) 벌

, 13

(무) 안개

, 19

(고) 북

, 13

(록) 기록하다

, 16

(재) 싣다

, 13

(단) 단

, 16

(루) 새다

, 14

(등) 오르다

, 20

(령) 떨어지다

, 13

(연) 인연, 잡고 오르다

, 15

(수) 드디어

, 13

(천) 천거하다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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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확인하기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비유가 들어간 성어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제후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인재를 초빙하였다. 이때 새로운 지식인 계층인 유세객이 대거 등장하였다. 이들은 

세력 있는 집안의 식객으로 있으면서 각 나라를 다니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 말

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활용하

였다. 비유를 들어 말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 생길 수 있는 마찰을 피하면서도 주

장을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함.

→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

유래  맹자가 제나라 선왕과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논할 때, 인의( )를 근본

으로 삼는 왕도 정치( )를 하지 않으면서 천하를 통일하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1 밑줄 친 ㉮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워 보자.

읽기: 

풀이: 

문장의 성분:   + 

2 (나)의 내용상 흐름으로 보아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3 (나)에서 유래한 성어의 속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성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맺음. 

②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름. 

③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김.

④   무슨 일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함.

⑤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 , , , 

: “ , .” ㉮ , 

, .

(나)   , , 

: “ , ! !” 

, ( ㉠ ) .

식객( ): 예전에, 세력 있는 

대갓집에 얹혀 있으면서 문객 노

릇을 하던 사람.

이 단원에서 배운 성어가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신문 기사를 찾아보자.

창의 활동

| 예시 |
연목구어( )

의료업의 해외 진출 사례가 늘면서,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 없이 해외 환자를 상대로 하는 사

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

)나 마찬가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 신문

으로 삼는 왕도 정치(치( )를 하지 않으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처럼 불

낭중지추( ): 주머니 속의 송곳.

→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

람들에게 알려짐.

유래  조나라 모수( )가 주머니 속에만 넣어 

주면 송곳처럼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로 

자신을 추천하였다. 

‘ (모수자천)’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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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가 언어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

를 찾아보는 활동이다. 성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재적소

에 잘 활용하면 언어생활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말과 글

의 이면에 담긴 숨은 뜻을 생각해 보는 습관이 길러져 삶 속

에서 대상을 보는 안목을 높게 키울 수 있다. 다양한 글이나 

신문 기사 속에서 성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한다.

 예시 답안

➊  

   시대착오적 발상이 ‘각주구검’과 다르지 않다.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하면서 ‘각주구검’할 것인가.

   시대의 흐름과 소통을 거부하면서 ‘각주구검’식 정치를 

반복했다.

➋  

   ○○ 게임은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다. 

   지역 차별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 개그맨이 유튜브에서 급식체를 가르쳐 언어 

파괴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문장의 구조를 구별하고 문장 성분을 아는지 묻는 문항

[정답] •읽기: 주지

   •풀이: 배가 멈추다 

   •문장의 성분: 주어 + 서술어

[해설]   (주지): 주어 + 서술어

➋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⑤

[해설]   , .(기자추이왕시지 묘즉

고의): 그 아들이 달려가서 그것을 보았더니 벼 싹

이 말라 있었다.

➌  성어의 유래를 알고 속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조장( ): 자라는 것을 도와줌.   

→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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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구검 원문 읽기

감히 법을 따지지 못하는 사람은 백성들이다. 법을 죽

음으로 지켜야 하는 사람은 관리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을 바꾸는 사람은 현명한 군주이다. 옛날에 71명의 군

주가 있었는데 그들의 법은 모두 달랐다. 서로 다르게 하

려고 힘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해가는 형

세가 달랐기 때문이다. 초나라 사람 중에 강을 건너는 사

람이 있었는데, 그 칼이 배 안에서부터 물에 떨어지자 급

히 그 배에 새기면서 말하였다. “여기가 내 칼이 떨어진 곳

이다.” 배가 멈추자 그 새긴 곳을 따라 물에 들어가 그것

을 찾았다. 배는 이미 갔으나 칼은 가지 않았으니 칼을 찾

는 것이 이와 같다면 또한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시대

는 이미 변했는데 법은 변하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강을 건너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끌어 강으로 던지고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린아이는 울고 있었다. 그 사람이 아

이를 던지려고 하는 이유를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이 아

이의 아버지는 수영을 잘한다오.” 그 아버지가 비록 수영

을 잘하나 그 아들이 어찌 급히 수영을 잘할 수 있겠는가? 

그 맡은 일은 또한 반드시 비뚤어질 것이다. 초나라의 정

치는 이와 비슷하다.(    

    

    

    

    

    

    

     

    

     

 )

- 《여씨춘추》 〈찰금( )〉

  낭중지추의 유래

진( )이 한단( )을 포위하자 조( )는 평원군에게 

구원병을 청하고 초와 합종하기 위해 문하의 식객 중 용력

( )과 문무를 겸비한 20명을 함께 가라고 했다. … 19명

은 뽑았으나 나머지는 뽑을 만한 사람이 없어 20명을 채울 

수 없었다. 문하에 있던 모수( )라는 자가 앞으로 나와 

평원군에게 스스로 추천하며 말했다. “제가 듣자하니 군께

서 초와 합종하려고 문하의 식객 20명과 함께 가기로 약속

하고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부족

하니 바라옵건대 군께서 저를 수행원으로 채워 가십시오.” 

평원군이 말했다. “선생께서는 저의 문하에 몇 년이나 계

셨습니까?” 모수가 대답했다. “3년입니다.” 평원군이 말했

다. “무릇 현명한 선비의 처세는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 

그 끝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지금 선생께서는 제 문하에 3

년이나 계셨지만 좌우에서 칭송하는 것이 없고 저 역시 듣

지 못했으니 이는 선생께서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

생께서는 여기 남으십시오.” 모수가 말했다. “신은 오늘 주

머니 속에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저를 주머니 안에 넣어 주

시면 바로 송곳 자루까지 뚫고 나와 보일 것이니 단지 송

곳 끝이 보이지 않을 뿐이겠습니까.” 평원군은 결국 모수

와 함께 갔다. 19명은 서로 눈짓하며 모수를 비웃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모수가 초에 도착할 때까지 19명과 논의

했는데 19명 모두가 모수에게 탄복했다. 평원군이 초와 합

종을 위해 이해관계를 논의하는데 해가 뜰 때 시작했지만 

한낮이 될 때까지 타결되지 못했다. 19명이 모수에게 말했

다. “선생이 올라가시오.”라고 했다. 모수가 칼을 쥔 채 올

라갔다. … “합종은 초를 위한 것이지 조를 위한 것이 아닙

니다.  저의 주군께서 앞에 계시는데 어찌 꾸짖는다 말입니

까?” … 평원군은 합종이 정해지자 조로 돌아가는데 조에 

도착하자 말했다. “제가 감히 다시는 선비를 고르지 않겠

습니다. 제가 선비를 고르면서 많게는 천 명 적게는 수백으

로, 스스로 천하의 인재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

했는데 지금 모수 선생께 실수를 했습니다. 모수 선생이 초

에 한 번 가자 조나라를 구정( )과 대려( )보다 무

겁게 하셨습니다. 모수 선생의 세 치 혀는 백 만 군사보다 

강했습니다. 제가 감히 다시는 선비를 고르지 않을 것입니

다.” 마침내 모수를 상객으로 삼았다.

- 《사기》 〈평원군 열전( )〉

 낭중지추( )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부끄러

움 없이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모수

가 스스로를 천거했다는 뜻으로 ‘모수자천( )’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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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➊  미생: 중국 춘추 시대 노( )나라 사람.

 량 들보, 다리

 주 기둥

 위 나라 이름

 과 적다

 방 크다

 총 파

하나의 이야기는 읽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황과 맥락 속에서 다양

한 속뜻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고사성어의 유래를 읽어 보며 생각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져 보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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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 러니

일새 라가 라.

➊

《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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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학습 목표

고사성어는 일차적으로 고사( , 유래가 있는 옛날의 

일)가 있는 성어이다. 고사는 역사 속에서 신화, 전설, 고전, 

문학 작품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으면서 교훈, 경구, 비유, 

상징 등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고사성어가 오랜 시간 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언어생활에 깊이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

유 중 하나는 바로 읽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해

석되며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언어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호가호위( )’는 본래 

남의 권세에 의지하여 위세를 부리는 행동을 비판하는 뜻

이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

는 여우의 재치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이번 단원에서는 고사성어의 유래를 통해 생각을 확장

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고사성어를 원문으로 풀이

하는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는 속뜻에서 벗어나 새롭고 낯

선 시각으로 성어를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소개

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한 성어를 알고 언어생활

에서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문장을 읽을 때는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구두와 

문장의 어기( )에 유의하도록 읽는다.

③  문장의 구조는 문장을 바르게 풀이하기 위한 정도에서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습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한다. 

④  〈창의 활동〉은 원전을 이해하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참신한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평

가한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13  관점을 넓혀 보기

1~2

 미생지신의 풀이와 이해

, , ,  

 
미생이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여): ~와/과 

   (기): 기약하다, 약속하다

, , . 

 
여자가 오지 않자 물이 (불어나) 이르러도 떠나지 않다가 

다리 기둥을 껴안고 죽었다.

- 《장자》 〈도척〉

성어  미생지신( ): 미생의 믿음.

   →   「1」 (우직하여) 약속을 굳게 지킴.  

「2」 고지식하여 융통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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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위: 중국 전국 시대 위나라.

➌  방총: 중국 전국 시대 위( )나라의 대신.

•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 이 면 은 아?”

: “ 라.” (중략)

“ 이 면 은 아?”

: “ 은 라.”

: “ 는 로되 이 라.”

 

➋

➌

 《전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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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인성호의 풀이와 이해

: “ , , ?”

: “ .” 

 
(방총이) 위왕에게 말했다. “지금 한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

가 있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아니다.”

“ , , ?” 

: “ .”  

 
(방총이 말했다.) “세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한다면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과인은 그것을 믿을 것이다.”

   (과인): (덕이) 적은 사람. → 임금이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말.

: 

“ . .”  

 
방총이 말했다. “무릇 시장에 호랑이가 없는 것은 분명합

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말하여 호랑이를 만들었습니다.”

   (부): 문장 앞에 놓여 말을 시작할 때 사용함.

- 《전국책》 〈위책이〉 

성어    삼인성호( ):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듦.   

→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됨. 

이해    ‘삼인성호’는 위나라의 방총이 태자와 조나라에 인질

로 가기 전 위왕에게 당부한 일에서 유래한다. 방총

은 다수의 말은 신뢰감을 높이기도 하지만 진실을 왜

곡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때문에 위왕에

게 다른 신하들의 말은 믿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

나 방총이 떠난 뒤 신하들은 연이어 방총을 비난했고 

왕은 결국 방총을 버렸다.

 참고 자료 _삼인성호 원문

방총( )이 태자와 함께 한단( )에 인질로 가게 되

어 위왕( )에게 말했다. “지금 한 사람이 시장에 호랑

이가 있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아니다.” “두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

고 말하면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과인은 그

것을 의심할 것이다.” “세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

다고 말한다면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까?” “과인은 

그것을 믿을 것이다.” 방총이 말했다. “무릇 시장에 호랑이

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말하여 호랑

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단과 위나라 수도 대량의 거리

는 시장보다 멀고 저를 헐뜯는 자들은 세 사람보다 많을 

것이니 원컨대 왕께서는 살펴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과

인이 알아서 하겠다.” 이에 방총이 떠나자 그를 참소하는 

말이 먼저 이르렀다. 후에 태자가 인질에서 풀려났으나 왕

은 끝내 방총을 보지 않았다.(   

  、    

      

     

   

     

 )  - 《전국책》 〈위책이(魏策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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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부 지다  하 메다  폐 화폐  빈 손님  대 빌리다

 임 품삯  표 표  무 바꾸다  판 팔다  자 바탕

 원 근원  타 타당하다  호 서로  자 맵시  태 모양

 태 위태롭다  전 큰 집  시 모시다  비 왕비  첩 첩

 재 재상  경 벼슬  어 거느리다, 임금  자 찌르다  녕 편안하다

 망 없다  사 주다  독 독  촉 촛불  동 얼다

 순 따라 죽다  장 감추다  병 나란하다  서 천천히  잠 잠기다

●  미생의 믿음. →  「1」 약속을 굳게 지킴.  「2」 고지식하여 융통성이 없음.

미 생 여 여 자 기 어 양 하 여 자 불 래 수 지 불 거 포 양 주 이 사

미생이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여자가 오지 않자 물이 (불어나) 이르러도 떠나지 않다가 다리 기둥을 껴안고 죽었다.

~와/과 기약하다, 약속하다 

 

●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듦. →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됨.

위 위 왕 왈 금 일 인 언 시 유 호 왕 신 지 호 왕 왈 부

(방총이) 위왕에게 말했다. “지금 한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아니다.”

삼 인 언 시 유 호 왕 신 지 호 왕 왈 과 인 신 지 의

“세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과인은 그것을 믿을 것이다.”

(덕이) 적은 사람. → 임금이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말.

방 총 왈 부 시 지 무 호 명 의 연 이 삼 인 언 이 성 호

방총이 말했다. “무릇 시장에 호랑이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말하여 호랑이를 만들었습니다.”

문장 앞에 놓여 말을 시작할 때 사용함.

 ‘삼인성호’는 위나라의 방총이 태자와 조나라에 인질로 가기 전 위왕에게 당부한 

일에서 유래한다. 방총은 다수의 말은 신뢰감을 높이기도 하지만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

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때문에 위왕에게 다른 신하들의 말은 믿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

러나 방총이 떠난 뒤 신하들은 연이어 방총을 비난했고 왕은 결국 방총을 버렸다. 

이해

문장의 구조

• 주술목 구조: 주어+서술어+목적어  예⃝ 〔과인은〕+ 〔믿다〕+ 〔그것을〕

• 주술목보 구조: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  

예⃝ 〔부자가〕+ 〔묻다〕+ 〔예를〕+ 〔노자에게〕

개
념

부수가 같은 한자 ‐1

•  부 지다 ▶  부하

•  귀 귀하다 ▶  귀빈

•  매 사다 ▶  매표

•  매 팔다 ▶  판매 

•  화 재물   ▶  화폐

•  대 빌리다 ▶  임대

•  무 바꾸다 ▶  무역

•  자 바탕 ▶  자원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2

•  ≒  타당

•  ≒  자태 

•  ≒  상호 

•  ≒  위태 

예전에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 어휘3

•  전하 •  내시  •  왕비 •  소첩

•  재상 •  경대부 •  어사 •  자객 

역사극에서 자주 쓰는 어휘4

•  강녕: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함. 

•  망극: 임금이나 어버이의 은혜가 한이 없음. 

•  사약: 죽을죄를 범하였을 때 임금이 내리는 독약. ≒  독약

•  통촉: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을 깊이 헤아려 살핌. 

단어 만들기5

•  사 죽다 ▶  동사   순사   사장 

•  행 다니다 ▶  병행   서행   잠행 

• 소첩: 부인이 남편에게 자기

를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

명사. 

• 경대부: 높은 관직에 있는 벼

슬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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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인성호( )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

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짜 뉴스(fake news)의 폐해의 심각

성과 연계하여 지도하기에 좋다. 주요한 쟁점이 있을 때마다 무

언가를 위해 조작된 거짓 정보가 넘쳐 나는 현실에서 가짜 뉴

스를 걸러 내는 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삼인성호는 ‘대중의 힘’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작

은 힘이라도 여럿이 모이게 되면 큰 힘이 되어 감춰진 진실을 

밝히거나 지켜낼 수 있다는 긍정의 해석이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한문 개념 _문장의 구조 ⑵

 주술목 구조: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예 (과인) (신) (지)

풀이 과인은 믿는다 그것을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주술목보 구조: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 보어

예

풀이 부자가 물었다 예를 노자에게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자( ): 공자( )를 높여 이르는 말.

 어휘 활용하기 _역사극에서 자주 쓰는 어휘

  성은( ): 임금의 큰 은혜.  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옥체( ): 「1」 옥같이 아름다운 몸. 「2」 임금의 몸.

 예  전하, 옥체를 보중하옵소서.

  윤허( ): 임금이 신하의 청을 허락함.  

 예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어명( ): 임금의 명령을 이르던 말.  예  어명을 받으라. 

  사직( ): 나라 또는 조정.

  능멸( / ): 업신여기어 깔봄.

 예  종묘와 사직을 능멸한 죄는 …

  고변( ): 「1」 변고를 알림. 「2」 반역 행위를 고발함. 

  저하( ): 조선 시대에, 왕세자를 높여 부르던 말. 

  내명부( ): 조선 시대에, 궁중에서 품계를 받은 여

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 빈( ), 귀인( ), 소의( ), 

숙의( ), 소용( ), 숙용( ), 소원( ), 숙원(

), 상궁( ) 따위이다.

  수렴청정( ): 임금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을 때,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이를 도와 정사를 돌보던 일. 왕대

비가 신하를 접견할 때 그 앞에 발을 늘인 데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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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주련( ): 기둥이나 벽 따위에 장식으로 써서 붙이는 

글귀. 주로 한시( )의 연구( )를 쓴다.

  공경( ): 삼공( )과 구경( ). 

  ※ 조선 시대에 삼공( )은 삼정승( )으로, 의정부

에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맡아보던 세 벼슬. 영

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이르고, 구경( )은 삼정승에 다음 

가는 아홉 고관직. 의정부의 좌우참찬( ), 육조 판서

( ), 한성부 판윤( )을 이른다. 

  사액( ): 임금이 사당( ), 서원( ), 누문( ) 

따위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리던 일. 

 성어의 유래 _한단지보 

  한단지보( ): 한단의 걸음걸이. → 함부로 자기 

본분을 버리고 남을 따라 하면 두 가지 모두 잃게 됨. 

  유래  “그대는 수릉( )의 젊은이가 한단( )에 가서 

그곳의 걸음걸이를 배웠던 일을 듣지 못했는가? 그는 한

단의 걸음걸이를 배우기도 전에 본래의 걸음걸이도 잊어

버리고, 엉금엉금 기어서 돌아갔을 뿐이다. 그대도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그대 본래의 것을 잊어버리고 본업까지

도 잃을 것이다.”(  

    

 ) - 《장자》 〈추수〉

 신출 한자

(량) 들보, 다리

, 11

(주) 기둥

, 9

(위) 나라 이름

, 18

(과) 적다

, 14

(방) 크다

, 19

(총) 파

, 13

(부) 지다

, 9

(하) 메다

, 11

(폐) 화폐

, 15

(빈) 손님

, 14

(대) 빌리다

, 12

(임) 품삯

, 13

(표) 표

, 11

(무) 바꾸다

, 12

(판) 팔다

, 11

(자) 바탕

, 13

(원) 근원

, 13

(타) 타당하다

, 7

(호) 서로

, 4

(자) 맵시

, 9

(태) 모양

, 14

(태) 위태롭다

, 9

(전) 큰 집

, 13

(시) 모시다

, 8

(비) 왕비

, 6

(첩) 첩

, 8

(재) 재상

, 10

(경) 벼슬

, 12

(어) 거느리다, 임금

, 11

(자) 찌르다

, 8

(녕) 편안하다

, 14

(망) 없다

, 8

(사) 주다

, 15

(독) 독

, 9

(촉) 촛불

, 17

(동) 얼다

, 10

(순) 따라 죽다

, 10

(장) 감추다

, 18

(병) 나란하다

, 10

(서) 천천히

, 10

(잠) 잠기다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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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성어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관점

2 밑줄 친 ㉮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워 보자. 

읽기: 

풀이: 

문장의 구조: 

3 (나)에서 유래한 성어의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수룩해 보여도 나중에 크게 성공할걸.

② 사람이 너무 고지식해서 융통성이 전혀 없군.

③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니 누가 믿어 주겠어?

④ 여럿이 다 사실인 것처럼 말하니 깜빡 속았네.

⑤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내 형편도 말이 아니야.

1 (가)에서 유래한 사자성어를 한자로 써 보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 , , , 

, .

(나)   ( :) “ , , ?” 

: “㉮ .” : “

. .”

 

다음 이야기를 읽고, 저공과 원숭이의 태도를 다양한 관

점에서 생각해 보자.

송( )나라 저공( )은 원숭이를 좋아해서 

많이 길렀다. 그런데 원숭이가 매우 많아져 먹이

가 부족해지자 원숭이들에게 “도토리가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면 만족하겠느냐?” 하니, 원숭이들

이 모두 화를 냈다. 다시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저

녁에 세 개면 만족하겠느냐?” 하자, 원숭이들이 모

두 기뻐했다.
 - 《열자》

 저공은 

왜냐하면 

왜냐하면 

 원숭이는 제( )나라 장공( )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치켜들고 수레바퀴 

앞에 버티고 있었다. 장공이 무슨 벌레인지 묻자 마부가 말했다. “사마귀인데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지 물러설 줄 몰라서 자기 힘도 헤아리지 않고 아무에게나 덤빕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당랑거철( )’은 보통 자신의 역량을 헤아리지 못

해서 실패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그러나 《회남자( )》

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마부의 말을 들은 장공은, “저 사마귀가 만약 사

람이라면 천하에서 가장 용감한 무사가 되겠구나.”라고 하며 사마귀를 피해서 수레

를 몰도록 했다. 뒷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로 볼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는 

용감함.

자신의 능력을 모르는 

무모함.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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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고사성어 ‘조삼모사( )’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

라보고 비판적으로 이해해 보는 활동이다. 고사성어 속에 

등장하는 저공( )과 원숭이의 태도를 이미 알고 있는 

속뜻이나 기존의 해석에 얽매이지 말고 원전 속에 숨어 있

는 행간의 뜻을 유추하며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시 답안

  저공은 간사한 꾀로 원숭이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루에 먹일 도토리의 총 개수는 같다고 할지

라도 아침에 줄 도토리의 양을 늘려 원숭이의 심리적 불

만족을 해소해 줬기 때문이다.

  원숭이는 어리석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같은 양의 도토리라도 언제 먹는가에 따라 심

리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다. 저녁보다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좀 더 많이 먹는 

것이 원숭이에게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성어의 유래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해설]   (미생지신): 미생의 믿음.

➋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읽기: 과인신지  

•풀이: 과인은 그것을 믿는다.  

•문장의 구조: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해설]   (과인신지) → 주술목 구조 

➌  성어의 속뜻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삼인성호( ):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듦.   

→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

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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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지신 원문 읽기

세상에서 말하는 어진 선비로는 백이숙제만한 사람이 

없는데 백이숙제는 고죽국 임금 자리를 사양하고 수양산

에서 굶어 죽었는데 그들의 시체는 장사를 치러 주지 않았

다. 포초는 행동을 엄하게 하고 세상을 비난하다가 나무를 

끌어 안고 죽었다. 신도적은 임금에게 간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돌을 지고 스스로 황하에 몸을 던져 물고기와 자라의 

밥이 되었다. 개자추는 충성을 다해 자기 넓적다리를 베어 

문공에게 먹였으나 문공이 훗날 그를 배신하자 노하여 진

( )나라를 떠나 살다 나무를 껴안은 채 불타 죽었다. 미생

은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여자가 오

지 않자 물이 불어나 이르러도 떠나지 않다가 다리 기둥

을 껴안고 죽었다. 이 여섯 사람은 제사에 쓰려고 찢어발

긴 개나 제물로 강물에 던져진 돼지, 바가지를 들고 구걸

하는 거지와 다를 것이 없다. 모두 자기 명분에 얽매여 죽

음을 가벼이 여기고 삶의 근본을 생각하고 수명을 잘 기르

지 못한 자들이다.(   

  

    

    

    

   

  )

- 《장자》 〈도척( )〉

※   《사기》 속 미생지신  

소진이 말했다. “증삼 같은 효자는 부모를 떠나 밖에서는 하루도 

잘 수 없습니다. 왕께서는 또 어찌 그런 사람을 천 리에 사신으

로 보내 위기에 처한 연나라 왕을 섬기게 하시겠습니까? 청렴한 

백이는 고죽군의 후계자를 거부하고 무왕( )의 신하가 되는 

것이 싫어 제후의 책봉을 받지 않고 수양산 아래에서 굶어 죽었

습니다. 이와 같이 청렴한 사람을 또 어찌 천 리에 사신으로 보

내 제나라에서 얻어 오게 하시겠습니까? 믿음하면 미생인데 여

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여자가 오지 않자 물

이 불어나 이르러도 떠나지 않다가 다리 기둥을 껴안고 죽었습

니다. 이와 같이 신의 있는 자를 왕께서는 또 어떻게 천 리 밖에 

사신으로 보내 제나라의 강한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겠습니까? 

신( )은 이른바 그 충성과 신의 때문에 윗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전국 시대 유세가 소진이 연나라 왕에게 유세할 때 나온 말이

다. 소진은 증삼( )의 효심, 백이( )의 청렴, 미생( )

의 신의는 비록 칭송할 만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충성과 신의만

으로는 현실적으로 제나라를 이길 수 없다고 하였다. 미생의 신

의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것에 불

과하다고 비판하고 자신이 미생보다 더 충성스럽고 믿을 만하

다고 강변하면서 연나라 왕에게 자신을 등용해 줄 것을 유세하

였다.

 당랑거철의 유래 _《회남자》와 《장자》

  제( )나라의 장공( )이 사냥을 하러 나갔다. 발을 들

고 그의 수레를 치려고 하는 한 마리의 벌레가 있었다. 

그것을 보고 마부에게 물었다. “이것은 어떤 벌레인가?” 

(마부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이른바 당랑( : 

사마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벌레는 나아가는 것은 

알지만 물러나는 것은 알지 못하며, (자신의) 힘을 헤아리

지 못하여 적을 가벼이 여깁니다.” 장공이 말하였다. “이

것이 사람이 되면 틀림없이 천하에서 가장 용감한 무사

가 될 것이다.” 수레를 돌려서 그 벌레를 피해 갔다. 용감

한 무사들이 장공의 이야기를 듣고 목숨을 걸고 죽을 곳

을 알았다. 전자방( )이 한 마리의 늙은 말을 가엾

게 여겨서 위( )나라는 그를 떠받들었고, 제나라의 장공

은 한 마리의 당랑( )을 피하여 용감한 무사들이 그를 

존경하고 섬겨 따랐다.(   

     

     

    

   

) 

- 《회남자》 〈인간훈〉

  당신은 사마귀를 모르십니까? 화가 난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 앞에 막아서서 자기가 바퀴에 깔려 죽을 

것도 모르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 재질의 훌륭함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자

기의 훌륭함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의 권위를 건드리면 위

태로워집니다.(   

    

 )

- 《장자》 〈인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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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을    
즐겁게

스토리 보드 예시 

한문을    
즐겁게

활동 방법

이 단원에서 배운 고사성어 중 하나를 골라 현대적 관점에서 재미있게 재구성한 스토리 

보드를 만들어 보자. 

성어 고르기

이 단원에서 배운 성어 중 하나를   

선택한다.

내용 구상하기 

어떤 주제로 표현할지 내용을 

구상한다. 

1 스토리 보드 만들기

내용 전개에 따라 몇 개의 장면으로 

나누고 스토리 보드를 작성한다. 

발표하기

완성한 스토리 보드를 전시하고   

발표한다. 

2 3 4

스토리 보드에 따라 
UCC를 만들어 

발표해 볼 수도 있다. 

미생의 준비성 VIDEO AUDIO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미생: 헉! 벌써 헤어져야 한

다니. 주말에 한강 유원

지로 놀러 갈래요?

폭풍우 치는 소리 

미생: 왜 아직 안 오는 걸까?

#1.

#2.

VIDEO AUDIO

더 거세게 치는 폭풍우 

행인: 이 봐요! 위험하니 얼

른 나오세요.

미생: 아, 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생: 일기 예보에서 오늘 

폭우가 온다고 하더니 

적중하는구나! 용기 있

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잖아? 하하하!

#3.

#4.

평가하기

성어의 내용과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는가? ☆ ☆ ☆ ☆ ☆

성어를 새로운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였는가? ☆ ☆ ☆ ☆ ☆

스토리 보드를 완성도 있게 작성하였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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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을 즐겁게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고사성어를 현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역할극 스토리 

보드를 만드는 활동이다. UCC(User Created Contents)

를 제작하기 전 스토리 보드를 만들어 봄으로써 고사성어

의 속뜻과 유래에 대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나 타

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 혹은 신념을 깊이 있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의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다.

핵심 역량 이해하기 

인성

협동심

협동하여 스토리 보드의 

내용을 구성하는 능력 

타인 존중

모둠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능력

독창성창의성

스토리 보드 내용을 구성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거나 선별하는 능력

 참고 자료 _마부작침, 서시빈목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듦. → 아무

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

  유래  세상에 전하기를, 이태백( )이 쓰촨성〔

〕 상이산( )에서 독서할 때 학업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떠났다. 떠나는 길에 이 냇가〔 〕를 

지나는데, 어떤 할머니가 마침 쇠공이를 갈고 있었다. 이

태백이 묻자 할머니는 ‘바늘을 만들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태백은 할머니의 의지에 감동하여 다시 돌아가 학업을 

마쳤다. - 《방여승람》

  서시빈목( ): 서시가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흉내

냄. → 무조건 남의 흉내를 내어 웃음거리가 됨. 

  유래  서시가 가슴을 앓아 얼굴을 찡그리니 그 마을의 다

른 추녀가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여기고 집으로 돌아

가서 자기도 가슴에 손을 얹고 얼굴을 찡그렸다. 그 마을

의 부자는 그것을 보고 문을 굳게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처자식을 데리고 떠났다. 

 - 《장자》

124   V . 성어, 유래로 배우다



V단원 총괄 평가 정답  223쪽

서술형 | ㉡이 가리키는 것을 한글로 쓰시오.06

(가)의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번 잘못된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② 정신을 집중하면 힘든 일도 해낼 수 있다.   

③ 위기의 순간에는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④   성공을 위해서는 어려움도 참아 낼 줄 알아야 한다.

⑤   옛날만 고집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02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07

(나)에서 유래한 성어로 옳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08

서술형 | (나)에서 유래한 성어를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지으시오.

1. 성어는 한자로 쓸 것. 

2. 짧은 글은 25자 이내로 서술할 것.  

| 조건 |

 

04

㉡이 가리키는 것은?

①  ②   ③       

④  ⑤ 

03

㉠의 풀이로 옳은 것은? 

① 자기 ② 저절로 ③ ~와/과      

④ ~보다 ⑤ ~(으)로 부터 

01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 ㉠ , , 

: “ , .” , , 

.

(나)   ㉡ , , 

: “ , ! !” 

, .

㉠을 풀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05

[05~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 , , ,   

㉠  .

(나)  : “ , ,  ㉡ ?” : 

“ .”(중략)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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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인물, 삶에서 깨닫다

사관의 정신14

예술가의 삶15

그리운 인물 16

대단원 학습 목표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른 품사의 활용을 구별한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 비추어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우리 역사 속 수많은 인물 중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산 인물이 많

다. 한 인간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설정한 삶의 목표

를 실천하기 위해 의지를 다해 살아가는 자세일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투철한 역사의식, 예술에 대한 열정, 운명에 맞서는 강인한 용기로 

인간의 위대한 정신을 보여 준 세 인물을 만나게 된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삶을 

상상해 보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하는지 생각해 보자.



대단원 설정의 이유 역사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 온 내력으로, ‘시간’과 ‘공간’의 결합이다. 1차원적으

로 시간의 흐름만을 역사라고 하는데, 그것에는 어떠한 관점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것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재했던 시대의 흐름과 ‘공간’을 부여해 이해

할 필요가 있다. 한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이탈리아 역사학자 크로체(Croce)는 ‘모든 

역사는 현대의 역사다(contemporary history).’라고 하였다. ‘과거의 역사가 곧 현대사’라

는 뜻이다. 이 대단원에서는 역사를 바라보는 통시적 관점에서 조선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

을 살펴볼 것이다. 조선 초기 사관 민인생, 화가 최북 등 자기만의 개성과 신념을 가지고 살

았던 선조들의 역사 기록 속 일화를 통해 그들의 삶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는 과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에게 또 다른 깨우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➊  실사와 허사가 무엇인지를 단순히 묻기보다는 그 차이점을 구분하고 문장 풀이에 활용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➋  학습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 형태가 되도록 하고 문법 내용보다는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

하는 데 중점을 둔다.

➌  고전의 가르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가치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➍  일화 속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역사, 사회, 문화)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등장

인물의 성격이나 서사 구조 파악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등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

해 다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➎  산문을 이해하고 감상할 때는 작품 내용이 가지는 의미를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

도록 한다.

소단원 차시 교수·학습 방법학습 내용
교과서 

쪽수

14. 사관의 정신 3 116~121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 구별하기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이해하기

   토의·토론하기

   허사 쓰임 유추하기

15. 예술가의 삶 3 122~127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른 품사의 활용 구별하기 

    다른 교과 학습 용어(지리)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우리의 전통문화 바르게 이해하기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품사 비교·분석하기

16. 그리운 영웅 3 128~133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 

함양하기 

    우리의 전통문화 바르게 이해하기 

   문장 구조 분석하기

   역사 신문 만들기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1 134~137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기

    실력 확인하기  문제로 점검하기

    역사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감상하고 역사 

기록과의 차이점 발표하기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단원 구성과 지도 계획

대단원 도입   127



차시

이 하여 이라가 이라.

역사의 편찬을 맡아 기록하는 사람을 사관( )이라고 한다. 사관은 어떤 위세( )에도 굴하지 않고 

역사를 엄정하게 전달하려는 직필( )의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선 초기의 사관 민인생의 

일화를 읽어 보고, 후대의 역사가들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 보자.

사관의 정신
14

116 Ⅵ. 인물, 삶에서 깨닫다

116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학습 목표

글자는 단순한 표기 체계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

라 인간의 정신을 담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변화와 발전

을 거듭한 문자는 인간 문명의 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

으며 정치 제도 발달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기억은 

잊혀져도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기록의 중요

성은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류가 더욱더 첨단 문명으로 

나아가도 시대를 뛰어넘어 유효할 것이다. 특히 인문학에

서 기록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 단원에서는 역사 속에서 기록이 지녔던 의미를 탐색

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역사에서 기록을 담당했던 사관

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했는지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

였다. 

 단원 소개

①  태종 이방원과 사관 민인생의 성격을 통해 서사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풀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문장 속에 사용된 한자의 쓰임에 유의하되, 학습자들의 

오역( )을 자연스럽게 활용하여 한자의 다양한 쓰

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이야기 속 등장인물에 대한 단순한 평가를 지양하고, 

사관 민인생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통해 확산적이고 발

전적인 수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문화와 활동하기〉에서 제시한 ‘사관’, ‘사초’ 등과 같은 

역사 용어는 역사 과목 수업과 연계하여 심화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한문과 역사에 대해 무관심했던 

학습자들이 흥미를 지닐 수 있도록 한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14  사관의 정신

1~3

 본문의 풀이와 이해

, ,  . 

 
임금이 무신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강가에서 매를 놓고 

사냥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대궐로 돌아왔다.

   (상): 임금 → 태종 이방원     (솔): 거느리다

 태종( ): 조선의 제3대 왕(1367~1422). 성은 이( ). 이름은 

방원( ). 자는 유덕( ).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크게 공헌하

였으며, 많은 치적을 거두어 왕조의 기틀을 세웠다. 재위 기간

은 1400~1418년이다. 

, , , 

: “ ?”  

 
사관 민인생이 뒤따라 이르니 임금이 그를 보고

눈짓으로 내시에게 물었다. “무엇하러 왔느냐?”

   (지): 그(대명사) → 민인생    (목): 눈 → 눈짓하다

   (내수): 내시.    (하)∼ (호): 무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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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민인생: 조선 초기의 사관.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이 하니

하고 : “ 아?”

: “ 이 으로 하여 니이다.” 《조선왕조실록》 

➊

 률 비율 / 솔 거느리다

 연 물가, 따르다

 응 매

 환 돌아오다

 궁 집

 린 기린

 수 더벅머리

 폐 폐하다

 직 벼슬

14. 사관의 정신 117

117 

: “ , , .” 

 
(민인생이) 대답하여 말했다.

“신이 사관으로서 감히 직무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왔을 뿐입니다.”

      

이해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 , 1367~1422)은 자

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가차 없는 엄벌을 내

린 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태종이 가장 무서워했

던 존재는 누구였을까? 바로 왕의 일거수일투족 모

두 사초( )에 기록하던 사관이었다. 직필을 위한 

민인생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민인생은 왕의 일상까

지도 공적인 업무라 여겨 문틈으로 엿들으며 기록했

다. 태종 1년(1401년) 4월 29일 실록의 기록에 따르

면, 태종이 편전에 들자 민인생이 따라 들어갔다. 태

종이 웃으며 “여기는 내가 편히 쉬는 곳이니, 들어오

지 말아야 한다.” 하니 민인생이 대답했다. “신이 곧

게 쓰지 않으면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태종실록》의 민인생 기록 

  태종 1년 신사(1401) 3월 18일

판문하부사( ) 조준( ), 좌정승 이거이(

), 우정승 하윤( ) 등이 들에 설치한 악차( )에

서 연향을 베풀었다. 임금이 무신( ) 십여 명을 거느리

고 강에서 매를 놓고 사냥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대궐로 

돌아왔다. 사관( ) 민인생( )이 뒤따라 이르니, 

임금이 그를 보고 내수( )에게 눈짓으로 ‘무엇하러 왔

느냐?’고 물었다. (민인생이) 대답하기를, “신( )이 사관으

로서 감히 직무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왔을 뿐입니다.” 

하였다. 총제( ) 이숙번( )이 아뢰기를, “사관의 

직책이 매우 중하오니, 원컨대 묻지 마옵소서.”라고 하였

다.(    

    

      

    

)

   악차( ): 임금이 거둥할 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장막을 친 곳. 

 조선왕조실록 

역사책을 편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한 왕조가 멸망한 뒤 다음 왕조에서 이전 왕조의 전체 역

사를 정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왕이 죽은 뒤 다음 

대에서 선대 왕의 역사를 정리하는 방법이다. 전자를 전조

사( )라 하고, 후자를 실록( )이라 한다. 조선왕조

실록은 후자에 속한다. 여러 왕조의 역사를 한꺼번에 정리

하는 통사( )도 있다. 편찬 체제는 사건을 연월일 순으

로 기록하는 편년체( )가 있고, 본기( ), 열전(

), 표( ), 지( )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기전체(

)가 있으며, 그 외 사건이나 사실의 전말을 서술하는 기

사 본말체( )가 있다. 실록은 편년체에 해당한

다. 실록은 조선 왕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국과 일

본, 월남에도 있었다. 다른 나라의 실록은 주로 궁중에서 

일어난 정치만 다루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조선왕조실록은 

중앙 정치뿐만 아니라 민간의 시시콜콜한 일까지 중요한 

것은 다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왕

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에 걸쳐 총 1,893

권, 888책이 간행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고종실록〉(52권 

52책), 〈순종실록〉(22권 8책)이 더 간행되었으나 일본에 유

리하도록 편파적으로 기술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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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릉 언덕  력 책력  함 빠지다  결 이지러지다  계 섬돌

 단 층계  장 막다  벽 벽  험 험하다  모 무릅쓰다

 제 사이  정 조정  연 늘이다, 끌다  지 더디다  형 형통하다

 향 누리다  석 풀다  기 버리다  각 물리치다  반 돌이키다

 열 보다  람 보다  사 모래  막 넓다, 사막  안 언덕

 항 항구  염 소금  령 고개  봉 봉우리  위 위로하다

 조 조문하다  응 엉기다  순 돌다

상 솔 무 신 십 여 인 연 강 방 응 일 모 환 궁

임금이 무신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강가에서 매를 놓아 사냥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대궐로 돌아왔다.

임금 → 태종 솔 거느리다 강가를 따라서 벌여 있는 땅. 매를 놓아 사냥함.

사 관 민 인 생 수 지 상 견 지 목 내 수 문 하 위 이 래 호

사관 민인생이 뒤따라 이르니 

임금이 그를 보고 눈짓으로 내시에게 물었다. “무엇하러 왔느냐?”

그(대명사) 눈 → 눈짓하다 내시( )의 별칭. ~하여(접속사)

대 왈 신 이 사 관 불 감 폐 직 고 래 이

(민인생이) 대답하여 말했다.  

“신이 사관으로서 감히 직무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왔을 뿐입니다.”

~로서(개사) ~일 뿐이다(어조사)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 , 1367~1422)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

람에게 가차 없는 엄벌을 내린 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태종이 가장 무서워했던 존재는 

누구였을까? 바로 왕의 일거수일투족 모두 사초( )에 기록하던 사관이었다. 직필을 

위한 민인생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민인생은 왕의 일상까지도 공적인 업무라 여겨 문틈으

로 엿들으며 기록했다. 태종 1년(1401년) 4월 29일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태종이 편전에 

들자 민인생이 따라 들어갔다. 태종이 웃으며 “여기는 내가 편히 쉬는 곳이니,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하니 민인생이 대답했다. “신이 곧게 쓰지 않으면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해

부수가 같은 한자 ‐ ( )1

•  릉 언덕   ▶  구릉

•  함 빠지다 ▶  결함

•  장 막다   ▶  장벽

•  제 사이 ▶  국제 

 

•  음 그늘   ▶  음력

•  계 섬돌   ▶  계단

•  험 험하다 ▶  모험  

모양이 비슷한 한자 2

•  정 조정 ▶  조정 

≠  연 끌다 ▶  지연 

•  형 형통하다 ▶  형통 

≠  향 누리다 ▶  향락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3

•  ≒  석방

•  ≒  반환 

•  ≒  기각  

•  ≒  열람 

지리와 관련된 어휘4

•  사막 •  연안

•  항구 •  염전

•  분수령 •  최고봉 

단어 만들기5

•  문 묻다 ▶  위문

 ▶  조문 

•  시 보다 ▶  응시

 ▶  순시 

품사( )  어휘를 의미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 단어들의 갈래.

• 실사: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 예⃝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허사: 어휘적 의미가 실재적이지 않고 단지 문법적 의미만 나타내는 단어.  

예⃝ 어조사, 개사, 접속사, 감탄사

개
념

분수령: 「1」 분수계가 되는 산마

루나 산맥.  「2」 어떤 일이 한 단

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

는 전환점. 

활용  이번 경기는 16강 진출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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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개념 _품사( )

어휘를 의미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 단어들의 갈래.

➊ 실사: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

  명사( ): 사물의 개념이나 이름을 나타냄. 

 예  (일) 해, (월) 달, (인) 사람

  대명사( ): 사람이나 사물 등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냄.  예  (오) 나(1인칭), (여) 너(2인칭)

  수사( ): 사물의 수량이나 차례를 나타냄. 

 예  (일) 하나, (삼) 셋, (천) 일천

  동사( ):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 소유, 존재 등을 나 

타냄.

 예  (식) 먹다, (상) 생각하다, (재) 있다

  형용사( ):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상태 등을 나 

타냄.  예  (미) 아름답다, (선) 착하다, (청) 맑다

  부사( ):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거

나 한정하는 뜻을 나타냄.  예  (익) 더욱, (개) 모두

➋   허사: 어휘적 의미가 없거나 실재적이지 않고, 단지 문

법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단어.

  개사( ): 명사류 앞에 놓여 명사류와 서술어를 연결

해 줌.  예  ( , ): ~에, ~에서, ~에게 

 • , .: 일 년의 계획은 봄에 달려 있다. 

  접속사( ): 단어나 어구, 문장 등을 서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함.  예  : 그리고, 그러나 

 • .: 높은 산에 올라서 사해를 바라본다.

  어조사( ): 문법적인 의미나 어기 등을 나타냄. 

 예    ‘ ’, ‘ ’는 주로 문장의 끝에 쓰여 판단이나 확인의 

어기를 나타내고, ‘ ’, ‘ ’는 주로 문장의 끝에 쓰여 

의문이나 반어( )의 어기를 나타냄.

 • , .: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

도 괜찮다. 

 • ?: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감탄사( ): 말하는 사람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응

답을 나타냄.  예  !: 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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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응방( ): 고려·조선 시대에, 매의 사육과 사냥을 맡

아보던 관아. 중국 원나라에 매를 바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고려 충렬왕 원년(1275)에 설치하여 조선 숙종 

41년(1715)까지 존속시켰는데, 설치 초기부터 민폐가 심

하여 한때 폐지하기도 하였다.

  획린( ): 기린을 잡았다는 뜻으로, 붓을 끊는 일이나 

사람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형국( ): 임금이 즉위하여 나라를 이어받음.

 성어

  동호지필( ):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씀.

  ※ 춘추 시대 진( )나라의 사관( )이었던 동호( )가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직필( )하였다

는 데서 유래한다. 

  춘추필법( ): 《춘추》와 같이 비판적이고 엄정한 

필법. 

  ※ 대의명분을 밝히어 세우는 역사 서술 방법이다. 공자는 

자신의 저술을 ‘술이부작( : 옛사람의 말을 기록했

을 뿐 창작한 것은 아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신출 한자

(률) 비율 / (솔) 거느리다

, 11

(연) 물가, 따르다

, 8

(응) 매

, 24

(환) 돌아오다

, 17

(궁) 집

, 10

(린) 기린

, 23

(수) 더벅머리

, 13

(폐) 폐하다

, 15

(직) 벼슬

, 18

(릉) 언덕

, 11

(력) 책력

, 16

(함) 빠지다

, 11

(결) 이지러지다

, 10

(계) 섬돌

, 12

(단) 층계

, 9

(장) 막다

, 14

(벽) 벽

, 16

(험) 험하다

, 16

(모) 무릅쓰다

, 9

(제) 사이

, 14

(정) 조정

, 7

(연) 늘이다, 끌다

, 7

(지) 더디다

, 16

(형) 형통하다

, 7

(향) 누리다

, 8

(석) 풀다

, 20

(기) 버리다

, 12

(각) 물리치다

, 7

(반) 돌이키다

, 8

(열) 보다

, 15

(람) 보다

, 21

(사) 모래

, 7

(막) 넓다, 사막

, 14

(안) 언덕

, 8

(항) 항구

, 12

(염) 소금

, 24

(령) 고개

, 17

(봉) 봉우리

, 10

(위) 위로하다

, 15

(조) 조문하다

, 4

(응) 엉기다

, 16

(순) 돌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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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확인하기
창의 활동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1 ㉠,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 ㉠ ): 역사의 기록과 편찬 일을 맡아보던 벼슬.

•  ( ㉡ ): 조선 시대에, 실록( )의 원고가 된 역

사 기록의 초고.

 ㉠ ㉡  ㉠ ㉡

①  ②  

③   ④  

⑤  

2 밑줄 친 ㉠이 가리키는 대상은?

①  ②   ③ 

④  ⑤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 . 

, , ㉠ , : “

?” : “㉮ , , .”

임금도 두려워한 ‘사초’와 ‘실록’

‘사초( )’는 역사에 기록될 초고였기 때문에 임

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미리 열람하고 기

록이 삭제되기를 원했다. 선대 임금이 승하한 뒤 사초

를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할 때에도 임금은 실록의 내

용에 간섭하고자 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각 왕의 역사적 사실을 왕의 서거 이후에 편년체로 엮은 실록을 모은 것이다. 모두 25

대 472년에 걸친 역사이다.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주관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시대에 승정원에서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이다. 

조선 전기부터 있었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다 소실되고, 오늘날 전하는 것은 

인조 원년(1623)부터 고종 31년(1894)까지 272년간의 기록이다.

과거의 일이라고 모두 역사로 기록되지는 않는다. 역사로 

기록할 사건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의 관점에서 생

각한 후, 다음 단어 카드를 골라 문장을 만들어 발표해 보자.

3 밑줄 친 ㉮를 바르게 풀이해 보자.

▲ 《승정원일기( )》▲ 《승정원일기( )》

▲ 《조선왕조실록( )》

미래

객관적

후대의

과거

거짓

전달

주관적

선택

교훈

반성

상대적

선대의

사실

현재

진실

14. 사관의 정신 121120 Ⅵ. 인물, 삶에서 깨닫다

120 121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교과서 논란 이후 역사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조성되었다. 동아시아 역사 서

술에 대한 기본 상식과 조선 시대 사관의 역할을 이해하는 

글을 읽고 현재적 관점에서 역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자

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시 답안

  역사는 사실의 상대적 기록이다. 

  역사는 과거를 선택하여 기술한 것이다.

  역사는 선대 사실의 기록으로 후대에게 선택적 교훈을 주

는 것이다. 

  역사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통해 미래의 주관적 교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역사란 과거 사실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중요성

을 인지하고 사건을 해석, 평가할 때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역

사가 역시 그가 속한 시대와 사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남기는 기준 역시 그 당대의 가치관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역사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다른 교과 학습 용어(한국사)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사관(  역사 사, 벼슬 관)  

   •사초(  역사 사, 초고 초)

➋  문장 속에 허사의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 , ,: 사관 민인생이 뒤따라 

이르니 임금이 그를 보고 ※ (지): 그(대명사)

➌    문장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신이 사관으로서 감히 직무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

에 왔을 뿐입니다. 

[해설]   신이〔 〕 사관〔 〕으로서〔 〕 감히〔 〕 직무

를〔 〕 그만둘 수〔 〕 없기〔 〕 때문에〔 〕 왔을

〔 〕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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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태종실록》의 민인생 기록 

  태종 1년 신사(1401) 윤 3월 23일

… 《대학( )》의 생재( ) 일절( )을 강( )하

다가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의 백성은 사( ), 농( ), 공

( ), 상( )뿐이었지?” 하니, 사관 민인생이 나아가서 말하

기를, “지금은 유수( :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 있음)는 

많고, 재물을 만들어 내는 백성은 적습니다.” 하였다. 임금

이 말하기를, “그렇다. 유수가 참 많다.” 하니, 인생이 말하

기를, “유수는 이단( )과 같이 많은 것이 없습니다.” 하

였다.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헌부( )에서도 또한 

오교( ), 양종( )의 명리( )의 중〔 〕을 파( )하

고, 사사( ), 토전( ), 장획( )은 모조리 공가(

)에 붙이고, 오직 산문( )의 도승( )에게 맡겨 두

기를 청하였는데, 나도 역시 그 불가함을 알고 꼭 파하려고 

하나, 태상왕( )께서 바야흐로 불사( )를 좋아하

시기 때문에 차마 갑자기 혁파하지를 못한다.” 하였다. …  

 재화( )를 생산하는 데에는 큰 도가 있는데, 생산하는 사람

은 많고 소비하는 사람은 적으며, 만드는 사람은 빨리 만들고 

쓰는 사람은 천천히 쓴다면 재화는 항상 풍족하리라.(

     .) 

 - 《대학》

  태종 1년 신사(1401) 4월 29일

편전( )에서 정사( )를 들었다. 사관 민인생이 들

어오려고 하므로, 박석명( )이 말리면서 말하기를, 

“어제 홍여강( )이 섬돌 아래〔 〕 들어왔는데, 주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일전( ) 같은 곳이면 사관

이 마땅히 좌우에 들어와야 하지만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

라.’고 하시었다.” 하였다. 인생이 일찍이 전지( )가 없

었으므로 마침내 뜰〔 〕로 들어왔다. 임금이 그를 보고 말

하기를, “사관이 어찌 들어왔는가?” 하니, 인생이 대답하

기를, “전일에 문하부( )에서 사관이 좌우에 입시하

기를 청하여 윤허하시었습니다. 신이 그 때문에 들어왔습

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

라.” 하니, 인생이 말하기를, “비록 편전이라 하더라도, 대

신이 일을 아뢰는 것과 경연( )에서 강론하는 것을 신 

등이 만일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갖추어 기록하겠습

니까?” 하였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곳은 내가 편

안히 쉬는 곳이니, 들어오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고, 또 

인생에게 말하기를, “사필( )은 곧게 써야 한다. 비록 

대궐〔 〕 밖에 있더라도 어찌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는가?” 

하니, 인생이 대답하였다. “신이 만일 곧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

   편전( ):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궁전.

   전지( ): 승정원의 담당 승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왕명서. 

   무일전( ): 태종이 즉위 첫해(1401) 지은 정전( ).

   문하부( ): 의정부를 설치하기 전까지 나라의 모든 정사를 

맡아보던 중앙 최고의 의결 기관.

- 한국고전번역원(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

 승정원 

승정원( )은 조선 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조선 태조 원년(1392) 7월에 반포된 관제에 의하

면 원래 왕명 출납의 일은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중추원 

소속의 승지방( )에서 실무를 맡았다. 그러나 왕자

의 난 이후 태종이 정권을 장악하자 사병을 폐지하는 과정

에서 정종 2년(1400) 4월 중추원의 기능을 축소, 분할하고 

승지방을 승정원으로 독립시켰다. 태종 원년(1401) 의흥삼

군부( : 군무를 통할하던 관아)가 승추부(

)로 개편되면서 승정원의 기능도 여기에 귀속되었고, 그 

명칭도 대언사( )로 바뀌었다. 승정원의 직제는 도승

지 이하 정3품의 승지 6인과 정7품의 주서( ) 2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승정원일기〉는 주서가 맡아 작성했다. 주

서는 매일 국왕이 정사를 보는 앞에서 사관( )과 함께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과정을 기록 하여 메모한 초책

( : 속기록)을 하루치씩 하번주서( )에게 정서

하게 하고, 상소( )나 서계( )와 같은 문자로 된 문

건은 서리에게 베끼게 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날의 

일기가 만들어지고 한 달 또는 반 달 치씩 묶어 표지에 연

월일을 적어 승지에게 제출하여 승정원에 보관하게 했다. 

- 〈승정원일기(sjw.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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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는 이라.

하여 라. (중략) 에 하여

하여 하고 :

“ 은 이라.” (중략)

➊ ➋

➌

조선 후기의 화가 최북은 자신을 ‘붓으로 먹고사는 사람〔 〕’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기 그림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미치

광이〔 〕’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최북이 그린 그림은 어땠을지 상상하며 이야기를 읽어 보자.

예술가의 삶
15

➊  최북: 조선 후기의 화가. 호는 호생관( ).

➋  칠칠: 최북의 자( ). 

➌  구룡연: 금강산에 있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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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른 품사의 활용을 구별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학습 목표

이 단원에서는 조선 후기의 화가 최북의 삶과 그림을 한

문 기록을 통해 이해해 보는 시간이다. 어떤 사람의 일생

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북

의 기행( )을 통해 그를 미치광이 화가로 보기보다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시대와 개인의 상호 

현상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북의 기행( )

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러한 기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의 역량이 

허락한다면 주체와 객체, 이성과 비이성, 객관과 주관 등 

상대적 시각에 대해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다.

 단원 소개

①   한문을 풀이할 때 품사의 활용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어 수업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유의하고, 한문의 표현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조사의 쓰

임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서사 구조를 인물 중심의 접근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최북이라는 인물에 대한 단순한 평가를 지양

한다. 학생들이 다각적인 시각에서 최북을 바라보고 평

가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유도한다. 

③  〈문화와 활동하기〉에서 최북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미술 수업과 융합해 인문학 지식과 예술적 감수성을 

심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작품 감상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해 주고 자유로운 발표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도록 한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15  예술가의 삶

1~3

 본문의 풀이와 이해

, .  

 
최북 칠칠은 

세상 (사람들)이 그의 가계와 본관을 알지 못하였다.

   (자): ~은/는   

※ ‘ ’는 ‘수식어 + ’의 구조로 쓰여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냄. 

   (관현): 시조가 난 곳인 관향( )으로, 여기서는 본관을  

말함.

, . 

 
이름을 쪼개어 자로 삼아 당시에 행세하였다.

   (파명위자): 이름의 ‘ ’이 마치 ‘ ’ 두 개가 서로 등지고 

있는 모양 같기 때문에 자를 ‘ ’이라고 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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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른 품사의 활용을 구별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한대 라.

하니 하고 :

“ 라! 는 라.” 《금릉집》

 최 성씨

 계 잇다

 관 꿰다

 현 고을

 연 못

 극 심하다

 취 취하다

 곡 울다

 규 부르짖다

 괴 괴이하다

 힐 꾸짖다 

 척 던지다

 애 탄식하다

15. 예술가의 삶 123

123

구룡연에 들어가서는 즐거움이 심하여 

(술을) 마시고 매우 취하여 울다가 웃다가 하고

   

: 

“ , .”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크게 부르짖어 말하였다. 

“천하의 명인 최북은 마땅히 천하의 명산에서 죽어야 한다.”

   (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어): ~에서

, .  

 
어떤 사람이 산수화를 그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최북이) 산은 그리고 물은 그리지 않았다.

   (위산수): 산수화를 그리다

, , : 

“ ! , .” 

 
그 사람이 괴상히 여겨 따지니 

칠칠이 붓을 던지고 일어나 말하였다. 

“어허! 종이 바깥은 모두 물이오.”

   (지): 산을 그리고 물을 그리지 않은 것 또는 최북을 가리킴.

   (애): 감탄사

 최북

조선 후기의 화가 최북( , ?~?)의 자( )는 칠칠

( )이고 호는 호생관( ), 거기재( ), 삼기재

( ) 등이다. 산수화와 인물화에 능하였으며 심한 술

버릇과 기행( )으로 유명하다. 49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쳤다고 전해지는데, 남공철의 《금릉집》과 조희룡(

)의 《호산외사》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규

상( , 1727~1799)의 《일몽고( )》 〈화주록(

)〉에서는 최북의 인물됨에 대하여  “최북은 성품이 날카

로운 칼끝이나 불꽃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뜻에 어긋나면 

곧 욕을 보이고는 하였다. 사람들 모두 그것이 망령된 독이

어서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작품에는 인물, 화조, 초충 등도 포

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산수화로, 대표 작품은 〈하경산수

도( )〉, 〈추경산수도( )〉, 〈관폭도(

)〉 등이다. 그의 괴팍한 기질대로 대체로 치기( )

가 있는 듯하면서 소박하고 시정( ) 어린 분위기를 자

아내고 있다. 〈조어도( )〉와 〈풍설야귀도(

)〉와 같이 대담하고도 파격적인 자신만의 조형 양식을 

이룩하여 조선 후기 회화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작가와 출전

  남공철( , 1760∼1840): 조선 시대의 문신이자 문

장가. 자는 원평( ). 호는 금릉( ). 대사성, 부제학

을 거쳐 영의정을 지냈다. 글씨에 뛰어나 많은 금석문(

)을 남겼고 전사자( )라는 동활자를 만들었다.

  《금릉집( )》: 남공철( )의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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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분 가루  당 엿  간 줄기  현 매달다  구 얽다

 축 쌓다  모 본뜨다  방 본뜨다  기 기이하다  적 자취

 인 혼인  척 겨레  도 질그릇  추 추하다  작 술 따르다

 초 닮다  사 베끼다  액 이마  연 벼루  적 물방울

 병 병풍  판 조각  만 흩어지다  랑 행랑  폭 폭

 채 채색  맹 눈멀다  염 물들다  담 맑다  호 터럭

 관 집

최 북 칠 칠 자 세 부 지 기 족 계 관 현 파 명 위 자 행 우 시

최북 칠칠은 세상 (사람들)이 그의 가계와 본관을 알지 못하였다.

이름을 쪼개어 자로 삼아 당시에 행세하였다.

시조가 난 곳인 관향( )으로, 여기서는 본관을 말함.

이름의 ‘ ’이 마치 ‘ ’ 두 개가 서로 등지고 있는 모양 같기 때문에 자를 ‘ ’이라고 함.

입 구 룡 연 낙 지 심 음 극 취 혹 곡 혹 소 ~ …  ~하다가 …하다

구룡연에 들어가서는 즐거움이 심하여 (술을) 마시고 매우 취하여 울다가 웃다가 하고

이 우 규 호 왈 천 하 명 인 최 북 당 사 어 천 하 명 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크게 부르짖어 말하였다.

“천하의 명인 최북은 마땅히 천하의 명산에서 죽어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 유 구 위 산 수 화 산 불 화 수 산수화를 그리다

어떤 사람이 산수화를 그려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최북이) 산은 그리고 물은 그리지 않았다. 

인 괴 힐 지 칠 칠 척 필 기 왈 애 지 이 외 개 수 야

그 사람이 괴상히 여겨 따지니 칠칠이 붓을 던지고 일어나 말하였다. 

“어허! 종이 바깥은 모두 물이오.”

▲ 최북( )

품사의 활용 한문의 단어는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기도 함.

•  명사의 동사적 활용 예⃝ : 그림(명사) → : 산을 그리다(동사)

개
념

부수가 같은 한자 ‐1

•  말 끝 ▶  분말

•  근 뿌리 ▶  근간

•  구 얽다 ▶  구축 

•  과 과일 ▶  과당

•  안 책상 ▶  현안

•  모 본뜨다 ▶  모방 

뜻이 비슷한 한자2

•  기 기이하다 ▶  기적

≒  괴 괴이하다 ▶  괴이 

•  족 겨레 ▶  친족

≒  척 겨레 ▶  인척 

어휘 뜻풀이3

•  도취: 술에 거나하게 취함. →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 취하다시피 됨.

•  추태: 더럽고 지저분한 태도나 짓.

•  무작정: 술을 따르는 양을 정하지 못함. → 미리 정한 것이 없음.

미술과 관련된 어휘4

•  초상: 사진, 그림 등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

•  모사: 사물을 형체 그대로 그림. 어떤 그림의 본을 떠서 똑같이 그림.

•  액자: 그림, 글씨, 사진 등을 끼우는 틀. 

•  연적: 벼루에 먹을 갈 때 쓰는 물을 담아 두는 그릇. ※  지필연묵

•  병풍: 바람을 막거나 무엇을 가리거나 또는 장식용으로 방 안에 치는 물건. 

단어 만들기5

•  화 그림 ▶  판화   만화   화랑   화폭 

•  색 빛 ▶  색채   색맹   염색   담색    

활용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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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사의 활용

품사( )는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눈 갈

래이다. 한문의 단어는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기도 함.

  명사의 동사적 활용

 예  (화): 그림(명사) → (화산): 산을 그리다(동사)

   (목): 눈(명사) → (목내수문): 눈짓으로 내

시에게 물었다.

  ※   ‘ (목)’이 명사인 내수(내시) 앞에 놓여 ‘눈짓하다’는 동사처

럼 쓰였음.

  동사의 명사적 활용

 예  (생): 살다(동사) 

   (무구생이해인): 삶을 탐하여 인을 해치

지 않는다.

  ※   ‘살다’는 뜻을 가진 ‘ (생)’이 ‘ 〔구하다〕’라는 동사 앞에서 

‘삶’이라는 명사로 쓰였음.

 참고 자료 _한자로 어휘 보기

‘ (유)’는 술항아리를 본뜬 상형자로, ‘ (유)’가 부수인 

한자는 술이나 발효된 것과 관련된 뜻을 가짐.

  (작): 술 따르다 → 술〔 〕을 국자〔 〕로 뜨는 모습으

로, ‘술을 따르다’는 뜻을 나타냄.  

 예  •참작( ): 이리저리 비추어 알맞게 고려함. 헤아림.

  •짐작( ):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어림잡아 헤아림. 

  •수작( ):   「1」 술잔을 서로 주고받음.  

「2」 서로 말을 주고받음. 또는 그 말.  

「3」 남의 말과 행동을 낮잡아 이르는 말. 

  (취): 취하다 → 술〔 〕과 마치다〔 〕를 합해 술을 더  

마실 수 없을 만큼 끝까지 마셔 ‘취하다’는 뜻을 나타냄. 

 예  •도취( ):   「1」 술에 거나하게 취함.  

「2」 마음이 쏠려 취하다시피 됨.

  •심취( ): 어떤 것에 깊이 빠져 마음을 빼앗김.

  •숙취( ): 이튿날까지 깨지 않는 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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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도야( ): 「1」 도기를 만드는 일과 쇠를 주조하는 일. 

「2」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 기름.  

  연지( ): 벼루의 앞쪽에 오목하게 팬 곳. 먹을 갈기 

위하여 물을 붓거나 간 먹물이 고이는 곳이다. 벼루못.

  병거( ): 세상에서 물러나 집에만 있음.

  추호( ): 「1」 가을철에 털갈이하여 새로 돋아난 짐승

의 가는 털. 「2」 매우 적거나 조금인 것.

 성어

  아비규환( ): 「1」 불교에서, 아비지옥과 규환지옥

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

져 울부짖는 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아비지옥( )은 오역죄를 짓거나, 절이나 탑을 헐거나, 

시주한 재물을 축내거나 한 사람이 가는데, 한 겁( ) 동안 끊임

없이 고통을 받는다는 지옥이고, 규환지옥( )은 살생, 

절도, 음행, 음주의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데, 펄펄 끓는 가마솥

이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울부짖는다

는 지옥이다.

 신출 한자

(최) 성씨

, 11

(계) 잇다

, 7

(관) 꿰다

, 11

(현) 고을

, 16

(연) 못

, 12

(극) 심하다

, 15

(취) 취하다

, 15

(곡) 울다

, 10

(규) 부르짖다

, 5

(괴) 괴이하다

, 8

(힐) 꾸짖다

, 13

(척) 던지다

, 18

(애) 탄식하다

, 10

(분) 가루

, 10

(당) 엿

, 16

(간) 줄기

, 13

(현) 매달다

, 20

(구) 얽다

, 14

(축) 쌓다

, 16

(모) 본뜨다

, 15

(방) 본뜨다

, 10

(기) 기이하다

, 8

(적) 자취

, 13

(인) 혼인

, 9

(척) 겨레

, 11

(도) 질그릇

, 11

(추) 추하다

, 17

(작) 술 따르다

, 10

(초) 닮다

, 7

(사) 베끼다

, 15

(액) 이마

, 18

(연) 벼루

, 12

(적) 물방울

, 14

(병) 병풍

, 11

(판) 조각

, 8

(만) 흩어지다

, 14

(랑) 행랑

, 13

(폭) 폭

, 12

(채) 채색

, 11

(맹) 눈멀다

, 8

(염) 물들다

, 9

(담) 맑다

, 11

(호) 터럭

, 11

(관) 집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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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문화와 
       활동하기 

확인하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 ㉠ , 

. (중략) , , , 

, : “ , 

”. (중략) , ㉡ . 

, , : “ ! (    ㉮    ).”

2 윗글의 내용상 흐름으로 보아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산수화는 자신이 없소.

② 산과 물을 다 그렸다오.

③ 종이 바깥은 모두 물이오.

④ 술이 없으니 그릴 수 없소.

⑤ 그림을 잘못 그려 미안하오.

3 윗글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 )는 이다.

② 가계와 본관을 알 수 없다.

③ 구룡연에 갔을 때 즐거워서 술을 마셨다.

④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그림을 그려 주었다.

⑤ 자신을 가리켜 천하의 명인이라 자부하였다.

 호생관

1 밑줄 친 ㉠, ㉡을 각각 풀이하고 품사를 써 보자.

㉠ 풀이:  품사: 

㉡ 풀이:  품사: 

최북은 신분의 한계가 있었지만, 무엇에도 구속되

지 않는 자유분방( )한 삶을 살았다. 그림을 

요구하는 세도가 앞에서 스스로 눈을 찔러 멀게 할 

정도로 괴팍하기까지 했다. 그림을 팔아 번 돈을 모

조리 술값으로 써 버리고 떠돌아다니며 살면서도 자

존심을 버리지 않았다.

〈풍설야귀인〉은 최북이 말년에 그린 것이라고 한

다. 눈보라 치는 밤 고단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사

람을 통해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창의 활동

다음은 유장경의 시이다. 시구의 풀이를 보고, 각 시구가 

최북의 그림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찾아보자.

해 저무니 푸른 산이 멀어지고

(  일모창산원)

날이 차니 초가집이 가난하네.

(  천한백옥빈)

사립문에 개 짖는 소리 들리니

(  시문문견폐)

눈보라 치는 밤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구나.

(  풍설야귀인)

그림에 담은 시

예술가의 개성 있는 삶과 생각은 그들의 작품에 반영되어 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도 한다.  최북의 대표작 〈풍설야귀인( )〉에는 타인의 

시선에 개의치 않는 대담한 그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작은 오두막 앞. 사립문은 쓰러

질 듯 위태하고, 거세게 불어오는 

겨울바람으로 메마른 나뭇가지들은 

휙휙 굽어 버렸다. 눈바람 휘몰아

치는 겨울 날씨가 그렇듯 하늘은 어

둑하고, 눈 내린 겨울 산은 희어서 

더 차기만 하다. 사립문 앞에는 지

팡이 짚은 노인이 불어오는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가는데 검둥개가 

그 옆에서 짖어 댄다.

그림 위에 호방한 필체로 쓴 

‘ ’은 ‘눈보라 치는 

밤에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뜻이

다. 본래 당( )나라 시인 유장경

( )의 시구인데, 이 그림에

서는 화제( ) 로 쓰였다.

▲ 최북, 〈풍설야귀인〉 (종이에 수묵 담채, 66.3×42.9 cm, 개인 소장) 

   화제( ): 그림에 써넣은 시를 비롯한 각종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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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최북의 대표작 〈풍설야귀인〉을 감상하며 화가 최북의 

삶과 작품 세계를 이해해 볼 수 있다.

 〈풍설야귀인〉은 약 42.9×66.3cm 크기의 그림으로, 지본 채색

( : 종이에 색칠하여 그림)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예시 답안  

  (일모창산원)   

→ 어두침침한 분위기의 필치가 해질녘을 표현하였다.  

  (천한백옥빈)   

→   바람을 맞아 휘어지고 헐벗은 나무와 풀 없는 산이 황

량하고 고달픈 겨울을 표현하고 있다. 

  (시문문견폐)   

→ 문 앞에 검은 개. 

  (풍설야귀인)   

→ 초가집 앞길에 노인과 동자를 그려 넣었다. 

 유장경( , 726?~786?):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이자 관리. 

자연 경물( )을 빌려 정감을 표현하는 데 뛰어났다. 대표작

은 〈봉설숙부용산주인( )〉으로, 이 시는 최

북의 〈풍설야귀인〉 그림의 화제가 되었다.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문장 속 한자의 쓰임을 이해하고 품사를 구별하는지 

묻는 문항

[정답] ㉠ 풀이: 이름,  품사: 명사 

 ㉡ 풀이: 그리다,  품사: 동사

[해설] ㉠   (파명위자): 이름을 쪼개어 자로 삼았다. 

 ㉡   (화산불화수): 산은 그리고 물은 그

리지 않았다. 

➋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맥락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최북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성을 발휘해 물은 그

리지 않은 산수화를 그렸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➌    글을 읽고 내용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지문의 내용만으로 ④번은 분명히 알 수 없

다. 최북에 관해 전해지는 다른 일화에 따르면, 최북

은 세도가의 강압적인 부탁에도 응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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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최칠칠전〉

최북 칠칠은 세상 사람들이 그의 가계와 본관을 알지 못

하였다. 이름을 쪼개어 자로 삼아 당시에 행세하였다. 그림

을 잘 그렸으며, 한쪽 눈이 멀어 항상 안경을 한쪽만 낀 채 

화첩을 임모( )하였다. 술을 즐기고 나가 노닐기를 좋아

하였다. (금강산) 구룡연에 들어가서는 즐거움이 심하여 술

을 마시고 매우 취하여 울다가 웃다가 하고 얼마 지나지 않

아 또 크게 부르짖어 말하였다. “천하의 명인 최북은 마땅

히 천하의 명산에서 죽어야 한다.” 마침내 펄쩍 뛰어 몸을 

던져 연못에 뛰어들었으나 곁에 구해 주는 자가 있어 떨어

져 빠지지는 않았다. 마주 들려 산 아래 평평한 바위에 내

려와 숨을 헐떡거리며 누워 있다 문득 일어나 찢어지는 듯 

길게 울부짖으니, 메아리가 숲을 진동하여 깃들어 있던 매

들마저 모두 휙휙 날아가 버렸다. 칠칠이 술을 마시면 늘 

하루에 대여섯 되나 되었으며, 저잣거리에서 술을 가지고 

지나가며 술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칠칠이 번번이 자기 집

의 서책과 종이와 비단을 끌어내어 모두 털어 주고 술을 사

니 집의 재산은 더욱 빈곤해졌다. 평양과 동래 두 부( )를 

떠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려 파니 비단을 가지고 그가 있는 

집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산수화를 그려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산은 그리고 

물은 그리지 않았다. 그 사람이 괴상히 여겨 따지니 칠칠이 

붓을 던지고 일어나 말하였다. “어허! 종이 바깥은 모두 물

이오.”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그린 그림인데 돈을 적게 주

면 칠칠은 벌컥 화를 내고 욕을 퍼부으며 갈기갈기 찢어 버

렸다. 간혹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그림인데도 그림값

을 후하게 주면 깔깔대고 웃으며 그 사람에게 주먹질하고 

돈을 도로 주고 문밖으로 쫓았다가 다시 불러, “저자는 그

림값도 모르는구나.”라고 비웃었다. 이때 스스로 호를 ‘붓으

로 먹고사는 사람〔 〕’이라 하였다. 칠칠은 성격이 오

만하여 남을 잘 따르지 않았다. … 칠칠의 그림이 날로 세

상에 전해져 세상 사람들은 그를 ‘최 산수’라고 불렀다. 그

러나 화훼, 영모, 괴석, 고목을 더욱 잘 그렸고, 장난삼아 쓴 

초서는 빠르면서도 필묵가들의 뜻을 훨씬 초월하였다. … 

세상에는 칠칠이 주객이라는 사람도 있고 화사( )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는 미친놈이라고 헐뜯는 사

람까지 있다. … 칠칠은 한양 어느 여관에서 숨을 거두었는

데, 그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겠다.

- 《금릉집》, 〈최칠칠전( )〉

 눈 없는 최북과 귀 없는 고흐

최북과 고흐(Gogh, Vincent Willem van)는 둘 다 ‘미치

광이 화가’라는 소리를 들었다. 반 고흐는 “새로운 화가를 

세상은 광인 취급한다. 내가 돌아 버릴수록 더욱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는 줄 모르고….”라고 했다. 칠칠이 최북

도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돈보따리 싸 들고 와 거드름 피우는 고관에

게는 엉터리 그림을 던져줘 희롱하고 득의작을 몰라 주면 

그 자리에서 박박 찢었다. 두 화가는 자신의 미친 짓이 곧 

‘지독하도록 말짱한 세상 때문’이라 했다. 

〈별이 빛나는 밤의 사이프러스(1890)〉(크륄러 뮐러 미술관) 

사이프러스 나무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고흐의 절규

를 닮았다. 초승달과 밝은 별들이 그의 절규에 답한다. 고

흐의 풍경화는 오렌지색과 자주색, 불타는 진노란색과 아

찔한 녹색으로 사람의 넋을 흔든다. 그는 밀레의 더럽고 

비천한 농부 그림을 본받으면서 “예쁜 초상화나 세련된 

풍경화는 내 것이 아니니 거칠더라도 영혼이 있는 인생을 

그리겠다.”라고 했다. 

최북은 눈보라 치는 밤에 돌아오는 나그네를 그렸다. 가

슴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저 흉흉한 바람이 최북의 고달픈 

일생을 말해 주는 듯하다. 최북은 담홍색과 청색 그리고 

짙고 옅은 먹색의 꾸밈없는 붓놀림을 즐겼다. 농 삼아 부

른 별호가 ‘최 메추리’일 만큼 그는 중국산 꿩보다 토종 메

추리 그리기를 좋아했다. 또 “중국과 조선이 다른데도 조

선인은 중국의 산수만 좋아한다. 조선인이라면 조선의 산

수를 그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 손철주,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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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

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본 말이다. 우리는 임진왜란과 이순신( ) 장군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

고 있을까? 역사 기록을 읽고 이순신 장군이 이끈 전쟁의 의의를 생각해 보자.

으로 에 이 는

니이다. 이 하니

이면 니이다.

그리운 영웅
16

임진
왜란 

주요 
전쟁 일본이 명나라 정벌을

구실로 쳐들어옴.

1592. 

4.

옥포 해전

이순신의 첫 승리

1592. 

5.

한산도 대첩

1592. 

7.

128 Ⅵ. 인물, 삶에서 깨닫다

128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학습 목표

난세에는 늘 영웅이 있지만 우리 역사에 이만한 영웅이 

또 있을까? 이순신 장군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존경하는 

인물의 상위에 오르는 것은 단순히 위인전에 자주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단원에서는 역사 기록에 남은 이순신 장군의 실제 모

습을 보면서 장군으로서 이순신의 전략적 천재성뿐만 아

니라 인간적인 모습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순

신의 실사( )로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담긴 장계( )를 원문으로 읽어 보

며 진정한 의미의 애국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단원 소개

①  문장 속 허사의 쓰임에 중점을 두어 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이순신과 명량 대첩에 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배경지

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역사 등과 융합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학생들의 흥미를 최대한 유도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되, 단

순한 강의 방식의 수업보다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16  그리운 영웅

1~3

 본문의 풀이와 이해

, ,   

. 

 
임진년으로부터 오륙 년간에 이르기까지 

적이 감히 전라도와 충청도를 바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수군이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 ~부터 …까지

   (양호): 호남과 호서. → 전라도와 충청도.

   (이): ~ 때문이다     (주사): 수군( )

, , 

, .  

 
지금 신에게는 싸울 수 있는 배가 아직 열두 척이 있으니 

죽을힘을 다하여 적을 막아서 싸운다면 오히려 할 수 있습

니다.

   (즉): ~하면     (유) :오히려

   (가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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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적 도둑

 돌 갑자기, 부딪치다

 액 잡다

 공 두렵다

 미 작다

하면 는 하여

니 니이다.

나 하니 리이다. 《이충무공전서》

왜군의 재침략

(정유재란)

1597.  

칠천량 해전

원균의 패배

1597. 

7.

명량 대첩

1597. 

9.

노량 해전 승리

이순신 전사

1598. 

11.

16. 그리운 영웅 129

129

, , 

, . 

 
(그러나) 지금 만약 수군을 전부 없애면 이는 적이 다행으

로 여길 것이어서 충청북도를 통하여 한강에 이를 것이니, 

이것은 신이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소): ~것, ~바

   (이위): ~(으)로 여기다, ~(이)라고 생각하다

   (호우): 충청북도를 달리 이르던 말.

   (한수): 한강.

, , . 

 
싸울 배가 비록 적으나 미천한 신은 죽지 않았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의): ∼일 것이다(추측) 

 이 글을 삼도 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 직후인 1597년 8월 15일 

선조가 내린 “수군을 폐지하고 육지에서 싸우라”는 왕명을 받

은 이순신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한 소신을 밝힌 장계(

: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 )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문서)이다.

 참고 자료

이순신은 매번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모든 장수들에게 

훈계하되, 이기기만 하면 반드시 교만이 생기는 법이니 여

러 장수들은 조심하라 하였다. 그때 왜적이 호남 지방을 

자주 노리고 있으므로 순신은 우리나라의 군비는 다 호남

을 의존하고 있으니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

고 생각하였다.(    

     

 ) 

 계사년(  1593년) 7월 16일, 이순신이 현덕승( , 

1564~1627)에게 보낸 서한에 실린 글이다. 당시 사헌부 정오품 

자리에 있던 현덕승은 이순신에게 군사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 

주었고, 이순신은 이에 대한 고마움을 답장으로 보냈다.

  작가와 출전

  이순신( , 1545~1598): 조선 선조 때의 무신. 자는 

여해( ). 시호는 충무( ). 1545년(인종 1) 4월 28일

(음력 3월 8일) 한성부 건천동( , 현재 인현동)에

서 이정( )과 초계 변씨( )와의 사이에서 셋

째 아들로 태어났다. 32세에 무과에 급제한 후에 전라좌

도 수군절도사가 되어 거북선을 제작하는 등 군비 확충

에 힘썼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한산도에서 적선 70여 

척을 무찌르는 등 공을 세워 삼도 수군통제사가 되었다. 

노량 해전에서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이충무공전서( )》: 조선 선조 때 이순신의 

전집. 정조 19년(1795)에 왕명에 따라 윤행임( )이 

편집, 간행하였다. 책머리에 정조의 윤음( )을 비롯하

여 권수도설에는 거북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통제영귀

선( )도와 전라좌수영귀선( )

도가 694자의 한문으로 쓰인 설명과 함께 수록되어 있

다. 이 그림은 가장 오래된 거북선 그림이며 거북선의 실

체를 밝히는 가장 권위 있는 사료로 평가된다. 조선 시대 

출판 문화의 표본 전적과 이순신 전기 자료 및 임진왜란

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두산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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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맹 맹세하다

 취 뜻

 의 마땅하다

 저 막다

 서 관청

 창 화창하다

 선 베풀다

 항 막다

 단 둥글다

 오 탄식하다

 서 맹세하다

 침 침범하다

 피 입다

 혈 구멍

 절 훔치다

 략 간략하다, 빼앗다

 흡 마시다

 충 찌르다

 도 훔치다

 략 빼앗다

 탈 빼앗다

 탄 탄알

 총 총

 적 길쌈하다, 성과 

 위 에워싸다

 기 기

 대 무리

 도 돋우다

 위 지키다

 둔 진 치다

 량 양식

 수 장수

 영 경영하다, 군영

 적 문서

 폭 터지다

 환 둥글다

 술 꾀

자 임 진 지 우 오 륙 년 간 적 불 감 직 돌 어 양 호 자

임진년으로부터 오륙 년간에 이르기까지

적이 감히 전라도와 충청도를 바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 … ∼부터 …까지  호남( )과 호서( ). → 전라도와 충청도.

이 주 사 지 액 기 로 야 ∼때문이다 수군( ). 막다 

수군이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 신 전 선 상 유 십 이 출 사 력 거 전 즉 유 가 위 야

지금 신에게는 싸울 수 있는 배가 아직 열두 척이 있으니

죽을힘을 다하여 적을 막아서 싸운다면 오히려 할 수 있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상대하여 자기를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여기서는 이순신을 가리킴. 

적을 막아서 싸움. ~하면 오히려 ~할 수 있다

금 약 전 폐 주 사 즉 시 적 지 소 이 위 행

(그러나) 지금 만약 수군을 전부 없애면 이는 적이 다행으로 여길 것이어서

~(으)로 여기다 

이 유 호 우 달 어 한 수 차 신 지 소 공 야

충청북도를 통하여 한강에 이를 것이니, 이것은 신이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충청북도를 달리 이르던 말. 한강.

전 선 수 과 미 신 불 사 즉 적 불 감 모 아 의

싸울 배가 비록 적으나 미천한 신은 죽지 않았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부수가 같은 한자 ‐1

•  동 한가지 ▶  동맹

•  합 합하다 ▶  단합

•  흡 마시다 ▶  흡연

•  화 화목하다 ▶  화창 

•  명 이름 ▶  서명

•  고 알리다 ▶  피고

•  미 맛 ▶  취미

•  오 탄식하다 ▶  오호 

모양이 비슷한 한자2

•  혈 구멍 ▶  혈거

≠  돌 부딪치다 ▶  충돌 

•  의 마땅하다 ▶  편의

≠  선 베풀다 ▶  선서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3

•  ≒  절도 •  ≒  저항 •  ≒  침략

•  ≒  약탈 •  ≒  포위 •  ≒  방위 

전쟁과 군사에 관련된 어휘4

•  장수 •  폭탄 •  백기

•  둔영 •  탄환 •  총환  

단어 만들기 5

•  군 군사 ▶  군대   군량   군적

•  전 싸움 ▶  전술   전적   도전 

둔영: 군사가 주둔하고 있는 군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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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무공전서》 원문 읽기

[원문]    

     

     

      

  

    

    

  

[풀이] 구월 초칠일 적선 13척이 우리 진을 향해 왔다. 공

이 그들을 맞아 공격하자 적이 달아났다. 이날 밤 이경(

)에 적이 다시 와서 포( )를 쏘며 우리 군대를 놀라게 

하려고 했다. 공이 또한 포를 쏘도록 명령하였다. 적이 움

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 다시 물러났다. 아마 밤에 놀

라게 해서 한산( )에서 이득을 본 자일 거라고 한다. 

이때 조정에서는 수군의 숫자가 너무 적어 적을 방어할 수 

없으므로 공에게 육전( )을 명했다. 공이 장계로 아뢰

었다. 임진년으로부터 오륙 년간에 이르기까지 적이 감히 

전라도와 충청도를 바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수군이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략)

 임진왜란 주요 사건

  임진왜란 발발(1592년 4월 14일)

  옥포 해전(1592년 5월 7일): 옥포(경남 거제시 옥포동) 앞

바다에서 이순신이 지휘하는 수군이 왜장 도도 다카토라

〔 〕의 함대를 무찔렀다.

  한산도 대첩(1592년 7월 8일): 한산도(경남 통영시 한산

면)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워 크게 이긴 

일. 일본의 함선 47척을 격침하고 12척을 나포하였다. 

  진주성 대첩(1592년 10월 5일~10월 10일): 김시민이 지휘

하는 3,800명의 진주성 수성군( )이 왜장 나가오카 

다다오키〔 〕가 거느린 2만 명의 왜군을 물리쳤다. 

  행주 대첩(1593년 2월 12일): 전라도 순찰사 권율이 행주

산성에서 왜적을 크게 물리친 싸움. 

  명( )의 참전과 화의( )의 시기로, 명( )과 왜( ) 

사이의 화의( )가 결렬되자, 1597년 1월 왜는 다시 대

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다.(정유재란)

  칠천량 해전(1597년 7월 15일): 칠천량(경남 거제시 하청

면)에서 당시 수군통제사였던 원균이 크게 패하고 전사

하였다. 경상우수사 배설( )만 12척의 전선을 이끌고 

남해 쪽으로 후퇴하는 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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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액수( / ): 중요한 곳을 굳게 지킴.

  액험( ): 험악한 일을 당하여 굳게 버티고 막아 냄.

  오열( ): 목메어 욺.  

  혈견( ): 좁은 식견.

  맹세( ▽):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 ※ ‘▽’ 표시는 음이 달라진 한자.

  재적( ): 명부( )에 이름이 올라 있음. 

  제적( ): 학적, 당적 따위에서 이름을 지워 버림.

 학습 용어 _역사 

  삼도 수군통제사: 삼도통제사. 경상·전라·충청도 등 3도

의 수군을 지휘 통솔한 삼남 지방의 수군 총사령관이다. 

1593년(선조 26) 8월 평양과 서울 수복 이후 조정에서는 

일본군의 해상 퇴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수군

에 통제사라는 새로운 직제를 만들고, 초대 수군통제사에 

전라 좌수사였던 이순신을 임명하였다. 

  ※ 좌수사는 좌수군절도사( )로, 좌수영(

: 전라도와 경상도의 각 좌도에 둔 수군절도사의 군영)의 

우두머리이다. 품계는 정삼품. 

 신출 한자

(적) 도둑

, 13

(돌) 갑자기, 부딪치다

, 9

(액) 잡다

, 7

(공) 두렵다

, 10

(미) 작다

, 13

(맹) 맹세하다

, 13

(서) 관청

, 14

(단) 둥글다

, 14

(피) 입다

, 10

(흡) 마시다

, 7

(취) 뜻

, 15

(창) 화창하다

, 14

(오) 탄식하다

, 13

(혈) 구멍

, 5

(충) 찌르다

, 15

(의) 마땅하다

, 8

(선) 베풀다

, 9

(서) 맹세하다

, 14

(절) 훔치다

, 22

(도) 훔치다

, 12

(저) 막다

, 8

(항) 막다

, 7

(침) 침범하다

, 9

(략) 간략하다, 빼앗다

, 11

(략) 빼앗다

, 11

(탈) 빼앗다

, 14

(위) 에워싸다

, 12

(위) 지키다

, 15

(수) 장수

, 9

(폭) 터지다

, 19

(탄) 탄알

, 15

(기) 기

, 14

(둔) 진 치다

, 4

(영) 경영하다, 군영

, 17

(환) 둥글다

, 3

(총) 총

, 14

(대) 무리

, 12

(량) 양식

, 18

(적) 문서

, 20

(술) 꾀

, 11

(적) 길쌈하다, 성과

, 17

(도) 돋우다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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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문화와 
       활동하기 

확인하기
창의 활동명량 대첩과 군사 용어

선조 30년(1597), 이순신은 명량( )에서 10여 척의 전선( )으로 133척의 왜

선( )을 쳐부수고 크게 승리하였다. 당시 조선과 왜의 수군이 가진 전력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선조는 이순신에게 제해권을 버리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을 내릴 

정도로 해전( )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이순신은 폭이 좁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명량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왜군을 크게 격파하였고, 이는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학익진( )’은 학이 날개를 편 듯이 치는 진

으로, 적을 둘러싸기 편한 진형이다. 특징은 양 날개

에 포진한 돌격선이다. 거북선〔 〕이 앞서 돌진하

며 대포를 쏘아 적의 장군선을 먼저 격파할 수 있다.

당시 해전에서는 배를 부딪쳐서 적선을 파괴하는 

공격법을 주로 썼다. 이순신은 왜선과의 충돌에 대

비하기 위해 단단한 소나무와 나무 못을 사용해 배

의 내구성을 높였다. 또, 무기를 가지고 적과 직접 

몸으로 맞붙어서 싸우는 육박전( )인 백병전

( )을 대비해 갑판에 못을 박았다.

진

▲ 학익진( ) 

임진왜란이나 이순신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해 보고, 역사 

신문에 들어갈 짧은 기사를 써 보자.

2 밑줄 친 ㉮에서 느낄 수 있는 ‘ ’의 감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리움  ② 비장함

③ 쓸쓸함  ④ 즐거움

⑤ 부끄러움

1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 ) , 

, . 가⃝ , ,  

, . , 

, , 

. , ㉯ , .

 

▼ 울돌목

▲ 초요기( )

‘초요기( )’는 대장이 장수들을 부르고 지

휘할 때 쓰던 신호용 군기이다.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으며, 대장의 직품에 따라 크기나 색깔이 달랐다.

3 밑줄 친 ㉯를 바르게 풀이해 보자.

제해권( ): 무력으로 바다를 

지배하여 군사, 통상, 항해 등에 

관하여 해상에서 가지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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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난중일기〉나 임진왜란을 제재로 한 작품이나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기사문을 작

성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_‘명량 대첩’의 다른 기록

왜적의 괴수인 내도수( : 구루지마 미치후사)가 

전선 수백 척을 거느리고 서해로 향하여 진도( )의 벽

파정( ) 아래에 이르렀다. 이때 통제사 이순신은 명

량( )에 진을 치고 난을 피해 온 배 백여 척이 모여 뒤

에서 성원하였다. … 육박하여 난전이 되었을 때 … 화살

을 쏘아대고 돌을 던지고 창검이 어울려서 찌르니, 죽는 

자는 삼대가 쓰러지듯 하였고 불에 타 죽고 빠져 죽는 자

가 그 수효를 알 수 없었다. 먼저 내도수( )를 베어 

머리를 돛대 꼭대기에 매달으니, 장수와 사병이 용맹을 떨

쳐 달아나는 놈을 추격하고 패배하여 가는 놈을 따라가 목 

베어 죽인 것이 수백여 급이 되었으며, 도망하여 탈출한 

것은 겨우 십여 척뿐이었고 아군의 병선은 모두 무사하였

다. 왜적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전쟁담을 논할 때에는 반드

시 명량의 싸움을 말하였다 한다. - 《난중잡록(亂中雜錄)》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허사의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자)~ (지)… : ~부터 …까지

➋  글을 읽고 인물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 , , , .’   

는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다. 수적인 열세에

서도 백성을 위한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각오와 우국

충정을 느낄 수 있다. 

➌  글을 바르게 읽고 풀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미천한 신은 죽지 않았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해설]  미천한〔 〕 신은〔 〕 죽지〔 〕 않았〔 〕으니〔 〕 

적이〔 〕 감히〔 〕 우리를〔 〕 업신여기지〔 〕 못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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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난중일기〉 정유년 4월 부분 읽기

  13일 계유. 맑다.… 잠시 뒤에 종 순화가 배로부터 와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했다. 뛰쳐 나가 뛰며 궁구니 하늘의 

해조차 캄캄하다. 곧 해암(아산시 인주면 해암리)으로 달

려가니 (어머니가 타고 오던) 배가 벌써 와 있었다. 애통

하여 찢어짐을 어찌 다 적으랴. 나중에 기록하였다.(

  …    

     

)

  15일 을해. 맑다. 늦게 입관하였다. (친구) 오종수가 상을 

치르는데 마음을 다해 보살펴 주니 뼈가 가루가 되어도 

잊지 못한다. …(    

  …)

  16일 병자. 궂은 비. 배를 끌어 중방포( )에 옮겨 정

박하여 영구( )를 상여에 싣고 본가로 돌아왔다. 마을

을 바라보며 애통하여 찢어지는 마음을 어찌 말할 수 있

으랴. 집에 이르러 빈소를 차렸다. 비가 억수로 내리고 남

쪽 길을 떠나는 것이 또한 절박하니 통곡하였다. 단지 빨

리 죽기를 기다릴 뿐이다. 천안 원이 돌아갔다. 나중에 기

록하였다.(     

     

    ) 

  19일 기묘. 맑다. 일찍 길을 떠나며 영연( : 영위를 모

신 자리)에 곡하며 하직을 고하였다. 천지에 나와 같은 

일이 어찌 있겠는가. 일찍 죽는 것보다 못하다. …(

     

…)

  27일 정해. 맑다. 일찍 떠나 순천 송원(순천시 서면)에 이

르자 이득종, 정선 등이 와서 문안하였다. 저녁에 정원

명 집에 이르니 원수(권율)가 내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군

관 권승경을 보내어 조문하고 안부도 물었다. 저녁에 고을 

원이 보러 왔다. 정사준도 왔는데, 원공(원균)의 패망(

: 거칠고 망령됨)하고 전도된 상황을 많이 이야기하였

다.(     

    

…    )

 〈난중일기〉에는 인간 이순신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정유년 

1월 원균이 통제사가 되길 원하여 만든 비언( )으로 인해 

조정에 불려가 국문을 당한 이순신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가 가까스로 사면당했다. 바로 4월 백의종군의 길을 떠나면서 

아산에서 모친의 부고를 듣고 좌절하는 대목을 보면 영웅이 아

닌 평범한 인간 이순신을 만날 수 있다.

 명량 해전의 의의

1592년(임진년) 왜군이 부산 진성과 동래성을 순식간

에 무너뜨리고 육로로 진격하자 선조는 평양성을 거쳐 의

주까지 피난을 가서 명( )에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왜군

의 거침없는 진격에 맞서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일본 수군

을 궤멸시키며 제해권을 장악하고 왜군의 해상 보급을 차

단하였다. 이후 1593년 육지에서는 권율 장군이 행주 산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1597년(정유년) 이순신은 가토 기요마사〔

〕를 잡으라는 어명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1597년 2월 말

에 한양으로 압송돼 옥고를 치른다. 정탁의 변호로 다행히 

목숨만은 건진 이순신은 백의종군( )하였다. 그해 

조선, 명( ), 왜( ) 사이의 화의( )가 결렬되자 왜는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다시 침략하였다. 당시 이순신의 뒤

를 이어 수군을 이끌던 원균은 7월 16일 칠천량( ) 

전투에서 대패하고 자신도 전사하였고, 조선 수군은 겨우 

12척 배만 도망하여 남았다. 이때 조정에서는 수군의 미약

함을 알고 8월 15일 이순신에게 육군에 종사(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순신은 수군의 작전이야 말로 승

리의 요체임을 단호하게 주장했다. 9월 14일 왜적선 200

여 척 가운데 55척이 어란진( : 전남 해남군 송지면)

에 도착하였고, 이순신은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으로 진을 

옮기어 울돌목〔 〕을 지켰다. 9월 16일 오전 11시쯤 전

투가 시작되자 이순신은 왜적선을 좁은 지형으로 유인하

고 수중 철삭( : 쇠밧줄)을 설치하여 왜적선이 스스로 

부딪쳐 충돌하게 함으로써 왜적선 133척 가운데 31척을 

깨뜨리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 조선 수군은 전선 13척, 초

선( ) 32척으로 단 1척도 피해를 입지 않았고, 다만 전

사자 2명과 부상자 2명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왜의 

중부 지방 진출은 좌절되었다. 보급을 기다리는 왜군들은 

울산성과 예교성에 등에 갇혀 추위와 배고픔에 지치게 되

었고, 조선 침략 전쟁도 서서히 끝이 보이게 되었다. 

- 《문화원형백과》 〈명량 해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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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을    
즐겁게

역사 기록 속 문장이나 주요한 한 장면이 모티프(motif)가 되어 새로운 시각으로 만들어

지는 영화가 많이 있다.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볼 때 실제 역사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

으면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영화를 더욱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 

영화와 함께 보는 역사

학생 활동 예시활동 방법

평가하기

과제의 분량과 마감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 ☆ ☆ ☆ ☆

영화 속 역사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였는가? ☆ ☆ ☆ ☆ ☆

영화와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는가? ☆ ☆ ☆ ☆ ☆

영화 고르기

최근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우리

역사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한 편을

고른다.

1 영화 속 주요 사건 파악하기

영화에서 핵심이 되는 역사 사건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2

정보 조사하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화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한다. 

3 조사한 내용 정리하기

실제 역사와 영화 속 내용을

비교해 정리해 본다.

4

발표하기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발표한다. 

5

학생 활동 예시

관상이란,
사람의 생김새나 얼굴 

모습을 보고 그의 운명, 성격, 
수명 등을 판단하는 일이야.

)가 되어)가 되어)가 되어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시각으로 만들어

136 Ⅵ. 인물, 삶에서 깨닫다 한문을 즐겁게 137136 137

 한문을 즐겁게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최근에는 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활자로 간행된 서

적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긴 호흡의 책을 읽기 어려워하는 학습자들에게 흥미로운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매체 자료를 통해 역사적 

인물과 사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_교실 내 영화 상영 관련 저작권법 Q&A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 재

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중 법 제29

조 제2항은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반대 급부를 받지 아

니하고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학이나 교회

를 포함해서 판매용 영상 저작물(영화 DVD 또는 제휴 파

일)을 통해 관람객으로부터 하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 저작물이어야 한다. 

- 대한 저작권 위원회의 답변 참조

 참고 자료 _계유정난( )

조선 단종 원년(1453)에 수양 대군( )이 정권 탈

취를 목적으로 반대파를 숙청한 사건. 세종( )의 뒤를 

이은 병약한 문종( )은 영의정 황보인( ), 좌의

정 남지( ), 우의정 김종서( ) 등에게 어린 세자

를 보필할 것을 부탁했다. 1452년 5월 문종이 재위 2년 만

에 죽고 단종이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모든 권력

은 김종서가 장악하게 되었다. 수양 대군은 단종 즉위 후 

2개월이 지난 7월경부터 권람( ), 한명회( ) 등을 

심복으로 만들며 정치적 야심을 드러냈다. 1453년 4월 명

( )나라에 고명 사은사( )로 갔다가 돌아온 수

양 대군은 신숙주를 막하에 끌어들이는 등 거사를 계획했

고, 10월 10일 밤 마침내 김종서의 집을 불시에 습격하여 

그를 철퇴로 쓰러뜨렸다. 수양 대군은 ‘김종서가 모반하였

으므로 주륙( )하였다’고 거짓 상주( )하고, 사전에 

준비한 생살( ) 계획에 따라 황보인 등을 죽이고, ‘안

평 대군이 황보인, 김종서 등과 한 패가 되어 왕위를 빼앗

으려 했다.’고 거짓 상주하여 강화도로 귀양보냈다가 사사

( )하였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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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 ㉮ 문장을 풀이하시오.06

윗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해로를 차단해야 한다.

② 육군의 전력을 빌려야 한다.

③ 전력을 다해서 수군이 싸워야 한다. 

④ 일본군의 전력을 만만히 보아선 안 된다.

⑤ 호남을 지키는 것보다 한양의 안전이 급선무다.

08

윗글의 내용상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① 사관  ② 임금

③ 내시  ④ 양반

⑤ 무신

04

㉡의 풀이로 옳은 것은? 

① 눈이  ② 눈짓으로 

③ 눈을 감고  ④ 눈을 마주치며

⑤ 눈을 보지 못하고

03

다음 뜻풀이에 해당하는 것은?

그림, 글씨, 사진 등을 끼우는 틀.

①  ②   ③ 

④  ⑤ 

01

㉠, ㉡의 품사가 모두 옳은 것은?

 ㉠ ㉡  ㉠ ㉡

① 명사 대명사 ② 어조사 명사

③ 명사 어조사 ④ 어조사 대명사

⑤ 수사 대명사    

05

[05~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중략) ,  ㉠ , , , 

: “㉮ , .” (중략) 

, .  ㉡ , , 

: “ !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07

[07~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과 음이 같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02

[02~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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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철학, 길을 묻다

인류의 스승 공자17

묵자와 맹자18

노자와 한비자19

대단원 학습 목표  문장에서 생략되거나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 비추어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한문으로 쓰인 동아시아의 고전은 철학과 사색의 결정체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상가들은 시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보다 더 인간다운 삶과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자신만

의 해법을 내놓았다.

이 단원에서는 유가의 경전과 제자백가의 책 가운데 그들의 사유 방식과 핵심 사

상이 드러난 문장을 읽으면서 고전의 현재적 의미를 생각해 보자.



대단원 설정의 이유 고전( )은 우리를 철학과 사색의 길로 인도한다. 특히 동양 철학의 원류가 된 제자백가

( )는 중국 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보편적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단원에서는 유가의 경전을 넘어서 세계의 고전이 된 《논어( )》를 비롯해 맹자( )

와 묵자( ), 노자( )와 한비자( )의 핵심 사상과 사유의 방식을 드러내는 글을 읽

으면서 그 역사적 생성과 현재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의 본성, 사회와 국

가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들을 다루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유가 담긴 문

장을 한문으로 읽다 보면 수천 년 전 사상가들과 나란히 사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모습과 현

재의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➊  문장은 한자의 음과 뜻을 익힌 후 여러 번 소리 내어 읽으며 자연스럽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➋  제자백가의 문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를 통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배우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선현들의 가르침이 

학습자의 삶이나 현대인이 지향하는 가치와 대립되지 않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➌  제자백가 사상은 한자 문화권의 문화적 바탕이 된 근본이다. 제자백가 사상을 통해 한자 

문화권의 사상적 공통점을 이해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➍  동양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평가는 글의 의미만 풀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일상에 적용된 사례를 통해 그 가치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학습

자 중심의 토론 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소단원 차시 교수·학습 방법학습 내용
교과서 

쪽수

17. 인류의 스승 공자 3 140~145

   문장에서 도치된 성분을 찾고 문장 풀이에 활용하기 

    선인들의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하기

   문장 구조 분석하기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18. 묵자와 맹자 3 146~151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하기 

    선인들의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하기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명언·명구 암송하기

19. 노자와 한비자 3 152~157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을 찾고 문장 풀이에 활용하기 

    선인들의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하기 

    명언·명구 속에서 핵심 사상  찾기

    문장 비교·분석하기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1 158~161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기

  실력 확인하기 문제로 점검하기 

  제자백가 사상 사색(四色)으로 새롭게 보기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단원 구성과 지도 계획

대단원 도입   149



차시

동아시아의 고전 중 현재에도 가장 많이 읽는 고전인 《논어》의 첫머리에서 공자( )는 ‘배울 학( )’과 

‘익힐 습( )’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가? 《논어》의 첫머리에 이 구절이 놓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

17
인류의 스승 공자

: “ 면 아?

면 아?

이면 아?”

오 니라.

140 Ⅶ. 철학, 길을 묻다

140 

 문장에서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학습 목표

《논어》는 유가의 근본 문헌으로, 중국 최초의 어록(

)이며,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공자( )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문헌이며,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읽히는 동양 고전이다. 《논어》에 기록된 공자의 말은 

삶의 여러 방면에서 보편적 진리를 제시하는 내용이 많다. 

우리는 《논어》를 통해 배움, 사랑, 예절과 같은 인간의 삶

에 있어 가장 순수하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던

지면서 혼란한 사회를 개선하려고 했던 공자의 모습을 보

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논어》 공자가 말한 ‘배움〔 〕’, ‘사랑

〔 〕’, ‘예절〔 〕’ 등을 배우면서 이러한 가치들이 현재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온고지신( )’의 결과로 이

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 소개

①  유가의 기본 경전인 《논어》를 읽고 풀이하며 공자 사상

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인( )’ 사상이 요즘처럼 물질

적 가치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강조하는 세태에서 어떠

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학습자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교훈만을 강조하지 말고 사회에서 일어

나는 여러 가지 실례를 통해 학생 스스로 그 뜻을 음미하

는 시간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③  ‘문장 성분의 도치’는 한문 문장을 풀이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며,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

를 잃지 않도록 한다. 평가를 할 때는 개념을 바르게 이

해했는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17  인류의 스승 공자

1~3

 논어의 풀이와 이해 

: “ , ?  

 
공자가 말하였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 (학)’은 ‘ (본받을 효)’나 ‘ (깨달을 각)’과 관계가 있다. 배

움이란 앞 사람을 본받는 일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깨닫는 일까

지를 가리킨다. ‘ (시)’는 보통 ‘때때로’라고 풀이하지만 ‘그때그

때 늘’이란 뜻에 가깝다.  

, ?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붕): 단순히 친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견해와 목적 

또는 사상적 교유를 함께하는 사람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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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논어( )》: 사서( )의 하나로, 중국 춘추( ) 시대의 사상가 공자( )와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책.

 온 성내다

 극 이기다

이 한대 : “ 가 이니

면 하리니

니 아!” 

➊

《논어》

➊  안연: 중국 춘추 시대의 유학자 안회( ). 공자의 수제자로 학덕( )이 뛰어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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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군자):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 )의 반열에 오르지는 못

했지만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을 갖춘 사람.

, .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라.

  ‘ (환)’은 마음에 켕기는 것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근심하

지(불안해하지) 않아야 군자’라는 말을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헌문〉 편에도 비슷한 맥락의 구절(  

)이 나온다.

, , : “ , , 

 
안연이 인을 묻자 공자가 말하였다. 

“자기의 욕심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니

   (인): 인간됨의 본질을 이루는 사랑의 정신과 사회적 존재로 완

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

   (극기): 자기의 무절제한 감정이나 욕심, 충동 따위를 이성적 

의지로 눌러 이김.

   (복례): 예〔인의 정신을 가진 사회 규범〕의 본질로 되돌아가

는 일. →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비정상적이고 

변질된 모습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런 상태가 바로 정

상적이고 원래적인 모습이라는 뜻이다.

, . 

, !”  

 
하루라도 자기 욕심을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인에 돌아갈 것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에게서 

말미암는 것이지 남에게서 말미암겠는가!”

    위( ): 행하다, 실천하다

  공자는 극기복례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사물( )’을 말

하였다. 극기복례는 인( )을 실천하기 위해 공자가 제시한 핵

심 사항이다. 공자는 자기의 욕망을 예로써 이겨 내는 것이 사

람됨의 길이고 나아가 이를 사회적으로 확충시키면 곧 천리가 

운행하여 인( )을 온전히 이루는 도덕 사회가 된다고 보았다. 

인을 하는 것은 남이 아닌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자신을 

극복하는 행위를 어렵게 여기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극기복례 뒷이야기

안연이 말했다. “그 조목을 묻겠습니다.” 공자가 말했

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

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안

연이 말했다. “제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이 말씀을 받

들겠습니다.”(     

     ) 

성어  사물( ): 예( )가 아니면 보지 말며, 듣지 말며, 

말하지 말며, 움직이지 말라는 네 가지 가르침. 

17. 인류의 스승 공자   151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자 왈 학 이 시 습 지 불 역 열 호

공자가 말하였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선생님. 여기서는 공자를 가리킴.  ~ 또한 ~하지 않은가? → 매우 ~하다.

열 기쁘다 = 

유 붕 자 원 방 래 불 역 낙 호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인 부 지 이 불 온 불 역 군 자 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성내다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을 갖춘 사람.

불 환 인 지 불 기 지 환 부 지 인 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라.

안 연 문 인 자 왈 극 기 복 례 위 인

안연이 인을 묻자 공자가 말하였다. 

“자기의 욕심(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니

일 일 극 기 복 례 천 하 귀 인 언 위 인 유 기 이 유 인 호 재

하루라도 자기 욕심을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인에 돌아갈 것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에게서 말미암는 것이지 남에게서 말미암겠는가!”

돌아가다, 귀속시키다 행하다, 실천하다

먼 지방, 먼 곳. 

회복하다, 돌아가다

 중 버금

 증 증세

 연 연하다

 수 다르다

 공 구멍, 성씨

 여 수레, 많다

 당 무리

 탁 맡기다

 측 곁

 완 느리다

 편 치우치다

 철 밝다

 토 치다

 국 판

 계 매다

 승 중

 격 격하다

 파 자못, 치우치다

 리 밟다

 변 말 잘하다

 섭 다스리다

 후 제후

 유 선비

 보 넓다

 혹 미혹하다

 박 얇다

 거 의거하다

 후 기다리다, 기후

 경 굳다

 편 두루

 장 담

 할 베다

 부 관청

문장 성분의 도치

부정문에서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그 대명사가 서술어 앞에 옴.

예⃝ 〔알아주다〕 + 〔나를〕 → 〔않다〕 + 〔나를〕 + 〔알아주다〕
 서술어 목적어 부정사 목적어 서술어

개
념

부수가 같은 한자 ‐ ( )1

•  중 버금 ▶  백중

•  계 매다 ▶  관계

•  후 기후 ▶  증후

•  승 중 ▶  고승 

•  의 의지하다 ▶  의탁

•  후 제후 ▶  제후

•  측 곁 ▶  측근

•  유 선비 ▶  유가 

뜻이 서로 상대 관계에 있는 어휘2

•  강경 ⇔  유연 •  완만 ⇔  급격

•  보편 ⇔  특수 •  편파 ⇔  공정 

《논어》와 관련된 성어3

•  불혹: 미혹되지 않음. → 마흔 살을 달리 이르는 말. 

•  면장: 담벼락을 마주 대함. →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견문이 좁음.

•  공문십철: 공자의 제자 가운데 특히 학덕이 뛰어난 열 명. 

•  여리박빙: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음. →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일. 

•  우도할계: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음. →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큰 도구를 씀.

단어 만들기 4

•  론 논하다 ▶  여론   토론   변론   논거

•  정 다스리다 ▶  정부   정당   정국   섭정 

‘면장’은 공자가 아들 리( )에게 

《시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담벼

락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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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개념 _문장 성분의 도치

부정문에서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그 대명사가 

서술어 앞에 옴.

예  〔알아주다〕 + 〔나를〕 

  → 〔않다〕 + 〔나를〕 + 〔알아주다〕

  한문의 문장 구조를 살펴볼 때에는 제일 먼저 어순을 보고, 그 

다음에 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어순이 바뀌면 비문

( )이 되거나 문장의 성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한문의 문장은 특정한 환경 아래에서 어순이 도치되어

도 문장의 성분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술목 구조의 기본 

어순은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목적어가 뒤에 놓인다. 그러나 특

정한 조건에서는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놓이기도 한다. 곧 의문

( )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의문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

일 때, 또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지시 대명사나 인

칭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온다. 

 • 의문문에서 목적어가 의문 대명사일 때   

예    ?: 왕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 부정문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예    , .: 내가 그를 아꼈기 때문에 나를 배반

하지 않았다.

서술어 목적어

부정사 목적어 서술어

 성어의 유래

  면장( / )

  유래  공자가 백어에게 말했다. “너는 〈주남〉과 〈소남〉을 

공부했느냐? 사람이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지 않으면 

담벼락을 마주보고 서 있는 것과 같다.”(  

  

) - 〈양화〉

    (백어): 공자의 아들. 이름은 리( ), 백어는 자( ).

  우도할계( )

  유래  공자가 무성( )에 갔을 때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

는 노래가 들려왔다. 공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닭을 

잡는 데 어째서 소 잡는 칼을 쓰느냐?” 자유가 대답했다. 

“옛날에 저는 선생님께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

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쉽다.’라고 들었습니

다.” 공자가 말했다. “얘들아! 언( )의 말이 옳다. 내가 방

금 전에 한 말은 그를 놀린 것일 뿐이다.” - 〈양화〉

  공문십철( ): 안회, 민자건, 염백우, 염옹, 재아, 

자공, 염구, 자로, 자유, 자하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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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온색( ): 성난 얼굴빛.

  계수( ): 「1」 물리에서, 하나의 수량을 여러 양의 다른 

함수로 나타내는 관계식에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지는 비례 상수. 점성 계수, 팽창 계수 따위가 있다. 「2」 

수학에서, 기호 문자와 숫자로 된 식에서, 숫자를 기호 

문자에 대하여 이르는 말. 3x²+2x+7에서 3, 2 따위이다.

  징후( ): 겉으로 나타나는 낌새. 

 ※   증후( ): 병을 앓을 때 나타나는 여러 상태나 모양.   

= 증세( ). 

  수상( ): 보통과는 달리 이상하여 의심스러움.

  여당( ): 「1」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 「2」 짝이 되는 무리.

 성어 _사서삼경

사서( )란 《논어( )》, 《맹자( )》, 《대학(

)》, 《중용( )》을 말하고, 삼경( )은 《시경( )》 ,

《서경( )》, 《역경( )》을 가리킨다. 송나라 때 《예기》

에서 《대학》과 《중용》이 분리되어 《논어》, 《맹자》와 함께 

‘사서’라 일컬었다. 남송의 주희( )는 《대학》과 《중용》

에 주해하여 ‘장구( )’라 하고, 《논어》와 《맹자》에 주해

하여 ‘집주( )’라 했다. 그것을 《사서장구집주(

)》라고 한다. 명나라 영락제 때 《사서대전(

)》이 편찬, 간행되었다. 사서를 줄여서 ‘논맹용학(

)’이라 말한다.

  《중용》은 《예기》 제31편이었다가 독립된 것으로, 인간의 본성

을 성( )이라고 보고 성으로 복귀하는 방법을 궁구한 책이다.

 신출 한자

(온) 성내다

, 13

(극) 이기다

, 7

(중) 버금

, 6

(탁) 맡기다

, 6

(계) 매다

, 9

(후) 제후

, 9

(후) 기다리다, 기후

, 10

(증) 증세

, 10

(측) 곁

, 11

(승) 중

, 14

(유) 선비

, 16

(경) 굳다

, 12

(연) 연하다

, 11

(완) 느리다

, 15

(격) 격하다

, 16

(보) 넓다

, 12

(편) 두루

, 13

(수) 다르다

, 10

(편) 치우치다

, 11

(파) 자못, 치우치다

, 14

(혹) 미혹하다

, 12

(장) 담

, 16

(공) 구멍, 성씨

, 4

(철) 밝다

, 10

(리) 밟다

, 15

(박) 얇다

, 17

(할) 베다

, 12

(여) 수레, 많다

, 17

(토) 치다

, 10

(변) 말 잘하다

, 21

(거) 의거하다

, 16

(부) 관청

, 8

(당) 무리

, 20

(국) 판

, 7

(섭) 다스리다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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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확인하기
문화와 
       활동하기 

제목공자의 인( ) 사상  

3 한자 카드를 배열하여 풀이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다. 

2 다음 글에 나타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 , 

!” 

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②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③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④ 자기의 욕심을 누르고 예를 따르는 것

⑤ 자기 자신과 남에 대해 마음을 다해 일하는 것

1 밑줄 친 ㉠과 의미상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 “ , ㉠ ?”

①  ②  ③  ④  ⑤ 

창의 활동

공자는 사람이나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인(仁)’의 모습

을 다르게 제시했다. 《논어》에 나타난 ‘인’에 대한 여러 

정의를 읽어 보고, 현대의 사회 상황에 비추어 재해석해 

보자.

‘인’은 ‘효( )’, ‘제( )’, ‘충( )’, ‘서( )’, ‘애인( )’ 등의 주요 개념으로 나타난

다. ‘인’의 핵심은 ‘남을〔 〕 사랑하는〔 〕’ 것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

애 있게 지내는 것이 ‘인’을 행하는 근본이 된다. 

‘인’은 ‘충’과 ‘서’를 통해 확대된다. ‘충’은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고, ‘서’

는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마저 헤아리는 것이다. 공자가 안연에게 “인은 자

기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했듯이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

는 것〔 , .〕’이 곧 ‘인’이다.  

‘인’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근거가 된다. 공자는 ‘인’의 실천을 통한 사랑이 사회로 

확대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상 사회〔 〕가 실현될 것이라고 여겼다.

《논어》에는 ‘인( )’이라는 말이 100회 이상 나올 정도로 ‘인’은 공자( )의 핵

심 사상이다. 하지만 공자는 ‘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공자는 사람과 상황

에 맞게 ‘인’을 설명하였다. 

인( )이
무엇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번지가 물었다.

인( )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니, 

이렇게 하면 나라에

원망함이 없고,

집안에도 원망함이

없을 것이다. 

중궁이 물었다.

❶ 효( )와 제( )는 인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   

(  )  - 〈학이〉

❷ 오직 인한 사람만이 남을 좋아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   )  

 - 〈이인〉

❸ 군자는 밥을 먹는 동안에도 인을 어김이 없다. 

( ) - 〈이인〉

❹ 인한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서게 하며, 

자기가 통달하고자 하면 남을 통달하게 한다.  

(   ) 

 - 〈옹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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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논어에 나타난 ‘인( )’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며 인간

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다양한 ‘인’의 정

의를 참고하여 현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의미를 재해석해 보고 실천할 수 있다. 

 예시 답안 

➊  (극기복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나친 욕

심의 추구를 막을 수 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무분별

한 개인의 욕심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간의 연대

를 막는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욕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인( )의 정신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

한 배려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➋  (욕립이립인)을 통해 상생의 윤리를 회복

할 수 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인( )은 개인과 가족

의 관계를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상대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관계의 윤

리다. 인( )의 실천은 나와 반대 입장에 있는 상대가 

모두 만족하고 상생하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문장 속 한자의 쓰임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 ’의 여러 가지 음과 뜻 

   ⑴ (설) 말씀  예  (설명)

   ⑵ (세) 달래다  예  (유세) 

   ⑶ (열) 기쁘다 = (열)  예  (불역열호)

➋  글을 읽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극기복례): 자기의 욕심을 누르고 예의범

절을 따름.

➌  문장에서 도치된 성분을 파악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해설]   (인지불기지):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 

하다. ※ 술목 구조의 도치 구문으로, 부정문에서 

일인칭 대명사 ‘ ’가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 ’

가 서술어 ‘ ’의 앞으로 와서 ‘ ’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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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공자와 《논어》

  공자( , B.C. 551~B.C. 479):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

이자 학자. 이름은 구( ). 자는 중니( ). ‘자( )’는 선

생의 뜻으로 높여 부르는 말이다. 춘추 시대 말기에 노

( )나라 창평향( ) 추읍( , 현재 산둥성 곡부)

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이름은 흘( ), 자는 숙량( )

이고, 어머니는 안징재( )이다. 공자는 세 살 때 부

친을 잃고 빈곤 속에 자랐으나 주나라의 전통문화를 학

습하였으며, 말단 관리를 거쳐 50세가 넘어 노나라 정공

( )에게 발탁되었다. 공자는 노나라 실력자인 세 중신

〔 〕의 세력을 눌러 공실의 권력을 회복하려 하였으

나 56세(B.C. 497) 때 실각하고 노나라를 떠났다. 그 후 

14년간 여러 나라를 떠돌며 인( )을 정치와 윤리의 이상

으로 하는 도덕주의를 설파하며 덕치 정치를 유세하다가 

69세(B.C. 484) 때 고향에 돌아가 교육에 전념하였다. 이 

무렵 아들 리( )와 제자 안회( ) 및 자로( )가 잇

따라 죽는 불행을 겪었지만 교육에 전념하여 3,000여 명

의 제자를 길러 내고, 《시경》과 《서경》 등의 고전을 정리

하였다. 74세로 사망하였는데 제자들이 엮은 《논어》에 그

의 언행과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공자의 일생에 관해 신뢰할 만한 기록은 《사기》의 〈공자 세가

( )〉이다. 이후에 나온 공자의 전기는 모두 이것을 기

초로 하였다. 다만 사마천의 전기도 공자가 죽은 지 400년 뒤

의 글이므로 확실치 않은 점이 많다. 

  《논어( )》: 공자의 제자 및 그 뒤의 유가들이 공자의 

말, 공자와 제자의 대화, 공자와 당시 사람들의 대화, 제

자들의 말, 그리고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여 엮은 

중국 최초의 ‘어록( )’이다. 공자 사후에 제자들이 엮

은 기록을 토대로 후대 사람들이 개정한 것인 듯하다. 근

세의 사학가 장학성( , 1738~1801)은 이 책이 전

국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말하였다. 공자의 행실을 기록

한 《공자가어( )》가 있으나 위( )나라 왕숙(

, 195~ 256)의 위작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자의 인간됨

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는 《논어》 이외에 

달리 없다. 현재의 《논어》는 모두 20편이다. 전반 10편을 

상론( ), 후반 10편을 하론( )이라고 한다. 각 편 

첫 장에서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따다가 편명으로 삼

았다. 〈학이( )〉는 학문의 필요성, 〈팔일( )〉은 예

( ), 〈이인( )〉은 인( ), 〈공야장( )〉과 〈옹야

( )〉는 제자의 인물됨, 〈향당( )〉은 공자의 용의

( ), 행동, 음식, 의례, 〈자로( )〉는 정치, 〈요왈(

)〉은 역대 성인의 정치적 이상을 설명하였다. 청대의 

고증학자 최술( , 1739~1816)은 뒤 4편(〈계씨( )〉, 

〈양화( )〉, 〈미자( )〉, 〈요왈〉)에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고 하였다.

 《논어》 읽기

    

  증자가 말했다. “부자(선생님)의 도는 충서일 따름이다.”

  → 《논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인( )〉 편

의 이 구절이다. 어느 날 공자는 제자들과 마주하고 있다

가 증자를 향해 “삼아, 나의 도는 하나로 전체를 꿴다.(

)”라고 했다. 공자의 이 말은 너무도 유명하

다. 공자의 말씀에 대해 증자는 “네.”라고 공손하게 대답

했다. 공자가 방을 나간 뒤 다른 제자들이 증자에게 “조

금 전 이야기는 무엇을 말한 것인가?”라고 묻자 증자는 

위와 같이 대답했다. 

     

 군자는 말을 신중하게 하고 행동에 민첩하려고 한다.

  → 《논어》는 말과 행동의 차이, 이론과 실천의 괴리에 대

한 반성을 촉구한다. 〈이인〉 편의 이 장도 그 하나다. ‘

(눌)’은 ‘말 더듬다’가 아니라 ‘말을 신중하게 한다’로 풀

이해야 한다. 옛사람은 지둔( )이라고 풀이했다. ‘

(민)’은 본래 부인이 머리를 매만지고 열심히 제사 일을 

돕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 뒤 민첩하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 《심경호 교수의 동양 고전의 강의, 논어》

Q  공자의 시대에는 주로 무엇을 배웠나요?

A  중국 고대에는 ‘예( ), 악( ), 사( ), 어( ), 서

( ), 수( )’를 육예( )라 하여 여섯 가지 교양 

과목으로 배웠다. 예절〔 〕, 음악〔 〕, 활쏘기〔 〕, 

말타기〔 〕, 글쓰기〔 〕, 수학〔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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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묵자( )》: 중국 춘추( ) 시대의 사상가 묵적( )과 그 제자들의 사상을 엮은 책.

묵자와 맹자
춘추 전국 시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때이다. 주( )나라 왕실의 권위는 무너지고 여러 제후국은 

패자가 되기 위해 세력을 다투었다. 오직 힘의 논리만이 존재했던 때에 오히려 제자백가와 같은 학문적 중

흥기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을 하고 를 하고

을 이라.

요 이라. 《묵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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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학습 목표

중국 춘추 전국 시대는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봉건 제도

의 주( ) 왕실이 붕괴되고 여러 제후국이 패권을 다투었

던 동란기이다. ‘전국 칠웅’이라는 말처럼 이 시기에는 제

후국들이 세력을 다투어 부국강병( )을 내세우며 

유능한 인재를 발굴했기 때문에 제자백가와 같은 학문의 

중흥기를 이루었다.  

묵자( )는 자기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고, 자기 집

과 나라를 사랑하듯 다른 나라를 사랑하면 천하가 다스려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맹자( )는 인의( )를 기

반으로 한 덕( )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왕도 정치

( )를 주장했다. 제자백가의 맞수라 할 만한 묵자

와 맹자의 주장을 배우며 이들 사상이 어떻게 현재적 가치

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 소개

①  한문 문장 풀이에 필요한 ‘품사의 활용’, ‘어조사의 쓰

임’ 등은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고, 문장 풀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②  혼란한 사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평등과 겸애, 이타주

의를 주장했던 묵자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의 태도와 경제적 

불평등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묵자

의 사상에 대한 이해와 학습 동기를 부여하도록 한다. 

③  제자백가 사상은 뜻이 깊기 때문에 표면적인 내용만 

학습하는 것은 그 가치가 오히려 반감될 수 있다. 학습

자들의 생활 경험이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사회 현상이

나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한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18  묵자와 맹자

1~3

 묵자의 풀이와 이해 

, , , 

, , .  

 
남의 나라 보기를 내 나라같이 보고, 남의 집안 보기를 

내 집안같이 보고, 남의 몸을 보기를 내 몸같이 보라.

   (가): 춘추 시대 때 경대부( )를 말함. 

, . 

 
천하가 모두 서로 사랑하면 다스려지고, 

서로 미워하면 어지러워진다.

이해    묵자는 인간 집단의 전체적 번영인 ‘이( )’에 주목하

고, 그것을 달성하는 강제적 연대와 무차별적 사랑인 

겸애( )를 설파하였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도덕 질서의 문란

과 경제 기반의 파탄으로 백성들에게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묵자는 형식적인 예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배 계급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가 사상을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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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하여 하며

하여 하면 를 이라.

은 잇고? 니이다. 《맹자》

《맹자( )》: 사서( )의 하나로, 중국 전국( ) 시대의 사상가 맹자( )와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책.

 겸 겸하다

 란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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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자의 겸애 

묵자( , B.C. 480~B.C. 390)의 이름은 적( )으로, 중

국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이다. 묵자에 관해 《사기》에서

는 “묵적은 송나라 대부로서 성을 방어하는 기술이 뛰어

났으며 절용( )을 주장했다. 혹은 공자와 동시대 사람

이라고 하고 혹은 그 후의 사람이라고도 한다.(  

    )”라

고 한 〈맹자 순경 열전〉의 마지막 20여 자의 기록이 전부

이다. 그러나 《맹자》에서 “양주( )와 묵적의 학설이 천

하에 가득 찼다. 천하의 말이 양주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묵적에게 돌아간다.(   

)”라고 했을 정도로 묵가( )는 당시 가장 유

력했던 학파로, 유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층민(공인이

나 농민 등의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묵자는 처음에 유가( )를 배웠으나, 유가는 번거로운 

예의로 재물을 낭비하고 백성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치일 

뿐이라고 여기고 근로와 절약을 중시했다. 묵자는 사회의 

모든 재앙과 혼란의 근본 원인을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사

랑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하며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 사랑인 겸애( )를 주장했다. 

 맹자의 풀이와 이해 

, , , , 

, .  

 
내 집(안) 노인을 공경하는 것으로써 남의 노인에까지 

이르고, 내 집(안) 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써 

남의 아이에까지 이르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

   (로): ① 노인, 어른(명사)  ② 어른을 공경하다(동사)  

   (유): ① 아이(명사)  ② 아이를 사랑하다(동사)

   (가운어장): 손바닥 위에 놓고 움직일 수 있다.   

→ 매우 쉽다. 

, ? .  

 
왕은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역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해    맹자가 위( )나라에 오자, 혜왕은 맹자도 다른 유세

객들처럼 부국강병의 방책을 말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맹자는 오로지 인의( )에 근본을 두고 나

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맹자는 추은( : 은

혜를 넓혀 나감)을 통해 인정( )을 실현할 수 있

다고 보았다.

 맹자의 인의와 왕도 정치

맹자( , B.C. 372~B.C. 289)는 전국 시대 중기 추나

라에서 태어났다. 공자의 손자 자사( )의 제자에게 배

웠으며 공자의 학문을 사숙하여 유가 사상을 부흥시키는 

것을 평생의 대업으로 삼았다. 맹자는 공자의 인( )에 의

( )를 더해 인의( )를 강조했다. 인( )이 포용적 사랑

이라면 의( )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사회적 정의이다. 

맹자는 약육강식의 전쟁을 일삼는 전국 시대의 패도 정치

를 비판하고, 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정치(

)를 주장했다. 맹자의 덕치( )는 인간의 본성은 선

하다는 성선설( )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백성을 정치

의 주체로 보아 군주의 지위를 백성과 사직( ) 다음에 

두었다. 맹자는 유가 가운데 가장 급진적인 정치 사상인 

‘역성혁명’을 주장했는데, “인을 파괴하는 사람은 도적이

고, 의를 파괴하는 사람은 강도다. 도적이나 강도는 일개 

필부( )다.”라고 하며 폭군은 주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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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시 인 지 국 약 시 기 국 시 인 지 가 약 시 기 가 시 인 지 신 약 시 기 신

남의 나라 보기를 내 나라같이 보고, 남의 집안 보기를 내 집안같이 보고,

남의 몸을 보기를 내 몸같이 보라.

춘추 시대 때 경대부( )를 말함.

천 하 겸 상 애 즉 치 상 오 즉 난

천하가 모두 서로 사랑하면 다스려지고, 서로 미워하면 어지러워진다.

 묵자는 인류의 전체적 번영인 ‘이익〔 〕’에 주목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강제적 연

대와 무차별적 사랑인 겸애( )를 설파하였다. 

이해

노 오 로 이 급 인 지 로 유 오 유 이 급 인 지 유 천 하 가 운 어 장

내 집(안) 노인을 공경하는 것으로써 남의 노인에까지 이르고,

내 집(안) 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써 남의 아이에까지 이르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

① 노인, 어른 (명사) ② 어른을 공경하다 (동사) ① 아이 (명사) ② 아이를 사랑하다 (동사) 

손바닥 위에 놓고 움직일 수 있다. → 매우 쉽다.

왕 하 필 왈 리 역 유 인 의 이 이 의

왕은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역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맹자가 위( )나라에 오자, 혜왕은 맹자도 다른 유세객들처럼 부국강병의 방책을 

말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맹자는 오로지 인의( )에 근본을 두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맹자는 추은( : 은혜를 넓혀 나감)을 통해 인정( )을 실현할 수 있

다고 보았다.

이해

오 미워하다

~일 뿐이다

▲ 묵자(B.C. 480 ~ B.C. 390)

▲ 맹자(B.C. 372 ~ B.C. 289)

부수가 같은 한자 ‐1

•  시 보이다 ▶  계시

•  기 빌다 ▶  기원

•  록 녹 ▶  작록

•  선 참선 ▶  참선 

•  사 모이다 ▶  사회

•  상 상서롭다 ▶  길상

•  화 재앙 ▶  참화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2

•  ⑴ 악 악하다   ▶

사 악

 
악 역

  

 ⑵ 오 미워하다 ▶

증 오

  
혐 오

 

•  운 ⑴ 돌다 ▶

운 항

   

 ⑵ 운수 ▶

액 운

  

 

뜻이 서로 관계있는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3

•  ⇔  친소 •  ⇔  찬반  •  ⇔  승강 

•  ≒  연민 •  ≒  초빙 •  ≒  희롱 

맹자와 관련된 성어 4

•  맹모삼천: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 번이나 이사를 하였음. 

•  사생취의: 목숨을 버리고 의를 좇음. → 목숨을 버릴지언정 옳은 일을 함. 

•  호연지기: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 → 거침없이 넓고 큰 기개.  

•  사문난적: 성리학에서, 교리를 어지럽히고 사상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는 사람.

단어 만들기 5

•  란 어지럽다 ▶  반란   소란   요란   음란   

•  생 살다 ▶  탄생   소생   필생   생애  

 계 열다  사 모이다  기 빌다  상 상서롭다  록 녹

 작 벼슬  참 참혹하다  선 참선  사 사악하다  역 부리다

 증 미워하다  혐 싫어하다  항 배  액 재앙  소 트이다

 찬 돕다  승 오르다  련 불쌍히 여기다  민 불쌍히 여기다  빙 부르다

 희 놀다  롱 희롱하다  맹 맏, 성씨  천 옮기다  사 버리다

 호 넓다  사 이  반 배반하다  소 떠들다  요 흔들다

 음 음란하다  탄 태어나다  소 되살아나다  필 마치다  애 물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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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자》 

현재 남아 있는 《묵자》는 총 53편인데, 《한서》 〈예문지〉

에는 71편으로 되어 있다. 중심 내용은 상현( ), 상동

( ), 겸애( ), 비공( ), 절용( ), 절장( ), 

천지( ), 명귀( ), 비악( ), 비명( )의 ‘십론

( )’을 풀이한 23편이다. 십론 이외에 일종의 논리학을 

풀이하는 편과 비공론( )에서 출발한 방어술(

)과 축성술( )에 관한 편도 있다. 

➊  상현( ): 현명한 사람을 숭상해야 한다.

➋  상동( ): 윗사람을 높이 받들며 따라야 한다.

➌  겸애( ):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

➍  비공( ): 전쟁을 금지해야 한다.

➎  절용( ): 재정 지출을 절제해야 한다.

➏  절장( ): 장례를 간소화해야 한다.

➐  천지( ):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한다.

➑  명귀( ):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➒  비악( ): 사치의 상징인 음악을 금지해야 한다.

➓  비명( ): 주체적 노력에 반하는 숙명론(운명론)을 

거부해야 한다.

-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참조

 성어의 유래 _호연지기

공손추가 물었다. “선생님께서 제나라의 경상( ) 자

리에 오르시어 도( )를 행할 수 있게 되신다면, 비록 이

로 인해 패업이나 왕업을 이루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

다. 그렇게 되신다면 마음이 흔들리실 것 같습니까, 안 흔

들리실 것 같습니까?” … 공손추가 말했다. “감히 여쭙겠습

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점이 장점이십니까?” 맹자가 말

했다. “나는 말을 알며, 나는 나의 호연지기( )를 

잘 기른다.” … 그 기( ) 됨은 지극히 크고 강하니, 곧은 도

( )로 잘 기르고 해치지 않으면 천지 간에 꽉 차게 된다. 

그 기( ) 됨은 도의( )와 짝하고 있으니 이것이 없으면 

줄어들게 된다. 호연지기는 의〔 〕를 많이 쌓아야 생겨

나는 것이지 의로운 행동을 하나 했다고 갑자기 얻을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행동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줄어든다. … 호연지기를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의

를 쌓는 일을 행하되 미리 그 결과를 기대하지 말 것이며, 

마음속에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지도 말고 억지로 조장하지

도 말아야 한다.

- 《맹자》 〈공손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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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난리( ): 「1」 전쟁이나 병란( ). ≒ 난( ). 「2」 세상

이 소란하고 질서가 어지러워진 상태. 「3」 작은 소동.

  횡액( ):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 = 횡래지액. 

  맹랑( ): 「1」 생각하던 바와 달리 허망함.   

「2」 하는 짓이 만만히 볼 수 없을 만큼 똘똘하고 깜찍함. 

  사신( ): 불교에서, 수행과 보은을 위하여 속계의 몸

을 버리고 불가에 들어가는 일이나 불사( ) 또는 불

도의 수행을 위해 자기 몸과 목숨을 버림. 

  사도( ): 「1」 이 도리.   

「2」 유가( )에서, 유학의 도리를 이르는 말.

 성어

  공맹지도( ): 공자와 맹자가 주장한 인의( )

의 도( ).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으므로 후세 사람들은 유

교를 ‘공맹지도( )’라고 불렀다. 맹자는 공자가 말한 인

( )에 의( )를 덧붙이는 등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공자

는 주나라를 중심에 두는 존왕( )을 주장했으나, 맹자는 ‘어

느 제후든 살육하지 않고 인의를 하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

(  )’고 주장했다. 

  사생취의( ): 목숨을 버리고 의를 좇는다는 뜻으

로, 목숨을 버릴지언정 옳은 일을 함을 이르는 말.

 신출 한자

(겸) 겸하다

, 10

(란) 어지럽다

, 13

(계) 열다

, 11

(기) 빌다

, 9

(사) 모이다

, 8

(상) 상서롭다

, 11

(록) 녹

, 13

(작) 벼슬

, 18

(참) 참혹하다

, 14

(선) 참선

, 17

(사) 사악하다

, 7

(역) 부리다

, 7

(증) 미워하다

, 15

(혐) 싫어하다

, 13

(항) 배

, 10

(액) 재앙

, 4

(소) 트이다

, 12

(찬) 돕다

, 19

(승) 오르다

, 8

(련) 불쌍히 여기다

, 15

(민) 불쌍히 여기다

, 15

(빙) 부르다

, 13

(희) 놀다

, 17

(롱) 희롱하다

, 7

(맹) 맏, 성씨

, 8

(천) 옮기다

, 16

(사) 버리다

, 11

(호) 넓다

, 10

(사) 이

, 12

(반) 배반하다

, 9

(소) 떠들다

, 20

(요) 흔들다

, 13

(음) 음란하다

, 11

(탄) 태어나다

, 14

(소) 되살아나다

, 20

(필) 마치다

, 11

(애) 물가, 끝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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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문화와 
       활동하기 

제목

묵자는 제후국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 속에서 힘없이 죽어 가는 

백성들을 보며 침략주의를 배격하는 평화론을 주장하였다. 지배층의 사치를 비판하

였기 때문에 많은 민중의 지지를 받아 유가와 견줄 만한 학파를 이루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인( )과 의( )에 입각한 왕도 

정치( )를 주장하였다. 공자를 계승하여 유교의 도를 밝히는 것을 소임으로 

삼고, 공자의 사상을 수호하기 위해 다른 사상가들과 격렬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동양 사상의 대결

3 〈보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나)의 내용과 비교해서 

50자 내외로 써 보자. 

, , , 

, , .

보기

1 ㉠, ㉡에 들어갈 한자가 모두 옳은 것은?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2 ㉠~㉤ 중 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① ㉠: ~일 뿐이다 ② ㉡: 어른

③ ㉢: ~할 수 있다 ④ ㉣: 운수

⑤ ㉤: 손바닥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 ? ㉠ .

(나)   ㉡ , , , 

, , ㉢ ㉣ ㉤ . 
다음 기사를 읽고, A 씨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말을 맹자와 

묵자의 입장이 되어 말해 보자.

창의 활동

맹자 ▶

(인의)

양주의 말을 따르면 군주를 부

정하게 되고, 묵자의 말을 따르

면 부모를 부정하게 된다.   

사람을 사랑하되 내 친지

로부터 하는 것이 인( )

이고, 옳은 일을 위해서라

면 나의 목숨을 바칠 수 있

는 것이 의( )이다. 

맹자 ▶맹자맹자

 군주를 부

의 말을 따르

 된다. 

 친지

)

위해서라위해서라

 수 있

 

한 건물 화재 사건에서, 주민 A 씨가 불이 난 것

을 알고 집집이 문을 두드려 이웃을 깨운 사실이 

확인됐다. 덕분에 이웃은 모두 목숨을 건졌으나, 

정작 자신은 불길 속에서 호흡 곤란으로 고인이 

되고 말았다. A 씨의 어머니는 당시 A 씨가 매우 

급하게 다시 불이 나는 건물로 올라가는 것을 보

고 A 씨에게 말했다고 한다. - ◯ ◯ 신문

▲ 양주( , B.C. 440?~B.C. 360?) ▲ 묵자

(위아)

내 몸의 털 하나를 뽑아 천하가 이롭

게 된다고 해도 나는 하지 않겠다. 나의 

생명을 완전하게 지키며 사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 

(겸애)

미움과 다툼이 만들어 낸 혼란으로부

터 천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온몸

을 바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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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공자의 인( )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서 사회

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고, 맹자는 공자의 인( )을 계승했

다. 그러나 묵자는 유가의 생각〔존비, 친소의 구별〕은 출발

부터 차별을 전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며 무

차별적 사랑인 겸애( )의 실천만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주장했다. 

  맹자는 “묵자의 겸애는 머리 꼭대기부터 갈아 발뒤꿈치까지 닳

더라도 천하에 이익이 되면 한다.(   

)”라고 공격하며 겸애를 “부모를 업신여기고 군왕을 업신

여기는( )” 사상이라고 심하게 비판했다. 

 예시 답안 

  맹자의 입장에서 말하기: 너의 생명도 타인의 생명만큼 

중요하다. 너는 나에게 하나뿐인 소중한 자식이다. 나와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면 가지 마라. 

  묵자의 입장에서 말하기: 위험에 처한 이웃의 생명 역시 

우리 목숨만큼 중요하다.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붙잡을 수 있겠니? 어서 가서 도와주어라.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문장을 풀이하고 글의 맥락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 .: 천하가 모두 서로 사

랑하면 다스려지고, 서로 미워하면 어지러워진다.

➋  문장 속 한자의 쓰임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 (운): 움직이다 ※  (가운어장): 손바

닥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 → 매우 쉽다.  

➌  글을 읽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나)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할 것을 〈보기〉에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해설]   묵자와 맹자는 큰 관점에서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

는 내용은 같다. 그러나 맹자는 사랑이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부터 출발한다고 보았고, 묵자는 처음

부터 이런 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둘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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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묵자가 말했다. “모두 서로 사랑

하고〔 〕 서로 이롭게 하는〔 〕 방법으로 바꾼다. 

그러면 모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방법은 장차 

어떻게 해야 할까?” 묵자가 말했다. “남의 나라 보기를 내 

나라같이 보고, 남의 집안 보기를 내 집안같이 보고, 남의 

몸 보기를 내 몸같이 보라. 이렇게 하면 제후들은 서로 사랑

하여 싸우지 않을 것이다. … 천하의 사람들 모두가 서로 사

랑하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지 않고, 다수는 소수를 겁박

하지 않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 

대개 천하의 재앙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

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길 뿐이다.(   

   

      

    … 

    … 

  ) - 《묵자》 〈겸애중〉

  

반드시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야만 이에 다스릴 

수 있다. … 혼란이 무엇에 의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서

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생긴다. … 제후들이 서로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 만약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한다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지 않고, 집안과 집안이 서로 어지럽히지 않고, 도

적이 있지 않으며 임금과 신하와 부모와 자식이 모두 효도

하고 자애로울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가 다

스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일

삼는 자이니, 어찌 미움을 금하고 사랑을 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가 모두 서로 사랑하면 다스려지

고, 서로 미워하면 어지러워진다. 그러므로 묵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권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  

 …  …  

   

   

   

 ) - 《묵자》 〈겸애상〉

  

제선왕( )이 물었다. “제환공과 진문공의 일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맹자가 대답했다. “공자의 문하에서

는 제환공과 진문공의 일을 말한 자가 없습니다. 이 때문

에 후세에 전해진 것이 없어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 기어

이 말하라고 하신다면 왕 노릇하는 것〔 〕은 어떻

습니까?” … “내 집안 노인을 공경하는 것으로써 남의 노

인에까지 이르고, 내 집안 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써 남의 

아이에까지 이르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서 움직일 수 있습

니다. … 《시경》에 이르기를 ‘내 아내에게 모범이 되어 형

제에게 이르고 집과 나라를 다스린다.’ 하였으니, 이 마음

을 들어서 저기에 놓은 것뿐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

로 은혜를 미루어 가면 천하를 보전할 수 있고, 은혜를 미

루어 가지 못하면 처자식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지금 사람들보다 크게 뛰어난 까닭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해야 할 것을 잘 미루어 나갔기 때문일 뿐입니다.”(

    

      

     

    

   

 ) 

- 《맹자》 〈양혜왕상〉

  

맹자가 양혜왕( )을 만났는데 왕이 말했다. “노 선

생께서 천 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무엇

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역시 인

의( )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

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하시면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할 것이고, 사대부와 서인(

)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 만일 의( )를 뒤로 하고 이익을 앞

으로 하면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 왕

께서는 인의를 말씀하셔야 할 따름이니 하필 이익을 말씀

하십니까?” - 《맹자》 〈양혜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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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노자도덕경( )》: 중국 춘추( ) 시대의 도가( ) 사상가 노자( )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책.

라. 가 는

이니 이라.

는 라. 《노자도덕경》

동양의 사상가들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을까? ‘다스린다’는 뜻의 ‘정( )’은 본래 ‘바로

잡는다’는 의미이다.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치란 무엇인지 노자

와 한비자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자.

노자와 한비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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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학습 목표

노자( )는 일체의 인위를 거부하는 ‘무위( )’와 

시비( )가 양행( )하는 상대주의를 강조했다. 반면 

한비자( )는 법치가 꿈꾸는 궁극의 이상을 노자가 

주장하는 ‘무위’와 ‘허정( :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사

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의 상태로 예를 들며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통제할 강력한 ‘법치( )’를 주장하여 

전국 시대 전제적 지배를 지향하는 군주 통치의 이론적 근

거를 제시하였다. 

이 단원에서는 자연에 순응하여 무욕의 삶을 살아야 한

다는 노자의 주장과 인간 본성의 악함을 극복하기 위해 

‘덕( )’이 아닌 ‘법( )’, ‘술( )’, ‘세( )’를 강조한 한비자

의 사상이 오늘날 어떤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 소개

①  노자의 ‘무위( )’, 한비자의 ‘법( )’ 사상의 핵심 내

용을 본문을 풀이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전국 시대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어 법가 사상

이 나타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문장 성분의 생략은 앞 뒤 문장의 맥락을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③  글을 바르게 풀이하여 노자와 한비자의 사상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상적 특징을 현대적 관점

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평가한다. 

   ※ 도가가 왜 유학과 더불어 동양 사상의 양대 학파가 되

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학과 노장을 비교해 설명

할 수 있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19  노자와 한비자

1~3

 노자의 풀이와 이해 

. , , 

, .  

 
천지는 장구(영원)하다. 천지가 길고 오래갈(영원할) 수 

있는 까닭은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오래갈 수 있다.

   

, . 

 
무위를 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무위): 자연에 따라 행하고 인위를 가하지 않는 것. ※ 무위

는 인위( ) 또는 작위( )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노자는 인

간의 지식이나 욕심이 오히려 세상을 혼란시킨다고 여기고 자연 

그대로를 최고의 경지로 보았다.

   (무불): ~하지 않음이 없다, ~이/가 아닌 것이 없다(이중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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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한비자( )》: 중국 전국( ) 시대의 법가( ) 사상가 한비( )가 지은 책.

 벌 벌하다

은 이요 이니

이면 하고 이면 이라.

는 나 라.

 《한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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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노자는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자연( , 스스로 그

러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면서도 스스

로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할 수 있

다고 하였다. 곧 천지( )가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영존( )하는 것처럼 

백성의 자연스러운 삶을 간섭하는 모든 인위를 없애

면 나라가 다스려진다고 하며 무위의 다스림을 주장

하였다. 

 노자와 《도덕경》

《사기》에 따르면, 노자( )는 춘추 시대 초( )나라 

고현( ) 여향( ) 곡인리( ) 사람으로, 성은 이

씨( )이며 이름은 이( ), 자는 담( )이다. 주( )나라 

도서관의 관리를 지냈는데, 주나라가 쇠퇴하자 이를 한탄

하며 서쪽의 함곡관을 나간 이후 종적을 감추었다. 《도덕

경》은 노자가 함곡관을 나갈 때 함곡관 문지기의 부탁으

로 지어 준 책이라 한다. 약 5,000자, 81장으로 되어 있으

며, 상편 37장을 〈도경( )〉, 하편 44장을 〈덕경( )〉

이라고 한다.

 한비자의 풀이와 이해

, , , , 

, . 

 
나라가 항상 강한 것이 없고 항상 약한 것이 없으니,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것이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

, , 

.  

 
대개 엄중한 형벌은 백성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나라가 다스려지는 까닭이다.

   

이해    한비자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회는 혼란에 빠

지게 되므로,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

한 법( )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비와 《한비자》

한비( , B.C. 280?~B.C. 233)는 전국 시대 말 한( )나

라 왕족 출신으로, 젊어서 이사( )와 함께 순자( )에

게 배우고 노장( )의 무위자연을 받아들여 법가( ) 

사상을 집대성하였다. 한비자는 한나라가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 권력을 가지고도 신하들을 제대로 통

제하지 못하며 국가를 강성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을 안타

까워했다. 유가의 학설에 반대하면서 국가의 운영을 위해

서는 성문화된 법의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비자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왕권이 있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법( :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구체

적인 법)’, ‘술( : 군주가 신하를 다루는 기술)’, ‘세( : 군

주만이 가진 세력으로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군주의 절대 

힘)’를 주장하며 군주가 신하를 통제하는 두 가지 핵심 수

단〔이병( )〕으로 상과 벌을 강조했다. 《사기》에 따르면, 

기원전 234년 진왕 정(진시황)이 한비자의 저술인 〈고분

( )〉과 〈오두( )〉를 읽고 감탄하여 한비자를 얻기 위

해 한을 공격하였다. 한비자는 진왕의 요구대로 진나라에 

사신으로 왔지만, 그의 재능을 시기한 이사가 한비자를 참

소하여 투옥시킨 뒤 계속 자결하도록 종용하였고, 한비자

는 결국 스스로 독약을 먹고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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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천 장 지 구 천 지 소 이 능 장 차 구 자 이 기 부 자 생 고 능 장 생

천지는 장구(영원)하다. 천지가 길고 오래갈(영원할) 수 있는 까닭은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오래갈 수 있다. 

= 天地長久 하늘과 땅은 영원함. ~하는 까닭 ~때문이다 자기만 살려고 함. 

위 무 위 즉 무 불 치

무위를 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자연에 따라 행하고 인위를 가하지 않는 것.

 노자는 만물의 근원으로서 ‘자연( , 스스로 그러함)’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

면서도 스스로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백성의 

자연스러운 삶을 간섭하는 모든 인위를 없애면 나라는 저절로 다스려진다고 하였다.

이해

국 무 상 강 무 상 약 봉 법 자 강 즉 국 강 봉 법 자 약 즉 국 약

나라가 항상 강한 것이 없고 항상 약한 것이 없으니,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것이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 

부 엄 형 중 벌 자 민 지 소 오 야 이 국 지 소 이 치 야

대개 엄중한 형벌은 백성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나라가 다스려지는 까닭이다.

= 嚴重刑罰 엄중한 형벌. 오 미워하다

 한비자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므로,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 )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해

▲ 노자(? ~ ?)

▲ 한비자(B.C. 280? ~ B.C. 233)

문장 성분의 생략

앞뒤 문장을 살펴보아 생략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 있음.

예⃝   , ( ) .  

→ 앞에 주어〔 〕가 있기 때문에 뒤 문장에서는 주어〔 〕를 생략하였음.

개
념

 간 새기다

 쇄 인쇄하다

 기 꾀하다

 형 저울대

 항 목, 항목

 부 부호

 마 삼

 순 눈 깜짝하다

 창 비롯하다

 제 짓다, 억제하다

 감 보다

 급 등급

 규 법

 견 끌다

 비 비평하다

 항 거리

 변 분별하다

 억 누르다

 독 살피다

 위 어기다

 범 법, 모범

 부 붙다

 심 살피다

 권 문서

 부 버금

 옥 감옥

 헌 법

 범 범하다

 속 묶다

 재 옷 마르다, 결정하다

 채 빚

 획 긋다

 총 합하다, 거느리다

 준 좇다

 징 징계하다

 책 꾀

 격 사이 뜨다

부수가 같은 한자 ‐ ( )1

•  간 새기다 ▶  창간  

•  권 문서 ▶  채권

•  제 억제하다 ▶  억제

•  획 긋다 ▶  기획

•  별 다르다 ▶  변별  

•  쇄 인쇄하다 ▶  인쇄

•  부 버금 ▶  부응

뜻이 비슷한 한자2

•  감 보다 ▶  감옥

≒  독 살피다 ▶  총독 

•  평 평평하다 ▶  형평

≒  등 같다   ▶  등급 

법과 관련된 어휘3

•  위헌 •  준법 

•  조항 •  규범

•  범죄  •  징벌 

성어4

•  명실상부: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맞음.

•  견강부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  속수무책: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

•  쾌도난마: 잘 드는 칼로 마구 헝클어진 삼 가닥을 자름. 

 → 어지럽게 뒤얽힌 사물을 강력한 힘으로 명쾌하게 처리함.

단어 만들기5

•  판 판단하다 ▶  비판   심판   재판

•  간 사이 ▶  간격   순간   항간  

규범: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법칙과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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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개념 _문장 성분의 생략

한문은 문장 안에서 번잡하거나 중복을 피하고 표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문장 

성분의 생략은 앞뒤 문장을 살펴보아 생략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➊  주어의 생략

  • , ( ) .   

나라가 항상 강한 것이 없고, (나라가) 항상 약한 것

이 없다.   

→ 앞에 주어〔 〕가 있기 때문에 뒤 문장에서는 주

어〔 〕를 생략하였음. 

  • , ( ) .  

천하에 도가 있으면 드러내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숨는다. 

➋ 목적어의 생략 

  • , ( ).  

사람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만 (형제가) 없구나. 

 성어의 유래

  모순( ): 창과 방패.  

→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

  유래  초( )나라에 방패와 창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방패를 자랑하며 “내 방패의 견고함은 그 무엇으로도 뚫

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 그 창을 자랑하며 “내 창의 

날카로움은 뚫지 못하는 물건이 없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뚫으면 어떠한가?” 

하니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 《한비자》 〈세난〉

  역린( ): 용의 목 밑에 거꾸로 자란 비늘.   

→ 임금의 노여움.

  유래  무릇 용이라는 동물은 길들이면 탈 수 있지만 목 밑

에 한 자쯤 되는 역린이 있으니 만약 사람이 역린을 건드

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다. 군주에게도 역린이 있어 

유세하는 자가 군주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면 

도( )에 가까울 것이다.(   

   

  )

 - 《한비자》 〈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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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제재( ): 「1」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함. 「2」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

가 처벌이나 금지 따위를 행함.  

  범례( ): 예시하여 모범으로 삼는 것. 

 ※ 범례( ): 일러두기.

  마의( ): 삼베옷.

  ※ 마의 태자( , ?~?)는 신라 경순왕 때 태자로, 경

순왕 9년(935)에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자 이에 반대하여 금

강산으로 들어가 마의( )를 입고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먹으면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위항( ): 좁고 지저분한 거리.

 성어의 유래 _남취 

  남취( ): 피리를 함부로 붊. →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체하는 것이나 또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지위

에 붙어 있는 것을 이름. ≒ 남우( ).  

  유래  제( )나라 선왕은 우( : 피리와 같은 관악기)를 연

주하게 하였는데 반드시 삼백 명이 부르게 하였다. 남곽

( )이 선왕을 위해 연주하겠다고 청했다. 선왕이 기뻐

하며 수백 명에게 줄 늠식( : 나라에서 주는 쌀)을 주

었다. 선왕이 죽고 민왕이 즉위했는데, 한 사람씩 연주하

는 것을 좋아하자 남곽이 달아났다.

- 《한비자》 〈내저설상〉

 신출 한자

(벌) 벌하다

, 14

(간) 새기다

, 5

(창) 비롯하다

, 12

(권) 문서

, 8

(채) 빚

, 13

(쇄) 인쇄하다

, 8

(제) 짓다, 억제하다

, 8

(억) 누르다

, 7

(획) 긋다

, 14

(기) 꾀하다

, 6

(부) 버금

, 11

(변) 분별하다

, 16

(감) 보다

, 14

(독) 살피다

, 13

(옥) 감옥

, 14

(총) 합하다, 거느리다

, 17

(형) 저울대

, 16

(급) 등급

, 10

(위) 어기다

, 13

(헌) 법

, 16

(준) 좇다

, 16

(항) 목, 항목

, 12

(규) 법

, 11

(범) 법, 모범

, 15

(범) 범하다

, 5

(징) 징계하다

, 19

(부) 부호

, 11

(견) 끌다

, 11

(부) 붙다

, 8

(속) 묶다

, 7

(책) 꾀

, 12

(마) 삼

, 11

(비) 비평하다

, 7

(심) 살피다

, 15

(재) 옷 마르다,  결정하다

, 12

(격) 사이 뜨다

, 13

(순) 눈 깜짝하다

, 17

(항) 거리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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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창의 활동문화와 

       활동하기 
다음 글을 읽고, ‘술을 파는 사람’과 ‘술집의 사나운 개’는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자.

3 다음 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① 백성은 덕으로 다스려야 해.

②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존중해야 해. 

③ 엄정한 법으로 다스리는 게 기본이야.

④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보호를 받아야 해.

⑤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해야 해. 

2 (가), (나)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가) ㉠ , .

(나)   ㉡ , ㉢ , 

. 

① ㉠은 ‘어떤 일에도 노력하지 않음’을 뜻한다. 

② ㉡은 ‘사람’으로 풀이한다. 

③ ㉢은 ‘악’으로 읽는다.

④   (가)는 인위적인 노력을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

⑤   (나)는 엄한 형벌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안타까

워하고 있다. 

1 다음 문장을 풀이하고, 생략된 성분을 찾아 한자로 

써 보자. 

, . 

풀이: 

생략된 성분: 

전국 시대 송( )나라에 술을 파는 사람이 있었

다. 술의 양을 재는 것이 공평했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공손했으며, 빚은 술도 맛있는데다가, 간판

도 높이 걸어 놨다. 그러나 술이 팔리지 않아 모두 

상했다. 술을 파는 사람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해

서 한 노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다. 노인은 “당신 

집의 개가 사납지요?”라고 물었다. 그 사람이 “개가 

사납기는 한데 술이 안 팔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라고 물었다. 노인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그 

사나운 개를 무서워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시켜 호리병에 술을 받아 오게 했는데, 개

가 달려들어 아이를 물었다더군요. 이게 바로 술이 

상하도록 팔리지 않는 까닭이에요.”

  -  〈외저설우(外儲說右)〉 편

•술을 파는 사람

•술집의 사나운 개
백성을 복종시키는 구체적인 법과 제도

→ 관청에서 제정하고 백성에게 공포한 법률. 

군주가 신하를 제압하는 통치술

→ 군주가 능력과 수완에 따라서 신하를 다스리는 방법.

권세와 세력 

→ 군주의 지위에서 나오는 백성과 신하를 순종시키는 역량.

한비자, 강력한 법에 의한 통치

한비자( )는 법가 사상을 대표하는   

사상가이다. 법가 사상은 진시황( )이 

중국을 통일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상

이다. 한비자는 순자( )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순자의 성악

설( )을 계승하였다. 하지만 순자가 악한 

본성을 인위적인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한 것

과 달리,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을 통치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한비자는 인간은 욕망을 채우려다가 재앙에 빠지게 되므로, 군주는 덕( )이 아니

라 ‘법( )’, ‘술( )’, ‘세( )’를 가지고 통치해야 한다고 했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부귀해지기를 바라며, 관을 짜는 사람

은 사람들이 요절하기를 바란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어질고 관을 짜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 관을 짜는 사람이 요절을 바라는 것은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이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

라, 사람이 죽어야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 〈비내(備內)〉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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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한비자의 법, 술, 세를 이해한 후, 고금을 막론하고 군주

가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이유를 생

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이다. ‘구맹주산’ 이야기는 오늘날 대

통령이나 최고 경영자 주변에 사나운 개와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지고, 좋은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사회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맹주산( )은 개가 사나우면 술이 시어진다는 뜻으로, 

나라에 간신배가 있으면 어진 신하가 모이지 않음을 이르는 말

이다. 한비자는 신하가 상이나 칭찬을 해 줘도 노력하지 않고 

벌을 주고 비난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제거해야 한다고 강

하게 질책하면서 군주의 통치 방법이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술집의 사나운 개’가 있어서 술을 팔 수 없는 것에 비유했다. 

 예시 답안

  술을 파는 사람: 군주.

  술집의 사나운 개: 군주 주위에서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

며 권세를 부리는 신하들.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 풀이: 나라가 항상 강한 것이 없고, 항상 약한 것

이 없다.

   •생략된 성분: 〔주어〕

[해설]  앞뒤 문장을 살펴보아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일부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앞에 주어인 ‘ (국)’

이 있기 때문에 뒤 문장에서는 주어인 ‘ ’을 생략

하였다.

➋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한자의 쓰임을 아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   (무위): 인위적인 억지와 노력으로 하지 않

는 것.

   ㉡ (자): ~것 ㉢ (오): 싫어하다

➌      글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한비자는 엄중한 형벌과 강력한 법이 나라를 강하

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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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는 장구(영원)하다. 천지가 길고 오래갈(영원할) 수 

있는 까닭은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오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몸을 뒤로 하나 앞에 오

게 되고 몸을 (밖으로) 내던지나 몸을 보존한다. 사사로움

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므로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

다.(    

   

 ) - 《노자》 〈제7장〉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게 되며, 욕심낼 만한 것을 보여 주지 않으

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마음은 비우고, 배는 채워 주며, 백성

들의 뜻은 약하게 하고 뼈는 튼튼하게 해 준다. 모름지기 

백성들은 아는 것도 욕심도 없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백성들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무위를 하

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 - 《노자》 〈제3장〉

  

나라가 항상 강한 것이 없고 항상 약한 것이 없으니, 법

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것이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 … 그런 까닭에 형장왕(초장왕)과 

제환공이 있어 초나라와 제나라의 패권을 쥘 수 있었고, 연

양왕과 안리왕이 있어 연나라와 위나라가 강할 수 있었다. 

지금 이들 국가가 모두 쇠퇴한 것은 대신과 관리들이 국가

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쇠퇴했다 하여 모두가 국법을 버리고 사적인 이익

을 추구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서 국

가를 더 기울게 한다.(    

 …    

    

   

  ) - 《한비자》 〈유도(有度)〉

    

(그러므로)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밝은 법을 옳게 

하고 엄형을 펼치어 장차 백성을 혼란에서 구하고 천하에 

재앙을 없애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능멸치 못하게 하고 

다수가 소수에게 폭거하지 못하게 하며 노인의 수명을 누

리게 하고 유아나 고아가 자라게 하고 변경에 외세의 침

입이 없게 하고, 군신이 서로 친애하게 하고 부자가 서로 

보호해 주며 전쟁으로 죽거나 노비로 끌려가는 걱정을 없

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로의 지극한 두터움이다. 

어리석은 자는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폭정이라고 생각한

다. 어리석은 자는 본디 다스리는 것을 원하면서도 다스려

지는 방법을 싫어하고 모두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싫어하

면서도 위태로워지는 방법을 기뻐한다. 무엇으로 이를 알 

수 있는가? 대개 엄중한 형벌은 백성이 싫어하는 것이지

만 나라가 다스려지는 까닭이다. 백성을 아끼고 어여삐 여

겨 형벌을 가벼이 하는 것은 백성이 기뻐하는 것이지만 나

라가 위태로워지는 까닭이다.(   

   

    

  ) 

- 《한비자》 〈간겁시신( )〉

 법과 술, 무엇이 중요할까

질문하는 자가 말했다. “신불해와 공손앙(상앙)의 말 중 

어느 것이 나라에 급합니까?” (한비자가) 대답했다. “비교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열흘을 굶으면 죽게 되고, 큰 추위

에 옷을 입지 않아도 죽습니다. 옷과 음식 중 어느 것이 더 

급하냐고 한다면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생명

을 유지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불해는 술( )

을 말하고, 공손앙은 법( )을 시행했습니다. …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위에서는 그 눈이 가려지고,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아래가 문란해집니다. 술과 법은 하나라도 없어서

는 안 되는 것이며 모두 제왕의 도구입니다.”(

    

    … 

   

)  - 《한비자》 〈정법(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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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을    
즐겁게

색깔별로 각 사상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 사상의 장단점 및 
해당 사상에 대한 나의 판단 등을 

분류해 정리할 수 있다. 

학생 활동 예시학생 활동 예시학생 활동 예시학생 활동 예시

평가하기

발표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는가? ☆ ☆ ☆ ☆ ☆

모둠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 ☆ ☆ ☆ ☆

각 색깔의 특징을 고려하여 활동지를 작성하였는가?  ☆ ☆ ☆ ☆ ☆

• 유가: 추상적이어서 실천하기 어려

울 수 있다.

• 묵가: 집단 전체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도 있어

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도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다 보면 변화와 발전의 

의지가 점점 사라질 수 있다.

• 법가: 작은 것까지 규제하면 민심을 얻지 못할 수 있다.

• 유가: 인( )은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사랑이다. 

•묵가: ‘차별 없는 사랑’은 실천하기 어

려울 것 같다.

• 도가: ‘무위도식(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법가: 법을 적용할 때 부당한 점은 없는지 잘 살

펴봐야 한다.

• 유가: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인 인( ).

• 묵가: 무차별적 사랑 겸애( ).

• 도가: 억지로 하지 않는 무위( ).

• 법가: 강력한 법치( ).

• 유가: 인( )을 실천하여 누구나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 묵가: 서로 사랑하므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 도가: 인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

• 법가: 강력한 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주장의 
문제점

주장에 대한 
나의 판단 

주장의 
장점

주장의 
핵심 내용 

제자백가제자백가제자백가
4색 지도4색 지도4색 지도

이 단원에서 배운 제자백가(유가, 법가, 묵가, 도가)의 사상을 네 가지 색깔별 주제에 따라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자.

제자백가 ‘사색’으로 보기

이 단원에서 배운 제자백가의 다양한 

사상을 네 가지 주제의 색깔로 생각

한다.

1

모둠의 생각을 칠판에 그려 놓은 

‘4색’ 공간에 채운다.

4

자신의 생각을 활동지에 기록한다.

2

4색의 생각 지도가 완성되면   

모둠별로 발표한다.

5

모둠원들과 토의를 통해 네 가지   

색깔별 생각을 정리한다.

3

주장의 

핵심 내용 

주장의 

문제점

주장의 

장점

주장에 대한 

나의 판단 

활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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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을 즐겁게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춘추 전국 시대는 약육강식의 혼란기였다. 제후들은 서

로 앞다투어 군사력과 국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으며 패업

을 이루기 위해 신분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학문을 장려했다. 학자들은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기를 바

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신

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쳤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것이 제자백가 사상이다. 

  제자백가 사상을 4가지 색깔별 주제로 생각해 보는 활동을 통

해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력를 기를 수 있다.

 ➊   하얀색: 각 사상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 찾기 

 ➋   파란색: 각 사상의 주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생각하기

 ➌   노란색: 각 사상의 장점 생각하기 

 ➍   빨간색: 각 사상에 대한 나의 판단 적기

 ※   에드워드 드 보노(Edward de Bono)의 ‘여섯 색깔 모자 사고 기

법’에서 하얀색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 빨간색

은 직관과 감정, 검은색은 우울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논리

의 부정, 노란색은 밝고 긍정적인 사고, 초록색은 녹색의 싱그

러운 이미지에서 창의성과 새로운 아이디어, 파란색은 냉정한 

이미지에서 사고 과정에 대한 통제를 나타낸다. 

 참고 자료 _제자백가

제자백가( )는 중국 전국 시대(B.C. 403~B.C. 

221)에 활약한 학자와 학파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제자

( )’란 여러 선생이란 뜻이고 ‘백가( )’란 수많은 유

파를 뜻한다. 《한서》 〈예문지( )〉에서는 옛 서적을 

유가( ), 도가( ), 음양가( ), 법가( ), 명가

( : 논리학파), 묵가( ), 종횡가( : 외교술파), 

잡가( ), 농가( ) 등 9류로 분류했는데, 여기에 소설

가( )를 더한 것이 제자백가이다. 《사고전서》에서는 

육경( ) 이외에 자기 학설을 세운 저술가의 서적을 자

부( )에 넣고 그것을 모두 14부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대개 제자백가의 범주를 망라한다고 할 수 있다. 제자백가 

가운데 공자의 유가( )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인( )의 

가르침을 수립하였고, 다음으로 묵적( )이 겸애( )

를 주장하여 묵가를 일으켰으며, 다시 노자, 장자 등의 도

가와 기타 학파가 나와 제자백가의 시대를 열었다. 이 가

운데 유( ), 묵( ) 2가는 계보를 이루었으나 나머지는 자

유사상가라 할 수 있다.

  백가쟁명( )은 많은 학자나 문화인 등이 자기의 학설이

나 주장을 자유롭게 발표하여, 논쟁하고 토론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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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단원 총괄 평가 정답  223쪽

(가)를 주장한 사상가와 가장 관계있는 것은?

①  ②  ③      

④  ⑤ 

06㉠,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   ㉡    ㉠   ㉡

①     ②   

③     ④   

⑤   

02

(가)와 (나)를 주장한 사상가로 모두 옳은 것은?

 ㉠ ㉡  ㉠ ㉡

① 공자 묵자 ② 묵자 맹자

③ 노자 묵자 ④ 맹자 한비자

⑤ 한비자 노자    

04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의 풀이로 옳은 것은?

, , .

① 나라는 다스려야 한다.

② 나라가 다스리는 것이다.

③ 나라가 다스리는 것이 옳다.

④ 나라가 다스려지는 까닭이다.

⑤ 나라는 다스려질 수밖에 없다.

07

서술형 | 〈보기〉의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

시오.

문장 성분의 도치

부정문에서 대명사가 ( ㉠ )(으)로 쓰이는 경우 

그 대명사가 ( ㉡ ) 앞에 온다.

예⃞  +  →  +  +  

| 보기 |

08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①  ②   ③ 

④  ⑤ 

01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과 음이 같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03

[03~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 .

(나) ,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05

[05~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

(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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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천리마와 백락20

고구려의 시조21

초패왕의 최후22

목민의 길23

대단원 학습 목표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 비추어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명문(名文)이란, 인간의 보편적 사고와 정서를 뛰어난 통찰과 정제된 표현으로 제

시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글이다.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서술 방식으로 표현된 명문을 만나게 된다. 글을 읽으며 선

인들의 역사와 인생에 대한 깊은 사색을 살펴보면서 글 속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

고 감상해 보자.



대단원 설정의 이유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인 고전어( )로 사용된 한문에는 다양한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다. 그 가운데 시대를 넘어서 공감을 줄 수 있는 사유와 정서를 아름다운 문

장으로 담아낸 글은 지금까지 살아서 수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명문(

)으로 손꼽히는 네 편의 글을 함께 읽는다. 중국을 대표하는 한유( )의 산문 한 편, 우

리나라의 건국 신화를 담은 역사 기록들,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 나라에서 역사 서술의 모범

이 되어 온 《사기( )》의 일부, 그리고 조선 후기 학자 정약용이 저술한 《목민심서(

)》의 서문을 배우게 된다. 고등학교 한문Ⅰ의 마지막 단원으로 단문이나 일화를 넘어서서 

비교적 긴 분량의 작품을 읽고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목표가 있다.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➊  글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서술 방식을 사용하는 한문 산문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지도한다.  

➋  한문 산문이 지닌 아름다움은 단순히 문장의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진정성

과 박진감, 논리력과 설득력 등에 걸쳐 있음을 작품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➌  작품의 배경과 전체 구성 등을 설명하되,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는 선으로 제한하고 본문

으로 제시된 부분에 집중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➍  평가는 지필 평가, 논술 등 다양한 방법의 평가를 실시하고, 지필 평가의 결과, 토의 및 토

론의 참여도와 결과물 등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다양한 산출물 및 참여 태도를 종합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소단원 차시 교수·학습 방법학습 내용
교과서 

쪽수

20. 천리마와 백락 3 164~169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한자 문화권을 이해하려는 태도 형성하기 

    토 달아 읽기

    토의·토론을 통한 한자 문화권   

이해하기

21. 고구려의 시조 3 170~175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영상 매체를 통한 핵심 내용 파악  

하기

22. 초패왕의 최후 3 176~181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한자 문화권을 이해하려는 태도 형성하기 

    한문 산문 서술 방식 비교·분석  

하기

    비평하기

23. 목민의 길 3 182~187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기

    의미망 만들기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  

하기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1 188~191

   주요 학습 내용 정리하며 복습하기

   실력 확인하기 문제로 점검하기  

   한문 고전 속 인물을 조사하여 가상 인터뷰해 보기 

    조사하기

    가상 인터뷰하기

단원 구성과 지도 계획

대단원 도입   171



차시

20

이라야 하니

는 로되 은 라.

로 나 하며

하여 니라.

➊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는 데 소홀한 경우가 

많다. 내 주변에는 과연 인재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인재를 알아

보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천리마와 백락 

➊  백락: 중국 춘추 시대에 말을 잘 알아본 사람.

164 Ⅷ.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164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학습 목표

이 단원에서는 중국 당나라 때 문인 한유( )의 〈잡

설( )〉을 다룬다. 〈잡설〉은 한자 문화권에서 널리 읽힌 

한문 산문의 명편이다. 천리마와 백락의 비유를 들어 ‘인

재를 알아보는 안목’의 중요성에 대해 의론적 서술 방식으

로 표현하였는데, 이 작품이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는 이유

는 인재를 알아보는 것이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절실한 문

제로 공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

과 주제를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작품에 담긴 작가의 

사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

시하는가를 살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할 수 있다.

 단원 소개

①   문법적인 설명에 치우치지 않되, 글자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가 어떻게 풀이되는지를 세분하여 설명해 줌

으로써 한문을 바르게 풀이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지도한다.

②   비교적 긴 문장에 토를 붙여서 소리 내어 읽는다. 처음

에는 잘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풀이와 이해, 감상을 거

친 뒤에 반복해서 여러 번 함께 읽음으로써 학생들이 

한문 산문이 지니는 유장함과 낭독의 맛을 느낄 수 있

도록 한다. 

③   천리마와 백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 스스로 이야기해 

보게 하고, 인재 등용의 문제를 오늘의 현실과 연결하

여 보다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

도록 지도하고 평가한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20  천리마와 백락

1~3

 본문의 풀이와 이해 

, , , 

.  

 
세상에 백락이 있어야 그런 뒤에 천리마가 있으니, 

천리마는 항상 있으되 백락은 항상 있지 않다.

   (백락): 주( )나라 사람으로 본명은 손양( ). 백락은 본

래 전설에 나오는 천마( )를 주관하는 별 이름인데 손양이 말

을 워낙 잘 다루는 까닭에 그렇게 불린 것이라고 함.   

   (천리마): 하루에 천 리를 갈 수 있을 만큼 잘 달리는 준마.

, , 

, .   

 
그러므로 비록 이름난 말이 있더라도 다만 노예의 손에 

욕을 당하고 마구간에서 (보통 말과) 나란히 죽어 

천리마로 불리지 못한다.

   (변): 나란하다 → 수레에 말〔 〕 두 필을 나란히〔 〕 매는 데서 

비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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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는 에 이어늘 가

하니 가 이나

하고 하여 이라.

이라도 이니 리오? 《창려집》

 지 다만

 례 종

 변 나란하다

 조 말구유

 력 말구유

 칭 일컫다

 속 조

20. 천리마와 백락 165

165 

, , , 

, ,

 
말 중에서 (하루에) 천 리를 가는 것은 한 번 먹을 때 

곡식 한 섬을 다 먹기도 하는데 말을 먹이는 사람이 

그것이 천 리를 갈 수 있음을 모르고 먹이니

   (지): ~중에서    (혹): ~하기도 하다

   (속): 조, 곡식    (석): 용량의 단위로 열 말(약 180리터).

, , , , 

.

 
이 말이 비록 천 리를 가는 능력이 있더라도 먹는 것이 

배부르지 못하고 힘이 부족하여 재주의 훌륭함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미): 훌륭하다    (현): 드러나다

, , ? 

 
장차 보통 말과 같아지려고 해도 그럴 수 없으니, 

어찌 그것이 천 리 가기를 구하겠는가?

이해와 감상  능력을 알아보는 백락( )을 만나지 못한다

면 천리마도 평범한 말과 다를 바 없다. 한유는 천리마와 백

락의 이야기를 통해 능력에 따른 인재의 발굴과 등용이 중

요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밝혔다.

 뒷이야기

채찍질을 그 도리〔 〕에 어긋나게 하고, 먹이기를 그 재

능을 다할수 없게 하며 울어도 그 우는 뜻을 알지 못하면

서 채찍을 들고 말 옆에서 말하기를 “천하에 좋은 말이 없

다.”라고 한다. 아! 진실로 좋은 말이 없는 것인가. 진실로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  

     

 )  - 《창려집》

 작가

  한유( , 768~824): 등주( ) 남양( , 현 허난성) 

사람인데, 자는 퇴지( )이며, 시호는 문공( )이다. 

3세 때 부친을 여의고 14세 때 형을 잃은 후, 형수 정씨의 

손에서 자랐다. 정원 2년(786)에 과거에 응시했으나, 세 

번이나 낙방하고 31세의 나이로 진사과에 합격했다. 36

세 때 감찰어사가 되어 경조윤( , 수도를 지키고 다

스리던 관직) 이실( )의 폭정을 공격하였다가 연주(

, 현 광둥성) 양산현( )의 현령으로 좌천되었다. 

원화 13년(818) 봉상( , 현 산시성) 법문사( )의 

불사리를 장안의 궁중으로 들여 공양하고자 하자, 이에 

반대하여 〈논불골표( )〉를 올려 극간하였다가 황

제의 역린에 거슬려 조주( , 현 광둥성)의 자사로 좌

천되었다. 헌종이 죽고 목종( )이 즉위하자 다시 중앙

으로 소환되어 국자좨주( , 대학 학장)에 임명되

었다. 장경 4년(824년) 질병으로 휴직하였으며, 그해 57

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한유는 고문 부흥 운동을 일으켜 

후세에 당송 팔대가( )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

고, 시에서도 주지주의적 작품을 남겨 명성이 높은데다가 

불교가 성행하던 시대에 유교를 부흥시킨 공로가 있어 

그의 시문은 널리 읽혔다.

- 《동양고전해제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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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능력을 알아보는 백락( )을 만나지 못한다면 천리마도 평범한 말과 다

를 바 없다. 한유는 천리마와 백락의 이야기를 통해 능력에 따른 인재의 발굴과 등용이 중요

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밝혔다.

이해와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세 유 백 락 연 후 유 천 리 마 천 리 마 상 유 이 백 락 불 상 유

세상에 백락이 있어야 그런 뒤에 천리마가 있으니, 천리마는 항상 있으되 

백락은 항상 있지 않다.

고 수 유 명 마 지 욕 어 노 예 인 지 수 변 사 어 조 력 지 간 불 이 천 리 칭 야

그러므로 비록 이름난 말이 있더라도 다만 노예의 손에 욕을 당하고 

마구간에서 (보통 말과) 나란히 죽어 천리마로 불리지 못한다.

다만 말구유와 마판의 사이. →  마구간.

마 지 천 리 자 일 식 혹 진 속 일 석 사 마 자 부 지 기 능 천 리 이 사 야

말 중에서 (하루에) 천 리를 가는 것은 한 번 먹을 때 곡식 한 섬을 다 먹기도 하는데

말을 먹이는 사람이 그것이 천 리를 갈 수 있음을 모르고 먹이니

~하기도 한다 조, 곡식 섬. 용량의 단위로 열 말(약 180리터).  사 먹이다 

시 마 수 유 천 리 지 능 식 불 포 역 부 족 재 미 불 외 현

이 말이 비록 천 리를 가는 능력이 있더라도 먹는 것이 배부르지 못하고 

힘이 부족하여 재주의 훌륭함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훌륭하다 현 드러나다

차 욕 여 상 마 등 불 가 득 안 구 기 능 천 리 야

장차 보통 말과 같아지려고 해도 그럴 수 없으니, 어찌 그것이 천 리 가기를 구하겠는가?

▲ 한유( , 768~824)

부수가 같은 한자 ‐1

•  초 초 ▶  초속

•  이 옮기다 ▶  이체

•  종 씨 ▶  파종

•  도 벼 ▶  한도  

•  조 조세 ▶  조세

•  희 드물다 ▶  희미

•  고 원고   ▶  기고

•  확 거두다 ▶  수확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2

•  ≒  준걸 •  ≒  현저 •  ≒  장려

•  ≒  봉황 •  ≒  진주  •  ≒  장식 

성어4

•  유야무야: 있는 듯 없는 듯 흐지부지함.

•  명재경각: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름.

•  유유자적: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

•  동분서주: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뜀.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

어휘의 뜻풀이와 활용3

•  답보: 제자리걸음. 활용   상태. 

•  영향: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  순환: 주기적으로 되풀이하여 돎. 이어 돎. 활용  외곽  도로.

•  빈번: 번거로울 정도로 거듭하는 횟수가 잦음. ≒  누차 

단어 만들기5

•  정 정하다 ▶  긍정   예정   잠정   측정 

 초 초

 고 원고

 준 뛰어나다

 봉 봉황

 조 조세

 기 부치다

 걸 뛰어나다

 황 봉황 

 체 바꾸다

 도 벼

 현 나타나다

 진 보배

 희 드물다

 한 가물다

 장 장려하다

 주 구슬

 파 뿌리다

 확 거두다

 려 힘쓰다

 장 꾸미다

 식 꾸미다

 빈 자주

 분 달리다

 답 밟다

 루 여러

 긍 즐기다

 영 그림자

 야 어조사

 예 미리

 향 울리다

 경 잠깐

 잠 잠깐

 순 좇다, 돌다

 유 멀다

 측 헤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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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개념 _문체

한문의 문체( )는 언어의 형식적 특징에 따라 크게 

산문( ), 운문( ), 변문( )으로 나눌 수 있다. 산

문은 자수( )나 운율( ) 등의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

지 않고 자유롭게 쓴 문체로, 글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크

게 설리문( ), 사전문( ), 잡기문( ), 실용

문( )으로 나눌 수 있다.  

➊  설리문( ): 사리( )를 밝히거나 시비( )를 

가리는 문체로, 논( ), 변( ), 설( ) 등이 대표적임. 

➋  사전문( ):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서술

하는 문체.

  •편년체( ):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 서술.

  •기전체( ):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 서술. 

  • 기사 본말체( ):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 서술.

➌  잡기문( ): 사실이나 사물을 기술하는 문체로, 기

문( ), 기사( ), 필기( ) 등이 있음.

➍  실용문( ): 전근대 사회의 전장( ) 제도 및 일

상생활의 필요에 부응하여 만들어져, 실용적 목적이 직

접 나타나는 문체로 종류가 매우 다양함. 

 논변류와 설( )

논변류( )는 사리를 분석하고 시비를 판명하는 문

장이므로, 일반적으로 의론을 위주로 한다. 의론의 방식

과 중점 배치에 근거하여 논( ), 변( ), 원( ), 해( ), 설

( )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논( ): 논증하고 의론하는 문체. 정면 논술의 문장이다. 

유협은 《문심조룡》에서 “성인의 불변의 교훈을 경이라고 

하고, 경을 조술하여 철학적 이치를 해명하는 것이 논이

다.”고 하며 논의 특징을 “뭇 언어를 다스려 하나의 이치

만을 정밀하게 궁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변( ): 시비를 가리고 진위( )를 밝히는 문체. 

  원( ): 사리의 본원( )을 추론하는 문체.

  해( ): 의문을 풀어 주는 문체.

  설( ): 설명하고 해석하는 문체. 《문체명변》에서 “설( )

은 해( )이고, 술( )이다. 의리를 해석하여 자기 뜻을 서

술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설은 ‘논( )’에 비해서 직언

보다 우의를 사용하는 점이 많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잡설〉은 말을 제재로 삼아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폈다. 

- 《한문 문체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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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어 _간담상조

  간담상조( ):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춤. 

 →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귐. 

  유래  중국 당( )나라의 한유( )가 친구 유종원(

)의 묘지명에서 유종원과 유우석( )의 우정을 기

리면서 “손을 맞잡고 폐와 간을 꺼내 서로 보여 주며 하

늘의 해를 가리켜 눈물을 흘리며 생사를 걸고 서로 배반

하지 않는다고 맹세하니(   

) 정녕 믿을 만하다.”라고 한 말에서 유

래하였다.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변려문( ): 중국의 육조와 당나라 때 성행한 한문 

문체. 문장 전편이 대구로 구성되어 읽는 이에게 아름다

운 느낌을 주며, 4자로 된 구와 6자로 된 구를 배열하기 

때문에 사륙문( )이라고도 한다. ≒ 변문, 사륙. 

  현고( ): 「1」 예전에, 고조부를 높여 이르던 말.   

「2」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주나 축문 첫머리에 쓰는 말. 

  인순( ): 「1」 내키지 않아 머뭇거림. 「2」 낡은 인습을 

버리지 않고 지킴.

 신출 한자

(지) 다만

, 10

(례) 종

, 16

(변) 나란하다

, 18

(조) 말구유

, 15

(력) 말구유

, 20

(칭) 일컫다

, 14

(속) 조

, 12

(초) 초

, 9

(조) 조세

, 10

(체) 바꾸다

, 12

(희) 드물다

, 12

(파) 뿌리다

, 15

(고) 원고

, 15

(기) 부치다

, 11

(도) 벼

, 15

(한) 가물다

, 7

(확) 거두다

, 19

(준) 뛰어나다

, 9

(걸) 뛰어나다

, 12

(현) 나타나다

, 23

(장) 장려하다

, 14

(려) 힘쓰다

, 17

(봉) 봉황

, 14

(황) 봉황

, 11

(진) 보배

, 9

(주) 구슬

, 10

(장) 꾸미다

, 13

(식) 꾸미다

, 14

(답) 밟다

, 15

(영) 그림자

, 15

(향) 울리다

, 22

(순) 좇다, 돌다

, 12

(빈) 자주

, 16

(루) 여러

, 14

(야) 어조사

, 9

(경) 잠깐

, 11

(유) 멀다

, 11

(분) 달리다

, 9

(긍) 즐기다

, 8

(예) 미리

, 16

(잠) 잠깐

, 15

(측) 헤아리다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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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문화와 
       활동하기 

확인하기
창의 활동세종과 정조의 인재 등용

세종과 정조는 조선 최고의 성군( )으로 꼽힌다. 두 군주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만 인

재를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인재를 구했다. 

세종은 집현전( )을 통해 젊고 참신한 인물들을 선발하고, 학자들을 연구에 

매진하게 하여 인재로 양성하는 데 앞장섰다. 수많은 경연( )을 통해 신하들의 생

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한글, 과학, 의학, 음악 등 많은 분야에서 조선이 문화적으

로 꽃을 피우는 초석을 마련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규장각( )을 학술 및 정책 연구 기관으로 바꾸고 개혁 

정치의 중심으로 삼았다. 규장각 검서관으로는 서얼 출신을 등용했다. 출신 성분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 ‘입현무방( )’의 인재 등용 원칙 덕분에 정조는 조선 후

기의 문예 부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다음 글을 읽어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

지 발표해 보자.

말을 잘 감별하는 사람은 그 말이 똑똑하고 잘 달

리는지를 살펴보지, 말의 털이 검은지 누런지 보지 

않는다. 책을 잘 읽는 사람은 뜻을 본받지 말과 표

현을 좇지 않으며, 선비를 잘 취하는 사람은 그 마

음을 취하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사람을 등용하

는 도리는 오로지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는 데 

있을 따름이다. 이처럼 한다면 눈앞에 좋지 않은 사

람이 없고, 세상에 버릴 사람이란 없게 될 것이다.

 － 《일득록》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윗글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인재가 없는 시대는 없다.

② 숨은 인재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③ 인재의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

④ 인재는 어디서든 두각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⑤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1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돌’로 풀이한다. 

② ㉡은 ‘사’로 읽는다. 

③ ㉢은 ‘오직’으로 풀이한다.

④ ㉣은 ‘견’으로 읽는다. 

⑤ ㉤은 ‘편안하다’로 풀이한다.

2 밑줄 친 ㉮를 풀이하고 그 의미를 설명해 보자.

풀이: 

의미: 

▲ 규장각( ): 조선 정조 즉위년에 설치한 왕실 도서관.

검서관( ): 조선 후기에, 규

장각 각신을 도와 서책의 교정 및 

서사(書寫)를 맡아보던 벼슬.

서얼( ): 서자와 얼자. 양반이 

양인이나 천민 여성 사이에서 낳

은 아들.

“ 인재가 나는 데 서울이나

지방이나 어찌 차이가 있겠는가.

근래 인물을 심사하여 마땅한 벼슬자리를 배정하는 데 있어

해당자가 모두 서울에서만 나오고 먼 지방 출신은

백에 하나도 거론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인재를 등용하는

올바른 방법이겠는가?” － 《일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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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세종과 정조의 인재 등용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이 생각

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고 발표함으로써 창

의적인 생각과 설득력 있는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

다. 학생들 개개인의 생각을 존중함으로써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내되 근거를 명료하게 제시하게 하여 의사소통 능

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➊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남을 배려할 줄 아

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를 배려한다면 이 사회가 살기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➋  특정한 분야에 남달리 푹 빠져서 남이 모르는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가 좋아하고 관심있는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

게 되면 그것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문장 속 한자의 쓰임을 아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 (사마자): 말을 먹이는 사람. ※ ‘ ’이 ‘먹

이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라고 읽는다.

➋  문장을 바르게 풀이하고 글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 풀이: 천리마는 항상 있으되 백락은 항상 있지 않다.

   • 의미: 인재는 항상 있지만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

은 드물다. 

[해설] (이): 그러나

➌  글을 읽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인재와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을 천리마와 백락의 

비유를 통해 표현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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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천리마와 백락의 다른 이야기 (1)

진( )나라 목공( )이 백락( )에게 말했다. “그대

는 나이가 많소. 그대의 자손 중에 말을 고를 만한 사람이 

있소?” 백락이 대답했다. “좋은 말〔 〕은 생김새와 근

육과 뼈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 저의 자식들은 모두 재

주가 없어 좋은 말〔 〕은 고를 수 있지만 천하의 명마

는 고를 수 없습니다. 저에게 땔나무와 채소를 가져다 주

는 구방고( )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감정하는 것

이 저보다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보기

를 청합니다.” 목공이 그를 만나 그에게 말을 구해 오도

록 하였다. 그가 석 달만에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이미 찾

아서 사구( )에 있습니다.” 목공이 말했다. “어떤 말이

오?” “암놈이며 누렇습니다.” 사람을 시켜 가져오게 하니 

수놈에 검은 말이었다. 목공이 기뻐하지 않고 백락을 불러

서 말했다. “실패요. 그대가 시켜서 말을 구하러 보낸 자

는 물건의 색깔과 암수조차 구별하지 못하니 어찌 말의 능

력에 대해 알 수가 있겠소?” 백락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

다. “끝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만 명의 신하

가 있다 하나 손에 꼽을 만한 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구방

고가 본 것은 하늘의 기미〔 〕입니다. 그는 그 정수만을 

파악하고 그 대강은 잊어버린 것이며 그 속을 살피고서 그 

외모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보아야 할 것만을 보고 

그가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살펴

야 할 것만을 살피고 살피지 않아도 될 것은 빠뜨린 것입

니다. 구방고가 말을 보았다는 것은 말의 귀한 것을 본 것

입니다.” 말이 이르렀으니 과연 천하의 명마였다.(

    

  …   

   

     

       

      

    

  

    

     

   )

- 《열자》 〈설부( )〉

 천리마와 백락의 다른 이야기 (2)

말은 평평한 땅에서 살면서 풀을 뜯어 먹고 물을 마시

며, 기쁘면 목을 대고 서로 비벼 대고, 성나면 등을 지고 

서로 걷어찬다. 말이 아는 것(말의 지혜나 분별)은 고작 이 

정도에서 그친다. 그런데 인간이 이 야생의 말을 잡아 와

서 수레를 끌게 하려고 말에게 가로나무와 멍에를 달고 달 

모양의 장식을 붙여 가지런히 정돈하게 되자 말이 끌채 끝

을 부러뜨리고, 멍에를 망가뜨리고 멈추고 더디 걷고 재갈

을 토해 내고 고삐를 물어뜯을 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말

의 지혜로 도둑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납게 된 것은 백

락( )의 죄이다.(    

    

      

)

- 《장자》 〈마제( )〉

 정조의 인재론

  말〔 〕의 상( )을 잘 보는 사람은 그 말이 영묘하고 잘 

달리는지를 살펴보고 그 말의 털이 검은지 누런지는 살

펴보지 않으며, 글을 잘 읽은 사람은 그 뜻을 법 삼고 그 

말을 법 삼지 않으며, 선비를 잘 취하는 사람은 그 마음

을 취하고 그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

  사람을 쓰는 데 도가 있으니 오직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

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눈앞에 좋지 않은 

사람이 없고 천하에 버릴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

  인재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

도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대체( )를 취하는 경

우도 있고 한 가지 재능만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서 현자

와 불초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높은 자와 낮

은 자를 각각 그 쓰임에 맞게 하는 것이니, 통틀어 헤아

려 보면 한 사람도 쓸 수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

 - 《일득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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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주몽은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나 동부여 금와왕의 궁에서 자랐다. 금와왕

의 다른 왕자들은 어려서부터 능력이 뛰어난 주몽을 시기했다. 주몽은 이러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고구려 건국의 대업을 이루게 되었을까? 

한대 이러니

이 이어늘

이 하니 하다.

주몽을 질투한 왕자들이 주몽을 잡아 나무에 묶어 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자 

주몽이 나무를 뿌리째 뽑아 등에 지고 돌아왔다.

 《동명왕편》

➊ ➋

고구려의 시조
21

➊  금와: 동부여의 왕. 유화를 아내로 맞아 고구려 시조 주몽을 낳게 함.

➋  주몽: 고구려 시조 동명 성왕( )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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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학습 목표

이 단원은 고구려 건국 신화 ‘주몽 이야기’를 다룬 사료

를 다룬다. 주몽 이야기는 천제와 하백의 후손으로 알에서 

태어난 주몽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고구려를 건

국하는 신화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나라 고대 

역사와 민족의식이 담겨 있다. 이 단원에서는 비범한 능력

을 지녔다는 이유로 다른 왕자들에 시기를 받고 고초를 당

하는 가운데에도 놀라운 괴력을 발휘한 일화와, 쫓겨 가는 

도중에 물고기와 자라들에게 명령을 해서 위기를 넘기는 

신이한 일화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고구려 역사와 주몽 신

화에 대해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면이다. 

단순한 어구 풀이를 넘어서 서사적 서술 방식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아가 한문 기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대사

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역사나 

국어 교과와 연계하여 다양한 학습 활동이 가능하고, 중국

과의 역사 논쟁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 수업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소개

①   고구려 건국 신화의 전체 흐름을 흥미롭게 설명하여 학

습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②   등장인물과 사건을 설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

과 대화의 인용에 유의하여 풀이하여 서사적 서술 방식

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주인공이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고 이적을 행함으로써 

역경을 벗어나는 장면을 통해서 학생들이 신화의 특성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21  고구려의 시조

1~3

 동명왕편 부분의 풀이와 이해 

, .   

 
금와왕에게 아들이 일곱 명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다니며 사냥하였다.

   (금와): 동부여의 왕.

   (유렵): 놀러 다니면서 하는 사냥. 

, , 

, .  

 
왕자들과 따르는 사람 사십여 명이 

사슴 한 마리를 겨우 잡았는데, 

주몽이 (활로) 쏘아 잡은 사슴은 매우 많았고 

왕자들이 그것을 질투하였다.

   (급): ~와/과

   (유): 오직,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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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내어 읽는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주몽이 오이 등 세 사람과 벗이 되어 길을 가다가 엄수에 이르러서

: “ 요 이라.

에 하니 오?”

에 이 하여 하고 하여

는 하다. 《삼국유사》

➌ ➍

 와 개구리

 몽 어리다

 렵 사냥하다

 획 얻다

 투 샘내다

 도 달아나다

 둔 숨다

 수 드리우다, 장차

 내 어찌

 별 자라

 도 건너다

 기 말 타다

➌ 오이( ) :  고구려 초기의 장군. 주몽의 고구려 창건을 도움.

➍ 엄수( ) : 지금 중국의 소요수( ) 혹은 송화강( ) 유역으로 추정되나 확실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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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왕편〉 부분 원문 읽기

금와왕에게 아들이 일곱 명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

께 다니며 사냥하였다. 왕자들과 따르는 사람 사십여 명

이 사슴 한 마리를 겨우 잡았는데, 주몽이 (활로) 쏘아 

잡은 사슴은 매우 많았고, 왕자들이 그것을 질투하였다. 

(주몽을 질투한 왕자들이) 주몽을 잡아 나무에 묶어 놓

고 사슴을 빼앗아 가자 주몽이 나무를 뿌리째 뽑아 등

에 지고 돌아왔다. 태자( ) 대소( )가 왕에게, “주

몽은 신통하고 용맹한 장사여서 눈초리가 비상하니 만

일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

다.” 하였다.(    

   

    

     

 )

   대소( , ?~22): 동부여 금와왕( )의 맏아들.

 

 삼국유사 부분의 풀이와 이해 

: “ , . , 

, ?”

 
(주몽이) 물에게 고하였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고 

하백의 손자이다. 오늘 도망가는데 추격하는 이들이 

곧 이르니 어찌할까?”

   (시): ~이다      (수): 장차, 곧

   (내하): 어찌할까?

, , , , . 

 
이에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만들어 주어 

(주몽과 일행은) 건널 수 있었고 다리가 해체되자 

추격하던 기마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어시): 이에     (득): ~할 수 있다

이해와 감상  천제와 하백의 후손으로 알에서 태어난 주몽은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이 있어 다른 왕자들의 시기를 받

았고, 결국 동부여를 떠나 도망가게 된다. 주몽은 동부여 

군대의 추격을 받았지만, 물에 고하여 엄수를 건널 수 있

었다. 남쪽의 좋은 땅에 새로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되었으

니 이 나라가 바로 고구려이다.

 《삼국유사》 앞 이야기 

금와에게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

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예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맏아들 대소( )가 말하였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

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아마도 후환이 있

을 것입니다.” 왕이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

였다. 주몽은 준마를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였다. 왕은 자신은 

살찐 말을 타고 마른 것은 주몽에게 주었다. (금와)왕의 여

러 아들들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장차 그를 해치려고 모

의하였다. 주몽의 어머니가 알고 말하였다. “나라 사람들

이 장차 너를 해치려고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

를 간들 안되겠는가? 마땅히 빨리 대책을 도모하여라.” 이

에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과 벗이 되어 가다가 엄수에 이

르렀다.(  )

- 《삼국유사》 〈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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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금 와 유 자 칠 인 상 공 주 몽 유 렵

금와왕에게 아들이 일곱 명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다니며 사냥하였다.

왕 자 급 종 자 사 십 여 인 유 획 일 록 주 몽 사 록 지 다 왕 자 투 지

왕자들과 따르는 사람 사십여 명이 사슴 한 마리를 겨우 잡았는데,

주몽이 (활로) 쏘아 잡은 사슴은 매우 많았고 왕자들이 그것을 질투하였다.

~와/과 

고 수 왈 아 시 천 제 자 하 백 손 금 일 도 둔 추 자 수 급 내 하

(주몽이) 물에게 고하였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고 하백의 손자이다.

오늘 도망가는데 추격하는 이들이 곧 이르니 어찌할까?”

해모수. 물의 신. 장차, 곧 어찌할까?

어 시 어 별 성 교 득 도 이 교 해 추 기 부 득 도

이에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만들어 주어 (주몽과 일행은) 건널 수 있었고

다리가 해체되자 추격하던 기마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천제와 하백의 후손으로 알에서 태어난 주몽은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

력이 있어 다른 왕자들의 시기를 받았고, 결국 동부여를 떠나 도망가게 된다. 주몽은 동

부여 군대의 추격을 받았지만, 물에 고하여 엄수를 건널 수 있었다. 남쪽의 좋은 땅에 새

로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되었으니 이 나라가 바로 고구려이다.

이해와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부수가 같은 한자 ‐ ( )1

•  담 맑다 ▶  아담

•  준 준하다 ▶  수준

•  람 넘치다 ▶  남획

•  탁 흐리다 ▶  오탁 

•  청 맑다 ▶  숙청

•  윤 윤택하다 ▶  윤택

•  제 구제하다 ▶  구제

•  체 막히다 ▶  지체 

의문의 뜻을 가진 한자 2

•  나 어찌 •  해 어찌 •  숙 누구

뜻이 서로 상대되는 한자3

•  명 밝다 ▶  총명

⇔  암 어둡다 ▶  암송 

•  다 많다 ▶  다양

⇔  소 적다 ▶  근소 

한자 어휘 뜻풀이4

•  동이: 예전에, 중국에서 동쪽에 사는 민족을 낮잡아 이르던 말. 

•  낭자: 예전에, 처녀를 높여 이르던 말. 

•  숙질: 아저씨와 조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역정: 예전에, 역참에 마련되어 있는 정자를 이르던 말.

단어 만들기5

•  개 열다 ▶  개막   개척   개최

•  박 핍박하다 ▶  긴박   촉박   협박 

 아 맑다

 람 넘치다

 나 어찌

 양 모양

 숙 엄숙하다

 제 건너다, 구제하다

 해 어찌

 근 겨우

 준 법, 준하다

 탁 흐리다

 숙 누구

 이 큰활, 종족 이름

 윤 윤택하다

 오 더럽다

 총 귀 밝다

 낭 아가씨

 택 못, 윤택하다

 체 막히다

 송 외다

 질 조카

 역 역

 박 핍박하다

 정 정자

 긴 팽팽하다

 막 장막

 촉 재촉하다

 척 넓히다

 협 으르다

 최 재촉하다

 려 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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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 신화

주몽 이야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록으로 〈광개토왕릉

비문〉(414년), 《구삼국사》(10세기 중엽), 《삼국사기》(1145), 

《삼국유사》(1281년 경)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구삼국사》는 

지금 전하지 않지만, 이규보의 서사시 〈동명왕편〉(1193년)

에 주석으로 인용되어 있다. 이상의 기록들 사이에는 부분

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몽이 천제와 하백의 후손이

고, 알에서 태어났는데 동물들마저 그를 보호해 주었으며, 

하늘에 호소하여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아서 부여 군

대의 추격을 물리친 일은 빠짐없이 들어 있다. 모두 주몽

이라는 인물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신성한 권위

를 통해서 고구려 건국의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다.

  신화( )는 민족 사이에 전승되는 신적 존재에 관한 이야기

로, 우주의 창생과 종말에 관한 우주 신화와 천지, 일월성신(

)에 관한 천체 신화 및 건국 신화와 국왕 신화 등이 있

다. 전설( )은 인간과 그 행위를 주체로 하는 이야기로, 주

체가 되는 사물에 따라 지명 전설 등이 있으며 증거가 되는 암

석이나 나무 등의 흔적이 남아 있다.

참고 자료 _〈동명왕편〉 

고려 명종 23년(1193)에 이규보가 지은 영웅 서사시. 민족

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지은 것으로 고구려 동명 성

왕의 신이한 혈통과 탄생, 고난을 이겨 내는 건국 과정, 그

리고 그의 아들 유리왕의 즉위 과정을 1,410자의 오언 장

편 282구( ) 운문체( )의 한시로 그리면서 상세한 주

( )를 달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동명왕

편〉은 당시 중화 중심의 역사의식에서 탈피하여 《구삼국사》

에서 소재를 취하여 우리의 민족적 우월성 및 고려가 위대

한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고려인의 자부심을 천추만대

에 전하겠다는 의도에서 쓰여진 것으로, 작자의 국가관과 

민족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외적에 대한 항거 정신이 잘 나

타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두산백과》 참조

  이규보는 〈동명왕편( )〉 병서( )에서 “지난 계축년

(1193, 명종 23) 4월에 《구삼국사( )》를 얻어 동명왕 본

기( )를 보니 그 신이( )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

하는 것보다 더했다. … 더구나 동명왕의 일은 변화의 신이(

)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를 

창시( )한 신기한 사적이니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

이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여 〈동명왕편〉을 지은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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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_《삼국유사》 

고려 시대 승려 일연( , 1206~1289)의 《삼국유사》

는 삼국의 역사뿐 아니라 불교 기사와 신화, 전설 등을 연

대나 인물보다 사건 중심으로 수록했다. 《삼국사기》의 김

부식이 당시 보편적이던 유교적 역사관을 보인 것과 달리, 

일연은 신이( )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우리 민족의 자

주성과 문화의 우위성을 강조하며, ‘유사( )’라는 제목

처럼 역사 기록에서 빠졌거나 전하지 않는 수많은 사료들

을 인용, 수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대 문화유산과 설화의 

보고( )로 평가된다.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동이( ): 예전에, 중국에서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으

로 동쪽에 사는 민족을 낮잡아 이르던 말. 한국·일본·만

주 등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화( ) 사상은 중국의 자문화 중심주의적 사상으로, 한

족( )이 천하의 중심이면서 가장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나타낸다. 중화 외에는 ‘이적( )’이라 하여 

배척하기 때문에 ‘화이 사상( )’이라고도 한다. 이러

한 사상은 한족이 이민족을 동이( ), 서융( ), 남만(

), 북적( )으로 구분하고 천자가 이민족을 교화하여 세

상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국가관을 낳았다.

 신출 한자

(와) 개구리

, 12

(몽) 어리다

, 14

(렵) 사냥하다

, 18

(획) 얻다

, 17

(투) 샘내다

, 8

(도) 달아나다

, 10

(둔) 숨다

, 13

(수) 드리우다, 장차

, 8

(내) 어찌

, 8

(별) 자라

, 25

(도) 건너다

, 12

(기) 말 타다

, 18

(아) 맑다

, 12

(숙) 엄숙하다

, 13

(준) 법, 준하다

, 13

(윤) 윤택하다

, 15

(택) 못, 윤택하다

, 16

(람) 넘치다

, 17

(제) 건너다, 구제하다

, 17

(탁) 흐리다

, 16

(오) 더럽다

, 6

(체) 막히다

, 14

(나) 어찌

, 7

(해) 어찌

, 10

(숙) 누구

, 11

(총) 귀 밝다

, 17

(송) 외다

, 14

(양) 모양

, 15

(근) 겨우

, 13

(이) 큰활, 종족 이름

, 6

(낭) 아가씨

, 10

(질) 조카

, 9

(역) 역

, 23

(정) 정자

, 9

(막) 장막

, 14

(척) 넓히다

, 8

(최) 재촉하다

, 13

(박) 핍박하다

, 9

(긴) 팽팽하다

, 14

(촉) 재촉하다

, 9

(협) 으르다

, 10

(려) 곱다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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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활동하기 

확인하기
창의 활동주몽에 대한 역사 기록

 시조 주몽( )에 관한 신화는 여러 기록에서 전승된다. 〈광개토 대왕릉

비문〉과 《삼국사기》, 이규보의 장편 서사시 〈동명왕편〉 등이다. 

이규보는 명종 23년(1193)에 《구삼국사( )》를 읽고 난 뒤, 우리 민족의 자

긍심을 가지고 주몽의 사적( )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규보는 《삼

국사기》의 유교적 관점에서 벗어나 《삼국사기》에서 생략된 주몽의 신이한 일을 《구

삼국사》의 내용과 구전되는 설화를 통해 복원하여 오언시

와 세주( )로 기록했다. 

당시 고려 왕조의 부패와 무능으로 백성들의 생활은 피

폐했고 사회는 매우 혼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명왕

편〉은 중국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난 이규보의 민족적 자주 

의식과 전통에 대한 새로운 평가, 고려는 고구려 계승자라

는 의식, 국난 극복의 의식 등을 담고 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 . ㉠

, , ㉡ ,   

㉮ .

(나)   : “ ㉢ , . , 

, ?” , , ㉣ , 

, ㉤ .

1 ㉠~㉤ 중 풀이가 옳은 것은?

① ㉠: 미치다  ② ㉡: 도착하다 

③ ㉢: 옳다  ④ ㉣: 할 수 있다 

⑤ ㉤: 도망가다

2 밑줄 친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몽과 다니기 싫어서 

② 금와에게 아들이 많아서

③ 주몽이 사슴을 많이 잡아서  

④ 왕자들이 모두 사슴을 좋아해서

⑤ 따르는 자들이 모두 주몽을 좋아해서

다음 사진 속 광개토 대왕릉비문의 첫 구절을 풀이해 보자.

 고구려

◀ 광개토 대왕릉비

광개토 대왕릉비는 광개토 대왕 사후 2년인 414년, 아들 장수왕이 세운 비석이다. 

높이 6.39 m, 너비 1.35~2 m에 이르는 장대한 규모로, 지금의 중국 지린성〔 〕 

지안〔 〕에 있다. 비문은 당시 고구려가 그 지역의 주도권을 잡았음을 대내외에 

알림과 동시에 고국원왕( ) 시기 이후 다소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

기 위해 기록되었다. 비문은 주몽 이야기부터 시작되며, 현재 남아 있는 우리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주몽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고구려 멸망과 함께 비석의 존재도 

잊혔다가 19세기 말 한 농부가 발견했다. 이후 44행으로 이루어진 비문의 해석을 

두고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역사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3 (나)에서 신화적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

을 찾아 음을 써 보자.

 

▲ 이규보( , 1168~1241)

◀ ◀ ◀ ◀ 

광개토 대왕광개토 대왕광개토 대왕광개토 대왕

높이 6.3높이 6.3높이 6.3높이 6.3높이 6.3높이 6.3

지안〔지안〔지안〔지안〔지안〔

알림과 동시알림과 동시알림과 동시

기 위해 기기 위해 기기 위해 기기 위해 기기 위해 기

가운데 가장가운데 가장가운데 가장

혔혔혔

두고 한국,두고 한국,두고 한국,두고 한국,

잊잊잊혔혔혔

두고 한국,두고 한국,두고 한국,두고 한국,

동명왕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무엇을 보고 알 것인가? 

   추모( ):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 나타난 주몽의 이름.

(

유

석

시

조

추

모

왕

지

창

기

야

출

자

북

부

여

천

제

지

자

 

모

하

백

여

랑

부

란

강

세

생

이

유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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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광개토대왕릉비문은 주몽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

록을 담고 있다. 광개토대왕릉비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

국, 중국, 일본 사이의 역사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언

급을 통해 문헌 기록만이 아니라 금석문( ) 역시 중

요한 한문학 유산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시 답안

  비문:    

  ▨▨▨▨▨

  독음: 유석시조추모왕지창기야 출자북부여 천제지자 모

하백여랑 부란강세 생이유성▨▨▨▨▨

  풀이: 옛적 시조( ) 추모왕( )이 나라를 세웠는

데 (왕은) 북부여( )에서 태어났으며, 천제( )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 : 물의 신)의 따님이었다.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성스러운 …

(5글자는 불분명함) 이/가 있었다.

   (유): 문장의 처음에 나오는 발어사로서, 특별한 의미는 없음. 

   (창기): 기반을 만들다, 나라를 세우다 

   (여랑): 딸     (강세): 세상에 내려오다, 세상에 나오다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문장 속 한자의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 (급): ~와/과  ㉡ (지): 매우

   ㉢ (시): ~(이)다 ㉤ (추): 쫓다, 추격하다

➋  문장을 풀이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주몽이 (활로) 쏘아 잡은 사슴은 매우 많았고 왕자들

이 그것을 질투하였다.( , .)

➌  주몽 이야기의 신화적 특성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어별성교, 득도, 이교해, 추기부득도. 

[해설]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건널 수 있었

다.( , , , .)’는 부분

은 주인공이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고 이적을 행함

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으로 신화적인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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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개토대왕릉비와 고구려 건국 신화

광개토대왕릉비문은 고구려가 그 지역의 주도권을 잡았

음을 대내외에 알림과 동시에 고국원왕 시기에 다소 실추

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추모왕이 북

부여에서 나왔다는 것은 고구려가 당시 이미 멸망한 부여

의 정통을 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추모왕과 동명왕을 

일체화시킴으로써 부여 유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정

신적 결속을 꾀하는 의미도 지닌다. 정복 지역의 신화를 

자신의 신화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치적 우위성을 과시하고 

주민들을 예속시키는 명분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광개토대왕릉비문에 의하면 고구려의 시조는 추모( )이고,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서 붙여 준 별명이었다. 《구삼국

사》에서는 주몽의 사적을 〈동명왕 본기〉로 기술하였는데, 원래 

동명왕은 그보다 이전에 고리국에서 태어나 부여를 건국한 별

개의 인물이다. 고구려가 점차 부여를 능가하는 국력을 지니게 

되면서 부여의 건국 신화마저 주몽의 이야기에 편입된 것이다. 

《삼국사기》에서는 성스러운 임금이라는 뜻을 더하여 동명 성

왕이라고 부르고, 성이 고씨, 이름은 주몽인데 추모라고도 부른

다고 하였다.

 광개토대왕릉비문과 역사 논쟁

조선의 식민지화를 노리던 일본이 광개토대왕릉비문에

서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414년에 조선인의 손으로 세워

진 비문에 이미 일본이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이 당시 일본이 내놓

은 해석이다.

  , . , , 

▨▨ , .  

백제와 신라는 예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해 왔

다. 그런데 일본이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 

신라를 깨뜨려 일본의 신민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서 북한, 중국의 학자들이 이견을 내놓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의 반론 역시 다양하게 제기되었지만, 아직 확정된 학설

이 나오지는 않았다. 

  , . , 

, , , .  

백제와 신라는 예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해 왔

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침입해 오자 바다를 건너가서 

깨뜨렸다. 백제가 왜와 연합하여 신라를 침략하고 신민으

로 삼았다.  〈정인보〉

  , , . 

▨▨, .

  백제와 신라는 예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었는데도 아직 조

공을 바치지 않았고, 왜는 신묘년부터 건너오기 시작했

다. 그래서 왕은 백제와 왜를 깨뜨리고 신라는 복속시켜 

신민으로 삼았다.  〈서영수〉

  , . , ▨

, ▨▨ , .

  백제와 신라는 예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해 왔

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 건너와 백제를 깨뜨리고 신

라를 ▨▨하여 신민으로 삼았다.  〈노태돈〉

  , . , 

▨▨ , .

  백제와 신라는 예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해 왔

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 이래로 백제와 ▨▨ 신라에 대해 

조공을 들이기 시작했으므로 고구려는 왜도 고구려의 신

민으로 삼았다.  〈김병기〉

[활동] 고구려를 둘러싼 중국과의 역사 논쟁

   고구려는 중국 고대 민족이 세웠고 조공 - 책봉 관

계를 맺었으니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조공 - 책봉은 고대의 외교 형식이고 종족의 기원과 

역사 계승 의식을 볼 때 고구려는 한국사의 일원이다. 

   고구려와 수, 당과의 전쟁은 중국 내부의 통일 전쟁

이었다.

   고구려와 수, 당 간의 전쟁은 국가 간에 일어난 국

제전이었다.

   고구려 유민 중 중국인이 된 사람이 더 많으므로 고

구려는 중국사다.

   역사 계승은 사람 수가 아니라 계승 의식과 부흥 의

지로 평가된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다. 

   중국 역사서에도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광개토대왕릉비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동아시아 역사 논쟁에 

대한 학습자의 논리적인 발표를 유도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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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B.C. 232 출생.1
함양의 쟁탈을 둘러싸고 

홍문( )에서 유방과 만남.

2

진나라를 차지한 뒤

아방궁을 불태움.

3

유방의 책사 진평의 

계략에 빠져 범증을 

쫓아냄.

4

B.C. 202 

해하( ) 전투에서 패배 후 자결.

5

항우의 일생

중국 진( )나라 말기의 사람인 항우는 제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역사가 사마천( )은 항우의 삶을 

‘본기’에 기록하였다. 초한 전쟁의 마지막이자 사면초가의 성어로 잘 알려진 해하( )의 전투에서 겨우 

빠져나온 항우가 한 말이 무엇인지 읽어 보며, 항우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이 라. 에 하고

하여 하니 라.

초패왕의 최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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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학습 목표

이 단원은 사마천의 《사기》에 실린 항우의 이야기로 구

성하였다. 《사기》는 단순히 중국의 역사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자 문화권 나라에서 공동의 고전이 되어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연대기적 서술을 넘어서 그 시대

를 살았던 개별 인물들에 대한 생동감 있는 서술과 논평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항우 본기〉는 《사기》에서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편 가

운데 하나이다. 본문으로 제시한 부분은, 패배를 모르던 

항우가 마지막에 사면초가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비

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부하들에게 던진 말로서, 항우의 개

성을 여지없이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젊은 나이에 입신하

여 천하를 호령하였음에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 때문

에 결국 유방의 군대에 패하고 만 비운의 인물 항우를 통

해 역사 인물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비판적이고 창의적으

로 논평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단원 소개

①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므로, 먼

저 초나라와 한나라의 쟁패 상황과 항우의 일생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한 뒤 본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②  자구 풀이와 함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함으로써 대화

체로 이루어진 서사적 서술 방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항우라는 인물에 대한 역대 논평을 살피고 학습자 스스

로 항우의 일생을 평가해 보도록 유도하되, 다양한 의

견이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풍부한 자료들을 제시

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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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본문의 풀이와 이해 

, .  

 
내가 군사를 일으킨 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팔 년이다.

   

  항우의 일생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고, 본문이 등장하는 배경

인 사면초가의 상황과 항우가 말하는 대상을 먼저 알려 준다.

, , , 

, .  

 
몸소 (치른) 칠십여 번의 싸움에서 맞선 자는 깨뜨리고 공

격한 자는 굴복시켜 패배한 적이 없어서 마침내 패자로서 

천하를 소유하였다. 

   (미상): 일찍이 ~ 한 적이 없다

   (패배): 싸움에서 지다

   (유): 소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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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격 치다

 상 일찍이

 패 으뜸

이나 하니 는 요 라.

에 로니 하여 하노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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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 지금 갑자기 여기에서 곤경에 처하였으니 이는 하

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싸우기를 잘못한 것

이 아니다.

   (망): 망하게 하다     (비) ~ (야): ~이/가 아니다

, , , .  

 
오늘 진실로 죽기를 결심하고 그대들을 위하여 통쾌하게 

싸워 반드시 세 번 승리하고자 하노라.

      

이해와 감상  자신이 나선 전투에서는 평생 한 번도 지지 않

았던 항우였지만, 단 한 번의 패배가 결국 영원한 패배가 

되고 말았다. 그 순간 항우가 던진 말은, “내가 전투를 못

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였다.

 〈항우 본기〉의 앞뒤 이야기 

항왕의 군대는 해하에 방어벽을 구축했지만 병사는 적

고 양식은 다 떨어져 한군에 몇 겹으로 포위당했다. 밤이 

되자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렸다. 항왕이 크게 놀라며 

“한군이 이미 초를 손에 넣었던 말인가? 어찌 이리도 초

나라 사람들이 많단 말인가.”라고 했다. … 이윽고 항왕이 

말에 올랐고, 휘하 장사 800여 명도 말에 올랐다. 그날 밤

으로 포위를 뚫고 남쪽으로 달려갔다. 날이 밝은 뒤 한군

이 이를 알고는 기장 관영에게 5천 기병으로 추격하게 했

다. 항왕이 회수를 건널 때 남은 기병은 300여 명 정도였

다. 항왕이 음릉에 이르러 길을 잃어서 농부에게 물었더니 

농부는 왼쪽으로 가라고 속여서 일러 주었다. 왼쪽으로 갔

더니 큰 늪에 빠졌다. 이 때문에 한군이 추격해 왔다. 항왕

은 병사를 다시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동성에 이르렀다. 겨

우 28기가 남아 있었다. 한의 기병 수천이 추격해 오고 있

었다. 항왕은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는 기병

들에게 “내가 군사를 일으킨 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팔 

년이다. 몸소 칠십여 번의 싸움에서 맞선 자는 깨뜨리고 공

격한 자는 굴복시켜 패배한 적이 없어서, 마침내 패자로서 

천하를 소유하였다. 그러나 지금 갑자기 여기에서 곤경에 

처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싸우기

를 잘못한 것이 아니다. 오늘 진실로 죽기를 결심하고 그대

들을 위하여 통쾌하게 싸워 반드시 세 번 승리하고자 하노

라. 제군들을 위해 포위를 뚫고 적장을 베고 깃발을 쓰러뜨

려 제군들로 하여금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지 싸

움을 잘못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리라.”라고 했다. … 이어 

항왕은 동쪽으로 오강( )을 건너려 했다. 오강의 정장

( )이 배를 갖다 대고 기다리다가 “강동이 비록 작지만 

땅이 사방 천 리요, 무리가 수십 만이라 왕이 되기에는 충

분합니다. 대왕께서는 서둘러 건너십시오. 지금 저한테만 

배가 있기 때문에 한군이 와도 건널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항왕이 웃으며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데 내

가 어찌 건너겠는가? 또한 이 항적이 강동 자제 8천과 강

을 건너 서쪽으로 왔는데 지금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으

니 강동의 부형들이 나를 가련하게 여겨 왕으로 삼는다 해

도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보겠는가? 설사 저들이 아

무 말하지 않는다 해도 이 항적이 마음이 부끄럽지 않겠는

가.”라고 했다. … 항왕이 “내가 듣자니 한이 내 머리에 천

금에 만 호의 읍을 걸었다 하니 내가 너를 위해 은혜를 베

풀마.”라고 말하고 자기 목을 찔러 죽었다. … 

- 《사기》 〈항우 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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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오 기 병 지 금 팔 세 의

내가 군사를 일으킨 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팔 년이다.

신 칠 십 여 전 소 당 자 파 소 격 자 복 미 상 패 배 수 패 유 천 하

몸소 (치른) 칠십여 번의 싸움에서 맞선 자는 깨뜨리고 공격한 자는 굴복시켜

패배한 적이 없어서 마침내 패자로서 천하를 소유하였다. 

몸소 맞서다 (일찍이) ~한 적이 없다 싸움에서 지다 무력으로 우두머리가 된 사람.

연 금 졸 곤 어 차 차 천 지 망 아 비 전 지 죄 야

그러나 지금 갑자기 여기에서 곤경에 처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싸우기를 잘못한 것이 아니다.

금 일 고 결 사 원 위 제 군 쾌 전 필 삼 승 지

오늘 진실로 죽기를 결심하고 그대들을 위하여 통쾌하게 싸워 

반드시 세 번 승리하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나선 전투에서 평생 한 번도 지지 않았던 항우였지만, 단 한 번

의 패배가 결국 영원한 패배가 되고 말았다. 그 순간 항우가 던진 말은, “내가 전투를 못

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였다. 

이해와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한문 산문의 서술 방식

•서사적 서술 방식: 인물의 언행이나 사건의 경과를 서술하는 글.

•서정적 서술 방식: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해 느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글.

• 묘사적 서술 방식: 산천의 경물이나 지리, 또는 사회의 풍속이나 인정을 기술하는 글.

• 의론적 서술 방식: 사물의 이치를 따지거나 자신의 사상을 천명함으로써 남을 설득시

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

개
념

부수가 같은 한자 ‐ ( )1

•  초 뽑다 ▶  초록

•  지 가리키다 ▶  지휘

•  소 쓸다 ▶  청소

•  환 바꾸다 ▶  환불

•  휴 끌다 ▶  휴대 

•  지 가지다 ▶  유지

•  괘 걸다 ▶  괘종

•  추 밀다 ▶  추심

•  손 덜다 ▶  훼손

•  옹 끼다 ▶  옹호 

뜻이 서로 관계있는 한자2

•  공 치다 ▶  전공

≒  격 치다 ▶  습격 

•  성 이루다  ▶  편성

⇔  패 지다 ▶  참패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3

•사기  

  

•경사  

  

•경기  

  

항우와 관련된 성어4

•  홍문지회: 항우와 유방이 함양( ) 쟁탈을 둘러싸고 홍문에서 만난 일. 

 ≒  홍문연

•  금의야행: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다님. → 자랑삼아 하지 않으면 생색이 나지 않음. 

•  계포일낙: 절대로 틀림없는 승낙. 

 유래  계포의 한 번 승낙은 백금을 얻기보다 더 소중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함. 

단어 만들기5

•  여 남다 ▶

여 가

 
잔 여

•  집 모으다 ▶

모 집

 
소 집

 

•  전 온전 ▶

전 멸

 
전 반

•  포 잡다 ▶

포 착

 
체 포

 

 

 초 뽑다  유 벼리, 매다  휘 휘두르다  괘 걸다  소 쓸다

 심 찾다  환 바꾸다  불 떨치다, 치르다  훼 헐다  휴 끌다

 대 띠  옹 끼다  호 돕다  공 치다  전 오로지

 습 엄습하다  편 엮다  사 속이다  기 속이다  경 기울다

 사 비끼다  기 경기  홍 큰기러기  연 잔치  금 비단

 낙 허락하다  가 겨를  잔 남다  멸 멸망하다  반 일반

 모 모으다  소 부르다  포 잡다  착 잡다  체 미치다

 발 뽑다  혜 어조사  개 덮다

• : 사마천이 지은 역사책.

• : 비스듬히 기울어짐. 

• :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

까운 주위의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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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개념 _한문 산문의 서술 방식

한문 산문은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다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서사적 서술 방식: 인물의 언행이나 사건의 경과를 서술

하는 글.

  서정적 서술 방식: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해 느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글.

  묘사적 서술 방식: 산천의 경물이나 지리, 또는 사회의 풍

속이나 인정을 기술하는 글.

  의론적 서술 방식: 사물의 이치를 따지거나 자신의 사상

을 천명함으로써 남을 설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

  한문 산문은 문학, 역사, 철학적인 글이나 심지어 실용적인 글

조차도 각기 감사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작품이기도 하다. 글을 

읽을 때에는 글에 나타난 특징적인 서술 방식과 표현 방식을 

이해하여 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서사, 

서정, 묘사, 의론 등의 서술 방식은 한 편의 글 속에서도 혼재되

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 엄격한 구별을 강조하기보

다는 작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서술 방식의 특징이 작품

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는 데 얼마나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가 하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한다. 

 성어의 유래

  파부침선( ): 솥을 깨뜨려 다시 밥을 짓지 않고 

배를 가라앉혀 강을 건너 돌아가지 않음.   

→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함. ≒ 파부침주( )

  유래  항우가 진( )나라 군대와 거록( )에서 싸우기를 

앞두고 장하를 건넜을 때 병사들에게 타고 왔던 배를 가

라앉히고 솥도 깨뜨리게 하여 병사들이 결사적으로 싸우

게 만든 일에서 유래함.

  두주불사( ): 말술도 사양하지 않음.   

→ 술을 매우 잘 마심을 이르는 말.

  유래  홍문의 연회에서 항우의 책사 범증의 지시를 받은 

항장이 검무를 추며 유방을 찔러 죽이려 하자, 번쾌는 연

회장으로 뛰어들어가 항우를 노려보았는데, 번쾌의 기상

을 가상히 여긴 항우가 큰 잔에 술을 부어 번쾌에게 주었

다. 번쾌는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 항우가 내어 준 생돼지 

다리를 검으로 베어 먹었다. 항우가 번쾌에게 “술을 더 

마실 수 있겠는가.”라고 묻자 번쾌가 “어찌 한 잔 술을 사

양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한 것에서 유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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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어의 유래 _목후이관 

  목후이관( ): 원숭이가 관을 썼음.   

→ 의관( )은 갖추었으나 사람답지 못한 사람. 

  유래  항우가 함양( )을 점령한 뒤 궁실을 불태우고 고

향으로 돌아가 자기 공( )을 알리고 싶어하자 한생이 항

우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초( )나라 사람은 원숭이가 갓을 쓴 것이라 하더니 정말

이구나.(  )” 항우가 그 말을 듣고 

말한 사람을 삶아 죽였다.

- 《사기》 〈항우 본기〉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미상불( ):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유신( ):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함.

  휘호( ): 붓을 휘두른다는 뜻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

림을 그리는 것을 이르는 말. 

  홍안( ): 큰 기러기와 작은 기러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기발( ): 「1」 재치가 뛰어남. 「2」 진기하게 빼어남. 

  개연( ):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개 그럴 것

이라고 생각되는 상태.

 신출 한자

(격) 치다

, 17

(상) 일찍이

, 14

(패) 으뜸

, 21

(초) 뽑다

, 7

(유) 벼리, 매다

, 14

(휘) 휘두르다

, 12

(괘) 걸다

, 11

(소) 쓸다

, 11

(심) 찾다

, 12

(환) 바꾸다

, 12

(불) 떨치다, 치르다

, 8

(훼) 헐다

, 13

(휴) 끌다

, 13

(대) 띠

, 11

(옹) 끼다

, 16

(호) 돕다

, 21

(공) 치다

, 7

(전) 오로지

, 11

(습) 엄습하다

, 22

(편) 엮다

, 15

(사) 속이다

, 12

(기) 속이다

, 12

(경) 기울다

, 13

(사) 비끼다

, 11

(기) 경기

, 15

(홍) 큰기러기

, 17

(연) 잔치

, 10

(금) 비단

, 16

(낙) 허락하다

, 16

(가) 겨를

, 13

(잔) 남다

, 12

(멸) 멸망하다

, 13

(반) 일반

, 10

(모) 모으다

, 13

(소) 부르다

, 5

(포) 잡다

, 10

(착) 잡다

, 10

(체) 미치다

, 12

(발) 뽑다

, 8

(혜) 어조사

, 4

(개) 덮다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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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활동하기 

확인하기
창의 활동항우는 왜 유방에게 패했을까?

‘  힘은 산을 뽑을 만큼 세고 기개는 세상을 덮을 만큼 웅대하네.’

진( )나라를 멸망시킨 항우를 상징하는 말이다.

진시황의 폭정으로 진승과 오광이 반

란을 일으키자, 항우도 숙부 항량( )

과 함께 군사를 일으켰다. 항우는 범증

( )의 책략에 따라 초나라 회왕의 손

자를 옹립하고, 초나라 재건을 명분으로 

민심을 얻으며 세력을 확장했다. 이후 거

록( )의 전투에서 진나라를 크게 이기고, 

난세를 평정할 가장 유력한 인물이 되었다.

기원전 206년, 유방이 먼저 함양에 입성

했다는 소식을 들은 항우는 크게 노하여 서

둘러 홍문( )에 진을 쳤다. 이때 범증은 

연회에서 유방을 죽이려고 했지만, 유방의 

모사 장량과 번쾌의 기지 덕분에 유방은 가

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며칠 뒤 항우는 함양에 입성해 궁궐을 불

태우고, 재물을 약탈했다. 세력을 장악한 항우는 스스로 서초 패왕( )이라 

불렀다.

그러나 항우는 자신의 최대 정적인 유방을 가소롭게 여겼고, 제후들에게 봉토를 

나누어 주면서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항우 수하의 장수들이 유방에게 

투항하면서 항우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다. 항우는 일흔 번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했

지만, 마지막 전투인 해하( )에서 유방과 한신에게 패한 뒤 치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나라 역사가 사마천( )의 논평

항우는 스스로 세운 공적을 자랑하고 자기 꾀만 

믿었다. 힘으로 천하를 정복하고 다스리려다 결국 

나라를 망하게 했다. 죽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

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하늘만 탓했으니, 어찌 잘못

이 아니겠는가!

조선 시대 학자 이정직( )의 논평

항우는 영웅이었지만 학식이 부족했고, 유방도 

글을 배우지 않았다. 그런데도 유방이 천하를 얻은 

것은 천하의 지도와 호적을 다 거두어들인 소하(

), 책 읽기를 좋아한 진평( ), 병서에 능통한 

장량( )을 모두 등용하여 그들의 지혜를 활용

했기 때문이다.

다음 글을 참고하여 항우에 관한 나의 논평을 써 보자.  

역 발 산 혜 기 개 세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 , ,  

, ㉮ , . 

, , . , , 

, ( ㉠ ) .  

 

2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3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마치 그림을 그리듯 대상을 표현하고 있어.

② 사회의 풍속이나 인정에 대해 말하고 있어.

③ 산천의 경물을 유람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④ 인물의 언행이나 사건의 경과를 서술하고 있어.

⑤ 사물의 이치를 따져서 남을 설득하려 하고 있어.

1 밑줄 친 ㉮를 읽고 풀이해 보자.

읽기: 

풀이: 

▲   항우( , B.C. 232 ~ B.C. 202)는 키가 8

척에 이르고 큰 솥을 들어올릴 정도로 힘

이 장사였다고 함.

는 말이다는 말이다.

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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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항우를 보는 다양한 시각의 논평을 참조하여 학습자 스

스로 항우에 대한 논평을 다시 써 보는 활동이다. 

  사마천은 〈항우 본기〉에서 “항우는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사사

로운 지혜만 앞세운 채 지난 일을 배우지 못했다. 이 때문에 패

왕의 업을 이루고도 힘으로 천하를 경영하려다가 5년 만에 끝

내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몸은 동성에서 죽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나무랄 줄 몰랐으니 이게 잘못이었다. 그

러고도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지 내가 싸움을 못한 

죄가 아니다’며 핑계를 댔으니 어찌 잘못이 아니랴!”라고 항우

를 부정적으로 비판하였다.

 예시 답안

➊  항우는 ‘역발산기개세’라는 말을 들었을 만큼 영웅으로

서의 자질이 있었으나, 자신의 능력만 믿고 다른 사람

을 포용하지 못해 대업을 이루지 못한 인물이다.

➋  ‘병가상사( )’라고 하는데, 항우가 해하에서 진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훗날을 도모했다면 중국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겨우 한 번 당한 시련을 이기지 

못했으므로 항우가 유방에게 진 것은 당연하다.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문장에 쓰인 한자에 대한 독음과 풀이를 묻는 문항

[정답] • 읽기: 미상패배 

   •풀이: 일찍이 패배한 적이 없다.

[해설]  (미상): (일찍이) ~한 적이 없다.

➋  글의 맥락을 이해하고 한자의 쓰임을 아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필삼승지): 반드시 세 번 이기다.

➌  글에 나타난 서술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사기》 중에 항우의 일생을 그린 〈항우 본기〉의 마

지막 부분으로, 전쟁에서 패한 항우가 말을 하는 장

면이다. 본기( )는 기전체의 역사 서술에서, 왕

의 사적( )을 기록한 것이므로 보통 서사적 서

술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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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천과 《사기》

  사마천( , B.C. 145?~B.C. 86?): 섬서성( ) 용

문( )에서 출생하였다. 사마천이 7세 때 부친 사마담

( )이 천문 역법과 도서를 관장하는 태사령(

)이 된 이후 무릉( )에 거주하였다. 사마담은 아들 

사마천에게 어린 시절부터 고전 문헌을 읽도록 가르쳤다. 

기원전 110년 사마담이 죽으면서 자신이 시작한 《사기》의 

완성을 부탁하였고, 그 유지를 받들어 기원전 108년 태사

령이 되면서 황실 도서에서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그

러나 사마천은 흉노의 포위 속에서 부득이하게 투항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릉( ) 장군을 변호하다 무제의 노

여움을 사서 기원전 99년 48세 되던 해에 남자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궁형( : 생식기를 제거하는 형벌)을 받았

다. 사마천은 옥중에서도 저술을 계속하였으며 기원전 95

년 황제의 신임을 회복하여 환관의 최고직인 중서령(

)이 되었다. 환관( ) 신분으로 사대부들의 멸시를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마천은 마침내 《사기》를 완성하

였다. 사마천은 《사기》가 완성된 2년 후에 사망하였다.

  《사기( )》: 중국 전한( )의 사마천이 상고 시대의 

오제( )로부터 한나라 무제까지의 중국과 그 주변 민

족의 역사를 포괄하여 저술한 통사다. 본격적인 저술은 

기원전 108년에서 기원전 91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마천은 저술의 동기를 “가문의 전통인 사관의 

소명 의식에 따라 《춘추》를 계승하고 아울러 궁형의 치

욕에 발분하여 입신양명으로 대효를 이루기 위한 것이

다.”라고 하였다. 역대 중국 정사의 모범이 된 기전체(

)의 효시로서, 제왕의 연대기인 본기( ) 12편, 제

후를 중심으로 한 세가( ) 30편, 역대 제도 문물의 연

혁에 관한 서( ) 8편, 연표인 표( ) 10편, 시대를 상징

하는 인물을 다룬 열전( ) 70편의 총 130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사기는 전체 구성은 물론 세세한 글자 하나하

나까지도 치밀한 의도하에 적어 넣어 자연스럽게 독자를 

무한한 감흥으로 이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의 기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이성적 통찰과 감성적인 

이해를 통한 추체험( )의 발로였다. 각 편의 마지막

에는 ‘태사공왈’이라고 하여 저자 자신의 논평을 적어 놓

는 등 예리한 비판 정신을 담고 있다.

- 두산백과 참조

 〈항우 본기〉의 가치

진나라가 망하고 유방이 한나라를 세울 때까지 5년의 

공백이 있다. 이 시기를 일반적으로 초한지제( )

라 부른다. 초는 서초 패왕 항우, 한은 한중 제후 유방을 

가리킨다. 이 시기에 진승과 오광의 반란을 계기로 각지의 

영웅호걸들이 동시다발로 진나라를 공격했다. 그중 가장 

세력이 크고 끝까지 자웅을 겨룬 세력이 항우와 유방이었

다. 본기에 수록되려면 천하의 권력을 장악한 실세여야 한

다. 5년의 공백을 메워 줄 인물은 항우였기 때문에 사마천

은 항우를 열전이 아니라 본기로 다루었다. 사마천은 〈항

우 본기〉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다. “진나라가 정치를 잘

못하여 호걸들이 동시다발로 반기를 들었다. 항우의 숙부 

항량( )이 발판을 닦고 항우가 계승했다. 대장군 송의

( )를 죽이고 조( ) 지역의 거록( )을 구원하자 제

후들이 항우를 대장군으로 옹립했다. 그러나 투항했던 진

( )나라의 마지막 황제 자영을 살해하자 온 세상이 비난

했다.” 항우는 잔인할 때 잔인하지 못하고 관대할 때 관대

하지 못한 성격의 결함과 노회( )한 정치가의 모략이 

부족하여 결국 유방에게 패배하고 만다. 그러나 희대의 영

웅적 이미지는 사마천의 절묘한 문장에 힘입어 천고에 약

동하고 있다. 특히 해하에서 장렬하게 자살하는 장면은 압

권이다. 〈항우 본기〉는 《사기》의 문학적 가치 및 인물 묘

사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준다. 

 - 이인호, 《사기 본기》 

 항우를 보는 여러 시각 

  한신( )의 논평: 항우는 사람을 공경하고 자애롭게 대

하며 말도 자상하게 했다.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나눠 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공을 세워 봉

토와 작위를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아까워서 손으로 매

만지기만 하고 차마 주지 못했다. 이는 ‘아낙네의 자애로

움〔 〕’이다. 

  소순( )의 논평: 항우는 천하를 얻을 재능은 있지만 

천하를 얻을 지략이 없고, 조조는 천하를 얻을 지략은 있

지만 천하를 얻을 인품이 없으며, 유비는 천하를 얻을 인

품은 있지만 천하를 얻을 재능이 없다.

  항우에 대한 논평들은 대부분 항우가 짧은 기간에 놀라운 공적

을 이루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논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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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학습 목표

이 단원은 고등학교 한문Ⅰ의 마지막 단원으로, 전통문

화 가운데 오늘날 계승하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

향으로 삼을 것이 무엇인지 학습자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대표 고전인 정약용

의 《목민심서》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저술한 후 쓴 서( )를 통해 책을 저술한 취지를 이해하고 

조선 후기 실학자가 생각한 백성을 위한 정치란 어떤 것이

었는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습자들은 ‘한문’을 배우는 일이 단순히 한자와 문장을 

풀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는 

고전을 이해하고, 인문학으로서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갈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소개

①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900자) 수준을 넘어

서는 한자가 많아 어렵게 느끼는 학습자들에게 반복해 

읽게 하면서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지도한다.

②  《목민심서》 서문의 전체 내용 및 《목민심서》의 구성, 

그리고 정약용의 생애와 일표이서( )의 저술 

개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③  정약용이 생각한 당시 사회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학습

자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오늘날에 적용하여 자신의 생

각을 발표해 보도록 하되, 교사가 결론을 내려 하지 말

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정

약용의 생애와 대표 저술들을 살펴보고 학생들 스스로 자

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지금의 사회 문제를 진단해 보는 계

기로 삼도록 한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23  목민의 길

1~3

 본문의 풀이와 이해 

, , .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반이고 그 (나머지) 반은 목민이다.

   

   

, , . 

 
지금의 목민을 맡은 사람들은 오직 이익을 취하는 데만 

급급하여 목민하는 법을 모른다.

   (사목자): 목민을 맡은 사람.

   (정리): 이익을 취함.     (소이): ~하는 법

, , , 

 
이에 백성들이 서로 넘어져 뒹굴며 도랑을 채우는데

   (하민): 서민, 백성.

   (전련): 넘어져 뒹굴다. → 몹시 가난하여 쓰러짐. 

은 이 이요 은 라. (중략)

는 하여 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풀려난 뒤 스스로 쓴 자신의 묘지명에서 18년 유배 생활의 마지막에 《목민심서》를 

저술한 일을 회고하며, “알아주는 이는 적고 나무라는 이는 많으니, 만약 천명( )이 허락해 주지 않는

다면 횃불로 태워 버려도 좋다.”라고 했다. 그는 《목민심서》를 통해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일까?

목민의 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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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민하는 자들은 한창 고운 옷과 좋은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방차): 바로, 한창

   (기불) ~ (재)?: 어찌 ~하지 않겠는가?

이해와 감상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57세 때 저술한 책으로 

그가 신유사옥( ) 때 전라도 강진에서 19년간 귀

양살이를 하고 있던 중에 집필하여 1818년(순조 18)에 완

성된 것이다. 이 책은 학문적으로 가장 원숙해 가던 시기

의 저술로, 조선 후기 지방의 사회 상태와 정치의 실제를 

민생 문제 및 수령의 본무( )와 결부시켜 소상하게 밝

혔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저술한 후 “고금을 조사하여 망

라하고 병폐를 파헤쳐 밝혀서 목민관에게 주니, 백성 한 

명이라도 그 혜택을 보는 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_목민심서서( ) 

옛날에 순( ) 임금은 요( ) 임금의 뒤를 이어 12목( )

에게 물어 그들에게 목민( )하게 하였고, 주 문왕(

)이 정치를 할 때 사목( )을 세워 목부( )로 삼

았으며, 맹자( )는 평륙( )으로 가서 추목( )하

는 것으로 목민함에 비유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양민

( )함을 목( )이라 한 것은 성현이 남긴 뜻이다. 성현

의 가르침에는 원래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

)가 만백성을 가르쳐 각기 수신(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태학( )에서 국자( )를 가르쳐 각각 수신하

고 치민( )하도록 하는 것이니, 치민하는 것이 바로 목

민인 것이다. 그렇다면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그 반이요, 

그 (나머지) 반은 목민이다. 성인의 시대가 이미 오래되었

고 그 말씀이 희미해져서 도( )가 점점 어두워졌다. 지금 

목민을 맡은〔 〕 사람들은 오직 이익을 취하는 데만 급

급하여 목민하는 법을 모른다. 이에 백성들이 곤궁하고 피

폐하여 서로 넘어져 뒹굴며 도랑을 채우는데 목민하는 자

들은 한창 고운 옷과 좋은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으

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 … 먼 변방에서 

귀양살이한 지 18년 동안에 오경( ), 사서( )를 되

풀이 연구하여 수기( )의 학을 공부하였다. 다시 백성

을 다스림은 학문의 반이라 하여, 이에 23사( )와 우리나

라의 여러 역사 및 자집( ) 등 여러 서적을 가져다가 

옛날 사목이 목민한 유적을 골라 세밀히 고찰하여 이를 분

류한 다음 차례로 편집하였다. … 모두 12편으로 되었는데, 

1은 부임( ), 2는 율기( ), 3은 봉공( ), 4는 애

민( )이요, 그 다음 차례차례로 육전( )이 있고, 11

은 진황( ), 12는 해관( )이다. 12편을 각각 6조( )

씩 나뉘었으니 모두 72조가 된다. … 《주역》 대축괘(

)에 ‘옛사람의 말이나 행실을 많이 알아서 자기의 덕을 

기른다.’ 하였으니, 이는 본디 내 덕을 기르기 위한 것이지 

어찌 반드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만이겠는가. ‘심서(

)’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백성 다스릴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순조 

21년인 신사년(1821) 늦봄에 열수 정약용이 서한다.

- 《여유당전서》 〈목민심서서〉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에 이 (중략) 이어늘

는 하니

아? 《목민심서》

 목 기르다

 사 맡다

 정 치다

 전 넘어지다

 구 도랑

 학 골짜기

 비 살찌다

 기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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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군 자 지 학 수 신 위 반 기 반 목 민 야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반이고 그 (나머지) 반은 목민이다.

임금이나 지방관이 백성을 다스려 기름.

금 지 사 목 자 유 정 리 시 급 이 부 지 소 이 목 지

지금의 목민을 맡은 사람들은 오직 이익을 취하는 데만 급급하여 목민하는 법을 모른다.

목민을 맡은 사람. 이익을 취함. ~ 하는 법

어 시 하 민 상 전 련 이 실 구 학

이에 백성들이 서로 넘어져 뒹굴며 도랑을 채우는데 

서민, 백성. 넘어져 뒹굴다 → 몹시 가난하여 쓰러짐.

이 위 목 자 방 차 선 의 미 식 이 자 비 기 불 비 재

목민하는 자들은 한창 고운 옷과 좋은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바로, 한창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저술한 후 “고금을 조사하여 망라하고 병폐를 

파헤쳐 밝혀서 목민관( )에게 주니, 백성 한 명이라도 그 혜택을 보는 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하였다. 

이해와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부수가 같은 한자 ‐ ( )1

•  미 미혹하다 ▶  혼미

•  투 통하다  ▶  침투

•  일 편안하다 ▶  안일

•  체 갈마들다 ▶  우체 

•  서 가다 ▶  서거

•  통 통하다 ▶  간통

•  도 길 ▶  궤도

•  요 멀다 ▶  요원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2

•  ≒  수색 

• ≒  부역

•  ≒  피폐 

• ≒  유명

뜻이 서로 상대 관계에 있는 어휘3

•  근린 ⇔  원교

•  수요 ⇔  공급 

•  건조 ⇔  습윤   

•  융기 ⇔  침강 

한자 문화가 담긴 어휘4

•  점복: 점술과 복술. 점치는 일. 

•  망라: 물고기나 새를 잡는 그물. → 널리 받아들여 모두 포함함.

•  도탄: 진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탐. → 몹시 곤궁하여 고통스러운 지경. 

•  뇌동: 우레 소리에 맞춰 함께함. →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  파장: 과, 백일장, 시장 등이 끝남. → 여러 사람이 모여 벌이던 판이 거의 끝남. 

단어 만들기5

•  관 벼슬 ▶  관리   관료   관청   역관

•  임 맡기다 ▶  부임   위임   담임   임원 

 미 미혹하다

 간 간사하다

 요 멀다

 부 부세

 조 마르다

 혼 어둡다

 일 편안하다

 수 찾다

 유 그윽하다

 습 젖다

 서 가다

 궤 바큇자국

 색 찾다

 명 어둡다

 수 쓰이다

 투 통하다

 체 갈마들다

 피 피곤하다

 린 이웃

 륭 높다

 침 잠기다

 우 우편

 폐 해지다

 교 들

 점 점치다

 복 점

 뢰 우레

 역 번역하다

 원 인원

 망 그물 

 파 마치다

 임 맡기다

 라 벌이다

 리 벼슬아치

 부 다다르다

 도 진흙

 료 동료

 위 맡기다

 탄 숯

 청 관청

 담 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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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_목민심서의 12편

  제1편 부임( ): 제배( ), 치장( ), 사조( ), 

계행( ), 상관( ), 이사( )의 6조

  제2편 율기( ): 칙궁( ), 청심( ), 제가( ), 

병객( ), 절용( ), 낙시( )의 6조

  제3편 봉공( ): 첨하( ), 수법( ), 예제( ), 

보문( ), 공납( ), 왕역( )의 6조

  제4편 애민( ): 양로( ), 자유( ), 진궁( ), 

애상( ), 관질( ), 구재( )의 6조

  제5편 이전( ): 속리( ), 어중( ), 용인( ), 

거현( ), 찰물( ), 고공( )의 6조

  제6편 호전( ): 전정( ), 세법( ), 곡부( ), 

호적( ), 평부( ), 권농( )의 6조

  제7편 예전( ): 제사( ), 빈객( ), 교민( ), 

흥학( ), 변등( ), 과예( )의 6조

  제8편 병전( ): 첨정( ), 연졸( ), 수병( ), 

권무( ), 응변( ), 어구( )의 6조

  제9편 형전( ): 청송( ), 단옥( ), 신형( ), 

휼수( ), 금폭( ), 제해( )의 6조

  제10편 공전( ): 산림( ), 천택( ), 선해( ), 

수성( ), 도로( ), 장작( )의 6조

  제11편 진황( ): 비자( ), 권분( ), 규모( ), 

설시( ), 보력( ), 준사( )의 6조

  제12편 해관( ): 체대( ), 귀장( ), 원류( ), 

걸유( ), 은졸( ), 유애( )의 6조

  제1편~제4편의 네 편은 목민관의 기본 자세에 대해 상세하게 

논하였다. 특히 목민관 선임의 중요성, 청렴과 절검( )의 생

활화, 민중 본위의 봉사 정신 등을 언급하였다. 제5편~제10편

의 여섯 편은 《경국대전》의 6전을 근거로 하여 목민관의 실

천 정책을 자세히 밝혔다. 곧 지방 행정관의 단속을 엄하게 하

고 현인( )의 천거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목민심서》 전편에는 지방 행정의 원리를 관( )의 입장이 아

닌 민( )의 편에 서서 관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폭로, 고발, 탄

핵, 경계하는 정약용의 애민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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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어 _과골삼천

  과골삼천( ): 복사뼈에 세 번 구멍이 남.

  정약용의 제자 황상( )이 ‘선생님께서 유배 생활을 하실 

때 복사뼈에 세 번 구멍이 날 정도로 공부하셨다.’라고 함.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해구( ): 대양( ) 밑바닥에 좁고 길게 도랑 모양으

로 움푹 들어간 곳. 

  계학( ): 시냇물이 흐르는 산골짜기.

 신출 한자

(목) 기르다

, 8

(사) 맡다

, 5

(정) 치다

, 8

(전) 넘어지다

, 19

(구) 도랑

, 13

(학) 골짜기

, 17

(비) 살찌다

, 8

(기) 어찌

, 10

(미) 미혹하다

, 10

(혼) 어둡다

, 8

(서) 가다

, 11

(투) 통하다

, 11

(침) 잠기다

, 10

(간) 간사하다

, 9

(일) 편안하다

, 12

(궤) 바큇자국

, 9

(체) 갈마들다

, 14

(우) 우편

, 11

(요) 멀다

, 14

(수) 찾다

, 13

(색) 찾다

, 10

(피) 피곤하다

, 10

(폐) 해지다

, 15

(부) 부세

, 15

(유) 그윽하다

, 9

(명) 어둡다

, 10

(린) 이웃

, 15

(교) 들

, 9

(조) 마르다

, 17

(습) 젖다

, 17

(수) 쓰이다

, 14

(륭) 높다

, 12

(점) 점치다

, 5

(복) 점

, 2

(망) 그물

, 14

(라) 벌이다

, 19

(도) 진흙

, 13

(탄) 숯

, 9

(뢰) 우레

, 13

(파) 마치다

, 15

(리) 벼슬아치

, 6

(료) 동료

, 14

(청) 관청

, 25

(역) 번역하다

, 20

(임) 맡기다

, 6

(부) 다다르다

, 9

(위) 맡기다

, 8

(담) 메다

, 16

(원) 인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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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활동하기 

확인하기
창의 활동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 ㉠ . (중략)  

㉡ , ㉢ , .  

, , ㉣ , ,  

㉤ , ㉮ ?

 

3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성인의 말씀은 항상 지키도록 노력해야 해. 

②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③ 관리는 백성을 위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해.

④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다스려야 해.

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사는 일이야.

1 ㉠~㉤ 중 풀이가 옳은 것은?

① ㉠: 살다  ② ㉡: 맡다

③ ㉢: 바로잡다  ④ ㉣: 열매

⑤ ㉤: 신선하다

황해도 곡산 부사는 탐관오리였다. 아전이 군포 

1필의 대금을 9백 전( )으로 징수하였다. 백성들

의 원망이 자자했는데, 이계심( )이 백성 천

여 명을 이끌고 관아로 들어가서 따졌다. 아전들이 

이계심을 잡아 매질하려 하자, 백성들이 그를 에워

쌌고 이계심은 무리에 섞여 달아났다. 수령의 보고

가 한양까지 올라가 오군영( )에서 수사하였

지만, 이계심을 잡을 수 없었다. 

이때 곡산 부사로 발령받은 정약용이 곡산에 이

르자, 이계심이 ‘백성을 괴롭히는 폐단 십여 조’를 

쓴 소장( )을 가지고 길가에 엎드려 자수하였

다. 옆에 있던 아전들이 그를 포박해 가자고 하였으

나, 정약용은 “그럴 필요 없다. 이미 자수한 사람이

니 달아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계심을 풀

어 주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 .”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정약용의 말을 유

추해서 써 보자.

2 밑줄 친 ㉮를 읽고 풀이해 보자.

읽기 : 

풀이 : 

 일표이서

백성을 위한 공부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제자 양성과 저술 활동에 전념했다. 60세 무렵

에 스스로 지은 묘지명에서 자신의 학문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경세유표( )》

국가 경영 관련 제도와 

부국강병을 논함.

《목민심서( )》

지방 수령이 지켜야 할 

행정 지침을 논함.

《흠흠신서( )》

옥사( )의 처리와 

법규를 논함.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학문적으로 가장 원숙하던 때에 이루어진 저술로, 지방관

의 기본자세와 실무 지침을 정리한 책이다.

정약용은 지방 수령을 역임하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목민의 실태를 살필 수 있

었다. 특히, 33세 때 경기 지역의 암행어사로 파견되어서 지방 행정의 부패로 인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곤궁한 삶을 사는지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목민심서》가 지닌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관료의 입장이 아닌 백성의 처지에서 지방 

행정을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료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경계하는 내용이 많

다. 지방관은 객일 뿐이고 백성들이 주인이므로 오로지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방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정약용의 지론이었다.

▲ 《목민심서》

털끝 하나까지  
병들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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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이계심( , 조선 정조 때 곡산의 백성)은 법을 어겨 

체포령이 떨어진 사람이었지만, 앞뒤 정황을 보면 그 원인

이 탐관오리였던 전임 부사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어 다양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선 시대 군역은 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에게 부과했는데, 

임진왜란 이후 모병제를 실시하면서 군역은 군포( ) 2필

을 바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어 군포는 국가 재정에 큰 비중

을 차지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삼정( : , , )

의 문란으로 힘 있는 계층은 군포 부과에서 빠져 나갔고 힘 없

는 백성에게 책임이 전가되었다. 당시 곡산 부사는 보통 200

전 정도하는 군포 대금을 4배가 넘는 900전으로 징수했다.

 예시 답안 

➊  그동안 도망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네가 

작성한 소장을 읽어 보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테니 

너는 백성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하여라.

➋  네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탐관오리인 전임 부사가 잘

못이지. 이제부터 건의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하

도록 하여라.

 확인하기 _ 정답과 해설

➊  문장 속 한자의 쓰임을 이해하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 (목): (백성을 다스려) 기르다

   ㉢ (정): (이익을) 취하다 

   ㉣ (실): 채우다 

   ㉤ (선): 곱다

➋  허사의 쓰임을 알고 문장을 풀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읽기: 기불비재  

•풀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해설]   (기불) ~ (재)?: 어찌 ~하지 않겠는가?   

※ ‘ (기)’는 ‘ (비)’, ‘ (불)’과 결합하여 반문하

는 뜻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인다.

➌  글을 읽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이 글의 초점은 관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있으며, 

그 내용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백성을 먼저 생각하

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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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약용과 《목민심서》

  정약용( , 1762~1836): 조선 후기의 학자. 자는 미

용( ). 호는 다산( )·사암( )·여유당( ) 

등. 근기( ) 남인 가문 출신으로, 정조( ) 연간에 

문신으로 사환( )했으나 청년기에 접했던 서학( )

으로 인해 장기간 유배 생활을 하였다. 유배 기간 동안 

학문을 더욱 연마해 육경 사서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일

표이서( ) 등 모두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

술을 남겼다. 이 저술을 통해서 조선 후기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정약용은 이익( )의 

학통을 이어받아 발전시켰으며, 각종 사회 개혁 사상을 

제시하여 ‘묵은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역사 현상의 전반에 걸쳐 전개된 그

의 사상은 조선 왕조의 기존 질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혁명론’이었다기보다는 파탄에 이른 당시의 사회를 개

량하여 조선 왕조의 질서를 새롭게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목민심서( )》: 정약용이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

야 할 지침( )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

서로서, 48권 16책이다. 이 책은 부임( ), 율기( : 

자기 자신을 다스림), 봉공( ), 애민( ), 이전(

), 호전( ), 예전( ), 병전( ), 형전( ), 공

전( ), 진황( ), 해관( : 관원을 면직함) 등 모

두 12편으로 구성되었고,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모

두 72조로 편제되었다. 정약용은 경기도에 암행어사로 파

견되어 지방 행정의 문란과 부패로 인한 민생의 궁핍상

을 생생히 목도한 경험과 직접 찰방( ), 부사 등의 목

민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근민관( )으로서 수

령의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저

술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목민심서》 서( )에 수령은 

《대학》에서 이르는 ‘수기치인지학( )’을 배

우는 데 힘써 수령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치민

( )하는 것이 곧 목민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청렴은 수령의 본무이며 모든 선( )의 원천이며 덕의 근

본이니, 청렴하지 않고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찰방( ): 조선 시대에, 각 도의 역참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외

직( ) 문관의 벼슬. 중종 30년(1535)에 역승을 고친 것으로 공

문서를 전달하거나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목민심서》를 비롯해 조선 초기의 여러 목민서가 지향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목민관의 정기( :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함)와 

청백( :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곧고 깨끗함) 사상이 전편

에 걸쳐 강하게 흐르고 있는 점이다. 

 〈자찬묘지명( )〉 속 정약용

곡산 백성에 이계심( )이란 자가 있었는데, 본성

이 백성의 폐단을 말하기를 좋아하였다. 전관( ) 때에 

포수보( ) 면포 1필을 돈 9백 전( )으로 대징( )

하였다. 이계심이 소민( ) 1천여 인을 거느리고 관부

( )에 들어가서 다투었다. 관에서 그를 형벌로 다스리

려 하니, 1천여 인이 벌떼처럼 이계심을 옹위하고 계단을 

밟고 올라가며 떠드는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였다. 이노(

)가 막대를 휘두르며 백성을 내쫓으니 이계심은 달아나

버렸다. 그리고 오영( )에서 수사하였으나 그를 잡지 

못하였다. 용이 경내에 이르니, 이계심이 민막( ) 10여 

조를 쓴 소첩( )을 가지고 길 옆에 엎드려 자수하였다. 

좌우에서 그를 잡기를 청하였으나 용이 말하기를, “그러

지 말라. 이미 자수하였으니 스스로 달아나지는 않을 것이

다.” 하고, 이윽고 석방하면서 말하였다. “관이 밝지 못하

게 되는 까닭은 백성이 자신을 위한 계책을 잘하여 폐단을 

들어 관에 대들지 않기 때문이다. 너 같은 사람은 관에서 

천금( )으로 사들여야 할 것이다.” 이에 무릇 경영(

)에 상납하는 포목은 용이 친히 면전에서 재어 보고 받

았다. 향교에 《오례의( )》가 있었는데, 포백척도(

)가 실려 있었다. 그것을 시용척( )과 비교해 

보니 2촌( )이 차이가 났다. 이에 도( )를 상고하여 자

를 만들어 기필코 경영( )의 동척( )과 합치시켜 백

성의 포목을 받아들이니, 백성이 편리하게 여겼다. 그 이

듬해 포목이 더욱 귀해졌다. 용이 칙수전( ) 및 관봉

전( ) 2천여 냥을 내어 관서( )에서 포목을 사서 

경납( )에 충당하고 그 대가를 백성에게서 거두어 갚

으니, 모두 2백 전에 불과하므로 백성들은 집에 송아지 한 

마리를 얻었다고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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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 예시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의 특별 대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목민관’은 오늘날 공직자와 같은데요,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한 자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최근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할 네 가지로 ‘사외론( )’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벼슬이 크면 눈을 가리게 되어 자신은 물론 국민들을

모두 불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 )를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고, 상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한다면 공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의(

두려워하고

수행할

질문자는 인터뷰할 
핵심 질문을 미리 알려 

줄 수도 있다. 

한문을    
즐겁게

활동 방법

평가하기

한문 고전 속 인물에 대한 자료 조사가 충분한가? ☆ ☆ ☆ ☆ ☆

질문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이 적절한가? ☆ ☆ ☆ ☆ ☆

인터뷰 결과를 완성도 있게 제시하였는가? ☆ ☆ ☆ ☆ ☆

인터뷰(Interview)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상대에게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질문을 하며 목적으로 하는 대답을 끌어내는 대화법이다. 

질문하는 사람은 왜, 무엇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답변하

는 사람은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한문 고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을 조사해 인터뷰하면서 나와 다른 다양한 생각을 접

할 기회를 가져 보자.

한문 고전 속 인물 인터뷰하기

두 명이 짝이 되어 한문 고전 속에서 

인터뷰하고 싶은 인물을 함께 고른다.

1
질문자와 답변자의 역할을 누가 

할지 정한다.

2

인터뷰 날짜를 정하고, 인물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다.

3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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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을 즐겁게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가상 인터뷰 활동은 학습자 스스로 조사한 정보에 상상

력을 더하여 설득력 있는 문답을 작성하는 과정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가상 인터뷰 활동을 통해 고전 속 인물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_정약용의 사외론( )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네 가지 두려워할 것’이 있으니, 

아래로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위로는 대간을 두려워하고 

더 위로는 조정을 두려워하고 더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해

야 한다. 그러나 목민관이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대간과 조

정뿐이고, 백성과 하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 백성과 하

늘은 바로 앞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임하고 몸으로 거

느리고 호흡을 함께 하고 있으니,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백성과 하늘이다. … 의지할 데 없

는 외로운 백성은 모두 하늘에 죄 없음을 호소하지만 수령

은 어두워서 ‘네 가지 두려워할 것〔 〕’을 모두 두려워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백성은 더욱 약해지고 부( )는 더

욱 피폐해지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

- 〈부령도호부사로 부임하는 이종영을 전송하는 서〉

 참고 자료

정약용의 경세론은 백성의 삶을 끌어올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조건 속에 사회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자는 것이

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 《목민심서》다. 그는 

목민관이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민관으로서의 정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 실무에 앞서서 정신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약용은 ‘자신을 다스릴 것’, ‘공무에 봉사할 

것’, ‘백성을 사랑할 것’의 세 가지 강령을 제시했다. 물론 

그의 ‘목민’ 사상이 곧바로 민주주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

은 아니고, 왕권을 옹호하는 전제주의적 가치 질서를 부정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권력의 원천을 백성

에서 찾고 권력의 목적이 백성의 삶을 보호하고 이를 위

해 봉사하는 데에 있음을 인식하고 강조하였다. 조선 후기

의 봉건적 전제 군주 체제 속에서 살다 간 정약용이 제시

한 해결 방법들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

나 백성을 위한 목민관의 정신 자세와 대책의 기본 정신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보편적 요구로서 살아 있을 것이다.  

- 금장태, 《실천적 이론가 정약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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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단원 총괄 평가 정답  223쪽

㉡과 음이 다른 것은?

①  ②   ③   

④  ⑤ 

06

㉮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성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쫓기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군.  

②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이 처량하군. 

③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군. 

④ 자신이 천하 제일의 영웅이라 자부하는군.  

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태도가 매우 다정하군.

02

㉢~㉥ 중 가리키는 인물이 같은 것만을 고른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04
서술형 | ㉮의 이유를 간략히 서술하시오.08

㉠~㉤의 풀이로 옳은 것은?

① ㉠: 나이  ② ㉡: 대신하다

③ ㉢: 마땅히  ④ ㉣: 정복하다  

⑤ ㉤: 군졸

01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의 풀이가 모두 옳은 것은?

  ㉠  ㉡   ㉠ ㉡

① 미치다 이르다 ② 미치다 매우

③ ~와/과 이르다 ④ ~와/과 매우

⑤ 더불어 도착하다    

03

[03~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 , ㉡

. . 

(나)  : “㉢ ㉣ , ㉤ . , 

㉥ , ?” , , , 

,  . 

㉠~㉣의 음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식, 식, 식, 식  ② 사, 식, 사, 식   

③ 식, 사, 사, 식  ④ 사, 식, 식, 사    

⑤ 사, 사, 사, 식

07

[07~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중략) 

, ,  ㉡ . , , (중

략) , , , 

? 

㉠과 단어의 짜임이 같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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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Ⅰ. 한문을 만나다 소단원명 01. 한문의 기초 교과서 쪽수 10~13쪽

학습 목표

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2.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3.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 

4.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차시

2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한자와 한문은 어떻게 다른지, 한자나 한문을 배워 본 적이 있는지 질문

하며 한문 과목에 흥미를 유발한다.  

전개

한자와 한문을 

배우는 이유

 ● 한자와 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이해하기

[한자와 한문을 배우는 이유]

 ● 한자와 한문을 배우면 좋은 점에 관해 생각해 보고 발표한다.

• 첫째, 우리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언어생활이 풍요로워짐. 

• 둘째,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시킴.

• 셋째, 한자 문화권을 이해하고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됨.

토의·토론하기

한문의 기초 지식

[한문의 기초 지식]

 ● 한자의 3요소: 모양〔形〕, 음(音), 뜻〔義〕

 ● 부수와 자전

 ●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방법: 부수 색인법, 자음 색인법, 총획 색인법

 ●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상형, 지사, 회의, 형성  ※ 전주와 가차

 ● 필순의 일반적 원칙 

자전 활용하기

분석하기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며 익힌다.

발표하기

토의·토론하기

토론하기우리말 속 한자 어휘

[활동] 우리말 속 한자 어휘

 ●  평소 잘못 쓰고 있는 한자 어휘를 점검해 보고, 한자와 한문을 배우면 

우리말 어휘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적용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02과 ‘배움과 우정’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인터넷 댓글이나 블로그에서 한자 어휘를 잘못 사용한 사례를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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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Ⅰ. 한문을 만나다 소단원명   02. 배움과 우정 교과서 쪽수 14~19쪽

학습 목표
 1. 배움과 우정의 뜻을 담은 성어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2.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차시

2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고등학생인 나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발표하게 하여 배움

과 우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성어를 읽고 풀이해 본다.

•배움을 주제로 한 성어: , ,  

•우정을 주제로 한 성어: , , 

 ● 성어의 유래를 알고, 겉뜻과 속뜻을 함께 학습한다.

 ● 배운 성어를 언어생활에서 활용하는 연습을 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사) - 糾, 紀, 組, 絡, 絹, 緯, 繫, 繼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憤慨, 機械, 警戒, 敦篤  

 ● 어휘 뜻풀이  예⃞ 琴瑟, 梅蘭菊竹

 ● 음악과 관련된 어휘  예⃞ 歌詞, 童謠, 拍子, 樂譜, 演奏, 伴奏

 ● 두 글자로 이루어진 성어  예⃞ 弱冠, 雁書, 破鏡, 壓卷, 白眉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관포지교’의 유래를 만화로 읽으며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지 생각해 본다. 

 ● 친구나 우정에 관해 생각한 후 자신만의 정의를 내려 보고 발표한다.

역할 놀이하기

토의·토론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적용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03과 ‘역사 이야기’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이번 차시에서 배운 성어나 어휘의 활용 사례를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

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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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Ⅰ. 한문을 만나다 소단원명   03. 역사 이야기 교과서 쪽수 20~25쪽

학습 목표
 1. 역사 이야기를 담은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2.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차시

2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삼국지나 초한지와 같은 중국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성어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성어를 읽고 풀이해 본다.

, , , , , 

 ● 성어의 유래를 알고, 겉뜻과 속뜻을 함께 학습한다.

 ● 배운 성어를 언어생활에서 활용하는 연습을 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肉( ) - 肝, 肩, 肺, 背, 胃, 腦, 腰

 ●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예⃞   •指 가리키다: 指摘 손가락: 屈指  

•越 뛰어넘다: 超越 나라 이름: 吳越  

 ● 뜻이 서로 상대 관계에 있는 어휘 예⃞   簡單 ⇔ 複雜, 具體 ⇔ 抽象  

陳腐 ⇔ 斬新, 擴大 ⇔ 縮小
 ● 역사에서 유래한 성어    

예⃞ 合從連橫, 三顧草廬, 國士無雙, 脣亡齒寒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역사 인물에서 비롯된 성어의 유래를 읽어 보고, 성어의 유래가 된 시대

적 상황, 사건, 인물의 행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 배운 성어를 하나 선택하여 성어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마인드맵을 

작성해 본다.

이해하기

표현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성어의 유래

 조사하여 발표하기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04과 ‘재미있는 이야기’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삼국지’와 관련된 성어를 찾아 유래를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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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Ⅰ. 한문을 만나다 소단원명   04. 재미있는 이야기 교과서 쪽수 26~31쪽

학습 목표
 1.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2.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차시

2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비롯한 성어를 소개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성어의 

유래와 배경을 알면 성어를 학습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성어를 읽고 풀이해 본다.

, , , , , 

 ● 성어의 유래를 알고, 겉뜻과 속뜻을 함께 학습한다.

 ● 배운 성어를 언어생활에서 활용하는 연습을 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心( ) - 忌, 怠, 恣, 感, 愼, 慢, 慾

 ● 뜻이 서로 상대되는 한자  예⃞   添 ⇔ 削 添加, 削除  

虛 ⇔ 實 虛費, 實踐

 ● 수학과 관련된 어휘  예⃞   鈍角, 銳角, 對邊, 倍數, 座標, 直徑

 ● 성어  예⃞   乘勝長驅, 轉禍爲福, 矯角殺牛, 泥田鬪狗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우공이산’의 유래를 만화로 읽고, 겉뜻과 속뜻을 함께 익힌다.

 ● ‘우공이산’의 주인공 우공의 태도가 현명한지 어리석은지 생각해 보고 

우공을 평가하는 글을 써 본다.

이해하기

표현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짧은 글 짓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05과 ‘생활의 지혜’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이 단원에서 배운 성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성어를 활용한 짧은 문장을 

지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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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Ⅱ. 단문, 지혜를 찾다 소단원명   05. 생활의 지혜 교과서 쪽수 38~43쪽

학습 목표

1.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2. 토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는다.

3.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차시

2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의 특징을 생각해 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속

담을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

• , , 

•  , . , . , .

 ●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비슷한 뜻을 가진 우리말 속담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한다.

읽고 풀이하기

단어 구조 분석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土(토) - 埋, 基, 域, 城, 境, 墓, 墳, 壞

 ● 모양이 비슷한 한자  예⃞   鳥 ≠ 烏 比翼鳥, 烏竹軒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奴婢, 價値, 忍耐, 努力

 ● 성어  예⃞   口尙乳臭, 累卵之危, 空中樓閣, 姑息之計, 同床異夢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우리 속담을 한역한 글이 실린 책을 살펴보고, 우리말의 가치와 중요성

을 인식한다.

 ● 중국과 일본의 속담을 보고 비슷한 뜻을 가진 우리 속담에는 어떤 표현

이 있는지 써 본다.

이해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06과 ‘나를 돌아보는 삶’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한문 문장으로 이루어진 속담을 찾아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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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Ⅱ. 단문, 지혜를 찾다 소단원명 06. 나를 돌아보는 삶 교과서 쪽수 44~49쪽

학습 목표

1.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2. 문장 부호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는다.

3.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자신이 좋아하는 격언이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문장이 있는지 발표

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

• , . • , , .

• , . • , .

• , .  • , .

 ●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구두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단어 구조 분석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言(언) - 訂, 訴, 詳, 試, 該, 誘, 誌, 讚

 ●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예⃞   •報 알리다: 弘報 갚다: 報償

•與 더불다: 與民同樂 주다: 贈與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跳躍, 硏磨, 貢獻, 中央, 終了, 娛樂

 ● 성어  예⃞   百折不屈, 外柔內剛, 螢雪之功, 大器晩成, 孤軍奮鬪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성현들은 어떻게 자신을 반성하고 경계하였는지 살펴본다.

 ● 평소에 가지고 있던 좌우명이 있으면 적어 보고, 없다면 이번 단원에서 

배운 문장 중 제일 인상 깊었던 문장을 정하고 그 이유를 말해 본다.

자경문 만들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07과 ‘더불어 사는 삶’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반성’과 관련된 성어나 한문 문장을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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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Ⅱ. 단문, 지혜를 찾다 소단원명 07. 더불어 사는 삶 교과서 쪽수 50~55쪽

학습 목표

1.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2.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3.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더불어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생각해 보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

는 배려와 나눔에는 무엇이 있을지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

• , , , , , .

• , , , .

• , , , , , .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엄) - 序, 底, 度, 庫, 庸, 廟

 ● 뜻이 서로 상대 관계에 있는 어휘  예⃞   尊貴 ⇔ 卑賤, 優秀 ⇔ 拙劣

富裕 ⇔ 困窮, 兩班 ⇔ 庶民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辭讓, 包容, 和睦, 排斥

 ● 단어 만들기  예⃞   榮譽, 繁榮, 榮枯盛衰 / 豪言, 妄言, 巧言令色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관중’과 ‘이사’에 관한 글을 읽고, 본문에서 배운 문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 대우법의 개념을 익히고, 제시된 문장과 이어지는 문장을 대우법을 활

용해 만들어 본다.

이해하기

적용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08과 ‘거위의 지혜’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나눔’이나 ‘배려’에 관한 뉴스나 신문 기사를 찾아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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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Ⅲ. 이야기, 나를 성찰하다 소단원명 08. 거위의 지혜 교과서 쪽수 62~67쪽

학습 목표

1.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

2.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3.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자신이 생각하는 ‘지혜’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 보며 흥미를 유발한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는다.

, . , . ,

, . , . :

“ ! .”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문장의 유형과 개념을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비교·분석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人( ) - 付, 伸, 佐, 供, 健

 ●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예⃞   •空 비다: 空欄 하늘: 蒼空  

•善 착하다: 僞善 잘하다: 善防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智慧, 疾病, 旋回, 禽獸

 ● 과학과 관련된 어휘  예⃞   發芽, 培養, 慣性, 朔望, 干潮, 觸媒,   

赤血球, 核分裂, 紫外線, 玄武巖

 ● 단어 만들기  예⃞   病菌, 病院, 疫病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의 ‘수오재(守吾齋)’와 관련된 글을 읽고, 자

기 자신을 지킨다는 말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나를 지킨다는 의미와 내가 꼭 지키고 싶은 것에 대해 써 본다.

자경문 만들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적용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09과 ‘양심의 소리’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과학 교과와 관련된 한자 어휘를 찾아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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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Ⅲ. 이야기, 나를 성찰하다 소단원명 09. 양심의 소리 교과서 쪽수 68~73쪽

학습 목표

1.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2.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3.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양심’에 대하여 자신만의 정의를 내려 보고, 양심을 지키지 못한 행동

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문장에서 유래한 성어의 속뜻을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金(금) - 鉛, 銅, 銀, 鐵, 鎖, 鑛, 鑄

 ●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예⃞ •密     빽빽하다: 周到綿密   

숨기다: 秘密, 密輸

 ● ‘부정’의 뜻을 가진 한자  예⃞   •無: 無謀, 無妨, 無條件  

•不: 不拘, 不振, 不確實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鬼神, 靈魂, 慙愧, 飜覆

 ● 세 글자로 이루어진 성어  예⃞   胡蝶夢, 月旦評, 破天荒, 紅一點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선인들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다양한 글을 읽

어 본다.

 ● ‘사불삼거’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양심을 지키기 위한 자신

만의 ‘사불삼거’를 만들어 본다.

이해하기

자경문 만들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0과 ‘고향 생각’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세 글자로 이루어진 성어를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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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Ⅳ. 한시, 노래로 말하다 소단원명 10. 고향 생각 교과서 쪽수 80~85쪽

학습 목표

1.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2.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차시

2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자신이 살았던 고향을 떠나와 객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

면 어떤 느낌일지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한시를 바르게 띄어 읽는다.

〈 〉

, .

, .

〈 〉

, ,

, ?

 ●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이해한다.

 ● 시어를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火( ) - 災, 烈, 煩, 熟, 熱, 燃, 爐

 ● ‘보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예⃞   看板, 卓見, 槪觀, 錯視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靜寂, 思惟, 光輝, 曉晨

 ● 국어와 관련된 어휘  예⃞   比較, 對照, 情緖, 敍述, 含蓄, 象徵

 ● 단어 만들기  예⃞   寢臺, 寢睡, 寢具類 / 閏年, 年輩, 年輪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중국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인인 ‘이백’과 ‘두보’의 간단한 생애

와 시의 특징을 살펴본다.

 ● 〈정야사〉의 ‘달’과 〈월하독작〉의 ‘달’을 비교해 보고 같은 시어라도 시에

서의 역할과 느낌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이해하기

감상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1과 ‘이별 노래’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이백’이나 ‘두보’의 다른 시나 작품을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209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Ⅳ. 한시, 노래로 말하다 소단원명 11. 이별 노래 교과서 쪽수 86~91쪽

학습 목표
1.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시를 바르게 감상한다.

2.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차시

2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과 이별했을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

었는지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한시를 바르게 띄어 읽는다.

〈  〉

, 

.

? 

. 

〈 〉

?

.

?

.

 ●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한시를 감상한다.

 ● 시어를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艸( ) - 英, 茫, 莊, 葬, 蒸, 蓮, 蔬, 蔽

 ●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예⃞   •離 떠나다: 離別 떨어지다: 距離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戀慕, 懇切, 容貌, 整齊

 ●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  예⃞   장부 - 丈夫, 帳簿  

가공 - 加工, 架空

 ● 국어의 표현법과 관련된 어휘  예⃞   誇張法, 倒置法, 詠歎法, 漸層法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누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박지원의 〈백자 증정 부인 

박씨 묘지명〉을 읽고, 그리움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 ‘한시 감상 단계’를 참고하여 배운 시 중 하나를 골라 감상해 본다.

이해하기

감상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2과 ‘비유로 말하기’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그리움’을 주제로 한 가요를 찾아 듣고 감상한 느낌을 써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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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Ⅴ. 성어, 유래로 배우다 소단원명 12. 비유로 말하기 교과서 쪽수 98~103쪽

학습 목표

1.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2.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3.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차시

2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비유’의 개념을 이해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 문장에서 유래한 성어의 속뜻을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문장 구조 분석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水( ) - 沈, 泊, 治, 況, 洗, 流, 派, 洪

 ● 모양이 비슷한 한자  예⃞   •劍 ≠ 檢 ≠ 儉 口蜜腹劍, 檢事, 勤儉  

•求 ≠ 救 求乞, 救援

 ● 한자 문화가 담긴 어휘  예⃞   龜鑑, 角逐, 蜂起, 霧散, 鼓舞

 ● 단어 만들기  예⃞   登錄, 登載, 登壇 / 漏落, 騰落, 零落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비유’로 표현된 성어 ‘연목구어’와 ‘낭중지추’의 유래와 뜻을 익힌다.

 ● 이 단원에서 배운 성어가 활용된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성어를 활용한 

짧은 문장을 지어 본다.

이해하기

짧은 글 짓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적용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3과 ‘관점을 넓혀 보기’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주술 구조’와 ‘주술보 구조’로 쓰인 단어나 문장을 찾아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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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Ⅴ. 성어, 유래로 배우다 소단원명 13. 관점을 넓혀 보기 교과서 쪽수 104~109쪽

학습 목표

1.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2.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3.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차시

2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주제나 

내용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 문장에서 유래한 성어의 속뜻을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문장 구조 분석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貝(패) - 負, 貨, 貴, 貸, 買, 貿, 賣, 資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妥當, 相互, 姿態, 危殆
 ● 예전에 사람 신분을 나타낸 어휘 

예⃞   殿下, 內侍, 王妃, 小妾, 宰相, 卿大夫, 御史, 刺客

 ● 역사극에서 자주 쓰는 어휘  예⃞   康寧, 罔極, 賜藥, 毒藥, 洞燭

 ● 단어 만들기  예⃞   凍死, 殉死, 死藏 / 竝行, 徐行, 潛行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당랑거철’의 유래를 읽고, 하나의 성어가 여러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

음을 이해한다.

 ● ‘조삼모사’에 나오는 저공과 원숭이의 태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분석하기

토의·토론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적용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4과 ‘사관의 정신’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주술목 구조’와 ‘주술목보 구조’로 쓰인 단어나 문장을 찾아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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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명 소단원명 14. 사관의 정신 교과서 쪽수 116~121쪽

학습 목표

1.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2.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3.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어떤 태도나 정신(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 . , , 

, : “ ?” 

: “ , , .”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품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읽고 풀이하기

허사의 쓰임

유추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阜( ) - 陵, 陰, 陷, 階, 障, 險, 際

 ● 모양이 비슷한 한자  예⃞   廷 ≠ 延(朝廷, 遲延) / 亨 ≠ 享(亨通, 享樂)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釋放, 棄却, 返還, 閱覽

 ● 지리와 관련된 어휘  예⃞   沙漠, 沿岸, 港口, 鹽田, 分水嶺, 最高峰

 ● 단어 만들기  예⃞   慰問, 弔問 / 凝視, 巡視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왕들의 역사적 기록을 모아 엮은 ‘실록’을 알아보고,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가진다.

 ● 제시된 단어들을 사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역사’의 정의를 내려 본다.

이해하기

표현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5과 ‘예술가의 삶’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한문에서 사용되는 품사의 종류에 대해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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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명 Ⅵ. 인물, 삶에서 깨닫다 소단원명 15. 예술가의 삶 교과서 쪽수 122~127쪽

학습 목표

1.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른 품사의 활용을 구별한다.

2.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3.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여 남들에게 ‘다르다’라는 말

을 들어 보거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던 경험이 있으면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 , .

, , , , :

“ , .” , .

, , : “ ! , .”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문장 안에서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뀔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木(목) - 末, 果, 根, 案, 構, 模

 ● 뜻이 비슷한 한자  예⃞   奇 ≒ 怪(奇跡, 怪異) / 族 ≒ 戚(親族, 姻戚)

 ● 어휘 뜻풀이  예⃞   陶醉, 醜態, 無酌定

 ● 미술과 관련된 어휘  예⃞   肖像, 模寫, 額子, 硯滴, 屛風

 ● 단어 만들기  예⃞   版畵, 漫畵, 畵廊, 畵幅 / 色彩, 色盲, 染色, 淡色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최북의 〈풍설야귀인〉을 통해 최북은 자유분방한 성격임을 이해한다.

 ● 그림이나 시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

음을 이해한다.

 ● 시에 사용된 시구가 그림에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살펴본다.

감상하기

표현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6과 ‘그리운 영웅’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최북의 다른 일화나 작품을 찾아보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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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명 Ⅵ. 인물, 삶에서 깨닫다 소단원명 16. 그리운 영웅 교과서 쪽수 128~133쪽

학습 목표

1.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2.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3.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이순신 장군이 남

긴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 

. , , , . 

, , , . 

, , .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문장에 사용된 한자와 단어의 쓰임에 유의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口(구) - 同, 名, 合, 告, 吸, 味, 和, 嗚

 ● 모양이 비슷한 한자  예⃞   穴 ≠ 突(穴居, 衝突) / 宜 ≠ 宣(便宜, 宣誓)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竊盜, 抵抗, 侵略, 掠奪, 包圍, 防衛

 ● 전쟁과 군사에 관련된 어휘  예⃞   將帥, 爆彈, 白旗, 屯營, 彈丸, 銃丸

 ● 단어 만들기  예⃞   軍隊, 軍糧, 軍籍 / 戰術, 戰績, 挑戰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이순신 장군이 승리로 이끌었던 명량 대첩에 대하여 알아보고, ‘학익진’

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 이순신 장군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역사 신문

에 실릴 기사를 작성해 본다.

이해하기

역사 신문 만들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7과 ‘인류의 스승 공자’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해전에 관하여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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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논어》의 첫 구절에 ‘배움’과 관련된 문장이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한문에서 문장 성분이 도치되는 경우를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人( ) - 仲, 依, 係, 侯, 候, 側, 僧, 儒

 ● 뜻이 서로 상대 관계에 있는 어휘  예⃞   强硬 ⇔ 柔軟, 緩慢 ⇔ 急激

普遍 ⇔ 特殊, 偏頗 ⇔ 公正
 ● 《논어》와 관련된 성어 

예⃞   不惑, 面墻, 孔門十哲, 如履薄氷, 牛刀割鷄

 ● 단어 만들기  예⃞   輿論, 討論, 辯論, 論據 / 政府, 政黨, 政局, 攝政

문화와 활동하기

 ● 공자는 ‘인’을 상황에 맞게 다르게 설명하였음을 이해한다.

 ● 공자가 제시한 인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인’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이해하기

표현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8과 ‘묵자와 맹자’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논어》에 나오는 구절 중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찾아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대단원명 Ⅶ. 철학, 길을 묻다 소단원명 17. 인류의 스승 공자 교과서 쪽수 140~145쪽

학습 목표

1. 문장에서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2.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3.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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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명 Ⅶ. 철학, 길을 묻다 소단원명 18. 묵자와 맹자 교과서 쪽수 146~151쪽

학습 목표

1.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2.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3.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묵자의 ‘겸애’와 맹자의 ‘인의’ 중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어떤 사상이 더 필

요하다고 생각되는지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 , , , , .

• , .

• , , , , , .

• , ? .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示(시) - 社, 祈, 祥, 祿, 禍, 禪
 ●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  

예⃞   •惡 악하다: 邪惡, 惡役  미워하다: 憎惡    

•運 움직이다: 運航  운수: 厄運
 ● 뜻이 서로 관계있는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親疏, 贊反, 昇降, 憐憫, 招聘, 戱弄
 ● 맹자와 관련된 성어  

예⃞   孟母三遷, 捨生取義, 浩然之氣, 斯文亂賊

 ● 단어 만들기  예⃞   叛亂, 騷亂, 搖亂, 淫亂 / 誕生, 蘇生, 畢生, 生涯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백가 사상가의 주장을 살펴본다.

 ● 제시문을 읽고 묵자와 맹자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어머니가 했을 말을 

생각해 본다.

이해하기

활용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9과 ‘노자와 한비자’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묵자》나 《맹자》에 나오는 문장 중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찾

아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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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Ⅶ. 철학, 길을 묻다 소단원명 19. 노자와 한비자 교과서 쪽수 152~157쪽

학습 목표

1.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2.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3.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지 발표

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 , , . . 

• , .

• , , , , , . 

• , , .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刀( ) - 刊, 別, 券, 刷, 制, 副, 劃,

 ● 뜻이 비슷한 한자  예⃞   監 ≒ 督(監獄, 總督) / 平 ≒ 等(衡平, 等級)

 ● 법과 관련된 어휘  예⃞   違憲, 遵法, 條項, 規範, 犯罪, 懲罰

 ● 성어  예⃞   名實相符, 牽强附會, 束手無策, 快刀亂麻

 ● 단어 만들기  예⃞   批判, 審判, 裁判 / 間隔, 瞬間, 巷間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강력한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한 ‘한비자’의 사상을 살펴보고, ‘법치’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본다.

 ● 현명한 신하가 옳은 정책을 군주에게 말해도 좋은 정치가 제대로 펼쳐

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이해하기

탐구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표현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20과 ‘천리마와 백락’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노자의 ‘무위’와 한비자의 ‘법치’ 중 하나를 정하고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218   부록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Ⅷ.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소단원명 20. 천리마와 백락 교과서 쪽수 164~169쪽

학습 목표

1.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2.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3.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내 친구들의 재능이나 장점을 발견해 말해 준 경험이 있으면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 , . 

, , , . 

, , , , , 

, , , , . 

, , ?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禾(화) - 秒, 租, 移, 稀, 種, 稿, 稻, 穫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俊傑, 顯著, 奬勵, 鳳凰, 珍珠, 裝飾

 ● 어휘의 뜻풀이와 활용  예⃞   踏步, 影響, 循環, 頻繁, 屢次

 ● 성어  예⃞   有耶無耶, 命在頃刻, 東奔西走

 ● 단어 만들기  예⃞   肯定, 豫定, 暫定, 測定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세종’과 ‘정조’의 인재 등용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 자신이 생각하는 ‘인재’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본다.

이해하기

표현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21과 ‘고구려의 시조’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짧은 논설

문을 지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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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명 Ⅷ.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소단원명 21. 고구려의 시조 교과서 쪽수 170~175쪽

학습 목표

1.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내어 읽는다.

2.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3.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주몽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발표하게 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 . , 

, , . 

• : “ , . , , ?” 

, , , , .

● 문장에 사용된 한자의 쓰임을 이해한다.

● 글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水( ) - 淡, 淸, 準, 潤, 濫, 濟, 濁, 滯

 ● ‘의문’의 뜻을 가진 한자  예⃞   那, 奚, 孰

 ● 뜻이 서로 상대되는 한자  예⃞   明 ⇔ 暗 聰明, 暗誦

多 ⇔ 少 多樣, 僅少

 ● 한자 어휘 뜻풀이  예⃞   東夷, 娘子, 叔姪, 驛亭

 ● 단어 만들기  예⃞   開幕, 開拓, 開催 / 緊迫, 促迫, 脅迫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주몽이 다양한 역사 기록에 전해져 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주몽의 업

적과 용맹함에 대해 생각해 본다.

 ● 광개토대왕릉비문의 첫 구절을 자전을 활용하여 풀이해 본다.

자전 활용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읽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22과 ‘초패왕의 최후’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고구려 주몽 신화에 관한 《삼국유사》의 글을 읽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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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Ⅷ.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소단원명 22. 초패왕의 최후 교과서 쪽수 176~181쪽

학습 목표

1.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2.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3.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항우와 관계있는 성어 ‘사면초가’의 유래를 발표하게 하여 수업에 흥미를 

유발한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 , , , 

, . , , . 

, , , .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한문 산문의 서술 방식을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手( ) - 抄, 持, 指, 掛, 掃, 推, 換, 損, 携, 擁

 ● 뜻이 서로 관계있는 한자  예⃞   攻 ≒ 擊(專攻, 襲擊)  

成 ⇔ 敗(編成, 慘敗)

 ●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  

예⃞   사기 - 史記, 詐欺 경사 - 慶事, 傾斜 경기 - 競技, 京畿

 ● 항우와 관련된 성어  예⃞   鴻門之會, 錦衣夜行, 季布一諾

 ● 단어 만들기  예⃞   餘暇, 殘餘 / 全滅, 全般 / 募集, 召集 / 捕捉, 逮捕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장수로서 기질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항우였지만, 해하의 전투에서 유

방에게 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항우를 논평한 글을 읽고, 항우에 대한 논평을 다시 써 본다.

탐구하기

비판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23과 ‘목민의 길’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항우의 삶을 기록한 사마천을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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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Ⅷ.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소단원명 23. 목민의 길 교과서 쪽수 182~187쪽

학습 목표

1.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2.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3.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관리들을 비판하고 백성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

들기 위해서 힘썼던 정약용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 . , , 

. , , , , 

, ?

 ● 문장 속 한자의 쓰임을 이해한다.

 ● 글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 ) - 迷, 逝, 透, 通, 逸, 道, 遞, 遙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搜索, 疲弊, 賦役, 幽冥

 ● 뜻이 서로 상대 관계에 있는 어휘  예⃞   近隣 ⇔ 遠郊, 乾燥 ⇔ 濕潤  

需要 ⇔ 供給, 隆起 ⇔ 沈降

 ● 한자 문화가 담긴 어휘  예⃞   占卜, 網羅, 塗炭, 雷同, 罷場

 ● 단어 만들기  예⃞   官吏, 官僚, 官廳, 譯官 / 赴任, 委任, 擔任, 任員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제자 양성과 저술 활동을 하면서 백성을 위

하여 몸과 마음을 다한 정약용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 관리의 입장이 아닌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정약용의 애민 정신을 

이해한다.

이해하고 공감하기

적용하기

정리

확인하기  ● 확인하기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탐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지은 이유를 찾아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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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총괄 평가 
정답 풀이

Ⅰ 한문을 만나다 55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④ 05 ① 

06 ④ 07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김. 

08 예시 답안  

 ⑴   한자의 3요소는 모양〔形〕, 음(音), 뜻〔義〕을 말한다. 

‘羽’는 한자의 모양이고, ‘우’는 한자를 읽는 음(소리)이

고, ‘깃’은 뜻이다. 

 ⑵   회의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되, 그 글자들이 지닌 뜻을 합쳐서 새로운 뜻을 나타

내는 방법이다. ‘析(석)’은 나무〔木〕와 도끼〔斤〕라는 뜻 

부분이 합쳐져 도끼로 나무를 ‘쪼갠다’는 뜻을 가진 회의

자이다.

Ⅴ 성어, 유래로 배우다 125쪽

01 ⑤ 02 ⑤ 03 ②  

04 예시 답안  

 •현대 사회의 치열한 경쟁은 이기주의를 助長한다.

 •과소비와 사치를 助長할 우려가 있다.

05 ④ 06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음.  

07 ① 08 ①

Ⅱ 단문, 지혜를 찾다 77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② 05 ④ 

06 ② 07 인필자모연후, 인모지. 

08  예시 답안    

•모든 일은 할 수 있다는 마음만 있으면 해낼 수 있다.   

• 할 수 없는 것은 없으니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시도(도전)

해 보라.

Ⅵ 인물, 삶에서 깨닫다 147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② 05 ④        

06  천하의 명인 최북은 마땅히 천하의 명산에서 죽어야 한다.

07 ⑤ 08 ③  

Ⅲ 이야기, 나를 성찰하다 93쪽

01 ③ 02 ① 03 ③ 04 ① 05 ②        

06  ② 07 暮夜, 늦은 밤.   

※ ‘夜, 밤’ 또는 ‘至夜, 밤이 되자’도 정답으로 인정함. 

08  예시 답안    

남 모르게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므로 누가 보지 않

더라도 항상 양심을 지켜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Ⅶ 철학, 길을 묻다 169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②  05 ③

06 ⑤ 07 ④ 08 ㉠ 목적어 ㉡ 서술어

Ⅵ 한시, 노래로 말하다 109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④ 05 ⑤

06 ③ 07 ③ 08 故鄕

Ⅷ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197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② 05 ①

06 ② 07 ③ 

08  예시 답안    

천리마인지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

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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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강신주,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2》, 휴머니스트, 2006.

•국어국문학자료사전(terms.naver.com/list.nhn?cid=41711&categoryId=41711)

•금장태, 《실천적 이론가 정약용》, 이끌리오, 2005.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다카시마 도오시(이원규 역), 《이백 두보를 만나다》 심산, 2003.

•동양고전해제사전(http://db.cyberseodang.or.kr)

•두산백과사전(http://www.doopedia.co.kr/) 

•박현모, 〈경기 청백리에서 한국형 리더십 스토리 찾기〉, 2016.

•손철주,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오픈하우스, 2011. 

•손희하, 《한·중 속담의 문화 언어학적 비교 고찰》, 2003.

•심경호, 《논어》, 민음사, 2013.

•심경호, 《한학입문》, 황소자리, 2007.

•요시까와 코오지로오(심경호 역), 《당시 읽기》, 창작과비평사, 1998.

•이인호, 《사기본기》, 사회평론, 2004.

•정민, 《한시 미학 산책》, 휴머니스트, 2010.

•진필상(심경호 역), 《한문 문체론》, 이회문화사, 2001.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terms.naver.com/list.nhn?cid=44621&categoryId=44621)

■ 사진 자료 출처

•31쪽, 《자전석요(字典釋要)》, 서울대 병원 의학 박물관 소장.

•60쪽, 〈비익조〉, 〈연리지〉,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 집필진의 직접 집필인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았음.

※ 출처 표시를 안 한 사진 및 삽화 등은 저작자 및 발행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임.

224   부록


